
08:30-09:00 등 록

09:00-09:30

 개회식                                          
사회: 임형재
     (한국외대) 

 개회사 육효창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환영사 付景川(부경천) (吉林大学珠海学院  校长)
 축  사 성기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초대 · 2대 회장)
 위촉장 수여 및 기념품 교환(도서 기증), 기념촬영                        (대회장: 제1강의동 B104호)

09:30-10:10
 제1부  기조 강연 : 한국어의 문화적 특성과 언어 활력 사회: 나삼일(대전대)

                  발표 민현식(서울대)

10:10-10:50
 제2부  주제 특강 Ⅰ : 대조언어학과 언어유형론

사회: 许世立         
  (吉林大学珠海学院)

                  발표 金基石(上海外国语大学)

10:50-11:00 휴식

11:00-11:40
 제2부 주제 특강 Ⅱ : 매체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정보 구축 방안

사회: 林香兰
  (四川外国语大学)

                  발표 신현숙(상명대)

11:40-12:30

 제3부 주제 토론 : 중국 내 한국어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회: 신윤경(인천대)

  장향실(상지대, 좌장) /  李仁顺(吉林大学珠海学院),  유소영(단국대)

                             裴允卿(广东外语外贸大学),  이관식(호남대) 

12:30-14:00 점심 식사

제4부 개인 발표

제1분과 (제3강의동 G211)

한국어교육 내용 · 방법 연구
제2분과 (제3강의동 G212) 

교수 · 학습자 변인 연구
제3분과 (제3강의동 G213) 

문화 · 문학 교육 연구

사회: 崔庆熙(淸州大学)  사회: 김진호(신한대) 사회: 김진후(한국외대) 

14:00-14:30

인지언어학의 ‘주관성’과 ‘주관화’ 

관점에서 본 한국어 초급 문법 교수

 발표: 韩香花(浙江外国语学院)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에 대한 

분석과 이해

 발표: 최권진(인하대)

다문화시대 한국종교문화와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발표: 최주열(선문대)

  

제21차 국제학술대회 일정표 

- 韩 · 中 한국언어문화 교육 방안 -

◉日时(일시) : 2016. 6. 24.(金). 08:30~17:50   ◉场所(장소) : 中国 广东省 吉林大学珠海学院



14:30-15:00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방안 

- ‘벌써’와 ‘이미’를 중심으로

 발표: 白玉兰(吉林大学珠海学院)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기초 연구

 발표: 임형재(한국외대)

대학의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문학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문학사 구분과 작품 선정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 오지혜(세명대)·

김혜영(서울대)·신윤경(인천대)

15:00-15:30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발표: 박숙영(신한대)

한국어 전공자의 커리큘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발표: 权笔载/黄丙刚    
            (广东白云学院)

한국어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한국어(KSL)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 이진경(건양사이버대)

15:30-15:45 휴 식

15:45-16:15

중국 내 한국어학과에서의 듣기 

교육-‘韩国语视听说教程’ 교재 선정을 

중심으로-

 발표: 梁东训(吉林大学珠海学院)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습득의 이해-음의 길이의 

측면에서-

 발표: 윤은경(대구사이버대)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중심으로-

 발표: Давааням Гэрэлчимэг

DAVAANYAM GERELCHIMEG

(Shinhan Uni.)

16:15-16:45

어휘-구문 상호 학습 교육 방안 

검토 -초급학습자를 중심으로

 발표: 李雪莲
(浙江越秀外国语大学)

한국어 입문기 교육에 관한 

고찰-홍콩 지역 입문기 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POLLY LOONG

       (서울대)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연구-중도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발표: 심재숙(충북대)

16:45-17:1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음 과제 

분석

 발표: 전혜진(단국대)

제2분과 종합토론 제3분과 종합토론

17:15-17:50 제1분과 종합토론

17:50

  폐회식                                           사회 : 임형재(한국외대)

  폐회사    육효창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환송사    李德昌(이덕창) (吉林大学珠海学院 副校长)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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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육효창입니다.
중국의 전통 명문, 길림대학 주해캠퍼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한국언어문화학자 여러분을 모시고 6월 24(금) 길림대학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21차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제학술대회 공동 주최를 지원해 주신 길림대학 부경천 총장님, 이덕창 부총장님, 허세립 국제교류처장님,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작년 말부터 노심초사 애를 써 주
신 길림대학 한국어학과 이인순 교수님과 한국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발표해 주실 한국과 중국의 학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나삼일 
부회장님, 장향실 부회장님, 임형재 총무이사님을 포함한 임원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회는 매년 정기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한국언어문화학’ 연 3회 발간, 학술상 ‘한국언어문화학 신진연구자
상’ 시상 등의 주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기반 구축과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한국언어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타 언어문화와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국언어 문화의 연구와 보급에 학회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기점으로, 지구상의 여러 언어문화와의 대조 연구에 목표를 두고 있는 
본 학회가 오늘 중국에서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언어문화의 세계화와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중 한국언어문화 교육 방안’을 주
제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한국언어문화 및 그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마련되었습니다. 특
히 기조연설은 본 학회 전임 회장 및 국립국어원 원장을 역임하신 서울대 민현식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고, 주제발표는 
상해외국어대학의 김기석 교수님과 본 학회 전임 회장 및 상명대 부총장을 역임하신 상명대 신현숙 교수님께서 맡아 주
셨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이 계십니다. 본 학회를 창설하셨고 본 학회의 초대 및 2대 회장을 역임하신 성기철 회
장님이십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
기철 회장님께 진심으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내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토론은 좌장으로 상지대 장향실 교수님, 토론자로 길림
대학 이인순 교수님, 단국대 유소영 교수님, 광동외어외무대학 배윤경 교수님, 호남대 이관식 교수님을 모시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어교육 내용·방법 연구, 교수·학습자 변인 연구, 문화·문학 교육 연구
로 분과를 나누어 각 분과별 개인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자리도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로 참여하시는 모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서 기증 및 발표집 인쇄를 협찬한 도서출판 하우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한국과 중국의 한국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의 질적 향상의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언어문화
를 포함한 여러 언어문화의 대조와 교육 연구에도 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참
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육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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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欢迎词)

  
尊敬的陆孝昌会长、各位专家学者、各位来宾：

上午好！

今天，由国际韩国语言文化学会（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

e）、吉林大学珠海学院韩国学研究所、国际教育交流学院共同举办的“国际韩国语言文化学会第21届国
际学术会议”以“韩中韩国语言文化教育现状与展望”为主题，在我校隆重召开。我代表学校，向会议的
顺利召开表示衷心的祝贺！向莅临我校参加本届国际学术会议的各位专家学者、各位来宾表示热烈的欢
迎；向为了筹备此次会议付出辛勤努力的国际韩国语言文化学会的领导和代表、吉林大学珠海学院外语
系、国际处及韩国语专业的老师表示感谢；同时向给予我校大力支持的韩国驻广州总领事馆黄淳泽总领事
表示诚挚的感谢。

吉林大学珠海学院于2004年经中国教育部批准成立，历经十多年的发展，学校现设有13个系，3个二级
学院、3个教学中心，47个本科专业，全日制普通本科在校生27,500余名。在全国300多所独立学院当中，

综合排名第一。

一直以来，学校高度重视韩国语专业的建设及发展，积极提供人力、物力、财力及政策上的保障与支
持。韩国语专业自2007年开设以来，先后被评为学校特色专业、重点专业，曾获得学校教学成果一等奖，

2012年获评为广东省专业综合改革试点，2016年5月获批韩国教育部“海外韩国学培育事业”专项立项，

未来三年将获得研究经费资助1亿2千万韩元。可以说在广东地区同类专业当中具有一定的影响力。

目前，学校已与韩国19所高校建立校际合作交流关系，并大力拓展“2+2”、“3+1”等中韩联合培养
人才模式。每年有130余名韩国留学生来我校学习交流，我校每年选派80余名学生赴韩国留学，累计选派
约 385名学生赴韩国留学；另外，我校与韩国合作高校共同开发教材、共同开展学术研究；我校目前已引
进韩文原版学术资料约10,000册。

我很高兴国际韩国语言文化学会第21届国际学术会议在我校召开，相信通过此类会议，能进一步加强
中韩人文学领域的学术研究，推动我校与其他国内外院校之间的横向交流，增进我校对国内外学术动态和
前沿信息的进一步了解；我衷心希望在座的各位专家学者能在此次会议中广泛交流，深入探讨，收获友
谊；同时也希望各位专家学者对我校的建设及发展，提出宝贵意见。

最后，衷心祝愿全体与会人员在吉林大学珠海学院度过一段愉快的时光，留下美好的记忆。

预祝本届会议取得圆满成功。谢谢各位！

吉林大学珠海学院   校长 付景川 
二〇一六年六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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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길림대학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21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

저 학회 그리고 이 학술회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오신 육효창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
를 드리며, 현지에서 공동 주최를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길림대학 총장님과 그밖의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좋은 연구를 발표해 주실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중 한국언어문화 교육 방안’입니다. 매우 본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제라 생각됩니다. 급
속도로 진행되는 경제 발전과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 간 교류와 상호 이해에서, 정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특성을 
가진 언어문화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 그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 가는 한국
과 중국의 경우, 그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함께, 상호 간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현
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기점으로, 지구상의 여러 언어문화와의 대조 연구에 목표를 
두고 있는 본 학회가 오늘 중국에서 이러한 학술대회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학회는 초창기인 2000년대초부터 대련외국어대학, 화북전력대학, 중앙민족대학 등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중국에서 몇 차
례 학술 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 오늘 광동성의 길림대학에서 이런 회의를 가지게 되면서, 깊은 감회와 함께, 한층  더 
큰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언어문화 및 그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번 학술 회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학회 전임 회장이신 민현식 교수님의 기조 연설과 상해외국어대학의 김기석 교수님, 그리고 역시 본 학회 
전임 회장이신 신현숙 교수님 두 분의 주제 발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이해됩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내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 토론은 오늘 회의를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습
니다. 개인 발표에서도 문화 교육, 문법과 문법 교육, 문화 충격, 교재, 어휘와 구문의 습득, 통번역 커리큘럼, 수사적 측
면에서 본 한국 문화, 한국어 교원 재교육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광역에 걸
친 언어문화의 분석 및 제안은 다시 없이 값진 연구 결과물이 되면서, 언어문화 연구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
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한국 언어문화와 그 교육의 연구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러한 연구가 한국과 중국의 언어문화
를 포함하여, 여타 여러 언어문화와의 대조와 교육 연구에 중요한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서 언어문화학 내지 한국언어문화학의 토대를 더 공고히 하면서, 본 학회의 이
상을 구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빡빡하게 짜여진 발표 일정이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값진 발표와 토론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국제 회의를 준비하신 한중 인사 여러분과 발표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참관하시는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축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초대⋅2대 회장
성기철





한국어의 문화적 특성과 언어 활력

기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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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강연

韓國語의 文化的 特性과 言語 活力:
- 言語文化의 精神史를 中心으로 -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language vitality of the Korean language

민현식 (閔賢植, 서울대)

1. 머리말

우리가 한국문화를 언어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언어문화학’을 내용적으로 연구하려면 한국어의 ①‘언어적 특질’과 ②‘문
화적 특질’을 연계하여 한국인의 문화적 특질의 원인이 한국어의 언어적 특질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다루게 된다. ①과 ②의 상관성을 규명하려면 상호 연계하여 다룰 주제와 소재는 무한하다. 

한국어의 ①‘언어적 특질’은 음운(자음과 모음, 억양‧장단 등의 초분절음소), 형태(조어, 품사), 어휘(의미, 어종, 어원, 
신어, 유행어, 관용어 등), 통사(높임법, 시간 표현, SOV 어순, 겹주어 구문, 주어 생략형 구문 등), 담화(화용, 화행) 등
의 언어 범주 요소에서 추출하게 되며 한국어의 ②‘문화적 특질’은 한국인의 문화 범주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
지지만 대체로 정신문화(세계관)의 특질과 생활문화(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특질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한국언어문화’의 특질을 규명하는 연구가 국어학, 문학, (한)국어교육, 민속학, 인류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언어문화가 정신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려면 어떤 언어관과 문자관 위에서 형성되
어 왔는지 정신문화사적 뿌리와 변천의 흐름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래로 우리의 언어문화가 일제 
강점기에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당하지 않고 민족과 모어와 한글을 지켜 낸 정신적 가치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박은식(1915)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체(國體)가 망해 ‘국백’(國魄)은 빼앗겼지만 ‘국혼’(國魂)은 남아 ‘국혼’을 유지한 덕
분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국혼’의 핵심은 ‘국어’와 ‘국사’를 통한 ‘국어의식’과 ‘국사의식’의 
대각성(大覺醒)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각성이 있었기에 식민지로 전락하는 국치(國恥)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도 민족어와 한글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본고는 우리 언어문화의 정신사에서 이러한 저력의 정신사적 가치를 
훈민정음 창제 이래로 ‘한글’의 시대정신의 흐름에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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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문화의 정신사1)

2.1. 세종 정신: 자주, 애민, 실용 정신

우리가 지켜오고 이어가야 할 어문 정신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제서문(御製序文)’이 밝히고 있는 ‘자주, 애민, 실
용’의 3대 정신에 잘 드러나 있다.

나랏말미 귁에 달아 문와로 서르 디 아니 이런 젼로 어린 셩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내 이 윙야 어엿비너겨 새로 스믈여듧 노니 사마다  
수 너겨 날로 메 뼌킈 고져  미니라

자주(自主) 정신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 노선 속에서도 중국과 언어문화가 달라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문화의 자
주독립을 선언한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서문은 ‘한민족 문화 독립선언서’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이 뛰어난 한민족 
최고의 명문이다. 이러한 자주정신이 결핍하면 사대주의가 득세해 나라를 분열시키니 조선 말기에 친청, 친러, 친일의 외
교 노선과 사대부의 분열은 국민 불통과 국가의 식민지화를 재촉하였다. 따라서 국민 통합의 선결 조건은 국민 소통이고 
소통은 국민의 자주의식을 통한 단합 위에서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애민(愛民) 정신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글로 써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문자를 제공해 문맹 타파를 이룩하고 궁극적으
로 잘 살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 세종은 말하는 대로 쉽게 쓸 수 있는 언문일치의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가르
쳐 문맹 타파를 도모하고 소통의 대혁명을 이루게 하였다.

실용(實用) 정신은 훈민정음을 쉽게 익혀 실용적 소통의 도구로 쓰이게 하는 것이다. 특히 세종은 표음주의(음소주의) 
표기를 훈민정음 언해본과 불교 자료에서 기본으로 택하고 그가 관여한 일부 문헌(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서만 표의
주의(형태음소주의)를 실험함은 그가 대중적 실용성을 중시함을 잘 보여 주므로 말글 정책가는 이런 실용 정신을 금과옥
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실용의 구체적 정신은 ‘훈민정음’이라는 작명 속에서 ‘훈민’과 ‘정음’의 2대 실용 정신으로 구
현된다.

2.2. ‘훈민’과 ‘정음’의 정신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3대 정신과 더불어 훈민정음은 글자 명칭에서 백성 교화용의 ‘훈민(訓民)’ 정신과 소리를 바르게 
적고 말한다는 ‘정음’의 정신을 구현하였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15년 전인 1428년 진주(晉州)에 사는 김화(金禾)가 아
버지를 살해한 패륜 사건에 대하여 강상죄(綱常罪: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 죄)로 엄벌할 것이 주장되자, 엄벌
에 앞서 세상에 효행(孝行)의 풍습을 널리 가르칠 서적을 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백성의 도덕 풍속 교화를 
위해 훈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문본 삼강행실도’(1434)를 편찬한다.2) 그 후 성종 12년(1481)에는 ‘언해본 삼강행실
1) 졸고(2015)의 내용에서 ‘말글 정책의 정신사’ 부분을 일부 보완하였다.
2) 한문본 ‘삼강행실도’는 충신, 효자, 열녀를 각 110인씩 추려 3권 3책으로 편찬했다. 백성들의 한문 해득의 어려움과 분량의 과다 때

문에 간결화가 필요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언해본 ‘삼강행실도’를 내는데 이때 충신, 효자, 열녀로 각 35인씩 뽑아 총 105인
의 행적을 모아 성종 12년(1481)에 간행한다. 이중에 한민족은 충신 6인(신라의 박제상, 비녕자, 정몽주, 길재 등), 효자 4인, 열녀 
6인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국인의 사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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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간행하고 그 뒤로 ‘속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이 조선 후기까지 나오는데 
행실도의 편찬이야말로 세종이 꿈꾼 훈민 정신의 산물이다. 훈민 정신은 불교 서적뿐만 아니라 ‘내훈’과 같은 여성 교화
서, 유학서(소학언해, 사서삼경언해 등), 의학서(구급방언해 등), 문학서(두시언해 등) 등을 통해 구현된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와 같은 정철의 ‘훈민가’ 16수도 훈민 정신을 시조로 잘 표현하고 있다. 

‘정음’ 정신은 한글 창제 후 신속하게 나온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에서처럼 올바른 한자음 표기의 정신, 고유어의 
기본형 표기에서 팔종성법, 성조 표기를 통한 정확한 표음 방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자음 표기에서 동국정운식 표기
는 원음을 표기하려는 세종의 이상주의적 실험이라 실용화에는 실패했지만 어음의 변질을 언어의 타락으로 생각하는 동
서양의 언어학과 운학의 전통에 따르면 지극히 정상적 시도라 하겠다.

2.3. 한글 정신
 
훈민정음이 한문의 위세에 눌려 대중화에는 500여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런 홀대 속에서도 한글 문체 정신과 

한글 계몽 정신이 빛을 발한다.

(1) 한글 문체 정신
한글 이전 시대에는 우리의 문자생활이 한자를 차용하였다. 김민수(1980)는 ① 한문 직접 차용(삼국시대 이래 각종 역

사서, 문집 기록), ② 고유명사(삼국시대의 인명, 지명, 관직명) 차자 표기, ③ 국어 어순식 서기체(誓記體) 표기[임신서기
석(壬申誓記石)], ④ 이두 표기(삼국 이래 조선말까지의 공문서와 개인 문서 등), ⑤ 향찰 표기(삼국, 고려 시대의 향가 
표기), ⑥ 구결 표기(경전 학습 시 구절 끊어 읽기의 문체)의 6단계를 설정한 바 있다. 이들 문체는 언문불일치한 통치용 
문체라 불편하여 드디어 세종대에 훈민정음이 탄생하게 되고 한민족이 언문불일치와 문맹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준다.

한글 창제 후에도 한자 차용의 문체가 지배적이었다. 중국 문물의 영향과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일본계 한자어 탓으로 
고유어와 한글체는 전문어와 지식인의 문체 지위를 갖기 어려웠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대학교재, 학술논문, 논설
문 등 지식인의 문체는 국한혼용체가 지배 문체였다. 이러한 국한혼용체는 1990년대의 컴퓨터 혁명으로 급격히 쇠퇴한
다. 문서 편집 시 한자 변환이 불편해져 한글전용체가 급격히 확산되어 신문이나 논저들에서 한자 혼용이 점차 사라졌
다. 그러나 한자가 사라진 자리가 한글체로만 바뀐 것은 아니고 이공계 등에서는 영어가 섞인 영한혼용체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래도 한글체가 지식인의 문체에서 국한혼용체를 대신해 주류가 된 것은 혁명적 변화이다. 

아울러 1993년부터 수행한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에서 한자 및 한자어 평가가 사라지면서 국어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부터의 한문과도 선택과목으로 개정되어 
한자·한문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세대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를 폐기
하고 국어기본법 14조에서 공용문서를 한글로 적는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필요 시 한자 괄호 병기를 명시함은 한글
전용의 정착을 알리는 효시로 볼 수 있다.

(2) 한글 계몽 정신
한글 계몽 정신은 한글로 문맹을 타파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이승만 등 기독교 개화파의 계몽 정신이라

든가 주시경과 조선어학회의 항일 민족정신을 가리킨다. 이들은 언간, 시가, 소설 등의 감성적 한글체 문학에만 머물렀던 
한글로 교과서, 논설문을 지어 한글체로 지적, 이성적 한글체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런 계몽정신을 선구적으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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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는 서재필(1864-1951)이다.3)

서재필은 갑신정변(1884) 실패 후 대역죄로 몰려 친족과 처자식이 몰살당한 채 미국으로 망명하여 의학을 공부해 한
국 최초의 의학박사가 된다. 청일전쟁 후 집권한 박영효의 요청으로 1895년 가을 귀국한 후 고종의 후원으로 민중 계몽
을 위한 ‘독립신문’(1896.4.7.)을 창간한다. 서재필의 이상을 배재학당에서 받든 제자는 정치 분야의 이승만, 어문 분야의 
주시경을 들 수 있다. 그는 청년 인재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자주독립 정신을 고취하는데 이승만은 한글 계몽정신을 논
설체로 구현해 ‘독립정신’이란 개화 방략서를 발행하고 후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한글체의 ‘태평양잡지’를 
창간해 실천하며 정부수립 후에는 한글전용 법률 6호를 만들어 한글전용의 이상을 추진하였다.

서재필의 한글 계몽정신을 어문 분야에서 이은 제자는 주시경이었다.4) 주시경은 스무 살 청년으로 배재학당 시절 정
동 독립신문사에서 독립신문의 교정을 보면서 국어문제에 눈을 뜨고 국어 연구에 일생을 바친다. ‘국어문전음학’, ‘조선어
문법’ 등의 문법서를 저술하고 국문연구소(1907) 위원으로 참여해 말글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남대문 옆 상동(尙洞)교회 
부설 ‘조선어강습원’과 기타 여러 남녀 학교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국어와 국사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국어연구학회’(1908.8.)를 만든다.5) 1910년 국치(國恥) 후에는 105인 사건으로 일제의 지식인 탄압이 극에 달하
자 조국을 떠날 생각으로 고향 선산에 하직하고 다녀온 후 1914년 7월 27일 급환으로 38세에 작고한다. 

그때 주시경 선생에게 배운 10대 청소년들이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김윤경, 염상섭 등으로 이들이 장차 일제시대의 
어문민족주의 운동을 이끌고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우리 말글을 지키거나 문인으로 활동한다. 특히 주시경은 작고 전 수
년간 조선말 어휘를 수집하여 사전을 만들려고 해 ‘말모이’ 사전 집필을 시작하였는데 급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
늘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주시경의 ‘말모이’ 편찬 정신을 계승한다.

그 후 주시경의 제자들이 1921년 12월 ‘조선어연구회’(1927년 조선어학회로 개명)를 결성하여 주시경의 뜻을 다시 이
루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27년 ‘한글’지가 창간되고, 1929년 조선어대사전 편찬위원회가 108명의 발기인으로 결성되어 
125차례 회의 끝에 ‘한글 맞춤법통일안’(1933)이 완성되고, 9,547개의 표준어를 선정한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1936)
이 만들어지고 사전 집필도 지속된다. 그 후 1942년 총독부가 치안유지죄, 임시정부내통죄를 조작해 조선어학회 탄압에 
들어가는데 1942년 10월 1일 사전 원고가 압수되고 회원 수십 명이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 시작한다.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으로 33인이 기소되어 함흥형무소로 이첩되어 각종 고문 속에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윤재, 한징 두 
분은 옥사 순국하였다. 일부는 풀려나고 광복 전까지 갇혔던 분이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등 몇 분이었다. 이분
들이 무너진 조선어학회를 재건하고 전국에 한글강습회를 열고 대학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를 열어 교사와 학자를 

3) 끊임없는 변혁을 추구한 실천적 개혁사상가 서재필(徐載弼)에 대해 최초의 독립운동가, 최초의 언론인, 최초의 의사로서의 생애는 
서재필기념회 편(2011, 2014), 이광린(1978), 이정식(2003), 김승태(2011) 참고. 한국계 미국 소설의 효시 ‘한수의 여행’(Hansu‘s 
Journey)을 쓴 소설가로서의 서재필에 대해서는 김욱동(2010ㄱ), 근대 번역가 3인으로 서재필, 최남선, 김억의 번역 방법론을 통해 
번역가로서의 서재필을 다룬 김욱동(2010ㄴ), 그 밖에 고유(2008) 참고. 

4) 주시경(周時經)의 생애와 학문은 김석득(1982), 김세한(1982), 김민수(1986), 최규수(2005), 송철의(2010), 최낙복(2013), 이규수
(2014) 참고.

5) 종래에는 조선어학회의 연원을 주시경 사후 제자들이 결성한 1921년 12월 3일 창립의 ‘조선어연구회’에 두었다. 그런데 
1907.7.1.-9.3. 제1회 ‘하기 국어 강습소’ 운영(강사: 주시경, 졸업생 25명), 1908.7.7.-8.31. 제2회 ‘하기 국어 강습소’ 운영(강사: 
주시경)을 계기로 1908년 8월 31일에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회장: 김정진)한 데서 100돌 역사의 연원을 둔다. 이 학회는 1911년 
9월 3일에 학회 이름을 ‘배달말글몯음(朝鮮言文會)’으로 바꾸고, ‘강습소’도 ‘조선어강습원’으로 바꾸며, 1913년 3월 23일에 학회 
이름을 ‘한글모’로 바꾸고(회장: 주시경), 1914년 4월에 다시 ‘조선어강습원’을 ‘한글배곧’으로 바꾸었으며 1921년 12월 3일에 ‘조
선어연구회’로 재출발하게 된다.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엮음(1971), 한글학회 누리집 www.new.hangeul.or.kr 참고. 한편 ‘한
글’이란 명칭을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임홍빈(1996, 2003)의 최남선 작명설과 고영근(2003)의 주시경 작명설이 논쟁을 주고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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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 오늘의 국어국문학 분야의 기초가 수립되었다. 이분들이 다시 원고를 찾아 한글학회 ‘큰사전’ 1, 2, 3권을 내고 
6.25로 중단되었다가 수복 후 다시 계속하여 1957년까지 ‘큰사전’ 4, 5, 6권이 완간된다. 국립국어원이야말로 주시경의 
꿈과 그것을 이룬 제자들의 헌신을 오늘에 되새기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어지는 선열들의 국어사랑 국어수호 정신을 
잘 이어가야 할 것이다.

서재필의 계몽 민족주의를 장차 대한민국의 말글 정책으로 구현한 사람은 배재학당의 제자 이승만이었다.6) 이승만은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와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를 통해 서재필의 자주독립과 계몽정신을 계승한다. 배재학당 학
생회보인 ‘협성회보’를 발전시킨 최초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해 독립신문처럼 한글체로 발행하고 자주독립, 만민평등, 
자유민권의 논설을 발표하여 청년 언론인으로 필명을 날린다. 1898년에는 23세의 청년 이승만이 고종의 내정개혁을 요
구하며 종로에서 횃불 시위를 벌인 ‘만민공동회’에서 뛰어난 연설을 통해 시위를 주도하다 반역죄로 투옥되어 종신형을 
받았으나 감형되어 한성감옥에서 6년간 옥고를 치른다. 

옥중에서는 문맹자인 죄수들을 모아 한글 강습을 하고 배재학당에서 배운 영어를 바탕으로 ‘영한사전’을 집필하였으며 
수십 편의 한글체 논설을 ‘제국신문’ 등에 발표해 한글 논설체의 선구자로 필명을 날린다. 이 원고들은 앞에서 상술한 대
로 한글체의 ‘독립정신’(1910)이란 개화 방략서로 발간된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한 후 일제의 조선합병은 
더욱 노골화해 옥고를 치르던 이승만은 조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그 재주를 아낀 민영환의 배
려로 풀려나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러 고종의 밀서를 갖고 29세의 나이로 미국에 밀사로 파견된다. 그러나 이미 일본의 
조선 합병은 기정사실화하여 일본의 방해로 이승만의 대미외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미국에 남아 유학을 하여 조지 
워싱턴 대학(학사), 하버드 대학(석사)을 거쳐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세중립 외교를 주제로 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법’(Neutrar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라는 논문으로 1910년 5월에 유학 5년 만에 박사까지 마쳤다. 

이승만은 1910년 10월 6년 만에 귀국하는데 이미 조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귀국 후 YMCA를 거점으로 전국 
순회전도에 전념하는데 마침 일제가 식민통치 장애세력인 서북지역의 기독교계 중심의 애국지사, 청년학도들을 탄압하고
자 600여 애국인사들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죄로 날조해 대거 검거한 후 105인을 기소한 소위 105인 사건을 벌이
자 이승만도 체포 위기에서 선교사 도움으로 미국으로 탈출해 하와이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3.1 운동 시기에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부름받고 하와이로 와서 미주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벌이
고 광복 후 귀국하여 좌우 투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진력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다. 1948년 한글날(10.9.)
에는 법률 6호를 제정해 공문서 한글전용정책을 국가 말글 정책의 기본으로 수립하였고 최현배 선생이 초대 정부의 말
글 정책을 맡아 초기 말글 정책의 기틀을 다진다.7) 

광복 후에 한국은 문맹률 78% 수준의 문맹사회이어서 한글 계몽의 당위성은 여전히 시대적 요구이었다. 더욱이 당시
는 아직 한자 중심의 국한혼용체 시대였고 1990년대에 와서야 실현된 한글전용은 당시로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었는데도 
40여년 앞선 미래의 한글전용시대를 예견하고 그 기틀을 놓은 것이다. 다음의 법률 6호는 2005년 국어기본법8)으로 폐

6) 이승만 대통령의 논설집 ‘독립정신’(1910)은 이승만(1910, 2008) 참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는 인보길(2011), 유영익(2013), 오인
환(2013), 김용삼(2014), 이주영(2015), 안병훈(2015) 참고.

7)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는 외교노선의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 건설, 의무교육 실시, 한미동맹 확립을 통한 6‧25 
국난(國難) 극복과 국군의 세계 10대 군사력 확보, 원자력 ‧ 시멘트 ‧ 유리 ‧ 비료 산업 등 기간산업 확립, 부정축재 없는 청렴한 지도
자로서의 공(功)이 있으나 자유당 장기집권의 부정부패와 권위적 통치, 이기붕이 자행한 3‧15 부정선거의 책임과 같은 과(過)도 지
적된다. 이승만 정부 이래로 정부의 한글전용정책도 한글 문맹 타파와 공공언어 간결화의 계기를 가져온 공로가 있다고 긍정적 평
가도 있지만, 한자교육 쇠퇴와 한자 문맹 심화의 정책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글전용정책이 한글의 가치를 드높인 계기
가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8) 국어기본법 초안은 모두 7장 29조 조문과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법제처, 국회 심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최종 공포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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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체된다. 

[법률 6호(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
용할 수 있다. <1948.10.9.>

[국어기본법] 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09.3.18.>

②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9.3.18.>

위 국어기본법 14조항은 정부수립 이래로 정부의 기본 문자정책인 ‘공용문서의 한글전용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부가 공용문서가 아닌 언론, 학계의 문체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뜻하여 자연스
러운 문체 경쟁과 실용적 운용을 통해 국민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다. 오늘날 한강의 기적은 배우고 익히기 쉬운 기적의 
한글교육 덕분이니 의무교육의 시행과 교육의 중심에 한글교육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할 때 초기 말글 정책은 올바르게 
방향을 잡은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언어문화사의 정신사적 가치를 세종어제서문의 3대 정신, 훈민 정신과 정음 정신, 한글 정신 등
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을 관통하는 말글 정책의 기조는 ‘문맹 타파’(또는 모어 능력 증진)’와 ‘소통 증진’을 통한 ‘국민 
통합’에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3. 국치의 언어적 원인: ‘문맹과 불통’의 심화

전술한 바와 같이 세종대왕의 말글 정책은 역성혁명을 통해 왕조가 교체되고 권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훈민정음 창
제와 보급을 통해 ‘문맹 타파’와 ‘소통 증진’을 통한 ‘국민 통합’을 추구하면서 왕조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세종 시대
에 찬란했던 말글 정책의 기조가 점차 쇠퇴하면서 조선 중기와 후기에 이르러 백성을 계몽하려던 한글 중심의 말글 정
책이 실종되고 백성을 위한 공교육이 발달하지 못해 백성의 문맹이 심화되고 관리와 양반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각
계각층이 소통하기 어려운 불통 사회가 된다. 이러한 ‘문맹과 불통’의 심화는 결국 조선의 쇠망과 국치를 가져오는 언어
적 원인이 되었다.

은 5장 27조 부칙 6조로 되었다. 2005.1.27. 법률 제7368호 제정 이후 2008.2.29. 법률 제8852호 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개정, 2009.3.18. 법률 제9491호 개정, 2011.4.14. 법률 제10584호 개정, 2012.05.23. 법률 제11424호 개정 등 다섯 차례 개정이 
있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되면서 그런 직제 개편에 따른 부처 용어 
수정 차원이 있었고, 3조의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
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5차 개정에서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규정이 들
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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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편적 공교육의 부재와 문맹의 심화

조선 사회는 서당 교육 외에 과거급제를 위한 소수 양반층 교육은 있었지만 과거시험용 경전 암송 교육에 머물고 보
편적 공교육으로서의 국민교육은 부재하였다. 지도층의 국가 근대화와 산업화의 전략이 없다 보니 국민 공교육의 전략도 
부재하였고, 보편적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문해(文解)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 계몽을 어렵게 하며 과학 교
육을 불가능하게 해 산업 인재 육성을 통한 국민국가로의 근대화와 산업화와 국가 수호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하였
다. 공교육 부재의 문맹 상태로는 만민평등의 국민국가로서 산업 진흥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문맹을 깨트리려고 을사
조약(1905) 이후 전국에서 사학(私學)들이 일어났지만 너무 늦었다.

조선의 문맹 심화는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민족 말살정책으로 절정에 이르니 일제강점기의 문맹률은 90% 수준에 이른다
(정진석 1999). 1922년 1월 5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교육(敎育)에 철저(徹底)하라. 첫재 학교를 세우고, 둘재 취학(就學)에 
열심(熱心)하라’라는 제목으로 백성의 문맹 실태를 “신문 한 장은 고사하고 일상 의사소통에 필요한 서신 한 장을 능수(能手)
하는 자가 역시 100인에 1인이면 다행이라 하겠도다.”라며 다음과 같이 참담한 조선의 문맹 상태를 증언하고 있다. 

“朝鮮人 一千七百萬中에 자기의 姓名을 能히 記하는 자가 얼마나 잇스며 讀하고 書하고 數할 줄을 知하는 자가 
얼마나 되며 더욱이 事物의 理를 정당히 理解하는 자가 얼마나 되며 普通常識을 具備하야 일개 市民의 資格을 完
有하는 자가 幾何이나 되는고 일천칠백만의 반수가 婦女라 하면 팔백오십만이 곳 그것이라 此中에서 書信 한 장은 
고사하고 諺文 一字를 能通하는 자가 幾何인고 百人에 一人이라 하면 혹 誇張이 안일가 하며 그 他半數인 男子중
에서라도 大部分을 占領하는 農民의 知識을 擧하야 論之할것 갓흐면 新聞 한 장은 고사하고 日常 意思疏通에 필
요한 書信 한 장을 能修하는 자가 亦 百人에 一人이면 多幸이라 하겟도다 然則大體로 論之하면 朝鮮의 一般民衆
은 大部分이 文字에 盲目이라 할 수 잇나니”

 
일본이 근대화와 더불어 서구 문물을 번역 수용하여 학문과 교육을 발전시켜 문맹 퇴치를 하고 개화한 것에 비한다

면 우리는 일제하에서도 문맹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20년대 말에 수년간 문맹퇴
치의 농촌계몽운동을 벌였으니 당시 상황을 이광수의 ‘흙’(1930), 심훈의 ‘상록수’(1935)란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 운동은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으로 겪은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1942)과 함께 성공적 항일 문화민
족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문맹퇴치 운동과 광복 후 미군정기(美軍政期: 1945.9.-1948.8.)의 조선어학회의 전국적인 한글강습회,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1948.8.15.) 후의 초등학교 의무교육 덕분에 1950년대에는 문맹률이 10%대로 급격히 감소되어 오늘날 대한민
국이 10대 무역대국에 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으니 한글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9) 

3.2. 권위주의적 체제와 국민 불통의 심화

국치의 또 다른 언어적 원인은 봉건적 신분 차별 제도와 가부장적 권위주의 소통 체제로 인해 나타난 국민의 갈등, 대
립, 증오, 분열, 불신의 총체적 불통화 현상이다. 군신간의 권력 암투와 모략은 분열과 불통을 낳는 등 왕정 체제, 지방 
권력, 가족 구조, 교육 체제 등 모든 사회 조직의 근간이 가부장적인 수직적 권위주의의 일방적 소통 체제를 기반으로 
9) 일제강점기 이래 대한민국의 문맹퇴치 운동의 흐름은 이응호(1974), 허재영(2004), 엄훈(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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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온 나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군신(君臣) 불통, 문무(文武) 불통, 반상(班常)의 상하 불통, 남녀 불통, (적서 
차별, 처첩 갈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 불통, (지역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경향(京鄕) 불통, (사대주의적 사고에 길들여진) 
외교 불통은 총체적 소통 체제의 붕괴로 망국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고질의 불통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이는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로 ‘대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1906)에서 한국인의 토론 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의 대화가 싸우는 사람들 
같고 한국인의 회의는 투사들의 결전장 같아 합리적 결론에 이르기 어려우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악습이 있다고 
평가하였다(신복룡 2010:15,16). 

현대 한국사회에 와서도 이런 불통 문제는 별반 개선되지 않고 남북 불통으로 인한 분단 고착화와 여야 정쟁에서 보
듯 민족적 고질로 반복되고 있다. 국치의 일차적 책임은 외세에 앞서 우리 자신의 불신, 증오, 분열에 따른 총체적 불통
에 있었다. 개화기는 이런 언어적 불통이 한자와 한글의 갈등에서 보듯 문자 불통, 문체 불통의 모순까지 극명하게 드러
낸 시기였다. 당시 사회 개혁 문제로 고민한 유길준, 김규식, 이승만 등이 언어 문제에 관심을 가짐도 당대의 정치 상황
과 무관하지 않다. 한문, 이두, 국한혼용, 국문전용의 4대 문체가 계층별로 쓰였으니 온전한 소통이 어려웠다. 표기법이 
소통의 최소 기본 요건인데 혼란스러운 표기법 상황이라 이의 통일 표준화도 필요하였다. 그런 속에서 다행히 1895년 1
월 17일 고종이 개혁 선언서로 홍범(洪範) 14조를 한문 · 한글 · 국한문혼용의 3종 문체로 전국에 선포했는데 여기서 한글
체를 보였으나 그 뒤 한글 공문서의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제를 거쳐 정부수립 후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6호가 
나와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한글 공문서가 실천되기 시작해 한글체가 근대국가 형성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4. 한국어의 활력1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언어문화사는 한글 창제를 시작으로 한글이 시대정신의 중심으로 점차 자리 잡으
면서 근대국가 건설에 기여하고 일제강점기의 민족 말살 정책의 수난 속에서도 민족과 민족어의 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
었다. 해방 후 비록 분단의 아픔을 아직 겪고 있지만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범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모범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발전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은 그 비결을 묻는다. 특히 한국의 
모어교육은 국가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궁금해 한다. 이는 정치, 경제, 산업의 활력이 문화 활력을 이끌고 이것이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Landry & Allard(1992)는 언어 활력(Ethnolinguistic Vita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언어 활력의 요소로 ① 인구 자
본(demographic capital: language population, 사용 인구수), ② 정치 자본(politic capital, 정치 영향력), ③ 경제 자본
(economic capital, 경제력), ④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문화 수준)을 들었는데 한국어는 네 요소를 고르게 갖추어서 
언어 활력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다음에 이 네 영역에서 드러나는 대표적 특징을 살펴본다. 

4.1. 인구 자본: 대국언어국가로 문맹퇴치 성공 

한국어의 인구 자본상의 특징은 한국이 비록 영토는 작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대국언어의 위상을 가지는 사실에서 나

10) 졸고(2014)에서 ‘언어 활력’ 부분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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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1) 대국언어: 한국어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벵골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
어, 이탈리아어에 이은 13위권의 대국언어이다(남 5천만, 북 2400만, 해외 750만). 한국 내 180만 외국인이 있으며 매년 
2만 명이 귀화신청을 하여 13,000명 정도 귀화한다.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인구가 2012년 100만을 넘
었다. 영어 산업이 영국의 2위 산업이듯이 21세기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통번역 서비스, 한류, 한국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어교육의 산업화가 요구된다. 

(2) 문맹 퇴치와 기적의 성장: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문맹률 80-90%시대를 살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의무교육
과 한글을 보급하면서 1950년대에는 문맹률이 10%대로 낮아지고 오늘날 높은 고학력국가를 만들었다. 배우기 쉬운 ‘기
적의 한글’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3) 한류와 한국어 학습 열풍: 미국 현대언어학회(MLA)가 미국 대학생의 외국어 수강 분포를 조사하는데 최근 결과
를 보면 스페인어(79만), 불어(19.7만), 수화(11만), 독어(8.6만), 이태리어(7.1만), 일어(6.6만), 중국어(6.1만), 아랍어(3.2
만), 라틴어(2.7만), 러시아어(2.1만),  고대희랍어(1.3만), 성서히브리어(1.25만), 포르투갈어(1.24만), 한국어(1.22만), 현대
히브리어(6.6천) 순으로 한국이 14위인데 현대언어로는 10위이다. 특히 다른 외국어들은 수강자가 감소중인데 유일하게 
한국어만 208% 증가하였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11) 

4.2. 정치 자본: 완전 민주국가 실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서열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①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②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③혼합 민주주의(Hybrid regimes), ④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의 네 범주로 나누는데 채점 기준은 ‘선
거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①완전 민주
국가’로 분류되었다. 전에는 한국이 ‘②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본(22
등)을 앞섰다. 2014 조사는 완전한 민주국가 24개국 중에 미국 19위, 일본 20위, 한국 21위, 프랑스 23위이고, 권위주의 
국가로 중국은 144위이고, 북한은 167위로 꼴찌이다.12)

4.3. 경제 자본: 30-50클럽 진입, 1조 달러 무역으로 10대 무역 대국

한국의 성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경제적 성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원조를 받던 후진국가의 위치에서 원조를 
하는 원조 제공국가로 전환한 나라로는 한국이 유일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 시대에 자유시
장경제가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은 주요한 성취 지표들이다.

(1) 20-50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5천만 이상 인구국가)에 이어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5천만 이상 인구국가) 진입 
예정: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에 이어 일곱 번째로 16년 만인 2012년에 

11) MLA보고서인 David Goldberg, Dennis Looney, and Natalia Lusin(2015)와 “한국어 인기 상승 중”, 한국일보(2015.2.27) 기사 참고.
12) EIU 사이트(www.eiu.com)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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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7개국 중에 최소 인구 5천만으로 20-50클럽에 진입했는데 2016년에는 30-50 클럽 진입이 예상된다(현대경제연
구소 2015 경제전망 보고서).

(2) 무역 1조 달러 달성: 1948년 1,900만 달러 수출, 1962년 4억 7,800만 달러 수출, 1960년 국민소득 79달러 수준이
었는데 2011년 12월에 수출 5,150억불, 수입 4,850억불 총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9위(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
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수준으로 2012년에도 달성하였다.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의 산업으로 세계 5위권 안에 든 
것은 IT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해당된다. 1961.5.16. 군사혁명 이후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대한민국 평균경제성장률은 7.1%로 세계 174개국 중 1위이다.13)

(3) 국제 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5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1개국 중에 한국은 25위로 전년 26위보
다 상승했고(중국 22위, 일본 27위), 부문별로는 기술 인프라(13위), 고용(6위), 과학 인프라(6위)이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는 총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과 같았다. 얼마 전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2016년도 국가경쟁력 평가는 61개국 중 29위로 하락을 보여 주고 있어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
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업윤리 실천은 58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60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56위로 조사대상 61개국 중에 꼴찌 수준이다.

4.4. 문화 자본: 문화, 교육, 학문적 성취

(1) 문화민족: 한국은 반만년 문화를 보전해 왔고 한자문화로 동양의 유교, 불교문화를 수용 발전시켰고, 한글문화로 
서양의 기독교문화, 의회민주주의를 수용 발전시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에 등재된 것으
로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수원 화성,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 역사마을(하회, 양동마을),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 등 12개가 있다.14)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선정하는 세계기록문화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는 세계 300개 등록물 중에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새마을
운동기록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1건이 등재되어 있는데 미국 6건, 일본 3건, 중국 9건, 독일 17건과 비교해 적
은 것이 아니다.15) 

1960년대 이후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로 역할을 하였고 2000년 이래 드라마, 노래 등의 한류가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문화 선진국은 학문과 예술에서 뛰어난 문화유산을 남기고, 뛰어난 작품, 이론, 법칙을 창작, 발견, 발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인데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미흡하여 앞으로 세계적 학자와 예술가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 

(2) 학업 능력 최상위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12월 3일에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2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는데 한국은 최상위 수준이다. 

-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소양 국제비교를 3년 주기로 시행함.16) PISA 2012는 총 65개국(OECD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에서 51만 명이 참여했는데 한국은 5,201명(고교 140개교, 중학교 16개교) 참여함.

13)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사이트 참고.
14)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확정 지역은 송산리 고분군 2곳과 공주의 공산성,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

성과 능산리 고분군,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을 합친 총 8곳이다. 이제 한국은 총 12건에 이르는 세계유산 
보유국이 되었는데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개성역사유적지구, 중국 동북지방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합치면 15건에 이른다.

15) 이상의 국가별 세계문화유산 목록은 ‘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 참고. 
www.unesco.or.kr/heritage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nhrd.net)의 PISA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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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A 2012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에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로 OECD 최상위 수준이었고,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수준을 보임.
- 선택 사항으로 시행된 PISA 2012에 최초로 실시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CBAM)와 PISA 2009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디지털 읽기 평가(DRA)에서 한국은 전체 32개 참여국 중 수학 3위, 읽기 2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모두 1
위를 차지함.

- 한국은 최상위권을 포함한 상위 성취 수준의 학생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도 늘
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3) 세계 최고 대학진학률의 고학력국가: 2014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10개 국 등 총 44개국의 
교육 통계를 보여 준다. 지난 2012년 기준 25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 고교 이수율
은 98%이다.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39%와 82%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이수율은 6년 연속, 고교 이수율
은 2년 연속 1위이다.

연령 범위를 25세에서 64세까지 성인층으로 확대해도 대학 이수율(42%)과 고교 이수율(82%)이 OECD 평균
(32%·75%)을 넘는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친 ‘완수율’도 9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72%이다. 

남성의 고용률이 고교 졸업장만 있으면 84% 정도이지만 전문대와 대학을 마치면 각각 91%와 90%로 상승한다. 한국 
성인 인구의 실업률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생 실업률이 2.7%로 OECD 평균(4.8%)보다 2.1%p 낮았다. 교육 수준별 임
금격차는 고졸자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이하가 71, 전문대 졸업이 116, 대학교 졸업 이상이 161이다.17) 

(4) 언어 경쟁력과 지식 경쟁력: 유엔의 6대 통용어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인데 앞으로 한국
어가 들어갈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스위스 제네바 제43차 총회(2007.9.27)에
서 18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포르투갈어와 함께 ‘국제 공개어’로 공식 채택하여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 공
개어는 8개(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에서 10개로 늘어났다. 한국은 세계 4위
의 특허 출원국이자 세계 5위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출원국이다.18) 

5. 맺음말

언어 활력으로는 한국어 못지않게 중국어와 일본어의 언어 활력도 상당히 높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이라 여러 가지 점
에서 한국어보다 유리하다. 특히 중국어의 언어 활력에 비해 높지 않은 한국어로서는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학습 
바람이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아직은 한류 열기와 한국어 학습 바람이 뜨겁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학습 열기를 일시적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어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은 그것이 일
시적 유행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신문화사적 가치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 낸 결과라고 믿고 한국어 세계
화의 이론적, 실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가르쳐 검증하고 공감을 더욱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언어
문화의 정신사적 흐름 속에서 드러난 ‘한글 정신’의 다양한 모습이야말로 한국어 정신문화사의 핵심 가치로서 한국어 문
화적 특성의 제1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4.9.9. 보도자료 참고.  
18) 조선일보 2007.9.28. 기사, “한국어, 최초로 국제기구 공식언어 채택 쾌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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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경제 문화적 가치는 언어학습의 강력한 동기가 되므로 이상과 같은 한국어의 활력을 보여 주는 다양한 지표도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 동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도 한국어 문화교육이 한국
의 대중문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적 한류를 넘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성장의 배경에는 다양한 정신
문화의 배경과 ‘한글’ 중심의 정신문화사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 주고 탐구하게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문명의 경제
적 번영은 올바른 정신문명 위에서만 가치가 있고 장수하였기에 한국어 문화교육도 한국의 대중문화 전달에 치중하지 말
고 역사적 전통을 가진 한국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초점을 맞춘 ‘한글’의 
정신문화사적 가치는 그 핵심 사례 중의 하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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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특강 I

대조언어학과 언어유형론

金基石 (上海外国语大学)

1. 문제 제기
개혁개방 이래, 중조(중국 소수민족) 이중 언어 교육,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외국어 교

육)의 발전에 힘입어 중한(중조) 언어 대조 연구도 신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1) 그러나 연구 
영역의 신속한 발전과 달리 중한(중조) 대조 연구는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곤경에 빠지게 되면서 아직까지 그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은 학과 성격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중한 대조 언어학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에서 어떠한 공통된 인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중국 대조언어학계의 언어 대조 연구(분석)라는 학과 성격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
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 대조 연구는 20세기 70년대부터 시작되어 80년대에는 융성에서 쇠퇴로, 90년대에는 다시 번영
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2) 근래 대조언어학 영역의 성과가 풍부하고 학문 분야의 위상도 급진하여 외국어 학계에서는 
“언어면 무조건 대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황리에 이르렀다.3)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 학과가 직면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을 기피할 수 없다. 미국의 “대조언어학가설”에 기반한 ‘나래주의’의 선천적인 부족함, 형식주의 언어학, 기능주의 언어
학, 특히 인접학문 - 현대 언어 유형론의 강렬한 공세로 인해 중국의 언어 대조 연구, 그 중에서도 특히 중한 대조 연구가 
전대미문의 “이론적 곤경”에 빠지게 되면서 명실상부 “손 내밀어 이론을 구걸하는 이론”이 되고 말았다.   

학과가 발전하려면 우선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마침 이 문제에서 일부 학자는 대조언어학의 유일한 목표
가 제2언어 교육(예컨대, 한중/중한 이중 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에 이론적 토대나 방법론
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어떤 학자들은 종래의 대조언어학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
다. 단순히 A언어(모국어)에서 B언어(목표어)로의 단일 방향적인 대조가 학생들의 오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오류의 원인
을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조 연구가 하루빨리 단순히 언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인류 언어학의 보편적인 규칙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글은 중한 대조언어학이란 학과 성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중한 대조언
어학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대조언어학의 새로운 연구 경향인 유형론적 연구 경향
1) 本文的汉韩语言对比包括韩汉、朝汉、汉朝对比等。
2) 学界公认吕叔湘1977年5月5日《通过对比研究语法》的演讲，揭开了中国对比语言学的序幕。

3) 据许余龙(2010：323)，中国改革开放的三个发展阶段，对比语言学的成果有：1977-1989，著作20部，论文144篇；1990-1999，著作72

部，论文215篇；2000-2007，著作84部，论文427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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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조언어학의 목표 

2.1 종래의 목표 
 
하나의 성숙한 학과는 반드시 명확한 연구 대상, 연구 목표, 이론적 토대, 연구 방법론 등이 있어야 한다. 언어 대조의 

목표는 무엇인가? 종래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에 이론적 토대나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 학자 허용(2013)이 있다. 

 
대조언어학은 공시적인 층면에서 언어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언어 특징
을 대조 분석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허용, <대조언어학>, 2013)

대조언어학과 비교언어학, 언어유형론 등 인접 학문과의 구별에서 보면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
에서 출발한 언어학으로 응용언어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조언어학이 언어 간의 차이성에 관심을 갖고 있
다면, 비교언어학과 언어유형론은 이론언어학적 성격이 강하고 모두 언어의 보편성에 관심을 둔다.4) 하지만 중국에서는 
근래에 들어서서 이 정의나 범주의 확정이 응용 분야와 이론 분야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2.2 문제의식

언어 대조 연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언어 접촉과 번역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간의 대조(비교)가 나타
나게 되었다. 

20세기 50년대에 Robert Lado 등은 “대조언어학 가설”을 제기하고 외국어 교육 영역 등의 실용적인 목적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선 후 이 가설이 많은 학자,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대조언어학 
가설에서 표방하는 “예측”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미국의 대조 분석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학자 金立鑫(2014)의 <언어 유형론 시각에서의 중⦁외 언어 대조 연구> 시리즈 간행물의 서언에서 가차 없이 대
조언어학의 결함을 지적했다.  

종래의 공시적인 층면에서의 대조언어학은 주로 언어 대상이 되는 두 언어 간의 개별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대조로 인류 
언어의 보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조 연구가 얻어낸 결론이 일반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거나 두 언어의 교육에 어떤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였는지는 

4) ‘대조언어학은 공시적 시각으로 대상이 되는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언어학이다. 비교
언어학이 해당 언어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나 타 언어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 언어에 대한 이해에 목표를 두는 이론언어학적 
성격이 강하다면,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언어학으로 응용언어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

   ‘유형론이 언어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어떤 특정 언어의 개별적인 특징 보다는 자연언어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데 비해, 대조언어학은 언어의 개별성을 추구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일을 중시한
다,’(허용·김선정(2013: 2-4), 『대조언어학』,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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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인류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보편적인 규칙을 추구하는 데까지는 아직 먼 거리가 남아 있다.5) 

대조언어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대조언어학을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중한 언어 대
조 연구가 거둔 성과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곤경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2.3 중한 언어 대조의 성과와 현실적 곤경

중한 언어의 광의적 대조는 그 역사가 유구하고 연구 성과도 풍부하다. 특히 이조 시기의 민족 문자 <훈민정
음>(1444)이 창제된 이래, 조선 한문학자들은 중국어 학습을 하기 위해 중한 두 언어 간(음운체계를 중심으로)의 정밀하
고 깊이 있는 대조 분석을 한 바 있다. 중국 학자 宁忌浮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5-19세기 조선 언어학 연구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신숙주, 최세진 등과 같은 대학자와 <.홍무정음역훈>, <사성
통고>, <사성통해> 등 명작들이 나타났다. 최세진의 음운 분석은 조예가 깊어 경탄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사성통해> 
등 저작은 조선 인민의 귀한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화적 보물이다.6)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한 언어의 대조적인 시각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위대한 언어 연구 성과들도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조선 학자들의 연구 목표는 매우 분명하였다. 즉 조선 사람이 중국어를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되는 실용적인 중한대응(대역) 사전이나 교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전통이 후세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협의적 중한 언어 대조는 20세기 80년대 이래 중한/한중 이중 언어 교육,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교육과 한국어(외국어) 교육이 신속히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 종래의 음운 대조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점차 어휘, 문법, 나아가 담화, 화용, 정보처리 등 영역으로 확대되어, 방법론상에서 구조 층면의 단일방향적인 대
조가 양방향적 대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군말 필요 없이 중한 대조는 제반 현실적인 곤경에 빠져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이론적 건설이 뒤 
처져 있다는 것이다.7) 대체로 “네 가지 결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의식이 결핍하다. 연구의 성격, 연구 목표에 대해 아직까지 공통된 인식을 이루지 못했다. 
둘째, 대조의 방법론적인 측면의 고민이 부족하고, 대조 시각이나 대조 방법이 단편적인 아쉬움이 있다. 
셋째, 거시적인 연구, 해석적 연구, 정량적 연구, 특히 컴퓨터나 대규모 말뭉치 등 현대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적으며, 

지금까지 수준 높은 창의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넷째, 협력 의식이 결핍하다. 국제나 국내와의 교류, 자원 간의 공유 등이 결핍하다. 그 가운데 컴퓨터 기술이나 대규

모 말뭉치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추세는 현대 언어학 또는 후 현대 언어학의 중요한 표지이나 발전 방향이다. 이 
영역의 연구가 결핍은 중한 대조 연구의 질적 향상과 직결된다.8)   

5) 关于汉韩语言对比中存在的问题，已经引起学界的普遍关注。参见黄玉花(2015)，金基石(2013)。

6) 参见金基石《朝鲜韵书与明清音系》(后记)，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3年，第241页。

7) 关于汉韩语言对比中存在的问题，已经引起学界的普遍关注。参见黄玉花(2015)，金基石(2013)。

8) 许余龙(2009)在第五届国际对比语言学大会述评中指出，现代对比语言学的新趋势主要表现在，一是“对比语言学学科意识增强”，二是“”
基于语料库的研究明显增多、方法更新”。此次大会宣读的118篇英文论文中，采用语料库研究的论文有71篇，占总数的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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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급선무는 학과 성격과 연구 목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대조란 무엇인가? 대조

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대조는 언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언어 연구를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두 가지를 겸비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은 중한 대조 언어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힌다. 

2.4 대조 연구: 다른 원천, 다른 목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조언어학은 두 가지 주요 발원지가 있다. 하나는 유럽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다. 유럽의 전통적
인 대조 연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공시적 언어 대조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그 주요 특징은 이론적 대조이다. 潘文
国、谭慧敏(2006: 1-64)에서는 19세기 20년대부터 20세기 40년대까지가 대조언어학의 기초적 단계이다. 대표적인 인물
이 Humboldt, Jespersen, Whorf이다. 이 대가들의 학과 구상, 연구 대상, 궁극적인 목표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는 모두 
거창한 이론적 목표와 넓은 언어학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40-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의 대조 연구(대조 분석)는 연구 목표를 전적으로 외
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바뀌면서 점차 융성에서 쇠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9)  

 
(1) 일반언어학 시각에서의 대조언어학 

일반언어학의 창시자인 홈볼트가 제일 먼저 대조 연구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 <언어 비교 연구와 언어 발전 단계의 
관계>(1820)에서 최초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언어 비교가 독자적인 학과로 자리매김하려면 독자적인 목표가 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언어를 탐구하고 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탐구하는 것이다.10)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 비교 연구’는 흔히 말하는 대조언어학이다. 홈볼트의 대조언어학의 연구 목표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목표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언어학이 대조언어학이다.’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인 赵元任도 “언어학이론이란 사실 언어의 비교를 말한다. 즉 세계 각 민족의 언어를 종합
하여 비교하여 도출해 낸 과학적 결론이다.”11) 潘文国이 평가하기를 赵元任의 이 사상은 1990년대 이후 중국 대조 연구
의 주축이 되어, 수많은 학자나 저작이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대조 연구를 하였다. 

요컨대, 이는 중국 대조 연구의 중심이 단순히 언어 교육에 응용하고자 하는 응용 대조가 아니라 일반언어학 기초에서
의 대조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교언어학에서의 대조언어학
20세기에 들어서서 언어학자들은 단순히 친족 언어 간의 비교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학과가 비교의 범위를 비 

친족 언어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叶斯柏森(1924)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9) 有学者认为，美国的对比研究除了对比修辞学一块的成果还比较引人注目外，对比语言学作为整体在美国早已是风光不再。参看王菊泉

(2011：ii)

10) 转移自杨自俭、李瑞华(1999：1)。

11) 潘文国、谭慧敏(20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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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는 동일 언어 계통, 같은 뿌리에서 서로 다른 길로 발전한 언어에 국한할 필요 없이 차이가 크고 기원이 다
른 언어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수 있다. ....  인류 언어와 인류의 사고체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12)
 
대조언어학의 명칭은 미국 인류언어학자 워프(1941)가 제기하였다. 워프는 비교언어학의 ‘비교’에서 대조언어학의 ‘대조’
로 발전시켰다. 워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지구상의 언어를 하나의 뿌리에서 다르게 발전한 계통을 하나하나 나누고 이들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비교언어학이다. 비교언어학은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곧 나타나게 될 새로운 방법이다. 우리는 이
를 ‘대조언어학’이라고 부르는데, 대조언어학은 서로 다른 언어가 문법, 논리, 경험 등 분석에서의 중대한 차이점을 연구
하는 것이다.13)  

워프의 대조언어학은 ‘서로 다른 언어가 문법, 논리, 경험 등 층면에서의 중대한 차이점을 분석하는 언어학’이다. 워프
의 중대한 구분은 그의 유명한 샤프-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 즉 ‘언어상대성 이론(linguistic relativity)’을 
위해 작용한다.14)  

하지만 아쉽게도 구조주의 언어학이 대두되면서 洪堡特、叶斯柏森、沃尔夫 등 대가들의 이론적 구상이 서양 대조언어
학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워프의 ‘대조언어학’은 미국언어학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 이와 달리 중국 대조언어학
계에서는 워프의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80년대에는 중국 문화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15)    

 
3)구조주의 언어학의 대조 분석

학계에서 말하는 대조언어학은 일반적으로 Lado의 <범문화 언어학>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예컨대, James(1980)가 다
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16)
 나는 대조 분석의 역사를 다시 재구조화할 의향이 없다. Di Pietro(1971：9)는 1982년에 출간한 C.H.Grandgent의 책을 

찾았다. 그 속에는 영어와 독일어의 음운 계통을 대조하였다. 나에 있어서는 현대의 대조 분석은 Lado의 <범문화 언어
학>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20세기 50년대 탄생한 대조 분석이론이 60년대의 발전을 거쳐, 70년대 점차 몰락하기 시작했다. 潘文国、谭慧敏
(2006：153)는 서양에서 대조언어학이 언어학의 신데렐라로 불린다고 한다. 대조 분석이 점차 쇠락하게 된 이유는 이론
적 배경과 철학적 기초의 국한성 때문이다. 20세기 50년대 탄생한 대조 분석은 미국 구조주의언어학, 행동주의 심리학과 
외국어 교육 이론 세 가지가 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처음부터 광범위한 언어학 시야나 이론적 목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12) 潘文国(2006)。
13) 转引自潘文国、谭慧敏(2006：2)。

14)“沃尔夫假说”是关于语言、文化和思维三者关系的重要理论，即在不同文化下，不同语言所具有的结构、意义和使用等方面的差异，在很

大程度上影响了使用者的思维方式。

15) 但是，上世纪80年代中期在中国兴起的文化语言学把沃尔夫假说的论点作为自己的理论基础之一。一些学者认为,我们“把语言单纯看作

工具或形式系统，专注于结构描写和形式化的研究，忽略了语言属性的人文性的一面”。其中影响最大的是“文化认同派”，他们甚至认为

“语言结构制约民族的‘集体无意识’，语法和语言表达方式体现一个民族的世界观（一种文化看待世界的眼光)、思维样式及文化心理”。

16) 转引自潘文国、谭慧敏（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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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어 문제 

언어학의 학술 용어로 ‘대조’와 ‘비교’, 즉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과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의 
구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공시언어학, 후자는 역사언어학에 속한다. 대조언어학이 때
로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 혹은 대조 연구(contrastive studies)라는 용어로 사용되거나 세 가지 용어가 특별한 
구분 없이 통용되거나 한다. Carl James 같은 학자는 이 세 가지 용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는 반면, 일
부 학자들은 자세히 보면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许余龙(2010a: 13)에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조 연구는 보통 구체적인 이론이나 응용 측면의 연구에 이용되는 반면, 대조 분석은 응용학적인 대조 연구에 이용되
거나 특히 외국어 교육 중 언어 난점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언어 대조 방법을 통해 어떤 언어 현상
이 외국어 학습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지, 난이도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17) 

 
용어의 통용은 개념상의 혼돈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대조언어학의 이론이나 방법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하거나 그 작용이 크지 않다고 흔히 비판하는데 사실 이것은 외국어 교육 이론 연구로서의 ‘대
조언어학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을 가리키는 것으로 언어학 하위 학과로의 대조언어학을 가리키는 것은 아
니다.

“대조분석가설”이 나타난 후 사람들은 이 이론이 외국어 교육에서의 난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외국 교육 각 단계에 걸
쳐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희망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대조 분석”이 점차 그 중심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십여 년의 실천 결과 대조분석가설 이론의 “차이와 간섭”관계의 가설, 또는 이 가설에 기반한 예측들이 대체로 

정확도가 결여됨이 밝혀졌다. 간섭과 차이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간섭이나 
어려움이 더 큰지? 사실이 증명하듯이, 완전 다른 것보다 유사한 것이 더 많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학습하기에 어렵고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라면 오히려 간섭이 없다는 것이다. 즉 두 언어 간의 차이가 크면 
학습이 조금 느린 대신 비교적 정확하고, 두 언어 간의 차이가 작으면 학습이 조금 빠른 대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다. (Kellerman, 1979)

다음으로, 대조분석은 언어를 폐쇠적인 구조로 정적인 형식적인 분석을 하고, 언어의 개방성, 동태성 특징을 소홀히 하
며, 언어의 기능과 의미를 도외시하고 차이 이외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차이를 어려움과 동일시
한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의 수많은 실천에서 증명하다시피,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학습 중의 어려움
이 모두 모국어의 간섭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로써 대조 분석의 명성이 떨어지고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점
차적으로 그 중심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독일 학자도 이와 같은 현상을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18) 

첫째, 대조언어학의 연구 방법으로 두 언어 간의 전면적인 대조 문법을 기술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러한 대조 문법 
기술이 실시되지 않았고, 시도적인 연구 결과도 실망이다. 

17) 许余龙(2010a:13)。王菊泉(2011：3)也认为：“对比分析作为一种研究方法。多指应用性语言对比研究，尤指为外语教学服务的语言对比

研究。与对比分析相比，对比研究意义更中性一些，既可指应用性对比研究，也可指理论性对比研究，而且一般多指具体的某项对比研

究，如‘英汉隐喻对比研究’。”

18) 转引自许余龙(2010a: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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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조언어학은 제2언어 습득이론이라고 주장했는데 두 언어 간의 차이 이외에 수많은 다른 요소가 제2언어 학습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대조 분석이 예기한 것과 상반되면서 제2언어 습득 연구에 전면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외국어 교육에서의“대조 분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조언어학”의 가치, 특히 언어학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3. 연구 현황과 두 가지 이론적 방향

3.1 연구 현황에 대한 두 가지 평가
  
대조언어학의 성격과 연구 목표에 대한 인식이 다름에 따라 중국 대조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 
  
(1) 중국의 대조언어학이 거의 국제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많은 방면에서 서양을 초월하였다. 杨自俭(2008-7)은 다

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우리 대조의 연구가 서양 학자보다 약 20년 늦게 시작하였지만 1977년에 신속히 발전을 가하였고, 20세기 80년대의 
Carl James(1980)、Fisiak(1980 등이 대표로 하는 최신 이론을 받아들여 대조언어학이 거의 국제 수준에 접근하고 있
다. 그리고 연구의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도 서양을 초월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대조언어학의 정의와 분류, 대조의 철
학적 기초, 대조 연구의 세 개의 층위 이론, 대조의 주체성, 대조를 통해 형성된 본토언어학, 중외 대조언어학사의 대조 
연구 등, 확실히 서양의 대조언어학을 풍부케 하는 동시에 이는 세계 언어학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공헌이라고 보고 있
다.(杨自俭 2008: 7)

(2) 국외와 비교하면 중국 대조언어학이 아직 적지 않은 격차가 있고 국제 상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 许余龙(2010a: 
333)은 “우리 나라의 대조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국외 대조 연구의 최신 발전
과 비교하여도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인 격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수준이 높은 독창적인 대조 연구가 많지 않다.
(2) 현대 과학기술(예컨대 컴퓨터 기술이나 대규모 말뭉치)을 이용하여 대조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3) 여러 외국어 어종과 중국어 대조 연구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결핍하다. 
(4) 대학이나 학회 간의 자원 공유, 분공, 협력 등 면에서 아직 보강할 필요가 있다. 
(5) 국외 학자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고, 대조 연구의 국제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 

이처럼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엇갈린 평가는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 등 요인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는 “대조언어학”이라는 학과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견해차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다고 본다. 전자의 목표는 “일반언어
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국 특색이 있는 대조언어학 학파”를 건설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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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대조 연구를 “다른 관련 영역에 응용(적용)”하는 것으로 대조 연구의 응용적인 가치를 치중하고 국제와의 연결을 
강조한다. 

3.2 이론 대조와 응용 대조의 경계

대표적인 정의는 许余龙(2010a)에서 제시하듯이 그는 미국의 “대조 분석”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조언어학”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 대조언어학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Lado(1957)의 <범문화 언어학>과 Jameㅢs(1980)의 <대조 분
석>에서는 주로 응용 대조 연구의 문제를,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의 응용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Contrastive  Linguistics
라는 용어도 조심스럽게 사용하거나 기피하였다.19)

许余龙(2010a：7-12)에서는 대조언어학을 이론 대조 언어학과 응용 대조 언어학으로 대별하고, 이론 대조 언어학을 
또 “일반 이론 대조언어학”과 “구체 이론 대조언어학”으로 세분화하였다. Fisiak(1981)에 따르면, 이론 대조 언어학은 대
조 연구의 합리적인 패러다임과 이론적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고 정밀하게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보면 이론 연구는 여전히 대조적 연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许余龙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떤 문법 이론(예컨대 변형생성문법)은 어떠한 관점을 기술할 때도 “범언어 논증(cross linguistic argumentation)” 방법
을 사용한다. 이것은 대조의 바탕 위에서 모든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문법 규칙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언어적 
비교 논증법은 근래 들어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금후 언어학 연구가 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우리는 
대조를 통해 세계상의 언어를 유형학적으로 정밀하게 분류하거나 언어의 보편적 현상의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许余龙의 이론 대조언어학의 목표는 언어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의 언어 비교 ‘사분면’ 가운데 
‘대조언어학’의 성격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대조언어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20) ‘사분면’ 가운데 ‘대조언어학’은 ‘서
로 다른 언어 간의 공시적 연구’에 속한다. 许余龙(2010a：1-3)은 “대조언어학은 언어학의 한 갈래로 목표는 두 개 또
는 두 개 이상의 언어 간에 공시적인 대조 연구를 하여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인데 특히 차이성을 
기술하며 이러한 연구를 다른 관련 영역에 응용하는 것이다.”21) 许余龙의 대조언어학의 정의에서 알다시피 대조언어학
은 다른 언어학과 다른 네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공시성, 하나는 기술성, 하나는 차이성, 하나는 응용성22)이
다. 이러한 특징은 응용 대조에 치중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종래의 연구에서 대조언어학 이 학과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
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조언어학은 언어학의 한 갈래인 공시 언어학에 속하고 언어의 차이성 연구에 중
점을 두는 언어 연구로 그 목표는 다른 기타 관련 영역(제2언어 교육, 이중 언어 번역, 이중 언어 사전 편찬 등)에 응용
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대조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응용 대조언어학의 체계가 상대적으로 완비되어 있고 이론 대조언어학의 체계가 
산재되어 있어 아직 진정한 이론적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19) 许余龙(2010a: 325)。
20) 许余龙(2010a:1-2)的语言研究“四个象限”把语言研究分为四大类性质和目标的比较，即语言内部的历时比较和共时比较，语言之间

的历时比较和共时比较。
21) 许余龙(2010a：1-3)：“对比语言学是语言学中的分支，其任务是对两种或两种以上的语言进行共时的对比研究，描述它们之间的异同，
特别是其中的不同之处，并将这类研究应用于其他相关领域。

22) 参看金基石(2013)。



32
3.3 두 가지 이론적 방향 

대조언어학의 현황에서 보면, 어떤 학자의 ‘대조’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광의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예컨대, 潘文国 
등).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의 ‘대조’는 상대적으로 협의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예컨대, 许余龙 등). 

연구의 시각에서 보면 전자는 거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대조언어학의 철학적 기초나 언어 세계관을 강조하며 대조의 
“중국 특색”을 강조한다. 한편, 후자는 미시적인 개별적인 분석에 치중하고 있고 대조언어학의 학과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을 중요시하며, 대조 연구의 국제화를 강조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대조언어학은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
는 것이고 특히 차이성을 파악하는 언어학의 한 갈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潘文国、谭慧敏(2006：253)에서는 대조언어
학은 “철학언어학 아래의 언어학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반언어학의 발전을 추진하고, 서로 다른 문화, 문명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며 전 인류의 화목한 조화를 이룬다.’23)가 그 목표이다. 

20세기 80년대 이후 중국의 대조 연구는 점차 언어학 연구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尚新(2013)은 연구 경향의 각도에
서 대조언어학의 연구 경향을 두 가지로 대별하였다. 한 가지는潘文国、王菊泉를 대표로 하는 ‘세계관 연구 경향’이다. 
예컨대, 潘文国(1997)에서는 언어 대조는 서로 다른 민족의 개념과 의미 체계, 가치 체계나 사고방식을 탐색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한 가지는 许余龙、沈家煊、金立鑫을 대표로 하는 ‘유형학적 연구 경향’이다. 예컨대, 沈家煊(2012)은 “유형
학적 시각이 있어야 한다. 대조의 언어를 인류 언어의 큰 배경 위에서 고찰해야 하며, 개별 언어의 특징과 인류 언어의 
보편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보편성은 차이성에 내포되어 있고, 보편성은 개별성의 구체적인 표현이다.”24)

중한 언어 대조의 현황에서 살펴보면, ‘세계관 연구 경향’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아직 학계들의 관심을 불러일
으키지 못하였다. 한편, ‘유형학적 연구 경향’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기
본적으로 협의적인 측면에서의 대조를 하고 있고, 연구 목표와 연구 성과도 대부분 표층구조의 공시적 연구와 응용에 집
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공시적인 기술에 바탕을 둔 연구나 성과를 외국어 교육에 언어적 특징이나 대응 관계 방면의 근
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3.4 대조 연구의 광의적 대조25)

중국 대조언어학의 발전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马建忠의《马氏文通》(1898)에서 시작된 광의적 대조 연구 전통은 
20세기 30-40년대 중국어 문법 연구까지 계속 지속되었다. 刘重德는 우리나라의 대조 연구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26) 

제1시기는 马建忠의《马氏文通》과 严复의《英文汉诂》에서 시작하여 40년대 말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赵元
任、黎锦熙、王力、吕叔湘 등이 중외 대조 연구를 하였고, 특히 영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가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시기 역사나 업적에 대해 자세히 총정리한 연구가 없다. 제2시기인 1949-1976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조 연구가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시기이다. 제3시기는 1977년 5월 吕叔湘이 발표한 <대조를 통한 문법 연구>에

23) 潘文国、谭慧敏的定义：“对比语言学是在哲学语言学指导下的一门语言学学科，具有理论研究和应用研究的不同层面，旨在对两种或两

种以上的语言或方言进行对比研究，描述其中的异同特别是相异点，并为人类语言及精神活动关系的角度进行解释，以推动普通语言学

的建设和发展，促进不同文化、文明的交流和理解，促进全人类和谐相处。”

24) 尚新(2013)。
25) 关于中国对比语言学的广义特征，参看金基石(2015)。
26) 转引自潘文国(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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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된다. 

위의 세 시기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刘重德의 대조 연구의 범위는 광의적 중외 대조를 가리킨다. 중국 학계에서는 
吕叔湘의 ‘대조를 통한 문법 연구’(1976.5.5.)의 연설이 중국 대조 언어학의 탄생을 상징한다고 본다. 吕叔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 사물의 특징은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어의 특징을 알려면 중
국어가 아닌 언어와 비교를 해야 하고, 현대 중국어의 특징을 알려면 고대 중국어와 비교를 해야 하며, 표준 중국어의 
특징을 알려면 방언과 비교해야 한다. 음운, 어휘, 문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조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吕叔湘은 연구 방법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조 연구가 중국어와 비 중국어
와의 대조(언어 간 대조), 현대 중국어와 고대 중국어, 표준 중국어와 방언의 대조(언어 내 대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
한 연구 방법의 대조 연구는 분명히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吕叔湘이 이야기하는 대조 연
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대조언어학에 대한 바람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이는《英汉对比研究论文集》(1990)에 써
준 머리말에서도 알 수 있다.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들이 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조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27)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吕叔湘의 논술은 서양의 응용언어학적 대조언어학의 목표를 벗어나, 현대언어학(해석언어학)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다. 

 
4. 대조언어학의 유형론적 시각 

4.1 대조 연구의 이론 구축

대조언어학(대조 분석)은 탄생할 때부터 구조주의 이론, 형식주의, 기능주의 이론에 의지하였다. 그럼 정작 대조언어학 
자체는 이론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 국외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났다. 어떤 학자는 대조 연구가 반드시 이론적 토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어떤 학자는 대조 연구는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한다. 许余龙(2009)에서는 이러한 
엇갈린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대조언어학의 정의, 연구 목표, 연구의 목적이 다르다. 
2) 이론적 토대에 대한 인식 차이, 대조 연구에서의 작용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그렇다면 대조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许余龙(2010b)에서는 언어의 보편성 연구, 언어 유형학 연구와 대조 연구가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학 연구라

27) 转引自杨自俭、李瑞华(1990)



34
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이 세 가지 언어학 연구는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언어 보편성 연구는 언어 대조 
연구의 이론적 원천이나 기본 목적 가운데 하나이고, 언어 유형학은 언어 대조 연구에 기본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대조 언어학의 이론적 체계, 이론적 원천, 목적은 모두 언어 유형학과 언어 보편성 이론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렇게 되면 대조언어학의 학과 독립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대조언어학이 언어유
형학의 부용적인 지위로 몰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던질 수 있다. 许余龙의 주장이 이러한 의도가 없지 않아 있
지만, 대조언어학이 탄생 때부터 학과 주변성과 교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현대 언어학의 발
전 추세에서 인류 언어의 ‘보편성’이 모든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현대 대조언어학의 궁극적인 목표도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는 개별성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 대조 연구의 
‘접근지점’ 역할일 뿐이다.28) 

지금 중국의 대조 언어 연구 중에 언어유형론과 언어 보편성 이론이 스며들어 있다. 沈家煊(2009)에는 대조의 출발점
을 논의 할 때 “인구어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인구어의 문법 체계를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높은 경지가 바로 언어 유형학이다. 이 경지에서 우리는 중국어 자신만의 시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어의 
시각, 아프리카 토족어의 시각, 아메리카 인디안어의 시각이 있어야 한다.” 许余龙(2010b)에서도 “정밀하고 충분한 대조 
연구는 역으로 언어유형학 연구의 정밀화 과정에 도움이 될뿐더러 언어유형학이 언어 유형 차이에 대한 분류와 기술이 
대조언어학의 실제 상황과 맞는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언어 유형학의 해석이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4.2 언어 보편성 연구 

언어 보편성 연구는 인류 언어의 보편성과 보편적인 규칙을 탐구하는 것으로 현대언어학이 발전하는 공통적인 추세이
자 언어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대조언어학은 어떻게 이 발전 추세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潘文国、杨自俭(2008：222-223)는 许余龙의 ‘사분면’의 아쉬운 점이 좀 간단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시적 통시적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고, 공시적 연구가 때로는 통시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杨自俭(2004)에서는 
새로운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29) 

영한 대조 언어학은 언어학의 한 갈래로 이론언어학과 응용언어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주요 과제는 영한 두 언어 
간에 행해지는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통해 영한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해석하며, 그 연구 성과
를 언어와 관련된 다른 기타 연구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杨自俭의 정의에서는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 기술과 해석,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杨自俭은 처음으로 “통시적” 연구를 대조 연구의 범위로 끌어 들였다. 이는 종래
의 대조 연구가 공시적 연구라는 인식의 전환을 초래하였다. 그는 영·외 대조언어학이 이론언어학과 응용언어학 성격을 
겸비한다고 본다. 이는 대조 연구가 이론적 추구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응용 가치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위의 
정의가 범위가 넓어도 기본적으로 중국 대조 연구의 현황과 발전 추세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28) 沈家煊(2009)指出：“研究语言共性也就是回答‘什么是可能有的人类语言’这个问题。要回答这个问题现在大致有两条路子，一条是乔姆

斯基为代表的生成语法理论，它主张对一种语言(如英语)作深入的研究，用推演法找出语言的共性，用人类语言知识的天赋性来解释语言

共性。另一条就是格林伯格为代表的功能—类型学理论，它主张通过多种语言的比较归纳找出语言的共性，用语言的功能来解释共性。”

29) 杨自俭(2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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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시적 유형학 

전통적인 대조언어학은 공시적 언어학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시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오랜 기간 “공시적 대조”와 “통시적 비교”가 한 분면의 대립적인 언어학 개념이었다. 하지만 현대 언어학에서는 공시와 
통시 간에는 절대적인 경계를 지을 수 없다고 보고 많은 공시적 연구가 통시적 고찰에 의해 증명되거나 뒷받침된다고 
한다. 

근래의 중한 대조 연구를 보면 통시적 고찰이 공시적 언어 현상의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 중한 두 언어의 문법화 과정
의 통시적 대조 등 연구가 대조 연구의 깊이, 연구의 폭을 넓히었다. 이로 인해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통합한 중
한 대조 연구가 방법론적 접근으로 급부상하였다. 许余龙(2010a)에서 대조언어학을 공시적 대조 연구의 범주에 소속시켰
지만, 그는 대조언어학의 앞으로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30) 

근래 대조 연구의 발전을 보면,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는 연구가 확실히 많아졌고, 공시적 층면에서 단지 언어 간의 차이
성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통시적 대조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 대조 연구의 발전 상황을 보면, 독립적이고 공시적 연구에 의지하지 않은 통시적 연구 대조 조건이 이미 갖추어
져 있다. 인접 학문인 당대 유형학도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통합하기 시작하였고, 언어 변이의 규칙이 공시적 유
형 형식의 해석 작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시적 유형학’31)이라고 부르는데, 이 추세는 틀림없이 대조언
어학 연구에 새로운 기여를 한다. 

예컨대, 중국어와 한국어는 오래된 언어 문자 접촉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중국어 문어가 한국어에 대한 영향은 거대
하다. (이를 “심도 접촉”이라고도 일컫는다.) 과거에는 한자음이나 한자어가 중한 대조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었다. 그리고 
문법 대조 가운데 보편적으로 통시적 각도의 고찰을 소홀시 했다. 물론 이론적 측면에서 언어 접촉이 일으킨 영향은 근
본적으로 문법 구조에 닿을 수 없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한국어의 “수사+양사”구조, 부정문의 어순은 
고대 중국어의 어순과 일치한데 현대에 와서 중국어의 어순과 상이하게 되었다. 현대 한국어의 “수사+양사”구조는 “수사
+명사”에서 “명사+수사”, “수사+명사+양사”, “수사+양사+명사”(우세를 차지함)가 병존하고, 부정문은 “부정 표지어+동
사”에서 “부정 표지어+동사”, “동사+부정 표지어”(우세를 차지함)가 병존하는 것으로 변했다. 변화 과정을 보면, 한자어
의 영향이 위와 같은 구조나 구문의 문법화 과정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접촉사
의 각도에서 이들 구조가 변화는 유형학적 동기화 요인을 규명하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 대조 연구에서 더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32) 

4.4 대조언어학의 ‘유형론적 시각’

언어유형학은 범언어적 비교 연구로 대량의 범언어적 말뭉치를 통해 고찰, 통계하고 대조하여 이러한 언어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다. 대조언어학이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대조하는 언어학
과”33)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언어유형학은 “인간 언어 간의 변이나 한계점을 파악하는 언어학과”라고 정의를 내린다. 

30) 许余龙(2010a:334)。
31) 沈家煊(2009)。
32) 金基石(2014).《语言类型学视角下的韩汉语语序对比研究》(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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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언어학과 언어유형론은 역사적 연원, 연구 대상, 이론적 목표와 연구 방법에서 각자 치중하는 점이 있지만 이 두 언
어학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34) 대조언어학은 일반적으로 두 언어 간의 정밀한 대조 연구에 중
점을 두고 있고, 언어유형론의 연구는 좀 더 광범위한 말뭉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가 대조언어학보
다 넓다.  

사실 일찍이 20세기 80년대에 미국 학자 Jacek Fisik(1988)는 대조언어학과 언어유형론 간의 협력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다. 동시에 이 두 영역에서 연구를 종사하는 학자들이 각자 상대방의 이론에서 시사점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언어유형학이 점차 대조언어학으로 스며드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유형론의 이론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조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대조 언어학자들은 언어유형론이 추구하는 ‘언어 본질과 규칙’의 탐구에 
동참한다. 예를 들면, 许余龙은 “이론 대조 연구는 보통 같거나 다른 언어 유형의 기초 위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성
과는 더 깊이 있는 언어유형학의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언어의 본질과 규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35)

언어유형론은 당대 언어학의 “현학(显学)”36)으로 불리고 있으며 중국의 대조 언어학계에서도 무조건 ‘언어면 유형’이
라는 추세가 가해지고 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유형론 학자처럼 사고하자’는 것까지 제창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무엇
보다 ‘유형론적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된 중한 대조 논문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37) 이는 결코 우연하게 나타난 현
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중외 대조를 하면서 ‘유형학적 시각’의 연구와 결론이 언어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갖
게 되었다. 반면, 개별 언어의 구조나 기능을 ‘대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언어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인 동기화 요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학 가치를 운운하기 어렵다. 이는 대조언어학이 이론적 구축에 이바지하려
면 언어유형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언어유형학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대조를 기술하고 언어 현상을 해
석하게 되면 더 많고 가치 있는 업적을 쌓을 수 있다고 본다.  

언어유형론적 시각이 없으면 중국어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깊을 수 없다. 沈家煊(2009)은 유형학에서 다루는 “내포
원칙(implicational universals)”, “유표성(markedness)”, “语法等级(granmatl  hierarchy)”, “prototype(원형성)”,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의미 지도” 등을 이용하여 대조하는 언어를 세계 언어 변이의 범위 내에서 고찰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연구 방향이다. 

우리는 중국어 시각으로서의 중한 대조, 한국어 시각으로서의 중한 대조가 있을 때 있는데 이 보다 더 높은 층위의 대
조는 유형론적 시각에서의 중한 대조이다. 즉 중국어와 한국어를 인류 언어의 층면에서 개별성에 내포되어 있는 상관성, 
경향성, 보편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물론 같거나 다른 양상을 
고찰해야 중한 어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들의 상관성, 경향성, 두 언어 간의 보편성을 탐구하고 중
한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조건과 동기화 요인을 해명하려는 반드시 유형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38)  

33) 参看金立鑫(2006)。
34) 尚新(2013)。 

35) 参看许余龙(2010a：334)，许余龙(2010b)、许余龙(2012)。
36) 参看金立鑫(2006)。
37) 同注29。
38) 拙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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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1

중국 내 한국어문화 교육의 방법론적 문제와 과제

이인순 (중국 길림대학교 주해캠퍼스)

학계에서는 외국인(중국인)을 위한 한국언어교육과 외국인(중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를 해왔
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를 다루는 것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
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쟁점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시각에 따
라 문화교육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다. 

채호석(2011)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
며, 서영빈(2009)은 한국문화교육을 전공과목으로서의 <한국문화>과목이 아니라 언어습득을 위한 교과과정 중에 포함된 
문화교육에 대해 “학습자 수요에 대한 분석과 학습자 특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률적인 문화교육 내용과 방법론은 효과
적인 문화교육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언어 문화에 대한 심한 거부반응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철홍(2009)은 “한국문화교육이 한국어교육과 결합되는 형식에서는 문화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요컨대 문
화교육 자체에 목적이 있는지, 또는 한국어교육에 수반되어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이 있는지
에 대해서 구분이 있어야 한다. 후자가 주목적이라면 문화교육은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지식의 이해와 함께, 사회
적으로 관습화된 언어표현과 행위양식을 이해하여 한국어로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현식(2012)은 “문화 학습이 주가 되면 언어 능력은 늘지 않고 문화 이해와 체험만 높이기 쉽다. 따라서 외국어 문화
교육은 언어 능력 함양이 제1의 목표이고 문화 이해는 제2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론적 시야)에 따라 문화교육 접근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 동일한 한국어교육이라고 해도 그 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지리적 위치, 역사, 인재양성 유형과 목표, 교수진 구성,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에 따라 크게는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발전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작
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관련 교과목의 설정 및 수업시간의 배정, 교수인력의 투입도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경
우 연구형대학과 실용형대학의 차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로 인한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실천적인 연구 또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대학의 한국어교육은 대부분 실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한
국어교육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문
화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의사소통의 범주는 문화적 소통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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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화간 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으로 그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어교
육의 교과과정 또한 이러한 인식 기초 위에서 차별화 및 특성화되어야 한다.

중국대학의 한국어교육을 연구함에 있어서 한국언어와 한국문화 관련 교과목 강좌수, 수업시수, 학점에 대한 단순한 
숫자통계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의 우열을 쉽게 논하는 글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위험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
대학의 한국언어문화교육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 판단 차원의 게임이나 숫자 게임이 아닌, 내용학적 연구와 교
과과정 실시 과정에 따른 특화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충분한 시간 투
입은 물론 차별화된 거시적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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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2

중국내 한국어 교재 개발의 흐름과 최근의 특징적 변화 양상
-대학의 한국어과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유소영 (단국대학교)

1. 중국 대학의 한국어과 설치 현황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 및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국 대학에서도 한국어과를 설치한 학교가 급속
하게 늘고 있다. ‘阳光高考’1)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국에서 한국어과를 설치한 4년제 공립 대학은 76개2)
로 18개 성(省)・직할시(直轄市)에 분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매년 한국어과에서 배출한 인재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한중 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普通高等學校本科專業目錄(2012年)》에 의하면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전공의 공식적인 
이름은 ‘조선어’, 2-3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전공의 공식적 이름은 ‘응용한국어’이며, 4년제 한국어과의 양성 
목표는 명시적으로 외교, 대외무역, 문화교류, 신문출판, 교육 등 관련 직업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3) 또한, 2010년 중국 국무원4)에서는 꾸준히 고등교육 구조를 최적화시키고 학과 전공, 유형, 차등 구조를 최적화시키며 
여러 학과의 융합과 교차를 촉진시키고 應用型, 複合型, 技能型 인재의 육성 규모를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과과정은 한국어 듣기, 말하기 등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목
표에 따라 학문목적 교과과정을 중시하는 대학도 있지만 사회 진출을 위한 실용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업목적 교과
과정을 중시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도 많아졌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비통용 언어(Minor Languages)5)교육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학습 
시간이 짧고 학습 내용이 많다는 모순이 있다. 학습자들은 입학 전에 한국어에 대하여 아무 지식도 없이 입학하여 4년 
이내에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한 지식은 물론 취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등 한국에 관한 모든 지식도 배워야 한다. 둘
째, 다른 언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고 한국어는 교착어인데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국어
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또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 굴절어(Inflecting Language)인 영어

1) 2005년5월10일 개설된 ‘阳光高考’(교육부 지정 입시정보 사이트)는 교육부를 대신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에 지역별 전공별 신

입생 모집 계획 및 고등학교 명단 등을 제공한다. 
   阳光高考信息平台是教育部招生‘阳光工程’指定的信息发布平台,代表教育部向社会发布全国各高校分省分专业的招生计划发布具有学

历教育招生资格的高校名单以及各类考生的资格名单发布各高校招生章程。
2) 전문대학, 사립대학, 독립학원을 제외한 중국 성별 4년제 한국어과 개설한 공립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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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어와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습 과정에서 영어의 간섭도 받는다. 그리고 중국에는 소수 민족이 많고 방언도 
다양해서 지역에 따라서 학습자 자신의 방언이나 민족 언어의 간섭 현상도 있다. 

2. 중국 대학 한국어과 교과목 구성 현황

한국어과의 교과목 구성 현황은 예전에 주로 한국어와 문학, 한국어와 언어학의 결합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반해 요즘
은 중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어와 다른 관련 학과(외교, 경영, 법률 등)가 융합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성・직할시 대학
1 북경(7개) 북경대학, 북경외국어대학, 북경언어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북경공업대학, 북경제2외국어학원, 중국

커뮤니케이션대학
2 천진(2개) 천진사범대학, 천진외국어대학
3 하북성(3개) 하북대학, 하북경제무역학원, 하북외국어학원
4 광동성(2개) 중산대학, 광동외어외무대학, 
5 광서장족자치구(1개) 광서사범대학
6 흑룡강성(6개) 흑룡강대학, 할빈이공대학, 가목사대학, 할빈사범대학, 치치할대학, 목단강사범학원
7 길림성(9개) 길림대학, 연변대학, 장춘이공대학, 북화대학, 통화사범학원, 길림사범대학, 장춘사범대학, 길림재경대

학, 길림농업과기학원
8 요녕성(4개) 요녕대학, 대련외국어대학, 요동학원, 대련민족학원
9 안휘성(1개) 합비학원
10 강소성(8개) 남경대학, 소주대학, 남경사범대학, 염성사범학원, 

상숙이한국어과원, 서주공정학원, 양주대학, 회해한국어과원
11 산동성(19개)

산동대학, 중국해양대학, 산동사범대학, 산동과기대학, 청도과기대학, 제남대학, 곡부사범대학, 청도이
공대학, 청도대학, 연대대학, 산동이공대학, 노동대학, 요성대학, 청도농업대학, 임기대학, 제노공업대
학, 산동공상학원, 유방학원, 유방과기학원

12 상해(4개) 복단대학,  상해외국어대학,  상해해양대학, 상해상학원
13 섬서성(2개) 위남사범학원, 서안외국어대학
14 사천성(1개) 서남민족대학
15 중경(1개) 사천외국어대학
16 하남성(1개) 정주경공업학원
17 호북성(2개) 화중사범대학,  중남민족대학
18 호남성(3개) 중남림업과기대학, 호남사범대학, 호남이한국어과원, 

3) 4년제 대학 한국어전공 양성 목표（2012년）
050209 조선어 양성목표
본 전공은 덕(德)･지(智)･체(體)를 전인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어 기초와 직업화 지식, 듣기·말하기·
읽기·쓰기·번역 등 분야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한국어의 기능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능숙하게 활
용하는 능력, 종합적인 인문 소양과 창조 정신 및 실천 능력을 구비하여 대외 업무 또는 교육 업종
에서 외교·경제무역·문화교류·출판·교육·과학연구·관광 등 업무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한다.
050209  朝鮮語 培養目標

本專業培養具備紮實的朝鮮語聽、說、讀、寫、譯基本技能，掌握對象國和地區語言、文學、歷史、政
治、經濟、文化、宗教、社會等相關知識，能從事外交、外經貿、文化交流、新聞出版、教育、科研等工作
的德才兼備、具有國際視野的復合型人才。

4) 中國國務院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 (2010-2020) > “不斷優化高等教育結構，優化學科專  業，類型，層次結構，促

進多學科交叉和融合。重點擴大應用型，復合型，技能型人才培養規模。”
5) 비통용 언어는 영어와 같이 사용 범위가 크고 사용 인원수가 많은 언어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럽어계와 아시아어계가 있다. 

유럽어계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체코어, 알바니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이고 아시아어계는 아라비아어, 한국어, 인도네시아
어, 베트남어, 마라야어, 미얀마어, 태국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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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한 실용적인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학년별 구성 현황을 보면 주로 1,2학년에서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3, 4학년으로 올라가면 ‘한
국어+무역’, ‘한국어 +비즈니스’ 등의 형식으로 ‘비즈니스한국어’, ‘관광한국어’, ‘무역한국어’ 등 실용형 인재 양성에 관심
을 갖고 직업 목적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어과 교과목 구조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교양과
목, 전공과목, 실습과 졸업논문으로 나누어지며 크게 필수과목6)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전공과목 개설 현황은 세부전공을 나눈 대학이나 전공 선택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그러하지 않은 대학보다 한
국어 전공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은 40-50개 한국어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청도이공대학이 59개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가장 많다.학문목적 한국어 교과과정의 예로 북경대학과 직업목적 교과과정의 예로 산동이공대학의 
한국어전공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부록1)에 제시하였다. 

한국어과 전공 교과목들은 의사소통 기능 교과목(종합한국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번역 등) 외에 학문간 융합을 
통한 교과목(사회, 문화, 한국의 경제 무역 등)들이 개설되어 있다. 이는 지식의 복합성, 학제성(學際性)을 중시한 결과이
다. 중국의 한국어과에 개설된 학문간 융합형 교과목 현황은 (부록2)에 제시하였다.

3. 중국의 한국어 교재 현황

중국의 76개 이상의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고 1,2학년에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기능을 목표로 하는 교과
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에 대학에서 한국어 기초과목에서 선택한 교재의 발음, 어휘, 문법, 활용 부분을 예시를 통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의 중국판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중국에서 개발된 교재
로 2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발음 제시 부분을 보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자모 제시 부분은 대부분이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매개
어인 중국어로 발음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한국어의 발음과 같은 중국어 어휘를 예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중
국어 어휘에서 적당한 발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발음 방법만 설명하고 있다. 

구분 교재 예시

A교재

B교재

C교재

6) 대학마다 과목명은 다를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 지정한 모든 4년제 학생의 필수 이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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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개어 의존 방식은 매개어에 목표어와 유사한 발음이 없는 경우는 물론 유사한 발음이 있어도 목표어와 완전

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경우 발음이 좋으면 더 유창하게 들린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국어의 음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휘 제시 부분을 보면, 한국어교재에 제시된 어휘는 유사 내용을 제시한 과를 비교했을 때 일반목적 한국어교
재의 경우는 50~60개 어휘, 학문목적 한국어교재의 경우 80개 어휘 이상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에 제시된 어휘가 30~40개인데 비하면 대부분이 한 과에서 학습자가 익히기에 어휘의 양이 많았고 어휘의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문법 제시 부분도 학습자가 익히기에 한 과에 많은 양의 문법이 매개어를 이용하여 제시되어 있고 연습문제의 
경우도 기계적인 연습 후에 유의적인 연습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활용 부분을 보면, 각 과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을 활
용한 의사소통 활동은 거의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

구분 A교재 B교재 C교재

어휘의 양 52개 46개 80개

문법

문법수 5 5 5

기계적연습 ○ ○ ○

유의적연습 × × ×

의사소통 활동 × × ×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언어교육의 꽃은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중심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의 4기능을 고르게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어휘의 양과 수준을 조절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의사소통 활동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한국어교재는 그림 자료와 같은 이해를 돕는 자료는 대부분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흑백으로 인쇄되
어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전공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이외에도 취미나 한국으로의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
습자 등 다양한 학습자가 늘고 있다. 흥미를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매개어로 된 설명 없이도 어휘나 문법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 자료의 추가와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 목적과 목표 기능에 따른 다양한 교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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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류 북경대학(학문목적) 산동이공대학(직업목적)

종합한국
어

基礎韓國（朝鮮）語（一）

基礎韓國（朝鮮）語（二）

基礎韓國（朝鮮）語（三）

基礎韓國（朝鮮）語（四）

高級韓國（朝鮮）語（一）

高級韓國（朝鮮）語（二）

高級韓國（朝鮮）語（三）

高級韓國（朝鮮）語（四）

朝鲜语专业导论

Major of Korean:A Guiding Course
基础朝鲜语I,ⅡPreliminary Korean I,Ⅱ
中级朝鲜语I,Ⅱ Intermediate Korean I,Ⅱ
进阶英语/日语/朝鲜语
Advanced English/Japanese/Korean
高级朝鲜语I~Ⅲ Advanced Korean I~Ⅲ

듣기
말하기

韓國（朝鮮）語視聽說（一）

韓國（朝鮮）語視聽說（二）

韓國（朝鮮）語視聽說（三）

韓國（朝鮮）語視聽說（四）

高級韓國（朝鮮）語口語（一）(선택)
高級韓國（朝鮮）語口語（二）(선택)

基础朝鲜语听说练I,Ⅱ
PreliminaryKorean Listening 
Speaking and Practicing I,Ⅱ
中级朝鲜语听说练I,Ⅱ Intermediate Korean Listening, Speaking and Practising 
I,Ⅱ
朝鲜语听力I~Ⅳ Korean ListeningⅠ~Ⅳ
朝鲜语会话I~Ⅳ Oral Korean I~Ⅳ
朝鲜语视听说Korean Audio-Visual-Oral Course

읽기 韓國（朝鮮）語報刊選讀（上）(선택)
韓國（朝鮮）語報刊選讀（下）(선택)

朝鲜语阅读I~Ⅳ Korean Reading I~Ⅳ
朝鲜语报刊选读 Selected Readings of Korean News Publications
韩国小说选读

Selected Readings of Korean Novels
韩国散文与诗歌选读 Selected Readings of Korean Essays and Poetry 

쓰기 韓國（朝鮮）語應用文寫作(선택)
朝鲜语写作I,Ⅱ Korean Writing I,Ⅱ
商务朝鲜语写作 Business Korean Writing

한국사회 
문화

韓國(朝鮮)文化
韓（朝鮮）半島概況

韓國（朝鮮）民俗(선택) 　　　

韓國（朝鮮）哲學(선택)
韓國（朝鮮）歷史(선택)

韩国历史 A History of Korea
韩国概况 A Survey of Korea
时事朝鲜语 News Korean

번역 통역
韓中翻譯            
中韓翻譯

韓國(朝鮮)語口譯(선택)

口译 Oral Translation
朝中翻译 Korean-Chinese Translation
中朝翻译 Chinese-Korean Translation
同声传译 Simultaneous Interpretatio

한국 문학
韓國（朝鮮）文學簡史（上）(선택)
韓國（朝鮮）文學簡史（下）(선택)
韓國（朝鮮）文學作品選讀（上）(선택)
韓國（朝鮮）文學作品選讀（下）(선택)

韩国文学史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한국어학
韓國（朝鮮）語語法(선택)
韓國（朝鮮）語言學概論(선택)

朝鲜语语法Korean Grammar
朝鲜语语言学基础

Foundation of Korean Linguistics
朝鲜语词汇学 Korean Lexicology
朝中语言对比Contrastive Studi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朝鲜语修辞学 Korean Rhetorics

경제무역 
및 기타 
전공지식

韓國（朝鮮）經濟

韩国经济 Korean Economy
商务朝鲜语 Business Korean
国际商务礼仪专题

International Business Manners
财务管理 Financial Management
网络营销 Internet Marketing
人力资源管理 Human Resources Management
涉外秘书朝鲜语

Business Korean for Secretaries

<부록>
(부록1) 북경대학과 산동이공대학의 한국어전공 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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旅游朝鲜语 Korean for Tourism
国际商法 International Business Law
广告文化研究Studies on Advertisement Culture
公共关系概论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s
韩国经典电影赏析

Appreciation of Classic Korean  Movies

번호 성ㆍ직할시 대학 교과목 학기 학점
1 북경 북경대학  한국(조선)경제 5 5

2 천지 천지사범대학 경제무역 한국어 6 3
한중문화교류사론 7 2

3 하북성 하북경제무역학원

비즈니스 한국어1-경영학원론(선택) 5 3
이문화커뮤니케이션심리학(선택) 6 1
비즈니스 한국어2-국제무역 이론과 실무(선택) 6 3
비즈니스 한국어3-인적자원관리(선택) 7 3
중한무역법률과규정(선택) 8 1
비즈니스 한국어4-마케팅(선택) 8 3

4 광동성 광동외어외무대학 
무역조선어（1） 2
무역조선어（2） 2
사무실 한국어 2
조선어 실용 쓰기(필수 선택) 2

5 광서장족자치구 광서사범대학
실용문 쓰기 7 2
한국 경제 5 2
가이드 한국어 7 2

6 흑룡강성 하얼빈사범대학 
비즈니스한국어 회화(1) 5 2
비즈니스한국어 회화(2) 6 2
한국 경어와 예절(선택) 2 2
비즈니스 한국어 공무 쓰기(선택) 7 4

7 길림성
길림대학 무역한국어(선택) 7 2

길림사범대학
상업 무역 한국어(선택) 5 2
상업 무역 한국어 회화(선택) 7 1
비즈니스 담판(선택) 7 1

8 요녕성 대련외국어대학
한국어 실용문 쓰기(선택) 5-6 2
한국경제(선택) 5-6 2
컴퓨터 한국어 응용조작하기(선택) 5 2

9 안휘성 합비학원 외교와 관련되는 예절과 의식 3 1
비즈니스 한국어 7 2

10 강소성

소주대학(선택)

무역 한국어 6 2
가이드 한국어 7 2
실용 마케팅 한국어 7 2
과학기술 한국어 7 2
비즈니스 영어 6 2
국제 무역 이론 및 실무(1) 6 2
국제 무역 이론 및 실무(2) 7 2

염성사범학원 

자동차조선어(선택) 6 2
관광조선어(선택) 5 2
비즈니스조선어(선택) 5 2
국제무역실무7) 5 2
국제비즈니스관리 6 2
국제무역 7 2

국제금융 6 2

(부록2) 중국의 한국어과에 개설된 학문간 융합 교과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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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이한국어과원 

무역 한국어 회화（1） 6 2
무역 한국어 회화（2） 7 2
Foreign trade correspondence 6 2
Foreign Trade Document 6 2
영어 번역 기초 7 2
국제 금용 실무 5 2
여행 조선어 실무 7 2

양주대학 무역 관광 한국어 5 2
한국 경제 4 2

서주공정학원

서양 경제학 개론(선택) 3 1+1
마케팅 원리(선택) 4 2
한국문화 및 예절(선택) 5 2
국제 상법(선택) 5 2
국제무역이론 및 실무(선택) 5 1+0.5
Foreign Trade Document(선택) 6 1+0.5
무역 한국어(선택) 7 2
한국어 실용 쓰기(선택) 7 1+1
관광학 개론(선택) 7 2
전자 상거래(선택) 7 1+0.5
Foreign trade correspondence(선택) 7 1+1
관광 안내원 실무(선택) 7 2

회해한국어과원

11 산동성
청도이공대학

국제 비즈니스 예절 2 2
재무관리 3 2
인터넷 마케팅 3 2
인력 자원 관리 2 2
涉外秘書朝鮮語

Business Korean for Secretaries
5 2

旅遊朝鮮語 Korean for Tourism 3 2
國際商法 International Business Law 5 2
廣告文化研究

Studies on Advertisement Culture
2 2

公共關系概論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s 3 2
한국 경제 4 2
비즈니스 조선어 6 2

산동대학 
朝鲜语应用文写作

Practical Korean Reading & Writing
7 2

무역· 과학 기술 한국어 7 2
중국해양대학 무역한국어 7 2
산동사범대학  

청도농업대학  

한국어 테스트(선택) 6 1
국제무역 실무Π(선택) 4 2.5
무역조선어(선택) 5 2
수출 업무(영어)(선택) 5 3.5
비즈니스 영어 쓰기(선택) 6 3
조선어 비스니스 쓰기(선택) 7 2
조선어 비즈니스 예절(선택) 7 2
조선어 과학 시술 논문 쓰기(선택) 7 2

청도과기대학 
제남대학

한국어 실용문 쓰기(선택) 5 1.5
관광 한국어(선택) 6 2
무역한국어(선택) 7 2

곡부사범대학 무역한국어/무역한국어 서류(선택) 5 2
관광 한국어(선택)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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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대학 

비즈니스조선어(선택) 5 2
국제무역이론 및 실무(선택) 6 2
한국 경제 입문(선택) 4 2

산동이공대학 

한국어 능력 테스트 6 2
한국어 실용문 쓰기 7 2
무역 한국어 7 2
국제 무역 실무 5 3
Foreign Trade Document 7 2

노동대학8)

고급 한국어 능력 테스트(선택) 5 2
한국 기업 문화 개론(선택) 7 2
관광한국어(선택) 5 2
비즈니스한국어(1)(선택) 5 2
비즈니스한국어(2)(선택) 6 2
비즈니스 통역(선택) 6 2
한국어 과학 기술 번역(선택) 7 2
한국어 실용문 쓰기(선택) 7 2

요성대학

무역한국어 7 2
국제무역 실무 7 2
경영한국어 7 2
비즈니스 한국어 회화 7 2
국제 마케팅 7 2
국제 비즈니스 담판 6 2
비즈니스 비서 6 2
한국기업 소개 7 2

임기대학 

무역한국어 6 2
한국어 실용 쓰기 6 2
당대 한국 이슈 5 2
TV 한국어 5-8 2
관광 한국어 6-8 2
시사 한국어 5-8 2

제노공업대학 

국제무역 실무 6 2
무역한국어 7 2
당대 한국 경제 7 2
중한통역 실무(선택) 7 2
관광 한국어(선택) 7 2

산동공상학원 

유방학원 

무역 조선어(선택) 7 1.5
관광 조선어(선택) 5 2
과학 기술 조선어(선택) 5 2
중한 무역 실무(선택) 7 2
비즈니스 한국어 번역(선택) 7 1.5
Foreign Secretary(영어)(선택) 4 1.5
국제무역 실무(영어)(선택) 6 1.5

12 상해 상해해양대학

관광 한국어 5
무역 한국어 6
한국어 응용문 쓰기 7
마케팅학 5
행정관리학 5
회계학 원리 6
재무관리 7

상해상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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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섬서성 서안외국어대학

經貿韓國語 7 2
韓語模擬導遊 6 2
科技韓國語 5 2

14 사천성 서남민족대학
경제무역 한국어 7 2
관광 한국어 7 2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7 2

15 중경 사천외국어대학
16 하남성 정주경공업학원

17 호북성 중남민족대학
관광 한국어(선택) 4 2
상업 무역 한국어(선택) 5 2
과학 기술 한국어(선택) 5 2

18 호남성 중남림업과기대학

조선어 영화 평가(선택) 5 2
조선어 교수법(선택) 5 2
조선어 경제 개황(선택) 5 2
조선어 예절(선택) 5 2
조선어 뉴스(선택) 5 2
관광 조선어(선택) 7 2
무역 조선어(선택) 7 4

7) 염성사범학원 조선어과 세부전공은 번역과 비즈니스 두 가지 나뉘어 있다. 비즈니스를 선택하면 국제무역실무, 국제비즈니스

관리,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8) 노동대학 한국어학과 세부전공은 언어문학과 비즈니스 두 가지이다. 비즈니스를 선택하면 ‘여행한국어’, ‘비즈니스한국어

(1)(2)’, ‘비즈니스통역’, ‘한국어과학기술번역’, ‘한국어실용문쓰기’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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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3

중국 내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탐색
-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1)
배윤경 (광동외어외무대학교)
(裵允卿, 廣東外語外貿大學校) 

1. 서론

한국 국내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연구는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
는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1) 중국 내 한국어교육에서도 최근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교육의 필요
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다.(임효례, 2011; 왕연, 2011; LIANGMIAO, 2011; 주뢰·문복희, 于超群, 
2012;  허세립·이인순, 2013; 유소맹, 2014; 高浩, 2015; 張曉曦, 2015; 黃丙剛, 2016)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중국 대학에서는 언어교육에 치중하여 문화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왔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문화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于超群(2012)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교원 자격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가 있는 고학력자를 채용한
다고 하여도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교육의 수준을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배윤경(2014)에서는 실제 중국 대학
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교학(敎學) 실력 향상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설문 조사 결과 
문화 영역이 교수법, 자료 개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교사 스스로도 문화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허세립·이인순(2013)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교사
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주뢰·문복희(2012)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문
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교사의 전문성’은 엄격하게 말하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가리
키는 것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지 구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문화 교육 전문성 판단 준거에 대해 이론적

* 한국 국내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한국어 교원’이라고 부르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이 아닌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제 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므
로 교원의 직책을 제시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 교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 윤여탁(2015)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넘어 문화교육 내용의 구체와, 문화교육 방법의 다양화, 관련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 등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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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영역 세부 요소 주요 내용

교과

내용

지식

교수 목표 지식

-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 학습자 수준, 내용 난이도, 상황 요인을 반영한 학습 목표를 구성하였는가?

- 학습 내용과 활동 구성 계획 및 평가 계획을 세웠는가?

한국어교육

내용지식

- 한국어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 문화를 배경지식으로 한 교

과 내용 재구성)

- 교수 목표에 따른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는가?

언어 사용 지식

- 표준화된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 교사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교실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 비원어민 교사는 목표어 사용을 능숙하게 하는가?

- 원어민 교사는 학습자 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교수

학적

지식

수업 실행 및

방법 지식

- 절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가?

-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하는가?

- 다양한 과제활동을 실시하는가?

- 수업자료 준비 및 매체를 사용하는가?

으로 검토해 보고 향후 교실 수업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진단할 수 있는 수업 관찰과 분석의 틀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교사의 전문성

2.1 한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백봉자(2001), 민현식(2005), 강승혜(2010)에서 한국어 교사의 자질을 교육자적 자질, 언어적 자질, 언어교육자적 자질
로 구분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교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잘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것으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교사는 역동적인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수행하므로 
교사에게는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실천적인 지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2)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대표적인 연구로 Shulman(1986)의 내용교수지식(PCK)가 있다.(김주영, 2012:13)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란 각 교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제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지 능력과 
선행 경험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습자들이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설정된 수업 목표를 성공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제나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며, 번역하는 교사의 능력 및 지식을 의미한다(손병
노, 1998: 112). 

신은경(2014:30)에서는 Shulman(1986)에서 제시한 PCK 정의는 범교과적 차원의 정의이기 때문에 각 교과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PCK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판단 기준을 제안하였다.

<표 1> 신은경(2014:37)의 한국어 교사의 PCK 분석 준거 항목

2) 정명숙·송금숙(2015)에서도 이상의 논의들은 변화무쌍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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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에게 언어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가?

- 학습 자료는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 학습자 흥미 유발 및 주의 집중을 시키는가?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 이해 지식

- 학습자 선수 학습을 확인하는가?

- 학습자 수준과 격차를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는가?

- 오개념, 난개념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가?

- 돌발 질문에 대해 잘 대응하는가?

- 학습자 오류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해 주는가?

학습 평가 지식 - 학습 목표에 대한 학습자 이해를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가?

상황적

지식

학습자 지식

- 학습자 배경을 알고 있는가?

(모어, 연령, 학습 발달 단계, 언어 학습 경험, 학습자 관심, 기대 등)

- 학습자 특성을 알고 있는가?

(학습 스타일, 학습 전략, 학습 목적, 자신감, 학습 태도 등)

교수 환경

지식

- 인적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교사, 학생, 학습 분위기 등)

- 물리적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교실, 학교, 지역, 사회, 국가, 학습자료, 기자재 활용, 시간 관리 등)

-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교육정책, 문화규범 등)

지식 기술 태도

- 문화 일반에 대한 지식

- 교육 대상 문화에 대한 지식

- 타 문화에 대한 지식

- 문화가 소통에 대해 갖는 중요성 이해

- 문화 수업 계획

· 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교육 상황과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 자

료 마련

· 문화 교재 활용법 숙지

- 문화 수업 실행

· 다양한 유형의 문화 수업 계획과 실시(이

론 및 실습)

- 문화 상호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

-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 문화를 대상화시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태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K는 크게 교과 내용 지식, 교수학적 지식, 상황적 지식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며 세 가지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거듭해 나간다. 이는 한국어교사의 전문성 분석의 하나의 틀로서 참고할 수 있으며, 특
정 교과의 특징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면 특정 교과의 수업 전문성 진단 준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3) 

2.2 한국어 교사의 문화교육 전문성

한국어교사의 문화교육 전문성은 문화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말하며, 한국어교육에서는 문
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의 문화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 교사의 자질’, ‘한국어 교사의 
문화 능력’으로 논의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이승연·주경희(2013:359)의 문화교사의 자질

  

3) PCK의 각 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서 문화교육의 전문성을 논의할 때 함께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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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적 측면 행동적 측면 기술적 측면

- 문화 내용 지식

· 문화 지식 능력(문화 일반, 한국 문화, 학

습자 문화에 대한 지식)

-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행동

과 행위 실행

·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 혹은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

· 교수 기술 능력

PCK영역 세부 요소 주요 내용

교과

내용
지식

교수 목표 지식

-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학습자, 교육과정, 사회의 상황 요인을 반영한 학습 목표를 구성하였는가?

- 학습 내용과 활동 구성 계획 및 평가 계획을 세웠는가?

문화교육
내용 지식

- 문화 일반론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학습자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교수 목표에 따른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는가?

언어 사용 지식

- 표준화된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 교사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교실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 비원어민 교사는 목표어 사용을 능숙하게 하는가?

- 원어민 교사는 학습자 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표 4> 한국어 교사의 문화교육 中 교과내용 지식

<표 3> 유혜선·신주철(2014:53)의 한국어 교사의 문화 능력 구성 요소와 그 내용

위의 두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교육의 내용 지식으로 문화 일반, 한국 문
화, 학습자 문화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
다. 하지만 이승연·주경희(2013)은 교사의 기술적 측면을 수업 계획과 실행 두 가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언급하여, 수업 
현장에서 문화 전달의 기술을 강조한 유혜선·신주철(2014)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승연·주경희(2013)
에서 제안한 ‘태도’와 유혜선·신주철(2014)에서 제안한 ‘행동적 측면’은 각각 서로 다른 요소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둘 다 문화 능력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태도’는 타 문화를 상호 문화적 관점에
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고 ‘행동적 측면’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 그 문화를 적절하게 관찰, 인식, 조절, 행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지혜(2013)이 문화 능력으로 제안한 문화 이해력, 문화 비판력, 문화 적응
력, 문화 적용력 4가지 중 각각 문화 적응력과 문화 적용력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4) ‘태도’와 ‘행동적 
측면’은 모두 학습자에게 교수해야 하는 문화교육의 내용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화교육 교과내용 지식 구성요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 교사의 문화 교육 전문성 분석 기준을 2.1에서 소개한 한국어 교사의 PCK 준거 기준

에 맞추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내용 지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4) 오지혜(2013:77)에서는 뤼시에(Lussier, 1997)의 문화 이해력, 문화 학습력,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 4가지 문화능력을 참고하여 
문화 능력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뤄시에의 문화 이해력은 문화 지식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능력이며 문화 학습력은 문화를 학습하
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관찰하고 이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문화 적응력은 학습자가 타 문화에 대하여 관대
함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마지막 문화 적용력은 학습자가 인식한 다양한 문화 정보를 문화 상호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을 말한다. 오지혜(2013)에서는 뤼시에의 문화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 능력을 문화 
이해력, 문화 비판력,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으로 구분하였다.



71

PCK영역 세부 요소 주요 내용

교수

학적

지식

수업 실행 및

방법 지식

- 절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가?

-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하는가?

(상호문화 교수법, 다문화 교수법, 비교 문화 교수법 등)

- 다양한 과제 활동을 실시하는가?

- 학습자 흥미 유발 및 주의 집중을 시키는가?

- 수업 자료 준비 및 매체를 사용하는가?

- 학습 자료는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 문화 능력의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전략을 알고 있는가?

(문화 이해력, 문화 비판력,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 이해 지식

- 학습자 선수 학습을 확인하는가?

- 학습자의 배경지식 격차를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는가?

- 학습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가?

- 학습자의 잘못된 이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해 주는가?

- 돌발 질문에 대해 잘 대응하는가?

학습 평가 지식 - 학습 목표에 대한 학습자 이해를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가?

먼저 문화교육의 교수 목표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따라 통합적 접근과 분리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물론 이런 교수 목표는 학교, 사회의 상황적 지식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수업 담당자인 교사의 신념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

다음으로 문화교육 내용 지식은 상호 문화주의를 강조하여 문화 일반론, 한국 문화, 타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재구성
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 지식은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문화교육에 접근할 경우 어학 교육
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목표어 사용 능력과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실 언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교육을 언어교육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습자 모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교육에서도 어학교육에서와 마찬가
지로 언어 사용 능력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문화교육 교수학적 지식 구성 요소
교수학적 지식은 교사가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전체 과정으로 교사의 도입, 설명, 연습, 과제 등 각 단계 별 다양

한 교수-학습 전략, 매체 및 교수 자료의 활용 등이 포함된 수업 실행 및 방법 지식과 수업 중 일어나는 학습자의 이해 
과정과 관련이 되는 내용6), 그리고 수업 중, 수업 후 학습자가 이해한 것을 점검하는 평가 지식으로 구성된다.

 
<표 5> 한국어 교사의 문화교육 中 교수학적 지식

문화교육에서는 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법과 문화 능력의 종류에 따른 교수 기술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수업 실행 및 방법 지식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 이해 지식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 격차
를 학습자의 문화 관련 배경지식 격차로 수정하였으며, 오개념과 난개념은 학습자가 오해할 여지가 크거나 이해하기 어
5) Grossman(1990)에서는 PCK의 세부 요소 중에서도 교사의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습 목표를 통해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자들에게 이 수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신념, 철학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신은경, 2014:31 재인용)
6) 기존 PCK의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 이해 지식을 상황적 지식 내 ‘학습자 지식’에서 다루고 있으나 신은경(2014)에서

는 교수 목표에 대한 학습자 이해 관련 내용은 교수학적 지식 내 학습자 이해 관련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상황적 지식을 수업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교과내용 지식, 교수학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교사
가 수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반응해야 하는 학습자 관련 지식일 경우 교수학적 지식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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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영역 세부 요소 주요 내용

상황적

지식

학습자 지식

- 학습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학습자의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학습자 학습 목적을 알고 있는가?

-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학습 태도를 잘 알고 있는가?

교수 환경

지식

- 반의 학습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가?

-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의 종류, 학습자료, 기자재를 잘 알고 있는가?

- 수업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가?

- 소속 대학과 전공의 문화교육에 대한 관점을 잘 알고 있는가?

- 지역 사회의 문화와 한국 문화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가?

려운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3) 문화교육 상황적 지식 구성 요소 
상황적 지식은 수업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과내용 지식, 교수학적 지식에 영향을 주며 교사의 수업은 교사

가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므로 중요한 부분이다.(Grossman, 1990) 
특히 학습자, 교수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더 중요하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국 대학 한

국어 교사의 문화교육 전문성의 경우가 그렇다.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사회적 환경, 대학 기관이라는 환경, 그리고 중
국인 대학생이라는 학습자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6>에서 상황적 지식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 

<표 6> 한국어 교사의 문화교육 中 상황적 지식

먼저 학습자 지식에서 학습자가 관심 있는 문화 영역과 학습자의 졸업 후 진로에 따라 교육 목표나 교과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한국 문화 학습 목적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학습 스타일 및 학습 
태도와 같은 학습자 변인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교수 환경 지식은 실제 수
업을 할 때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과 조금 학과, 대학, 지역 사회의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전공, 
소속 대학, 소속 국가의 교육 목표에서 문화 등의 인문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실제 수업의 수업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중국 대학 한국어 교사의 문화교육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  

앞에서 한국어 교사의 문화교육 전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성 구성 요소는 교사 평가의 준거로도 사용될 수 있지
만 대체로 교사 평가는 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의 전문
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교사 전문성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평가, 자가 진단용으로의 활용을 제안한다. 

Fullan(2001)은 수업 실천의 변화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구와 의지에 의해서 수행될 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김소현·이규철, 2015: 39 재인용) 또한 조하나(2010)에서는 자기평가는 개별
교사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전문적인 성장과 업무 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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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주요 내용

수업 전

문화

인식

1.학습자들에게 문화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다.

2.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문화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문화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교수 목표

1.본 수업의 학습 목표가 명확하다.

2.학습 목표에는 전공 교육과정, 사회적 상황, 학습자의 목적/요구가 반영되었다.

3.본 차시 학습 내용과 활동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4.학습 활동에는 학습자의 태도, 학습 스타일이 반영되었다.

교과

내용

준비

1.목표 문화 요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목표 문화 요소와 관련된 중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목표 문화 요소와 관련된 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학습 목표에 따라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5.관련된 문화 요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토론을 해 보았다.

6.관련된 문화 요소에 대해 참고할 만한 한국어 교재 및 전문 서적이 많다.

7.인터넷에서 목표 문화 요소에 관한 참고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7.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기자재 등을 잘 알고 있다.

수업

언어

사용

1.표준화된 한국어를 잘 사용한다.

2.학습자의 이해를 위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실 한국어를 잘 사용한다.

3.학습자의 명쾌한 이해를 위해 중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한다.

수업 실행

1.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였다.

2.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목표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수법을 사용하였다.

3.학습자 흥미 유발 및 주의 집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4.학습 자료의 사용이 적절하였다.

5.학습자의 배경지식 격차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6.학습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7.수업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하여 과제 활동을 적절하게 안배하였다.

8.학습자들의 문화 이해 · 비판 · 적응 · 적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9.학습자들의 돌발 질문에 잘 대응하였다.

10.수업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였다.

수업 후 평가

1.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2.수업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았다.

3.수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4.수업 중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의 반응이 점검해 보았다.

5.수업 중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해 놓았다.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사 스스로가 얼마나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피드백 하는데 효과적
인 제도라고 하였다. 

자기평가의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점검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업의 전문성이 갖는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면담을 통해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2
장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자기점검표를 구상해 보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성공적인 수업 수행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수업 전-중-후 단계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표 7> 중국 대학 한국어 교사의 문화 수업 자기점검표

먼저 수업 전 단계에서는 교사의 문화 인식, 교수 목표, 교과 내용 준비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수업의 조직자인 교
사의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수 목표 설정과 수업 활동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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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의 외국어전공 학생들의 교육 목표로 언어 능력과 인문 사회 지식 두 가지를 모두 강조
하고 있다.7) 그리고 현재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는 한국의 대학과 3+1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시기는 학교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가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 대학 문화에 적응하
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언어 숙달도가 문화 숙달도에 비해 높은 경우, 즉 한국어로 의사
를 전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경우 이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보지 않고 개
인의 인성적인 결함으로 오인받기 쉽기 때문에 문화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이 외에도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
부분 통번역이나 한국 기업, 한국과 거래를 하는 중국 회사 등 한국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된다. 이때 언어 능력
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 사회 지식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진다. 따라서 중국 대학의 학습자들에게 
문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한국어 교사는 이러한 문화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
게 교사의 문화 수업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명확하면 교수 목표 설정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학습 목표에 따라 문화의 이해를 강조하기도 하고 문화 적용력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가 문화를 이해하기까지 
비판적 사고와 선험지식을 새로 구성하는 적극적인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다른 학습자와 교사와 공유하며 
점검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 설계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교사가 부족한 문화 지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자료를 참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수업 단계에서는 교사의 언어 사용과 수업 실행 기술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진행되는 
문화 수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개황≫, ≪한국문화≫ 등의 교과목이 교육 과정에 개설이 되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와 문화가 통합이 되어 정독(精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등 기능별 언어 수
업에서 문화를 다루는 경우이다.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
이며 문화와 언어를 통합하여 문화를 언어 속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한국어 맥락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사는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으로 불가능할 경우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사의 협력 수업이나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
하다. 수업 실행은 2.2에서 언급한 교수학적 지식의 내용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학습자의 문화 능력 발달 단계에 따른 
점검과 이에 적절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문화 수업을 진행할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 평가 부분은 자신의 수업을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수업의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자
의 학습 목표 달성을 점검하는 것보다 교사의 수업 점검 항목이 더 많으며 이런 반성적 자기점검이 지속적으로 수행된
다면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사의 문화 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문화 수업 자기점검표를 제안하였다. 

자기점검표를 작성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2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문화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7) 강은국(2010)에서는 중국 대학의 비통용외국어학과의 인재양성 목표를 소개하며 한국어학과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번역 등 
‘언어 능력’과 문학,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 ‘인문사회 지식’을 두루 갖춘 국제적 시야를 가진 복합형 인재양성을 목
표로 한다고 강조하며 언어교육 외 인문사회 지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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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자기점검표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사들은 전문성 함양을 위해 중국 국내 및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학회에 참가하여 연구 동향
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최근 중국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회를 진행하
면서 교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학 중 한국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교류 대학 측에
서 주관하는 교사 연수회에 참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학회나 연수는 참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
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실제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몸을 담고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수업을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점검 
과정을 혼자가 아닌 협력자와 함께 진행한다면 더욱 객관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협력자는 같
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다른 학교 및 교육 기관이 될 수도 있다.8)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학교의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사들이 느끼는 문화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들의 수도 상당하며, 한국어 학습자 규모도 크므
로 인문 사회 지식에 대한 수요가 많다. 따라서 중국 현지의 대학, 세종학당, 관광공사, 코트라 등 기관이 주관하여 중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 혹은 한국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의 인문사회 지식에 관한 강연을 정기적으로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에 대하여 어렵다는 편견으로 스스로 문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구
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하여 수업 향상을 위한 방법을 나 스스로부터 찾고, 내가 근무하는 수업 현장에서 
동료와의 협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부족하지만 논지를 펼쳐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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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4

중국 내 세종학당의 문화 교육 현황 
- 항저우 세종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 

이관식 (호남대 교수, 항저우 세종학당장)

I. 항저우 세종학당 한국문화 강좌 소개
 
1. 강좌명 

가. 한식(韓式) 化粧(2016 개설)
나. K-POP Dance(초, 중급)
다. 한국 문화(시범 운영) 

2. 과목별 세부 내용
가. 한식(韓式) 化粧 : 2016년 개설, 한국어과 1학년 31명, 주1회 80분 15주 수업, 이론과 실기 병행(교재 사용 병

행), 세종학당 소재 현지 연계 학교 한국어과 위탁 강좌, 한국인 교원과 통역 요원, 학습자 반응도 높음 
나. K-POP Dance : 초급 A반 13명, 초급 B반 15명, 고급반 7명, 각 주1회 80분, 15주, 순수 지원자, 세종학당 재

단 파견 한국인 문화인턴과 통역 요원, 학습자 반응도 높음 
다. 한국 문화 : 세종학당재단의 시범 운영과목(전 세계 30곳), 세종한국문화(초급1) 교재 사용, 한국어과 2학년 34

명 대상, 주1회 80분 15주 중 8주 수업 

II. [세종한국문화(초급1)] 강좌 운영 및 교재 
1. 시범운영 취지
 : 문화권별 특이 사항 등 교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단원별 학습자 참여율 등 현지 수요 파악

2. 기간 : 2016년 상반기 중
3. 참여 기관 : 30곳
4. 교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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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용]
    가. 2015년 12월, 세종학당재단 발행, 박석준 외 4인 집필, 
    나. 교재 구성 및 단원 내용 : <아래 '붙임' 자료 참조>
    다. 단원 평균 16쪽, 컬러, 사진 많음, 총 144쪽(표지 제외), 표지에 "시범 운영용" 명기
  [교원용 지침서]   
    가. 구성 : 단원명 - 단원 목표 - 단원 내용 - 수업 개요 - 관련 문화 - 들어 가기 - 

바로 알기 1~4(더 알아보기) - 두루 알기 1~4(더 알아보기) - 깊이 알기(더 알아보기) - 정리하기  
    나. 총 128쪽, 흑백 

III.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 

1. 취지
가. 학당 수강생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언어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내 사설 어학원 

기능과의 차별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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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생 학습 목적(‘14년 학당 만족도 조사) 조사 결과, ‘한국문화에의 관심(26.7%)’이 ‘한국(어)에 대한 단순 

호기심’(26.5%)보다 높음.
나. 그간 세종학당 자체적으로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을 기획·시행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체계적 한국문화 보급에 한

계 및 파급 효과 미비
다.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서 학

당의 새로운 도약 필요
라. 한국문화 표준 강좌 개발 및 시행을 통해 한류로 시작된 관심이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마. 세종학당의 한국문화종합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콘텐츠 전파, 현지 주류계층을 한국문화 애호가로 유입 및 

지한파 양성
바. 순수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문화과정(‘세종문화강좌’)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검

토, 평가를 통해 향후 보완사항 도출

2. 개요
가. 과 정 명 : 세종문화아카데미(King Sejong Culture Academy)
나. 운영기간 : 2016. 5. 25.(수)~6. 29.(수) 6주간(매 수요일 16:00~18:00) 
다. 시범대상 :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절강관광대학-호남대학교)
라. 수강대상 : 세종학당 수강생 및 일반인(비수강자)
마. 강의주제 : (대주제) ‘K-Style & Life’ - 한국의 사회, 경제, 음식, 패션, 음악, 춤 등 문화 전반 
바. 강좌구성 : 주 1회 90분~120분(총 6회 시범 운영)

3. 세종문화아카데미 일정표 및 강사진
일자 강의 주요 내용 강사진/공연자

1주 5.25.(수)

개강식 및 축하공연(판소리, K-POP 댄스)
국악인 박애리
/ 동아방송예술대 공연팀

총론(도입 강의) : 한국과 한국 문화
항저우 세종학당장
이관식(호남대 교수)

2주 6.01.(수) ‘한국의 사회 문화 드라마로 읽기’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교수 배재원

3주 6.08.(수)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완

4주 6.15.(수)
‘한국의 대중가요, 세계를 춤추게 하다’ /
도전! K-pop Dance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유미란

5주 6.22.(수)
‘한식, 그릇에 자연을 담다’
/ 한국 음식 만들기와 체험

‘한국의 집’ 궁중음식보급팀 부팀장 김춘배

6주 6.29.(수)

‘한국의 미와 숨겨진 비밀’
/ 한복 전시 및 한복 체험

'담연 '한복디자이너
이혜순

수료식 수료증 수여

 





한국어교육 내용⋅방법 연구
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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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학의 ‘주관성’과 ‘주관화’ 관점에서 본 한국어 초급 문법 교수

한향화 (절강외국어학원)

1. 서론
 
지금까지 논의된 교수법 중 대다수는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법들로서 ‘정독과’보다는 ‘시청각’

이나 ‘회화’ 교육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정독과 교수에서 활용이 가능한 ‘문화인지 교수법’(강보
유2015)이 제기되었다. 강보유(2015)에서는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인지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하여 ‘문법교육을 핵심으
로 문법지식 전수에서 학습자의 문법규칙에 대한 철저한 습득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정독과’에서의 초급 문법 교수는 이해와 의사소통에서 이해를 우선 목표로 하므로 이해력 신장을 위한 인지적 교수법
의 활용이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인지적 교수법은 인지언어학의 이론을 활용한 교사의 해석과 설명에 의존한다. 언어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서 인지언어
학은 언어의 사용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 사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언어학 연구에 독특한 공헌을 하기에 이르
렀다. 아울러, 인지적 접근방식은 마음과 몸과 언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언어학의 ‘주관성’과 ‘공시적 주관화’의 관점에서 초급 문법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에 대한 설명을 시도
하여 인지적 교수법의 활용 가능성을 진일보 증명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에서 ‘주관성’이란 주로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말한다. 즉 발화에서 많든 적든간에 언제나 화자 ‘자아’의 표
현 성분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화자가 발화하는 동시에 명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태도와 감정 따위를 드러내어 발화
에 자아의 표기를 남기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주관화’는 이러한 주관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울리는 구조 형태를 취하거
나 또는 해당 변화와 발전을 겪는 과정을 말한다. ‘공시적’ 개념의 주관화는 동시대의 화자들이 어떤 구조나 형태로 주관
성을 표현하는가를 말하고, ‘통시적’ 개념의 주관화는 주관성을 표현하는 구조나 형태가 어떻게 부동한 시기를 거쳐 기타 
구조나 형태에서부터 변화되어 왔는가를 말한다.(沈家煊2001:274) 문법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지문법에서는 공시
적인 시각에서 주관화를 “어떠한 실체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상대적 객관에서부터 비교적 주관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李福印2008:366). 초급 문법 교수에서는 통시적인 시각보다는 공시적인 시각에서 문법의 주관화 현상을 고찰하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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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사와 어미의 ‘주관성’

 
2.1. ‘주관성’ 관점에서 본 부사

 
(1) ㄱ. 지금은 이미 막차가 떠났을 텐데 하루 묵어가십시오.

ㄴ. 벌써 넉 달이 되었습니다.

ㄷ. 황민 씨, 지금 공항에 갑니까?
ㄹ. 이제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

ㅁ.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ㅂ. 어서 오세요.

 
‘이미’와 ‘벌써’는 모두 ‘已经’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벌써’는 ‘早就已经’ 또는 ‘这么快就已经’이라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낸다. ‘지금’과 ‘이제’는 모두 ‘现在’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제’는 ‘而现在’ 또는 ‘现在才’라는 화자의 주관을 나타낸
다. ‘빨리’와 ‘어서’는 모두 ‘快，赶快’로 번역될 수 있지만, ‘어서’는 ‘일이나 행동을 지체 없이 빨리하기를 재촉하는 말’
과 ‘반갑게 맞아들이거나 간절히 권하는 말’로 쓰여, 화자의 강한 주관을 나타낸다. 

 
2.2. ‘주관성’ 관점에서 본 어미

 
(2) 연결어미

ㄱ. 맑은 하늘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ㄴ. 안내 방송도 나오니까 방송을 잘 들으세요.

 
(2)의 ‘-어서’와 ‘-니까’는 모두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어서’는 ‘起因’, 즉 일이 일어난 객관 원인을 그대로 

제시하는 반면에, ‘-니까’는 ‘归因’, 즉 원인에 대한 관찰자의 인과적 해석과 추론을 제시하여 강한 주관성을 띤다.
  

(3) 선어말어미

ㄱ. 무엇을 했습니까?/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양리 씨, 집에서 전화 왔어요.
ㄴ. 지난 겨울에 한국에 갈 때에도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했었어요./그는 젊었을 때 아주 예뻤었다./양리 씨, 집

에서 전화 왔었어요.

ㄷ.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군요./빨리 달리는군요./운동을 좋아하시는군요.
ㄹ. 교수님께서 늦게 까지 연구실에 계시더군요./양리 씨는 이미 떠났더군요./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차츰 깊

은 의미를 알겠더군요.

ㅁ. 내일은 비가 오겠어요./주말에 쉬지 못해서 힘드시겠어요./내일 오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3)의 ‘-았(었)-/-었(었)-/-였(었)-’과 ‘-느-’, ‘-더-’, ‘-겠-’은 시제(tense)나 상(aspect) 또는 서법(mood)을 나타내



84
는 선어말어미이다. ‘-았-’과 ‘-았었-’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았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 쓰여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았-’에 비해 주관성 정도가 높다. ‘-는군요’와 ‘-
더군요’는 직설법과 회상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직설법형태소 ‘-느-’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할 때 발화시점에 일어나
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회상법형태소 ‘-더-’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할 때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상념이나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점에서 직설법과 회상법은 명제 또는 사실에 대한 화
자의 인식상태와 심리적 태도가 객관적이라는 점이 공통되어 있다. 이와 달리, ‘-겠-’은 현재나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 또는 주관적 의지를 나타낸다.

 
(4) 관형형어미

ㄱ. 저기 오는 사람이 황민 씨입니다./교실에 공부하는 학생이 많습니다./저기 있는 사람이 김준호 씨입니까?
ㄴ. 저는 중국에서 온 황민입니다./어제 먹은 냉면이 맛있습니다.

ㄷ. 대학에 입학하던 날이 기억에 생생합니다./언니가 결혼하던 날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웁니다./방학이 되면 학기 중에는 바빠서 할 수 없던 일들을 주로 합니다.

ㄹ. 여기 놓았던 책은 누가 가져갔어요?/그는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았습니다./여기 있었던 노트북을 어디에 놓았어
요?/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말썽이 많았던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ㅁ. 오늘 읽을 책이 무엇입니까?/비빔밥을 먹을 사람 없습니까?/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집에서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바빠졌다./아홉 시에 떠날 기차인데 벌써 타나?

 
(4)의 ‘-는, -(으)ㄴ, -(았/었/였)던, -(으)ㄹ’은 시제나 상 또는 서법과 관련된 관형형어미이다. ‘-는’은 직설법형태소 

‘-느-’에 의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으)ㄴ’은 동사어간에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던’과 ‘-았던/-었던/-였던’
은 모두 회상법형태소 ‘-더-’로 인해 회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던’만 썼을 때에는 ‘미완’, ‘지속’, ‘반복’ 등의 상적 의미
가 주로 느껴지지만, ‘-았-/-었-/-였-’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완료’, ‘단절’ 등의 상적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형형어미들은 모두 화자의 객관적 인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 이와 달리 ‘-(으)ㄹ’은 추측, 예정, 
의지, 가능성 등 확정된 현실이 아님을 나타내므로 주관성이 강하다.

 
(5) 종결어미

ㄱ. 색깔이 예쁘네요./요즘 바쁘시겠네요.
ㄴ. 새 컴퓨터를 사셨군요./사람이 정말 많더군요./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군요.

ㄷ. 배는 다음에 살게요.
ㄹ. 뭐 먹을래?/난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5)의 ‘-네, -군, -(으)ㄹ게, -(으)ㄹ래’는 놀라움, 감탄, 의지 등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네’와 ‘-군’

은 모두 혼잣말처럼 쓰여 놀라움과 감탄을 나타낸다. 그러나 ‘-네’가 새로 알게 됐다는 느낌을 더 강조하며, 따라서 놀라
움과 감탄의 느낌도 더 강하다. 즉 ‘-네’가 ‘-군’에 비해 주관성이 강하다. ‘-(으)ㄹ게’와 ‘-(으)ㄹ래’는 모두 의지를 나타
낸다. 그러나 ‘-(으)ㄹ게’는 단지 화자의 의지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주관성이 강하다. 이에 비해 ‘-(으)ㄹ래’는 청자의 



85
의지를 물을 때도 쓰이므로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3. 조사와 양태 표현의 공시적 주관화
 
3. 1. 공시적 주관화 관점에서 본 조사 ‘이/가’와 ‘은/는’

 
(6) ㄱ. 이름이 무엇입니까?/비가 옵니다./책이 좋습니다.

ㄴ.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저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오늘은 덥습니다.

ㄷ. 제가 중국 사람입니다./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ㄹ. 방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숙제를 합니다.
ㅁ. 토끼는 꼬리가 짧습니다.
ㅂ. 지구는 둥급니다./1년은 365일입니다.

ㅅ.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ㅇ.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불고기가 먹고 싶어요.

ㅈ. 교실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ㅊ.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은 초급 문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조사인데, 모두 앞의 체언과 함께 문장의 

주어를 이룬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그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여 쉽게 혼동하여 사용한다. 이외에도, 문법 해석에서 두 
조사 모두 ‘주체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 더 구분이 쉽지 않다. 조사 ‘이/가’는 ‘행동이나 상태 또는 성질의 주체’, 조사 
‘은/는’은 ‘설명의 대상이나 서술의 주체’를 나타낸다고 해석되어 있다. 그럼 이 두 주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의 관점에서 ‘이/가’는 ‘객관적 주체’를 나타내고, ‘은/는’은 ‘주관적 주체’를 나타낸다고 본다. 즉 
행동이나 상태 또는 성질의 주체는 객관적 주체이고, 설명의 대상이나 서술의 주체는 주관적 주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두 조사의 원형의미로 예문 (6ㄱ)와 (6ㄴ)의 경우를 말한다.

(6ㄷ)~(6ㅂ)는 대상 교재인 <韩国语1(修订本)>에서 ‘이/가’와 ‘은/는’의 차이점을 4가지로 소개한 예문이다. (6ㄷ)는 
‘서술의 중점’, (6ㄹ)는 ‘언급과 설명’, (6ㅁ)는 ‘대주어와 소주어’, (6ㅂ)는 ‘상식적인 지식이나 진리’의 측면에서 이 두 조
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6ㄷ)~(6ㅂ)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존 연구에서 수없이 논의된 예문 유형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예문들에 나타난 ‘이/가’와 ‘은/는’은 부동한 관점에 따라 부동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 
역시 원형의미로 쓰인 경우들이다. 즉 (6ㄷ)의 ‘제가’와 ‘저는’, (6ㄹ)의 ‘동생이’와 ‘동생은’, (6ㅁ)의 ‘토끼는’과 ‘꼬리가’, 
(6ㅂ)의 ‘지구는’과 ‘1년은’에서 조사 ‘이/가’는 ‘객관적 주체’를 나타내고, 조사 ‘은/는’은 ‘주관적 주체’를 나타낸다는 것
이다.

조사 ‘이/가’와 ‘은/는’의 공시적 주관화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다음 유형들이다. (6ㅅ)~(6ㅊ)는 
동 교재에 제시된 기타 문법 항목 중 언급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예문으로, (6ㅅ)는 관용형 ‘이 
아니다’, (6ㅇ)는 복합조사 ‘에는’, (6ㅈ)는 관용형 ‘-고 싶다’, (6ㅊ)는 관용형 ‘-어서는 안 되다’의 예문이다. 이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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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의 조사 ‘이/가’와 ‘은/는’은 더이상 ‘주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6ㅅ)의 조사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격조사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아니다’나 ‘되다’ 앞의 보충어 자리에 나타나 ‘지정’
의 기능을 하고, (6ㅇ)의 ‘-고 싶다’ 앞에 나타난 조사 ‘가’는 ‘강조’의 기능을 한다. (6ㅈ)의 ‘에는’에 포함된 조사 ‘는’은 
‘대조’의 기능을 하고, (6ㅊ)의 ‘-어서는’에 포함된 조사 ‘는’은 ‘강조’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조사 ‘이/가’는 [객관적 주체] < [지정] < [강조]의 공시적 주관화, 조사 ‘은/는’은 [주관적 주체] < [대조] < 
[강조]의 공시적 주관화를 각각 실현하였다.

 
3.2. 공시적 주관화 관점에서 본 추측 양태 표현
 
(7) ‘보다(看)’ 관련 추측 표현

ㄱ.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인다.
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봐요./한국어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ㄷ. 밖에 비가 오나 봐./아시는 것이 많은 걸 보니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조용한 걸 보니 아무도 없나 봅니다.

(7ㄱ)는 ‘보다’(대상을 평가하다)의 피동사에 의한 추측 표현으로 “看起来”나 “看上去”에 해당되고, (7ㄴ)와 (7ㄷ)는 보
조형용사 ‘보다’에 의한 추측 표현으로 “看来，…”에 해당된다. “看起来”와 “看来，…”는 보기에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
지만, 문법화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1). 보조형용사 ‘보다’(看来，…)는 피동사 ‘보이다’(看起来/看上去)에 비해 주관화 
정도가 높다. 그러므로 보조형용사 ‘보다’에 의한 추측은 주관적 추측이고, 피동사 ‘보이다’에 의한 추측은 객관적 추측이
다. 

 
(8) ‘같다(好像)’ 관련 추측 표현

ㄱ.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밖에 비가 오는 것 같다./그 두 사람은 서로 친구인 것 같다./선희 씨는 돈이 많은 것 
같다.

ㄴ. 비가 온 것 같다./욕을 먹은 것 같다./한 대 맞은 것 같다.
ㄷ. 비가 올 것 같다./내일은 추울 것 같습니다./저 가수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8ㄱ)의 ‘동사 어간+는 것 같다’과 ‘형용사/이다 어간+(으)ㄴ 것 같다’는 현재에 대한 근거 있는 추측을 나타내고, (8
ㄴ)의 ‘동사 어간+(으)ㄴ 것 같다’는 과거에 대한 근거 있는 추측을 나타내며, (8ㄷ)의 ‘동사/형용사/이다 어간+(으)ㄹ 것 
같다’는 현재나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으)ㄹ 것 같다’에 의한 
추측은 주관적 추측이고, ‘(으)ㄴ/는 것 같다’에 의한 추측은 객관적 추측이다.

1) 由于语法化程度较高，“看来”的句法位置相对比较灵活，主要单独出现在句首或出现在“在某人看来”“从某事看来”
等结构中。而“看起来”的句法位置则相对固定，主要出现在主语和谓语中间的位置。在语义上，“看起来”中的“看”

的意义更实在，需要有“看”的对象和“看”的动作，由“看”的结果进行推测。而“看来”则不强调“看”的实在动作，强

调说话人由已知条件，推测结论，(潘玉华，饶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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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양태 표현
상대적 객관 -아/-어/-여 보이다 < - (으)ㄴ/-는 것 같다
약한 주관 -(으)ㄴ가 보다/-나 보다 < -(으)ㄹ 것 같다
강한 주관 -겠다 < -(으)ㄹ 거다 < -(으)ㄹ 터이다

(9) ‘것’과 ‘터’ 관련 추측 표현

ㄱ. 철수가 이번에는 꼭 합격할 겁니다./기차가 7시에 도착할 겁니다./내일은 추울 겁니다./이 옷은 너에게 맞을 거다./
할 수 있을 거다.

ㄴ. 바빴을 텐데 선물까지 챙겨 주고……./요즘 베이징은 추울 텐데 감기 조심하세요./이건 분명 상술일 테다./할 수 있
을 테다.

(9ㄱ)의 ‘-(으)ㄹ 거다’와 (9ㄴ)의 ‘-(으)ㄹ 터이다’는 ‘추측’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깝다. 그러므로 기타 추측 표현에 
비해 주관화 정도가 높다. 의존명사 ‘터’와 ‘거’를 비교했을 때 ‘터’의 의미가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으)ㄹ 터이다’는 
‘-(으)ㄹ 거다’에 비해 더 강한 ‘확신’을 나타낸다. 

(10) ‘-겠-’ 관련 추측 표현

ㄱ. 이번 시험에 1등을 해서 기분이 좋겠어요./한국어 실력이 좋아서 여행은 문제없겠다.
ㄴ. 기한 전에 할수 있겠어?/혼자 하면 힘들겠지?/비는 안 오겠지?/지금쯤은 저녁을 다 먹었겠지?

(10)은 (9)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측 외에 의지 양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겠-’에 의한 추측 표현은 (10ㄴ)와 
같이 의문문에도 쓰일 수 있지만 (9)의 추측 표현은 의문문에는 쓰일 수 없으므로 (9)의 주관화 정도가 (10)에 비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주관화 정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주관성’과 ‘공시적 주관화’의 관점에서 초급 문법에 나타나는 부사-6개, 어미(연결어미-2개, 선어말어미-5

개, 관형형어미-5개, 종결어미-4개), 조사-2개, 양태 표현-9개 등 총 33개 형태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설명을 시도하여 
인지적 교수법의 활용 가능성을 진일보 증명하고자 하였다.

부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중국어 일반 번역이 같은 세 쌍의 부사들이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해당 
주관성 부사의 알맞은 번역을 제시하였다.

어미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관성 관점에 따라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관형형어미, 종결어미 내 의미기능이 비슷한 형태
들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였다. 논의를 통해,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 선어말어미 ‘-았-’과 ‘-았었-’, 선어말어미 ‘-
느-, -더-’와 ‘-겠-’, 관형형어미 ‘-는, -(으)ㄴ, -(았/었/였)던’과 ‘-(으)ㄹ’, 종결어미 ‘-네’와 ‘-군’, ‘-(으)ㄹ게와 ‘-(으)
ㄹ래’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설명되었다.

조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학습자들이 초급 문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공시적 주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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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여 조사 ‘이/가’는 [객관적 주체] < [지정] < [강조]의 공시적 주관화, 조사 ‘은/는’은 [주관적 주체] < [대조] < [강
조]의 공시적 주관화를 각각 실현하였음을 밝혔다.

양태 표현에 대한 논의에서는 초급 문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추측 표현의 공시적 주관화를 고찰하여 여러 추측 
양태 표현 형태들을 주관화 정도에 따라 ‘상대적 객관’, ‘약한 주관’과 ‘강한 주관’으로 나누고 각 형태의 주관화 크기도 
비교하였다.

인지적 교수법은 종래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차이점이 설명되기 어려운 문법 형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으
로 학습자들의 문법 이해를 크게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해석이 문법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
과가 있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주관성과 주관화의 실현 구조나 형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면상 관계로 논의하진 못했지만 문법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인지언어학의 기타 이론, 예하면 은유이론 등에 대한 활용도 계속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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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
-‘벌써’와 ‘이미’를 중심으로-

백옥란 (길림대학교 주해캠퍼스)

1. 들어가며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해당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어휘일 것이다. 어휘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 문법은 잘 몰라도 단어의 나열만으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그중 이해 영역에 속하는 
듣기, 읽기는 어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만 가능하고 표현 영역에 속하는 말하기, 쓰기는 어휘력이 높을수록 자신
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교재에 제시된 어휘 항목인데 대부분 교재에서는 새로 나온 
어휘를 설명하기 위해 옆에 학습자의 언어로 번역해 놓는다. 하지만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를 제시할 때 번역이 같으면 
학습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용해서 쓰게 되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시간부사와 같은 추상적인 어휘가 이러한 오류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교사가 가르칠 때  ‘직접 보여주기’나 ‘행
동으로 나타내기’ 등을 사용하여 교수하기가 어려워 그 미묘한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간부사 유의어 ‘벌써’와 ‘이미’는 모두 중국어 ‘已经’으로 번역되지만 ‘콘서트가 이미 끝났다.’와 ‘콘서트가 벌써 
끝났다.’라는 두 문장은 차이가 있다. 모두 ‘콘서트가 완료됐다.’는 의미를 갖지만 ‘벌써’가 쓰인 문장은 ‘콘서트가 완료됐
다.’라는 의미 외에도 ‘콘서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더 일찍 끝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이론적배경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오류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벌써’와 ‘이미’의 차이를 정리하여 교
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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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유의어의 정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개 이상의 어휘들을 지칭하는 데 있어 흔히 거론되는 문제가 이들을 동의어
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유의어라고 부를 것인가이다.

동의어와 유의어의 정의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명(1972)은 세상에는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기 때문에 유의어를 동의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

고, 유의 관계를 ‘동일 언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언어 간의 상호 관계’로 보았다.
문금현(1989)은 유의어의 정의를 ‘같은 언어 내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같거나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경우나 핵

심적 의미가 같거나 거의 같은 단어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익섭(1993)은 동의어란 형태가 다른 별개의 어휘들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지시물을 지칭하는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유현경, 강현화(2002)는 국어의 많은 단어쌍 가운데 완전 동의어는 매우 드물거나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가 우세하기 때문에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완전 동의어와 
부분 동의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박덕유(2006)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할 때에 이들을 유의관계라고 한다면서 동의
어와 유의어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본고에서도 둘 이상의 어휘 항목이 개념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도 동일하게 모든 문맥에서 치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유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2 유의어의 변별 방법

한국어는 유의어가 많은 언어인데 유의어가 많은 만큼 구분하기가 어려워 학습자들이 어려워 한다.
유의어를 잘 구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의어 간의 대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 특성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질적 특성, 즉 유의어 간의 차이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어의 의미 변별 방법으로는 반의 검증법(opposite test method), 나열 또는 배열 검증법(arrange test method), 성

분 분석법(componential analysis method), 치환 검증법(substitution test method), 문법 체계 검증법(grammar system 
test method)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반의 검증법은 유의어와 대립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을 통해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유
의어 ‘가깝다’와 ‘가끔’은 각각 ‘멀다’와 ‘항상, 자꾸’라는 대립어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립어의 차이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단어들이 명확하게 구분지어 지는 대립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나열1) 또는 배열2) 검증법은 유의성의 정도가 모호한 어휘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하여 유의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문드문-가끔-때때로-종종-자주’3)와 같은 빈도부사는 빈도에 따라 배열하고 그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1)나열 검증법은 임지룡(1992)에서 제시하였다.
2)배열 검증법은 봉미경(2005)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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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법 역시 정도성이 있는 단어들에만 국한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분 분석법은 어휘의 의미를 의미 원소로 분석해 내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유의어 ‘밥’과 ‘진지’는 [+존경]의 차이를 
갖는다.

치환 검증법4)은 여러 문맥 환경 가운데 유의어를 치환해 봄으로써 그 의미 차이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나는 수미
가 *아름답다/예쁘다.’와 같은 예문을 이용하여 유의어 ‘아름답다’와 ‘예쁘다’를 치환해 봄으로써 의미 차이를 밝혀낸다.

문법 체계 검증법은 문법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미 차이를 변별해 내는 방법으로 유의 관계를 이루는 유의어가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해야 한다. 단어와 구, 단어와 절 들은 유의 관계를 성립할 수 없다는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의어의 변별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치환 검증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 어휘를 다른 어휘로 바꾸었을 때에 
문맥에서 의미 차이 없이 교체 되어야 해서 그 과정에서 두 어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고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벌써’와 ‘이미’의 의미 차이를 구별해 내기 위해 치환 검증법을 사용할 것이다.

2.3 시간부사 사용의 오류원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 나타나는 오류 현상에 대하여 학자들은 오류 원인을 언어의 간섭이라고 하고 언어사
이의 간섭과 언어내 간섭으로 나누었다. 또 언어 사이의 간섭은 배제적 간섭5), 침입적 간섭6)으로 나누고 언어내 간섭은 
과잉적용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의 이론에 근거하여 시간부사 유의어 사용에서 오류 원인을 모국어 간섭과 유의어 의미혼
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3.1. 모국어 간섭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가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모국어 간섭은 어떤 언

어를 배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비슷한 언어라면 간섭이 많고 서로 다른 언어라면 간섭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권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생기는 간섭의 크기도 모국어에 따라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로서 단어구조나 문장구조에서 서로 다르지만 어휘적 측면에서 한국어는 거
의 6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간섭도 많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 습득이 쉽다. 따라서 어휘측면에서 모국어의 간섭은 문장
구조나 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오히려 간섭보다는 전이가 더 많은 편이라고 본다7). 

시간부사는 중국어 시간명사에 대응되는 부사는 전이가 되는데8) 어려운 점은 고유어 계열의 부사와 다의어 특성이 된
다. 예를 들면 ‘벌써’는 ‘이미 오래 전에’ 라는 기본 뜻 외에 ‘예상보다 빠르게’, ‘이미 기대했던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벌써 자요?’에서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유의어 시간 부사 ‘이미’를 쓰면 비문이 된
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런 시간부사의 의미 특성 때문에 어떤 의미가 문맥에 맞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단

3)『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박이정(2005:146) 참조.
4) 치환 검증법은 임지룡(1992)에서 제시하였다.
5) 배제적 간섭이란 모국어에 없는 요소로 인해 대상어학습에 방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6) 침입적 간섭이란 모국어의 어떤 요인이 대상어학습에 침투되는 것을 말한다. 
7) 한자어 학습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간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쓰는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의 뜻과 다른 

단어들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사업, 각오, 방조…’ 등은 중국어에서 뜻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8) 이전(以前), 금후(今后), 이후(以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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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미

표준국어대사전 1.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2.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

연세한국어사전
1. 이미 오래 전에
2.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어느틈에, 생각보다 이르게.
3. 이미 기대했던 대로.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생긴 것이) 시간상으로 그 보다 
앞서.

어들이 대응되는 중국어 단어 역시 다의어인지, 또 다의어라면 어떤 다의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어에 대응되는 부사
도 다의적인지를 살펴서 대응관계를 찾아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게 평가 된다.

2.3.2. 유의어 의미혼용
유의어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同中有异’,‘大同小异’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의어간에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밀히 살펴 보면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의미가 서로 같다고 해서 
일정한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부사 습득에서 기본의미는 같지만 부가적인 의미색채의 차이, 
감정색채의 차이, 정중함의 차이, 문체적인 차이와 기능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오류를 산출하기 
쉽다.

 
3. ‘벌써’와 ‘이미’의 교육 방안

‘벌써’와 ‘이미’는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점에서 유의관계를 이루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미세한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단어의 오류 현상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오류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우선 ‘벌써’와 ‘이미’의 의미 차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 보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
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벌써’와 ‘이미’의 의미 분석

3.1.1. ‘벌써’와 ‘이미’의 의미 차이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벌써’와 ‘이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와 ‘벌써’는 모두 완료를 나타내지만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와 ‘이미 기
대했던 대로’의 의미가 더 있다. ‘어떤 시각보다 이전에’를 나타낼 때 ‘이미’와 ‘벌써’는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의미는 조
금 다르다.

(1) 가.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나. 친구는 이미 떠났다.
    다. 수업이 벌써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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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친구는 벌써 떠났다.

(1가, 나)에서 ‘이미’는 어떤 일이 완료된 것을 나타내고, (1다, 라)에서 ‘벌써’는 ‘이미’의 뜻에다가 예상보다 빠름이 더
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그 사람의 노래는 {벌써, *이미} 소리부터가 다르다.

(2)에서 ‘벌써’는 ‘기대했던 대로’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이러한 뜻이 없는 ‘이미’는 치환할 수 없다.
또한 이철우(1982)는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나 감탄’, ‘이미’는 ‘기정사실이 완료된 것’

도 나타낸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3) 가. 민수는 벌써 떠났다. 
    나. 민수가 벌써 가는구나.
(4) 가. *이미 돌아오니?
    나. 이미 돌아왔니?

(3가)에서 ‘벌써’는 ‘어떤 시각보다 이전에’, (3나)에서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한 놀라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4가)에서 ‘이미’를 쓸 수 없는 것은 ‘이미’는 일의 
시작이건 끝이건 완료를 나타낼 때만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3.1.2. 시제 표현과의 사용 가능성 차이
1) 과거 표현
‘벌써’와 ‘이미’는 ‘어떤 시각보다 이전에’라는 공통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 표현과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5) 효리는 {벌써, 이미} 밥을 먹었다.
(6) 효리는 {벌써, 이미} 서울로 떠났다.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의어 시간부사 ‘벌써’와 ‘이미’는 과거 표현과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2) 현재 표현
‘벌써’는 현재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예상보다 빠르게’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미’는 그렇지 못하다. 

(7) 효리는 아직 준비 중인데 민수는 {벌써, *이미} 떠난다.
(8) 효리가 {벌써, *이미} 집에 가네.
(9) 집에 {벌써, *이미} 가는구나!
(10) {벌써, *이미} 집에 가요?

(7-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벌써’는 현재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일이나 행동이 예상보다 빠름에 대한 놀라움이나 감
탄’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7)보다는 종결어미 ‘-네’와 ‘-구나’가 사용된 (8-9)가 더 자연스러운데 이는 ‘-네’ 와 ‘-구
나’가 ‘-ㄴ/는다’보다는 놀라움이나 감탄을 더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문 (10)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여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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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놀라움을 나타내므로  ‘벌써’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7-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는 현재 표현과 사용되어 ‘예상보다 빠르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비문이 된다.

3) 미래 표현
유의어 시간부사 ‘벌써’와 ‘이미’는 미래 표현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

(11) 효리가 음료수를 {*벌써, *이미} 마실 것이다.
(12) 효리가 비빔밥을 {*벌써, *이미} 만들 것이다.

(11-12)은 ‘벌써’와 ‘이미’가 ‘어떤 시각보다 이전에’라는 뜻이 있으므로 미래 표현과는 함께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3.1.3. 문장 종류에 따른 사용 가능성 차이
‘벌써’와 ‘이미’는 과거 표현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과는 자유롭게 사용된다.

(13) 가. 효리는 {벌써, 이미} 밥을 먹었다.
     나. 효리가 {벌써, 이미} 밥을 먹었니?
     다. 효리가 {벌써, 이미} 밥을 먹었구나!

그러나 현재 표현과 함께 사용될 경우 ‘벌써’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나 ‘이미’는 현재시제와 
공기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비문이 된다.

(14) 가. 효리가 {벌써, *이미} 밥을 먹네.
     나. 효리가 {벌써, *이미} 밥을 먹니?
     다. 효리가 {벌써, *이미} 밥을 먹는구나!

또한 ‘벌써’와 ‘이미’ 모두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

(15) 가. {*벌써, *이미} 밥을 먹어라.
     나. 집에 {*벌써, *이미} 가라.
(16) 가. {*벌써,*이미} 학교에서 공부하자.
     나. {*벌써,*이미} 맛있는 거 먹자.

(15-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벌써’와 ‘이미’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될 수 없다. 명령문과 청유문은 이미 일어
난 일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3.1.4. ‘-고 있다’와의 사용 가능성 차이
‘벌써’와 이미’는 진행형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제 제약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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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이미

공통 의미 어떤 시각보다 이전에.

개별 의미
예상보다 빠르게.

기대했던 대로.
기정 사실이 완료된 것.

시제 제약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와 결합 가능. 과거시제와만 결합 가능.

문장 종류에 따른 사용 가능성
(현재형, 과거형)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모두 가능.

명령문, 청유문 불가능

(과거형)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만 가능.

명령문, 청유문 불가능

‘고 있다’와의 사용 가능성 가능 가능

‘부터’와의 결합 가능성 자유롭게 결합. 제약이 있음.

단독으로 쓰일 경우의 차이 뒤에 오는 성분을 생략할 수 있음. 뒤에 오는 성분을 생략할 수 없음.

(17) 가. 효리가 콜라를 {벌써, 이미} 마시고 있었다.
     나. 효리가 콜라를 {벌써, 이미} 마시고 있다.
     다. 효리가 콜라를 {벌써, 이미} 마시고 있을 것이다.
(18) 가. 효리가 비빔밥을 {벌써, 이미} 만들고 있었다.
     나. 효리가 비빔밥을 {벌써, 이미} 만들고 있다.
     다. 효리가 비빔밥을 {벌써, 이미} 만들고 있을 것이다.

(17-18)은 ‘벌써’와 ‘이미’가 진행형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함께 시제 제약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17다), (18다)에 사용된 ‘-(으)ㄹ 것이다’는 미래형이라기보다는 추측 표현이며 따라서 ‘벌써’, ‘이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1.5. ‘부터’와의 결합 가능성 차이
‘벌써’는 조사 ‘부터’와 자유롭게 결합되지만 ‘이미’는 제약이 있다.

(19) 나는 친구를 {벌써부터, *이미부터} 기다렸다.
(20) 놀이공원에 가려고 동생은 {벌써부터, *이미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미’와 달리 ‘벌써’는 조사 ‘부터’와 결합하여 ‘사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발화시까지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낼 수 
있다.

3.1.6. 단독으로 쓰일 경우의 차이
담화에서 ‘벌써’는 단독으로 쓰이면서 뒤에 오는 성분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미’는 뒤에 오는 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

(21) 가: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나: 출근하셨어.
     가: 벌써?
         *이미? 

상술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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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벌써’와 ‘이미’의 중국어 대응 표현

한국어의 유의어 시간부사 ‘벌써’와 ‘이미’는 동작의 변화가 발화 시점이나 어떤 기준시점 전에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
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 중국어 ‘已经，早，早就，早已, 曾经’과 대응할 수 있다.

중국어 부사 ‘已经’9)은 ‘벌써’와 ‘이미’가 ‘어떤 시각보다 이전에’라는 공통의 의미를 나타낼 때, ‘벌써’의 ‘예상보다 빠
르게’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모두 대응될 수 있다.

(22) 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已经过了3年的时间。
     나. 벌써 여름이 되었다. 
         已经是夏天了。
     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已经过去的事。
     라.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 
         我们已经都准备好了。

또한 ‘벌써’와 ‘이미’는 ‘早，早就，早已，曾经’등에도 대응될 수 있다.

(23) 가. 나는 {벌써, 이미} 알고 있었다. 
         我早知道了。
     나. {벌써, 이미} 준비를 다 해두었다. 
         早就准备好了。
     다. 짐이 있었는데 {벌써, 이미} 옮겨 갔습니다.
         本来有行李，不过早已搬走了。
     라. 그는 {벌써,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他曾经说过很多次。

하지만 ‘벌써’가 ‘예상보다 빨라서 놀라움이나 감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就, 这么快就’와 대응하는데 이는 ‘이미’
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용법이다.

(24) 가. 6시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미} 날이 밝아 오는군요.
        才6点天就亮了。

    나. 20살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미} 죽었어?
        才20岁就死了？

    다. {벌써, *이미} 집에 가요?
        这么快就回家吗？

    라. 기차가 벌써 떠났니?
        火车这么快就出发了吗？

한편, ‘이미’는 중국어의 ‘也就，既，都’와 대응할 수 있는 반면 ‘벌써’는 그렇지 못하다.

9) 조중사전(1992)과 한중대사전(1996)에서는 ‘벌써’와 ‘이미’에 ‘已经’을 대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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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교사: 지금 몇 시예요?

효리: 10시예요.

교사: 벌써요? 벌써 10시예요?

상황 2

효리: 시험을 못 봐서 걱정이에요.

교사: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 1

효리가 자려고 준비합니다. 보통 11시에 잠을 잡니다. 하지만 오늘은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벌써 자?”

“내일 아침에 공항에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돼”

상황 2

철수가 어제 친구와 싸웠습니다. 친구는 오늘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벌써 已经，早，早就，早已，曾经／就，这么快就

이미 已经, 早，早就，早已，曾经／也就，既，都

(25) 가. 관리가 되어 차관까지 되면 {이미,*벌써} 정상에 도달한 셈이다.
       做官要做次长也就算到头儿了。

    나. {이미, *벌써} 얻은 영예를 지킨다. 
        保持既有的荣誉。

    다. 죽이 {이미, *벌써} 식었어. 빨리 먹어라. 
        粥都凉了，快喝吧。

이상 분석한 ‘벌써’, ‘이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벌써’와 ‘이미’의 교수 방안

앞에서 ‘벌써’와 ‘이미’의 의미와 특성 차이,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봤는데 이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업 절차는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마무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한다.

1) 도입 단계
교사는 ‘벌써’와 ‘이미’를 포함한 다음의 문장을 PPT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와 ‘벌써’의 의미 차이를 

생각하게 한다. 도입에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긴밀한 관련이 있는 상황을 예로 드는 것이 좋다.

 

2) 제시 단계
제시 단계에서는 우선 ‘벌써’와 ‘이미’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함으로서 ‘이미’와 ‘벌써’는 모두 완료를 나타내지만 ‘벌써’

는 ‘예상보다 빠르게’의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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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다시 잘 지내보자”

(1)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났다.

(2) 면접 이미 끝났는데 지금 가도 소용없어.

(3) 30대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은 벌써 희망을 잃고 있다.

(4) 눈 뜨자마자부터 벌써 세 번째 듣는 소리다.

(5) 효리는 아직 준비 중인데 민수는 벌써 갔다.

(6) 효리가 비빔밥을 이미 만들고 있다.

(7) 효리가 벌써 밥을 먹었구나!

(1) 나는 친구를 {벌써부터, *이미부터} 기다렸다.

(2) 나는 그 일을 {벌써부터, *이미부터} 알고 있다.

가: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나: 출근하셨어.

가: 벌써?

이미?

교사는 ‘벌써’와 ‘이미’의 의미 차이를 정리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이미’는 과거시제와만 공기하지만 ‘벌써’는 과거시제, 
현재시제와 모두 공기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고 있다’와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시제가 사
라진다는 것과 문장종류와의 사용 가능성의 차이도 주지시킨다. 다음 ‘벌써’와 ‘이미’를 포함한 다양한 예문을 학습자들에
게 제시해 준다. 시간 부사 ‘벌써’, ‘이미’와 시제 표현을 두드러지게 표시해야 한다.

‘벌써’는 조사 ‘부터’와 결합할 수 있으나 ‘이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문을 제시한다.

‘이미’와 달리 ‘벌써’는 조사 ‘부터’와 결합하여 ‘사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발화시까지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담화에서 제약조건도 제시해주어야 한다. 먼저 학습자들에게 아래의 예문을 제시한다.

‘벌써’는 단독으로 쓰이면서 뒤에 오는 성분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미’는 뒤에 오는 성분을 생략할 수 없음을 설명해 
줌으로써 담화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마지막으로 예문을 통하여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하여 ‘이미’와 ‘벌써’의 뜻을 더 확실히 이해시킨다
 

3) 연습 단계
‘벌써’와 ‘이미’의 차이점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우선 간단한 연습 단계로 문장을 주고 알맞는 어

휘를 선택하는 문제와 판단문제를 제시한다. 그다음 좀 더 어려운 번역 문제를 제시하고 번역이 끝나면 피드백을 주어 "
벌써"와 "이미"번역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해 주거나 짝짓기 활동으로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게 하고 발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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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된 문장을 보고 알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벌써, 이미} 점심 먹니?

(2) {벌써, 이미} 갔니?

(3) 동생이 학교에 {벌써, 이미} 간다.

(4) 엄마는 전화를 {벌써, 이미}부터 기다렸다.

(5) 죽이 {벌써, 이미} 식었어. 빨리 먹어라.

2. 다음의 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1)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났다.

(2) 눈 뜨자마자부터 벌써 세 번째 듣는 소리다.

(3) 교실에 도착한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집에 가고 싶다.

(4) 오랫만에 만난 친구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

(5) 죽이 벌써 식었어. 빨리 먹어라.

3. ‘벌써’와 ‘이미’가 들어간 다음 중국어문장을 번역하십시오.

(1) 已经十二点了。该走了
(2) 事情已经结束了。
(3) 我们已经同意了。
(4) 他十八岁就开始工作了。
(5) 已经过去的事了。

4) 활용 단계
도입, 제시, 연습 단계가 언어 지식 학습을 위한 의사소통 전 단계라면 활용 단계는 획득한 기술을 의사소통을 목적으

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자유 
담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자유 담화는 간단한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교사가 과제를 주면 학습자가 ‘벌써’와 ‘이미’를 사용해서 대화 만들
기, 이야기 만들기 등을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느꼈습니까? 
‘이미’와 ‘벌써’를 사용해서 짧은 글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제시한다.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할 수도 있고 학습자와 학습
자들끼리 협동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5)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후, 학습자의 대답을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4. 나가며

한국어 시간부사는 유의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공기하는 서술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
라 교사들도 시간 부사 유의어를 교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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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부사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우선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정

의와 변별방법, 시간부사 사용의 오류원인 등을 살펴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오류현상이 많이 발생하
는 ‘벌써’와 ‘이미’의 특징을 분석하여 차이를 정리하고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벌써’와 ‘이미’의 교육방안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더 
깊은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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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박숙영 (신한대학교)

1. 서론
 
언중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윗사람이 죽었을 경우 동사 ‘죽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돌아가시다’ 혹은 ‘하늘

로 가다’와 같은 은유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터부시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위에서 ‘아휴, 힘들어 죽겠네’, 혹은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빨리 주세요’ 등의 
말을 자주 할 뿐더러 흔히 들을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어/아 죽겠다’는 동사 ‘죽다’가 문법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동사들이 문법화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다’나 ‘-어/아 죽다’는 보조 용언이나 용언의 문법화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오제윤(1995)에서 ‘-어/아 죽겠다’를 형태․의미론적으로 살펴 본 것과 김미영(1996)에서 ‘죽다’의 접어화 과정을 
살펴 본 것이 전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사 ‘죽다’가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문법화 과정 단계마다의 
형태․통사적인 특성과 의미․화용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용언의 문법화 과정

언어는 언중들이 사용해 오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연구자들
은 이런 언어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로 문법화를 들 수 
있다. 

문법화란 어휘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안주호, 1997). 이렇게 언어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점진적 
변화는 하나의 형태로 변한 후에 끝나지 않고 연쇄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문법화도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문법 현상이라고 김미영(1996)은 설명하고 있다1). 또한 동사에 따라서 문법화의 정도성
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2). 

1) 이것은 또한 윤명상(2002)에서 기술한 ‘과정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윤명상은 문법화에서 ‘과정성’은 필수적이라
고 하였다.

2) 최대희(2002)는 보조용언 문법성의 정도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① 보조용언으로 기능을 하게 된 시기는 언어 사용의 빈도수와 관련이 있는데, 언중들이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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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 따라 문법화의 단계를 설정하고 기술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용언의 문법화는 보통 3단계로 설명할 수 있

다3).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어휘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것이다4). 언중들이 그 해당 어휘를 많
이 사용하게 되면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구체적이던 의미가 추상적
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용언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의미 변화는 문법화 단계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 ㄱ. 영숙이는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버렸다.
   ㄴ. 저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려졌어요.
   ㄷ.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ㄱ)에서 ‘버리다’는 바나나를 먹고 난 후에 필요 없는 껍질을 어딘가에 실제로 버렸다는 것
을 의미한다. (1ㄴ)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은 아니지만 실제 어떤 장소에 부모가 버렸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와 
함께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1ㄷ)의 경우는 어떤 실제적인 물건이 아니라 생각, 가치관 등을 
‘버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버리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쓰이고 있으며, (1ㄱ)에서 (1ㄷ)으로 갈수록 추상적
인 의미를 가진다. 

용언 문법화의 두 번째 단계는 보조용언화이다. 김상윤(2002)에 의하면 문법화는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어휘적 의미를 
가진 자립형태소가 의미가 확장되면서 자립성을 상실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 말은 반드
시 다른 용언에 기대어서 나타나며 단독으로 쓰일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용언으로서의 독립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준이는 피자를 순식간에 먹어 버렸다.

(2)에서는 피자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행용언 ‘먹다’의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것과 함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
지만 이 경우에는 주어 ‘준이’가 너무 배고파서 순식간에 피자를 먹은 것을 강조하기 위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보조용언은 형태․음운적으로는 선행용언에 기대어서 쓰이지만 의미 기능면에서는 선행용언에 기대지 낳고 문장 
전체에 대한 문법적 의미(양태, 양상)를 나타낸다(최대희, 2002). 

문법화의 마지막 단계로 어미화이다5). 보조용언이 되면서 이미 문법적 기능을 획득했다고 본다. 보조용언의 사용이 빈
번해지고 그 긴밀도가 더 강해지면서 언중들이 보조용언 구성을 한 단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법화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② 의미의 유연성이 동사와 보조동사 사이에 적다면 그만큼 문법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의미에

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문법적인 관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선행어와의 결합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만큼 문법적인 관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선행 어미가 제약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법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윤명상(2002), 호광수(1999), 김미영(2002), 서인숙(2000), 최대희(2002), 김태엽(2002) 등을 참고 바람.
4) 김상윤(2002)에 의하면 의미의 추상화란 하나의 의미가 점점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의

미가 다의화 과정에서 연상작용이나 의미의 상관성에 의해 의미역을 조금씩 달리하는 다수의 추상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5) 용언 문법화의 하위 영역에는 어미화, 접어화, 조사화 등 그 변화 모습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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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이는 피자를 순식간에 먹어버렸다.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언중들이 한 단어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진행중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어 맞춤법에서도 띄어쓰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규호(2007)에서는 보조 용언을 선어말어미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이 의견에 힘을 얻어 
보조 용언 다음의 문법화 단계로 선어말 어미화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먹어버렸다’는 ‘먹+-어버리+었+다’로 분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선어말어미 ‘-어버리-’는 양태를 담당하는 선어말어미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통사적 구성이 형태적 
구성으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용언의 문법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단계에 따라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2.2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6)

2.2.1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 1단계 
(1) 의미 변화 과정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죽다’의 의미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동사 ‘죽다’의 본래 의미는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일컫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4) ㄱ. 어제 교통사고로 8명이나 죽었다.
    ㄴ. 내 시계가 죽었어.
    ㄷ. 아침에 머리를 했는데 벌써 뒤쪽이 죽었네.
    ㄹ. 오늘날 정의는 죽었다.

(4ㄱ)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4ㄴ, ㄷ)의 경우는 사물인 시계나 머리모양에 
‘죽음’의 의미가 확대되어 시계가 멈추어 버린 것과 머리 모양이 망가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 (4ㄹ)의 경우는 눈에 보이
지 않는 ‘정의’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죽다’는 의미 확장에 의해 추상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

6) 동사의 문법화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동사의 문법화와 관련하여 이태영(1988), 고영진
(1997), 김미영(1996), 최대희(2002)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보조 동사와 관련하여 김문기(2007), 서인숙(2000), 정언학
(2007)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개별 동사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로 윤명상(2002), 허재영(2000), 구현정 등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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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미가 추상적으로 되는 것은 동사의 기능을 조금씩 잃어간다고 할 수 있고, 의미가 추상적으로 되어 다의화하는 것
은 문법화의 첫 번째 단계이며 필수적이다.

(2) 특징

2.2.2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 2단계
(1) 보조용언화
동사 ‘죽다’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된 후에 보조용언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보조용언 ‘-어/

아 죽다’는 김미영(1996)에 의하면 근대국어에서 그 용례를 보이고 있고, 본용언으로 쓰인 ‘죽다’와 같은 의미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다른 용언에 비해 늦게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용언 ‘-어/아 죽다’는 문법화가 이루어지까지 정
도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들이 존재한다.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인 것이 ‘-서’의 개입이다7). 

(5) ㄱ. 아프리카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
    ㄴ. 이번 히말라야 등정에서 강추위로 인해 산악회원들이 얼어 죽었다.

(5ㄱ)에서 ‘굶어 죽는다’는 동사 ‘굶다’와 ‘죽다’가 결합한 것이고, (5ㄴ)에서 ‘얼어 죽었다’는 동사 ‘얼다’와 ‘죽다’가 결
합한 것이다(V1+V2). 여기에서 V2는 V1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V1은 죽음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5)의 경우는 (6)과 같
이 바꿀 수 있다.

(6) ㄱ. 아프리카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아이들이 굶어서 죽는다.
    ㄴ. 이번 히말라야 등정에서 강추위로 인해 산악회원들이 얼어서 죽었다.

(6)의 경우는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의 결합에 있어서 그 긴밀도가 낮기 때문에 ‘-어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서인숙
(2000)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을 두 문장으로 인식하였다. 

(7) 어제 병원에 갔는데 철수는 거의 아파 죽더라.

(7)에서도 ‘아파 죽더라’를 ‘아파서 죽더라’로 바꿀 수는 있다. (5)와 마찬가지로 원인결과를 나타내어 ‘아파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자가 철수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여 전달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선행용언에 동사가 올 때와는 다르게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의 결합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양태적 의미가 나타났다고 본다8). 

보조용언화는 양태적 의미를 확보하게 되며, 본용언이 자립성을 잃고 의존적으로 쓰이게 된다. 정언학(2007)은 보조용
언은 본용언에 덧붙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단위라고 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은 문법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의 2단계 보조용언화는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7) 보조용언구문의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은 김명희(1996), 서인숙(2000), 최대희(2002), 김미영(1996)이 있다.
8) 김문기(2007)에서는 보조용언의 구성된 용언은 주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인정되어 왔으나 문장의 의미를 살펴볼 때 

단순히 강조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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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2.2.3 동사 ‘죽다’의 문법화 과정 3단계
(1) ‘-어/아 죽다’의 어미화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사이의 결합이 더욱 긴밀해 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가지

게 된다. 보조용언 구성에서 본용언은 의미적으로 중심이 되며, 보조용언은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8) ㄱ. 영희와 철수는 좋아 죽는다.
    ㄴ. 엄마, 저 배고파 죽겠어요.

(8ㄱ)은 영희와 철수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화자가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 모습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다. (8ㄴ)의 경우
는 배고픈 상태의 정도가 심함을 강조하여 청자에게 자기 상태를 알리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통사적 구성을 유지하
고 있다. 

(9) ㄱ. 영희와 철수는 좋아죽는다.
    ㄴ. 엄마, 저 배고파죽겠어요.

(10) ㄱ. 별놈의 얼어죽을 법칙도 많다.
    ㄴ. 온 세상을 다 잃었는데 얼어죽을 그깟 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했었지.

국어맞춤법에서 보조용언을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9)는 (8)과 비교했을 때 의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고 할 수 있으나 문법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통사적 구성에서 형태적 구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다. 반면 (10)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변화도 있다. ‘얼어죽다’는 ‘얼어서죽다’라는 의미와 ‘얼어
죽을’의 형태로 쓰여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보조용언이 아니라 형태소로 변하였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용언이 어미화가 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선어말어미는 상적인 의미를 담당하기도 하고 
양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보조용언의 어미화는 양태를 담당하는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다9). 하지만 현재 
어미화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변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특징

3. 결론

9) 김미영(1996)에서는 동사의 접어화 과정으로 상적 기능의 접어화와 비상적 기능의 접어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다. 
‘-어/아 죽다’는 비상적 기능으로서 ‘상황이나 상태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감당하지 못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106
■ 참고문헌 ■

고영진 (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풀이씨의 경우』국학자료원.
김명희 (1996) 문법화의 틀에서 보는 보조동사 구문. 『담화와 인지』2, 129-146.
김문기 (2007) 매인풀이씨의 문법화 양상. 『우리말연구』20, 203-225.
김미영 (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상윤 (2002) 文法化 過程의 意味論的 考察-법(法)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0, 59-78.
서인숙 (2000) “도움 풀이씨 문법화의 과정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주호 (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오제운 (1995) -어/-아 죽겠다’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한국언어문학』35, 49-67.
윤명상 (2002) “동사 ‘보다’의 문법화”.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규호 (2007) 문법 형태와 문법 표현. 『한국언어문학』60, 53-82.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한국문화사.
이태영 (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한문화사.
이태영 (1984) 동사 「가다」의 문법화에 대하여1.『국어국문학』91, 261-264.
이태영 (1984) 동사 「가다」의 문법화에 대하여2.『국어국문학』92, 421-440.
정언학 (200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와 역사적변화. 『한국어학』35, 121-165.
최대희 (2002) “국어 풀이씨의 문법화 과정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허재영 (2000) 풀이말 ‘두다’의 문법화 - 15, 16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25, 181-196.



107

중국 내 한국어학과에서의 듣기 교육
-‘韩国语视听说教程’ 교재 선정을 중심으로-

양동훈 (YANG DONGHOON, 길림대학교 주해캠퍼스)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듣기 교재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교재 분석과 재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 

듣기 교육 및 교재의 개선점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교재란 교육 현장에서 교수와 학습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이며,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를 볼 때 무엇

을 담고 있는 총체물에 해당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 교재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지를 가시화시킬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교육과 학습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재는 출판과정을 거쳐 교재로 사용되는 순간 문제점 또는 미비점이 출현하기 마련이다. 교재개발 당시에 사용
되던 새로운 용어는 모두 과거 용어로 바뀌게 마련이며, 교육환경, 사회환경, 교육수준, 학습수준, 출판시점 등에 의해 교
재 적합성 및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판 당시에는 화제를 나으며 우수 교재로 평가를 받았더라도 몇 년 간 수정이나 보완과정이 없게 되면 해당교재는 
사용하지 않는 교재 또는 적당하지 않은 교재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에 완벽한 교재란 있을 수 없으며, 
좋은 교재가 되도록 수정 및 보완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한국어듣기 교재를 알아보고,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를 연구하는 것은 교육과 학습적인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2. 중국 내 대학 한국어학과 듣기 교육

2.1. 한국어학과 듣기 과목

듣기 교육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세계적 언어학
자 스티븐 크라센(Stephen Krashen)이 주장한 자연적 교수법에는 ‘침묵기를 설정하여 학습자들이 듣기를 통해 해당 언어
를 받아들이고, 말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말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언급
하며 듣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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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과목명 대학명 대학수

한국어듣기

(韩国语听力)2)

광동외어외무남국상학원(广东外语外贸南国商学院), 광서사범대학(广西师范大学), 길림대학(吉林大学), 길림재경대학(吉

林财经大学), 대련민족대학(大连民族大学), 북경연합대학(北京聯合大学), 북경제2외국어학원(北京第二外国语学院), 북화

대학(北华大学), 상해건교학원(上海建桥学院), 상해공상외국어학원(上海工商外国语学院), 상해사범대학(上海师范大学),

상해외국어대학현달경제인문학원(上海外国语大学贤达经济人文学院), 상해해양대학(上海海洋大学), 안산사범학원(鞍山师

范学院), 안휘외국어학원(安徽外国语学院), 염성사범학원(盐城师范学院), 운남사범대학상학원(云南师范大学商学院), 위방

학원(潍坊学院), 장춘과기학원(长春科技学院), 장춘광화학원(长春光华学院), 장춘이공대학(长春理工大学), 절강수인대학
(浙江树人大学), 절강월수외국어학원(浙江越秀外国语学院), 제남대학(济南大学), 제로공업대학(齐鲁工业大学), 중국해양

대학(中国海洋大学), 중국해양대학청도학원(中国海洋大学靑岛学院), 중남민족대학(中南民族大学), 중남임업과기대학(中

南林业科技大学), 중화여자대학산동분원(中华女子学院山东分院), 청도농업대학(青岛农业大学), 청도대학(靑岛大学), 청동

농업대학해도학원(青岛农业大学海都学院), 치박사범고등사범학원(淄博师范高等转科学校), 하얼빈원동이공학원(哈尔滨远

东理工学院), 하얼빈이공대학(哈尔滨理工大学), 합비학원(合肥学院), 회해공학원(淮海工学院)

38

한국어시청설

(韩国语视听说)

가흥대학(嘉兴大学), 광동백운학원(广东白云学院), 광동외어외무대학(广东外语外贸大学), 길림경찰학원(吉林警察学院),

길림농업과기학원(吉林农业科技学院), 길림대학주해학원(吉林大学珠海学院), 길림사범대학(吉林师范大学), 길림사범대학

박달학원(吉林师范大学博大学院), 길림화교외국어학원(吉林华侨外国语学院), 남경대학(南京大学), 대외경제무역대학(对

外经济贸易大学), 목단강대학(牡丹江大学), 목단강사범대학(牡丹江师范大学), 복단대학(復旦大学)

북경공업대학(北京工业大学), 북경대학(北京大学), 북경어언대학(北京语言大学), 북경외국어대학(北京外国语大学), 사천

외국어대학(四川外国语大学), 사천외국어대학중경남방번역학원(四川外国语大学重庆南方翻译学院), 산동이공대학(山东理

工大学), 상숙이공학원(常熟理工学院), 상해외국어대학(上海外国语大学), 서남민족대학(西南民族大学), 서안외국어대학

(西安外国语大学), 소주대학(苏州大学), 양주대학(杨州大学), 양주대학광릉학원(扬州大学广陵学院), 연대대학문경학원(烟

台大学文经学院), 운남사범대학문리학원(云南师范大学文理学院), 임기대학(临沂大学), 장강대학문리학원(长江大学文理学

院), 장춘대학여유학원(长春大学旅游学院), 장춘사범대학(长春师范大学), 정주경공업학원(郑州轻工业学院), 중국전매대학

(中国传媒大学), 중산대학(中山大学),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 천진사범대학(天津师范大学), 천진사범대학진고학원

(天津师范大学津沽学院), 천진외국어대학(天津外国语大学), 천진외국어대학빈해외사학원(天津外国语大学滨海外事学院),

청도공학원(青岛工学院), 청도대학국제학원(靑岛大学国际学院), 치치할대학(齐齐哈大学), 하북경제무역대학(河北经贸大

学), 하북대학(河北大学), 하북대학공상학원(河北大学工商学院), 하북외국어학원(河北外国语学院), 하얼빈검교학원(哈尔

滨剑桥学院), 호남사범대학(湖南师范大学), 흑룡강대학(黑龙江大学), 흑룡강외국어학원(黑龙江外国语学院)

53

<표 1> 중국 4년제 한국어학과 한국어듣기 과목 개설 현황

중국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도 듣기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듣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
다.

첫째, 한국어듣기(韩国语听力: 한국어듣기능력) 과목 개설을 통한 듣기 교육이다. 1, 2학년 과정에서 주당 2시간 또는 
4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한국어시청(韩国语视听: 한국어보고듣기) 과목 개설을 통한 듣기 교육이다. 듣기 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사물 또
는 상황 파악 능력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1, 2학년 과정에서 주당 2시간 또는 4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
루어진다. 

셋째,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한국어보고듣고말하기) 과목 개설을 통한 듣기 교육이다.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영상물 시청도 수업에 포함된다. 1, 2학년 또는 2, 3학년 과정에서 주당 2시간 또는 4
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넷째, 한국어듣기와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과목 연계 개설을 통한 듣기 교육이다. 1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듣기 
과목을 개설해 듣기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2학년 또는 2, 3학년 과정에서 한국어시청각 과목을 개설해 종합적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주당 2시간 또는 4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중국 4년제 한국어학과 129개 대학1)의 한국어전공 듣기 과목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내 한국어 관련 학과(4년제 한국어학과, 3년제 한국어응용학과) 설치 대학은 260여개 대학이며, 4년제 대학의 경우 129개 대
학, 3년제 대학의 경우 130여개 대학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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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청

(韩国语视听)

가목사대학(佳木斯大学), 계서대학(鸡西大学), 곡부사범대학(曲阜师范大学), 곡부사범대학행단학원(曲阜师范大学杏坛学

院), 노동대학(鲁东大学), 대련외국어대학(大连外国语大学), 동북사범대학인문학원(东北师范大学人文学院), 산동공상학원

(山东工商学院), 산동과기대학(山东科技大学), 산동대학(山东大学), 산동대학위해분교(山东大学威海分校), 서주공정학원

(徐州工程学院), 연대남산학원(烟台南山学院), 연대대학(烟台大学), 연변대학(延边大学), 요동학원(辽东学院), 요성대학

(聊城大学), 요성대학동창학원(聊城大学东昌学院), 청도과기대학(靑岛科技大学), 치치할사범대학(齐齐哈师范大学), 하얼

빈공업대학위해분교(哈尔滨工业大学威海分校), 하얼빈사범대학(哈尔滨师范大学), 항주사범대학(杭州师范大学), 호남섭외

경제학원(湖南涉外经济学院),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흑룡강동방학원(黑龙江东方学院)

26

韩国语听说
남경사범대학(南京师范大学), 산동사범대학(山东师范大学), 산동사범대학역산학원(山东师范大学历山学院), 산동영재학원

(山东英才学院), 상해상학원(上海商学院), 청도빈해학원(靑岛滨海学院)
6

기타3)
서안번역학원(西安翻译学院), 요녕대학(辽宁大学), 위방과기학원(潍坊科技学院), 청도이공대학(青岛理工大学), 통화사범
학원(通化师范学院), 호남이공대학(湖南理工大学)

6

합계 129

  

2.2. 한국어학과 듣기 교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듣기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교재 선택이 절대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교재는 중국 교육부 불온서적 검

열4)에 통과되어야만 교재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서적의 경우 외국어 전문가만이 검열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통상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보완이 이루어진 개정판이라면 과거 검열에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검열을 받아야만 한다. 
한국에서 출판된 유명 한국어교재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다시 출판되는 이유도 이러한 교재 검열에 있다. 

둘째, 중국 교육부 추천 한국어교재가 존재한다.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과 같이 중국 교육부 추천 교재
가 존재하며, 이를 교재 전면에 표시해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제12차 경제개발(2011년~2015년)에 의한 대학교육 추
천교재라면 '보통고등교육 12차 5개년 국가급계획교재(普通高等教育十二五国家级规划教材)'라는 마크가 존재하며 중국 
교육부 추천 교재로 공포된다. 

셋째, 한국어듣기 교재 종류가 많지 않다. 교재 출판의 경우 통상 저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저작권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출판사에서 교재 제작을 요구한 경우나 목표 판매부수 도달이 아니면 저자 출판비 부담이 통상적이
다. 중국의 국가 1급 출판사 출판비용은 5만위안(한화 약 9백만원) 이상으로 이는 중국 평균 임금의 5개월 급여에 해당
한다. 

넷째, 한국어듣기 교재의 개정판 주기가 완만하다. 일반적으로 개정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초판의 판매가 완료된 시점
에서 출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듣기 교재의 경우 영상 재수정이나 음성 재수정 작업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중국 내 4년제 한국어학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듣기 교재는 다음과 같다.

2) 한국어듣기(韩国语听力: 1학년 과정에 개설)와 한국어시청/한국어시청각(韩国语视听/韩国语视听说: 2학년 과정에 개설) 과목이 동
시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시청/한국어시청각 개설 현황으로 산정하였다.

3) 한국어스크린(韩国语影视欣赏), 한국어 능력시험듣기(韩国语能力考试听力), 한국뉴스시청(韩国新闻视听)과 같이 교재 없이 진행되
는 과목을 말한다.

4) 정치적 내용이 담겨있거나 중국사회주의 노선에 민감한 사항은 없는지를 검열하기 위해 진행된다. 만약 중국 교육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교재를 선택했을 경우 대학 평가 및 대학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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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개정년도)

1 韩國語听力教程(初级中级) 朴银淑ㆍ李成道等 外語教学与研究出版社
2005/2006

（2008）

2 韩國語听力教程(上/下) 廉光虎 北京大学出版社 2005/2008

3 韩國語听力教程(上/下) 尹敬爱ㆍ权浩哲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5/2006

4 新基礎韩國語听力(上/下) 马丽ㆍ杨磊 北京語言文化出版社 2007

5 精编韩國語听力入门 姚德才 东南大学出版社 2008

6 韩國語能力试听力(初级/中级) 金忠实ㆍ金英实ㆍ宋享根 人民教育出版社 2008

7 韩國语听力教程(上/下) 杨磊 外語教学与研究出版社 2009

8 韩國語听力初级(上/下) 潘燕梅ㆍ催洪男ㆍ尹敬爱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9

9 韩國語能力试真题解析与模拟测试 高红姬ㆍ杨蕾蕾 外語教学与研究出版社 2009

10 初级韩国语听力(1/2) 金辉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2

11 韩国语视听说(初级/中级/高级) 卢星华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12 韩国语视听说教程(一/二/三/四) 何彤梅 北京大学出版社
2010

(2013)

<표 2> 주로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듣기 교재

  
3. 韩国语视听说教程

3.1. 외국어교재 视听说

중국의 외국어교육에서 '쓰고 듣고 말하기'를 뜻하는 '시청설(视听说)'이라는 명칭은 낯선 이름이 아니다.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대부분의 외국어 수업에 '시청설(视听说)'이라는 과목이 존재하며 이와 관

련된 교재(영어시청설, 일본어시청설, 러시아시청설, 독일어시청설, 프랑스시청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4년제 129개 한국어학과 대학에서도 53개 대학(41%)이 '시청설(视听说)'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시청(视听)'이

라는 과목의 개설 대학도 26개 대학(20%), '청설(听说)'이라는 과목의 개설 대학도 6개(5%) 대학에 이른다. 그렇기에 한
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교재 선택 비율이 비교적 높다5)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출판된 북경대학출판사의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을 중심으로 교재 선정시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학습 후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어시청설 교재 2 종류 중 북경대학출판사의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경대학출판사의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의 경우 '일반고등교육 11차 5개년 국가급계획교재(普通
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로 선정되어 중국 교육부 추전교재라는 점

둘째, 인터넷상에서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검색시에도 북경대학출판사의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
이 흑룡강출판사의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점

셋째, 북경대학출판사의 경우 국가 1급 출판사로 흑룡강출판사의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보다 지명도나 인터넷 
판매수에서도 월등히 앞선다는 점

5)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교재의 경우 흑룡강출판사(黑龙江出版社)의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 또는 북경대학출판사(北京大
学出版社)의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 교재를 선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 교재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정확
한 비율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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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흑룡강출판사의 '한국어시청설(韩国语视听说)'의 경우 2006년에 제작되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
다섯째, 본교에서 3년째 북경대학출판사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 각 학년 동일한 한국어학습자의 반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3.2.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 장단점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은 2010년 4월 북경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된 교재로 '21세기 한국어계열 교재(21世
纪韩国语系列教材)6)' 및 '일반고등교육 제11차 5개년 국가급계획교재(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7)'로 지정된 
교재이다. 

하동매(何彤梅), 호취월(胡翠月), 이옥화(李玉华), 반연매(潘燕梅), 진염평(陈艳平) 등이 교재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모
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MP3 재생을 통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제1권에서 제4권까지 모든 본문과 연습내용을 MP3로 녹음화하여 교

재나 CD가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연습 문제가 풍부하다. 각 단락(제1과, 제2과, 제3과......)마다 5종류 이상(OX, 객관식, 빈칸쓰기, 받아쓰기, 질문

에 답하기, 상황극 등)의 연습문제를 만들어 놓아 다양한 복습이 가능하다.
셋째, 학습 목표를 담고 있다. 각 단락마다 배워야할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의 생각과 학습 목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넷째, 중국어 번역을 지양하였다. 기초 단어와 새로운 문법을 제외하고는 중국어 번역을 지양함으로써 예습이나 복습

이 필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어 제1권에서 제4권까지 학습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찾을 수 있다.
첫째, 많은 부분의 오타이다. 많은 양의 오타는 교재의 신뢰성과 수업 분위기 저하 및 수업 흐름을 가로막는다. 2010

년 출판되어 2013년 한 차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모두 50개 이상의 오타를 발견할 수 
있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표준어 개정 미반영이다.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보편성과 관용성을 중시해 과거에는 비표준어였더라도 표준
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표준어가 된 짜장면과 2015년 표준어가 된 전기세를 여전히 잘못된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한 단락의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시대 흐름의 미반영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삐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016, 018 휴대폰 번호, 2002년 박람회 소

6)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맞는 한국어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국내외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 내 한국어교재 전문위원회이
다. 참여 위원으로는 북경대학 교수 및 중국 한국어교육위원회장 안병호(安炳浩), 해방군외국어학원 교수 및 중국 교육부 외국어교
육위원 장광군(张光军), 북경대학 교수 장민(张敏), 산동대학 교수 우림결(牛林杰), 연변대학 교수 김용수(金永寿), 북경외국어대학 
교수 묘춘매(苗春梅), 북경대학 교수 왕단(王丹), 한국서울대 교수 민현식(闵贤植), 한국성균관대 교수 강신항(姜信沆), 상명대 교수 
조항록(赵恒禄) 등이 있다.

7) 국가급계획교재는 교육부 추천 도서에 해당하며 중국 교육부 주관 5년에 한 번씩 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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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목적

1 교재 난이도 1권, 2권, 3권9) 난이도 파악

2-21
정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음식, 여행, 영화, 뉴스, 드라마, 일기예보, 의료,

안내문, 일기, 대학생활, 직장생활, 문학작품, 속담, 신조어 관련 내용 빈도수
분야별 관심도 및 교재 내용 빈도수 파악

22-27 읽기, 듣기, 말하기, 통역, 표현력, 독해력 능력 향상도 기타 교재 활용도 파악

28 교재 적합성 듣기 교재 적합성 파악

29 교재 개선 필요성 교재 만족도 파악

30 교재 개선 필요시 요구사항 개선점 파악

<표 3> 학습자 반응 조사 설문 내용 및 목적 

식, 2008년도의 택시 요금 등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학습자에게 교재가 오래되었음을 알려주는 결과를 낳게 한
다.

넷째, 단조로운 녹음 방식이다. 모든 내용이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대화문 또는 서술문으로 녹음되어져 단
조로움을 보인다. 지하철 관련 내용에서는 지하철 도착 안내문 방송을 삽입하여 현실감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사람
들의 잡담 소리를 넣어 현실감이 있게 되면 좀 더 유익한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수업 시간 분배이다. 제1권, 제2권의 경우 단락의 녹음량이 6분을 넘지 않으며 대부분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
해 수업 시간 분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3권부터는 단락의 녹음량이 많아 20분간을 자리에 앉아 듣기만 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한다. 학습자의 경우 10분 이상을 듣게 될 경우 피로감을 호소하는 편이었다. 이에 각 단락을 소 단락으로 끊
어서 녹음하거나 10분 단위로 재편집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3.3.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 학습자 반응

한국어교육에 있어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학습자는 필요
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교육자가 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학습자는 강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학습자 반응 조사를 위해 1학년 학습자 126명, 2학년 학습자 90명, 3학년 학습자 93명을 대상8)으로 조사를 진행하였
다. 이는 본교 한국어학과 1, 2, 3학년 재학생 전체 인원수이자 동일한 학습시간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 인원수이다. 

설문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교재 난이도 부분에서 제1권과 제2권의 경우는 대체로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3권의 경우 약간 어렵다는 응
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8) 설문 조사 시점은 2016년 4월 8일로 1학년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기간 7개월, 2학년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기간 1년 7개월, 3학년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기간 2년 7개월에 해당한다. 4학년 학습자는 취직 또는 실습으로 인해 학교에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9) 본교 학습자의 경우 1학년 전체(1학기, 2학기) 과정에서 제1권을 학습하며,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2권을,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제3권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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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배움 매우적음 약간적음 적당 약간많음 매우많음

정치 56(60.2%) 27(29.0%) 10(10.8%) 0(0.0%) 0(0.0%) 0(0.0%)

역사 0(0.0%) 24(25.8%) 16(17.2%) 41(44.1%) 4(4.3%) 8(8.6%)

사회 0(0.0%) 16(17.2%) 20(21.5%) 28(30.1%) 20(21.5%) 9(9.7%)

문화 0(0.0%) 10(10.8%) 5(5.4%) 29(31.2%) 30(32.3%) 19(20.4%)

경제 9(9.7%) 29(31.2%) 49(52.7%) 6(6.5%) 0(0.0%) 0(0.0%)

음식 0(0.0%) 15(16.1%) 0(0.0%) 35(37.6%) 19(20.4%) 24(25.8%)

여행 0(0.0%) 15(16.1%) 30(32.3%) 37(39.8%) 5(5.4%) 6(6.5%)

영화 5(5.4%) 48(51.6%) 10(10.8%) 24(25.8%) 5(5.4%) 1(1.1%)

뉴스 14(15.1%) 40(43.0%) 20(21.5%) 19(20.4%) 0(0.0%) 0(0.0%)

드라마 0(0.0%) 21(22.6%) 28(30.1%) 33(35.5%) 10(10.8%) 1(1.1%)

일기예보 0(0.0%) 28(30.1%) 30(32.3%) 24(25.8%) 10(10.8%) 1(1.1%)

의료 30(32.3%) 37(39.8%) 11(11.8%) 15(16.1%) 0(0.0%) 0(0.0%)

안내문 0(0.0%) 29(31.2%) 34(36.6%) 25(26.9%) 0(0.0%) 5(5.4%)

일기 34(36.6%) 39(41.9%) 20(21.5%) 0(0.0%) 0(0.0%) 0(0.0%)

대학생활 0(0.0%) 43(46.2%) 29(31.2%) 15(16.1%) 5(5.4%) 1(1.1%)

직장생활 0(0.0%) 15(16.1%) 34(36.6%) 33(35.5%) 10(10.8%) 1(1.1%)

문학작품 24(25.8%) 28(30.1%) 20(21.5%) 20(21.5%) 0(0.0%) 1(1.1%)

옛날이야기 0(0.0%) 4(4.3%) 44(47.3%) 35(37.6%) 9(9.7%) 1(1.1%)

속담 5(5.4%) 26(28.0%) 40(43.0%) 11(11.8%) 10(10.8%) 1(1.1%)

신조어 44(47.3%) 33(35.5%) 6(6.5%) 5(5.4%) 5(5.4%) 0(0.0%)

<표 5> 설문조사 '내용 빈도수' 문항 답변

읽기 듣기 말하기 통역 표현력 독해력

1학년 88(69.8%) 112(88.9%) 78(61.9%) 16(12.7%) 6(4.8%) 16(12.7%)

2학년 46(51.1%) 68(75.6%) 23(25.6%) 52(57.8%) 16(17.8%) 14(15.6%)

3학년 36(38.7%) 73(78.5%) 31(33.3%) 48(51.6%) 25(26.9%) 19(20.4%)

<표 6> 설문조사 '능력 향상면' 문항 답변(복수 선택 가능토록 함)

매우 쉬움 약간 쉬움 적당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제1권

1학년 2(1.6%) 12(9.5%) 90(71.4%) 22(17.5%) 0(0.0%)

2학년 11(12.2%) 24(26.7%) 35(38.9%) 15(16.7%) 5(5.6%)

3학년 10(10.8%) 29(31.2%) 48(51.6%) 6(6.5%) 0(0.0%)

제2권
2학년 1(1.1%) 16(17.8%) 55(61.1%) 15(16.7%) 3(3.3%)

3학년 0(0.0%) 5(5.4%) 66(71.0%) 22(23.7%) 0(0.0%)

제3권 3학년 0(0.0%) 0(0.0%) 9(9.7%) 68(73.1%) 16(17.2%)

<표 4> 설문조사 '교재 난이도' 문항 답변 

3학년을 대상으로만 진행한 분야별 빈도수 질문에는 정치, 신조어 관련 내용은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영화, 뉴
스, 의료, 일기, 대학생활, 문학작품 내용은 매우 적었다고 답하였다. 반면 문화 관련 내용은 약간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능력 향상면에서는 듣기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 같다고 답하였으며 읽기, 말하기, 통역 능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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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교재 듣기 교재 말하기 교재 쓰기 교재

1학년 12(9.5%) 96(76.2%) 16(12.7%) 2(1.6%)

2학년 32(35.6%) 50(55.6%) 4(4.4%) 4(4.4%)

3학년 25(26.9%) 53(57.0%) 15(16.1%) 0(0.0%)

<표 7> 설문조사 '교재 적합성' 문항 답변

개선 불필요 개선 필요

1학년 68(54.0%) 58(46.0%)

2학년 28(31.1%) 62(68.9%)

3학년 30(32.3%) 63(67.7%)

<표 8> 설문조사 '교재 개선 필요성' 문항 답변

순위 요구사항 인원10)(비율)

1 본문 내용이 간단하다. 26(23.6%)

2 연습문제가 간단하다. 24(21.8%)

3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16(14.5%)

4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14(12.7%)

5 새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10(9.1%)

6 어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8(7.3%)

7 듣기 내용이 더 필요하다. 6(5.5%)

8 재미가 없다. 4(3.6%)

9 오타가 많다. 2(1.8%)

<표 9> 1학년 학습자의 교재 개선 요구사항

순위 요구사항 인원(비율)

1 본문 내용이 너무 길다. 23(27.4%)

2 본문 내용이 너무 어렵다. 14(16.7%)

3 현실 반영 내용이 필요하다. 9(10.7%)

4 본문 번역이 필요하다. 8(9.5%)

<표 10> 2학년 학습자의 교재 개선 요구사항

한국어 영역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 어떤 교재로 적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듣기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
합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 

  
교재 개선이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학년 학습자의 교재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2학년 학습자의 교재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0) 학습자 한 명이 여러 가지를 요구한 경우도 있기에 개선 필요 인원과 개선 요구사항 인원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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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타가 많다. 7(8.3%)

6 새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6(7.1%)

7 토픽과 관련된 문제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4(4.8%)

8 연습 문제가 너무 많다. 3(3.6%)

8 듣기 내용이 더 필요하다. 3(3.6%)

10 역사 반영 내용이 더 필요하다. 2(2.4%)

10 재미가 없다. 2(2.4%)

12 새 단어가 많다. 1(1.2%)

12 경제 반영 내용이 더 필요하다. 1(1.2%)

12 정치 반영 내용이 더 필요하다. 1(1.2%)

순위 요구사항 인원(비율)

1 재미가 없다. 20(21.5%)

2 현실 반영 내용이 필요하다. 15(16.1%)

2 본문 내용이 어렵다. 15(16.1%)

3 본문 내용이 너무 길다. 11(11.8%)

5 듣기 내용이 더 필요하다. 9(9.7%)

6 오타가 많다. 5(5.4%)

7 관련 그림이나 사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4(4.3%)

7 새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4.3%)

7 본문 번역이 필요하다. 4(4.3%)

9 연습 문제가 너무 많다. 1(1.1%)

<표 11> 3학년 학습자의 교재 개선 요구사항

3학년 학습자의 교재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4. 시사점

한국어시청설교정(韩国语视听说教程)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학습자 반응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5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출판사 입장에서 교재 오류 수정 작업이 조속히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담고 있으며 아무리 좋은 내용이
더라도 오타가 50개 이상인 교재는 교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검수 작업을 통해 조속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판사 입장에서 현실이 반영된 업데이트 내용이 필요하다. 2010년에 출판되어 2013년에 수정이 되었지만 현실
과 맞지 않은 오래된 내용이 많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나 보충 자료를 첨부해 오래된 책이라는 느낌을 사라지게 
만들어야할 것이다.

셋째, 출판사 입장에서 교재 내용의 분야별 재분배가 필요하다. 학습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문화 분야의 내용이나 참고 
자료 삽입은 지양하고 학습자가 적다고 생각하는 정치, 신조어 영역은 강화하거나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보충 자료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 교재 내용이 비교적 딱딱한 내
용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나 한국의 현실을 담은 최근 사진들을 듣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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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연계해 조금씩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자 입장에서 학습자 상황과 교재 난이도에 따른 수업시간 분배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제3권의 
경우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본문 내용의 길이와 수준도 일정하지 않기에 적절한 시간 분배와 보충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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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구문 상호 학습 교육 방안 검토
-초급학습자를 중심으로

이설연 (절강 월수 외대)

1.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 영역에서의 언어 능력을 키워 실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다. 언어 기능의 각 영역은 어휘를 기본 요소로 하면서 대체로 어절
이나 구로 구성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실제 어휘 교육 현장을 보면 대부분 어휘 뜻풀이, 어휘 간
의 의미 유사 관계나 반의 관계에만 집중된 주입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에서 
다시 한번 더 교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1)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어휘 교육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
는 실정인데 특히 문맥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맥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은 단계별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의 인지 능력 차이를 염두에 두어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언어 기능의 각 영역을 관통하는 데는 적당한 어휘력이 기본으로 받쳐줘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교육 대상이 언어 인지 능력에서 나타나는 유형론적 차이 때문에 구문 구성 과정에 대한 인지 능력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와 구문 구성 인지 능력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어휘
-구문 상호 실제 교육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 

한 언어의 교육 대상이 언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론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현장 수
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휘는 문장이나 담화를 구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의미 단위 요소로써 언어 사용 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데 기초 역할을 한다. 실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방법을 연구한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고는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1) 기존의 뜻풀이 방식의 어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활용을 강조하는 방안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김한샘(2012), 안찬원(2012) 
등은 교육 현장에서 어휘 교육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연구, 임지룡(2010), 박형유(2012), 전은주(2012), 오상화
(2014) 등 어휘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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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휘 교육과 개별 구문 교육에 관한 연구를 범위로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주로 어휘 대조 분석 연구, 특정 낱말
밭 연구, 의미관계를 활용한 연구, 개별 어휘 은유 표현 대조 연구, 최근에 인기를 사고 있는 문맥을 활용한 어휘 연구 
등이 있다. 

개별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공통의미자질과 변별의미자질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한·중 ‘이동’동사를 연구 대상으
로 한 LianZhe(2015), LiNan(2012), WangQingQing(2015), BaiLu(2014), YanZhe(2013), LuJinSong(2009)등이 있다. 
‘먹다’류 동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ZhangWeiXin(2012)이 있다. 한중 ‘청각’류 동사와 ‘시각’류 동사를 대상으로 의미
를 대조 분석한 연구는 SiHuiFen(2010)와 尹泳赞（2012）등이 있다. 이설연 (2013)은 한·중 ‘받다’류 동사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대조 분석하였고 이설연(2016)은 한·중 ‘묻다’류 동사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대조 분석하였다. 이화자(2012)는 
주로 한·중 대상 이동동사의 낱말밭을 이용해 의미 표현 대조한연구이다. 최용범·도재학·이상원(2015)와 이상원(2015)는 
한··중 ‘주다’류 동사의 어휘체계를 대조한 연구이다. ZhouQing(2012)는 주로 인지 의미론에서 다루는 은유이론을 적용
해 ‘먹다’류 동사가 갖는 은유표현을 대조 연구하였다. 이정희(1997)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개별 
어휘에 대한 교육은 전체 낱말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외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맥 활용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급단계 어휘 교육에서 
바로 다양한 문맥을 활용함은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다.2) 

따라서 본고는 다양한 문맥으로 어휘를 가르치는 것보다 거꾸로 다양한 문맥을 만들어가는 인지적인 과정을 반복적으
로 연습할 수 있는 어휘-구문 동시 학습의 인지적 모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3. 어휘-구문 상호 학습 방안 

3.1. 어휘-구문 상호 학습 이념

어휘-구문 상호 학습은 ‘어휘로 문맥을 만들어가거나, 구문으로 문맥을 만들어간다’는 이념으로 외국어를 습득함에 있
어서 인지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유형론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인지적 과정으로 교수 또는 학습해야 함을 말한다. 문
맥을 활용한 어휘 교육이 ‘습득의 단계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은 주로 초급 학습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문
맥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교육이 가능할 지라도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노출되어 있는 초급 학습자에게는 인지적인 부
담을 주게 된다.4) 

따라서 본고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와 구문을 상호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은 단순히 어휘의 뜻풀이나 의미관계에만 집중하여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문의 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 어휘는 구문을 완성하는 기본 의미 요소가 되고, 구문은 문장이나 담화를 완성하는 틀

2) 안효선·민찬규(2014)는 해외 연구자들의 문맥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전제로 문맥 다양성 을 활용한 어휘 학습 실험에서 그 효과가 학습의 시기별, 단계별에 따른 양상을 보였음을 주장했다.

3) 최근에 연구된 오상화(2014)는 어휘 교육 방법 변화의 필요성과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어휘 교육은 도구적
인 성격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휘를 인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인지적 과정으로 가르쳐야 함을 주장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신명선(2005)에서도 어휘 교육에서 인지적 관점은 어휘 자
체의 중요성을 인지적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 문맥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안효선, 민찬규(201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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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타동사 (껌)씹다, 벌리다, 지키다, 떼다
자동사 나다, 낫다, 넘치다, 솟다,

자타동사 붓다, 아물다, 찌다,
형용사 가늘다, 꿁다, 길다, 두텁다, 멀다, 적당하다, 짧다, 착하다, 풍부하다

명사 일반명사 강물, 검사(하다), 건강규칙, 결과, 고구마, 공중전화박스, 규칙적(이다), 금지판, 껌, 대전, 보리차, 위
인, 인터넷 게임, 처방전, 축구시합(하다), 취미생활(하다), 캠퍼스, 콘서트, 허락(하다), 혹시

시간명사 이후, 식후, 식전
부사 다시

이 된다. 어떤 문장과 담화를 만들어내는 지는 어휘와 구문이 관여하게 된다. 
어휘와 구문을 뼈와 살에 비유한다면 어휘만으로는 문장이나 담화를 만들어 낼 수 없고, 구문만으로는 완전한 사상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담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어휘는 중심이 되고 구문은 그 틀이 된다. 따라서 문장이나 담화의 기본 
의미 요소가 되는 어휘, 문장이나 담화의 완전한 의도를 전달하는 기본 틀이 되는 구문은 상호 교육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맥은 문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선택된 양태 구문에 의해서도 다양한 문맥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다
양한 문맥은 어휘에 의해 만들어진 통사구문과 양태구문의 결합이다.

이 방안은 현장 교육에서 어휘는 어휘대로, 구문은 구문대로 분리되어 교육되는 경우, 단계별 교육을 고려해야 된다는 
문맥 활용의 교육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어휘와 구문의 상호 학습은 어휘와 어휘의 선택적인 결합관계로 구성
되는 통사구문, 통사구문이 양태구문과 결합되면서 일어나는 불규칙적인 음운변화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의도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인지 과정 흐름에 정확한 방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3.2. 어휘-구문 상호 학습 모델 

어휘-구문 상호 학습 모델의 취지는 구조주의 단어 결합 방법론을 전제로, 변형생성문법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지
적인 과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구조주의 단어 결합은 통합관계 구문을 만드는데 적용되고, 변형생성문법은 서술어를 
핵심으로 하는 통사구문을 만드는데 적용되는데 구조주의 방법론과 변형생성 방법론의 유기적인 결합은 서술어가 통합구
문을 선택제약하면서 결합된다는 데서 표현된다.5) 인지적인 과정은 어떤 의도를 표현하고자하는 화자의 의사에 따라 통
사구문을 만들어 필요한 양태구문을 선택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초급 단계에 노출된 어휘와 구문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로 분리된 채로 습득되기 보다는 상호 습득
을 하면 문장이나 담화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휘-구문 상호 학습 모델은 초급학년 2학기 ‘정독 한국어 교재 5과’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정독 한국어 교재 5
과’에 제시된 어휘는 <표 1>과 같다.

<표 1> 초급 2학기 5과 어휘

5)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이 둘을 서술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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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문 구문 의미 구문 형태
23(1학기) 추측, 의문, 상의, 제의 -ㄹ까요?/을까요?

26(1학기)
진행 -고 있다
생각, 의지 -고 싶다

-고 싶어하다

27(1학기)
동작의 선후 -기 전에
동작의 후 -ㄴ 다음(후)/은 다음(후)
금지 -지 마세요

28(1학기) 부정 -지 않다
부탁 -아/어/여 주세요

29(1학기) 능력, 방법 -ㄹ 수 있다/을 수 있다
-ㄹ 수 없다/을 수 없다

30(1학기) 의지, 타산 -ㄹ 거예요/을 거예요
1(2학기) 명제, 제시 -라고 하다/이라고  하다
2(2학기) 추측, 의지 -ㄹ/을 거예요
4(2학기) 당위 -아야/어야/여야 하다

알거나 모름 -(으)ㄹ 줄 알다/모르다

구문 어휘 ㄴ/은 어휘 중국어

명사 수식 구문

낫다 나은 위인/병 V 的 N

붓다 부은 물 V 的 N

가늘다 가는 손가락 A 的 N

멀다 먼 대전 A 的 N

길다 긴 고구마/캠퍼스 A 的 N

두텁다 두터운 처방전 A 的 N

구문은 초급학년 1학기에서 배웠던 구문 모두를 포함하여 매번 새로 배우게 되는 어휘와 결합하여 교육될 것이다. 이
는 구문 반복학습의 재현 수업이 될 것이다. 초급 1학기구문과 2학기 5과 구문은 <표 2>에 제시했다.

<표 2> 초급 1학기-2학기 5과 구문

‘어휘-구문 상호 학습’은 먼저 구조주의 단어 결합 방법론을 적용한 ‘통합 관계 구문’만들기 , 변형생성 방법론을 적용
한 ‘통사구문 만들기’, 인지적인 관점에서 ‘통사구문과 양태 구문으로 문장 만들기’과정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1) ‘통합 관계 구문’ 만들기

‘통합 관계 구문’은 구조주의적 단어 결합 방법론의 개관이기도 한다. 주로 수식구문으로 표현되는데 중국어와 한국어
의 유형론적인 특징에서 ‘수식구문’은 동일한 어순으로 표현되므로 인지하기 쉬운 편이다. 수식 구문은 또 주어를 수식하
느냐, 목적어를 수식하느냐, 서술어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주어 수식 구문, 목적어 수식 구문, 서술어 수식 구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6) 

〈표 3> 통합 관계 구문 만들기

6) ‘초급 학년 교재 5과’를 모델 자료로 ‘통합 관계 구문’ 제시를 보여줄 것이다. 대체로 명사 구문, 동사 구문, 형용사 구문 등 수식 
구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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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구문

서술어 수식 구문

어휘 +게 어휘 중국어
가늘다 가늘게 솟다 得

굵다 굵게 나다 得

짧다/길다 짧게/길게 벌리다 得

착하다 착하게 놀다 得

적당하다 적당하게 나다/붓다 得

풍부하다 풍부하게 나다/붓다 得

타동사 구문

-에/-에서 -을/를 -게 타동사
껌을 길게 씹다

다리를, 입을 벌리다
입을 적당하게 아물다

밥솥에 만두를 찌다
건강규칙을 착하게 지키다

병원에서 처방전/혹을 떼다
대야에 물을 붓다

자동사 구문

명사+-가/이 자동사
병이/결과가 나다

병이 낫다
다리가/손이 붓다
해가/태양이 솟다
물이/정이 넘치다
상처가 아물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은 긴 문장을 구성할 경우 혼란스러워하거나 수식관계가 
어수선한 문장을 만들어 내곤 한다. ‘통합 관계 구문 만들기’식으로 초급 학습자들에게 단어는 구문, 구문은 문장이나 담
화를 만들어 주는 요소임을 입력시켜 주고, 한국어 체언 수식구문은 주로 중국어 ‘-的’ 구문에 대응되고, 용언 수식구문
은 주로 중국어 ‘地’구문에 대응되게 실현됨을 인지시켜 준다. 초급단계에서 어절이나 간단한 수식 통합 관계 구문을 만
들어내는 인지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조사의 영활한 사용과 문장 만들기 능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과문의 어휘와 구문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현장 교육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만
하다. 

2) ‘통사 구문’ 만들기 
변형생성 문법에서 ‘통사구문’은 핵심역할을 하는 서술어의 소관이라고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서술어가 문장에서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동사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설명해 준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사를 
기능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목적어 성분은 중국어에서 ‘宾语’기능을 하는 성분과 맞물
리는 경우가 많아 구문 만들기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형론적인 특성에서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중국어는 고립어이긴 하지만 한국어에서 접속격 조사 ‘-와/과’는 중
국어 ‘和，同，与’에, 여격 조사 ‘-에게’는 ‘给，与’에, 부사격 조사 ‘-에서’는 ‘在，离’와, ‘-에’는 ‘向，往’과, ‘-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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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 -에서 -ㄴ/은 -와/과 -ㄴ/은 -을/를 -게 타동사
식후 ? ? ? ? ? 껌 길게 씹다

시험 중 ? ? ? ? ? 다리, 입 ? 벌리다
? ? ? ? ? ? 입 이쁘게 아물다

식전 밥솥 ? ? ? ? 고구마 찌다
? ? 집/반 ? ? ? 건강규칙 착하게 지키다
? ? 병원/약국 ? ? ? 처방전 ? 떼다
? 대야 ? ? ? ? 강물 ? 붓다
? ? 캠퍼스 ? ? ? 취미생활 ? 하다

이후 ? 대전 ? 위인 ? 축구시합 ? 하다
수업 중 ? ? ? ? ? 인터넷 게임 ? 하다/놀다

과문 연결어미 의미 연결어미 형태
28(1학기) 목적 려고/으려고
29(1학기) 원인, 이유 -아서/어서/여서
30(1학기) 전환 -지만

선택/양보 -거나
3(2학기) 가정 -면/으면

목적 -러/으러

는 ‘用’등 단음절 형태에 대응된다. 한국어 문장이 주로 서술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통합구문,  그 기능을 표시해주는 
조사와의 결합이라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대응되는 형태들을 정리해준다면 통사구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게 된다. 이
는 동사와 형용사가 가질 수 있는 통사 구문을 추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통사구문’은 ‘단순 통사구문’과 ‘복합 통사구문’으로 나누어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복합 통사구문’만들기는 
주로 연결어미로 두 개의 ‘단순 통사구문’을 잇는 연습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단순 통사구문’에서 ‘복합 통사구문’만들
기 과정은 언어를 인지적 과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이념을 보여주는 실제 실현 과정이다. 

‘통합 관계 구문’을 만든 전제 하에서 <표 4>와 같이 ‘단순 통사구문’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 

<표 4> 단순 통사 구문 만들기 (1) 

 ‘단순 통사 구문’ 만들기(1)을 보여준 <표4>는 동사의 통사·의미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성분과 부수적인 성분을 보여
준 것이다. 굵은 체로 나타낸 어휘는 과문 5과에 나타난 단어들이고, ‘?’는 부분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 배운 어휘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주어 어휘력과 문장 만들기 능력을 즉석 발휘하도록 표시해준 것이다. 

다음은 연결어미를 활용해 복합 통사 구문을 만들어 본다. ‘초급 1학기와 2학기 5과’까지 배운 연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표 5> 초급 1학기-2학기 5과 연결어미

<표 5>에 제시된 연결어미는 이미 배운 것들로서 이를 사용하여 ‘단순 통사구문’이어 ‘복합 통사구문’만들기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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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한국어

양보 这件事即使医生许可，遵守健康准则 이 일은 의사가 허락해도 건강규칙을 지킨다.
선택 今后，要么去参加在大田举行的足球赛，要么子大学校园搞

音乐会

이후에, 대전에서 열리는 축구시합에 참가하거나, 대학교 캠퍼
스에서 콘서트를 하거나 하다.

가정 如果饭后喝大麦茶腿肿 식후에 보리차를 마시면 다리가 붓는다
전환 适当的玩儿网络游戏对大脑发育好，但他上课中玩儿

적당하게 인터넷 게임을 하면 대뇌 발육에 좋지만, 그는 수업 
중에 논다.

원인 因为腿上有的伤口愈合了，所以穿短裙子 어제 다리에 난 상처가 아물어서 짧은 치마를 입다
목적 情感溢出的伟人为了开处方笺去打公用电话了 정이 넘치는 위인은 처방전을 떼려고 공중전화하러 가다

<표 6> 복합 통사 구문 만들기(2)

<표 6>과 같이 이 단계는 주로 중국어 문장을 던져주거나, 한국어 문장을 던져주어 ‘쌍향 번역’ 연습을 하는 식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에서 중국어, 중국에서 한국어’로 쌍향 번역 인지 과정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3) ‘통사 구문’과  ‘양태 구문’으로 문장 만들기
어휘는 구문 완성의 기본 형태-의미 구성 요소이다. 구문은 동사의 통사·의미특성에 따라 방출된 논항들로 채워진 구

조일 수도 있고, 화자의 양태적인 의사를 표현해 주는 양태구조가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화자가 발화하고자 하는 구
체적인 발화상황에 따라 발화사건틀을 만들어 주는 어휘를 선택하여 통사구문을 만든 다음 화자의 양태적인 의사를 덧보
태어 주는 구문을 양태 구문이라 하겠다. 

양태 구문은 해당 교재에서 관용형(惯用型)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한다. 양태구문은 또 ‘단순 양태 구문’과 ‘복합 양
태 구문’으로 나뉠 수 있다. 예로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 수 있다/없다’ ,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ㄹ/
을 거다’ 등은 ‘단순 양태 구문’이고, ‘단순 양태 구문’의 결합인 ‘-을 줄 알거다/-을 줄 모를거다’는 ‘복합 양태 구문’으
로 볼 것이다. 

1 ㄱ. 나나는 이 글을 읽다.
ㄴ. 나나는 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
ㄷ. 너는 이 글을 읽을 줄 모를 거다.

(1ㄱ)은 통사 구문을 보여준 예이고, (1ㄴ)은 ‘통사 구문+단순 양태 구문’을 보여준 예이고 (ㄷ)은 ‘통사 구문+복합 양
태 구문’의 결합을 보여준 예이다. 양태구문은 화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포함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기본 틀을 제공해 준다면 단어는 통사 구문의 자리를 채워주는 요소가 된다. 예문 1에서 다음과 같은 구문 구조를 추출
해 낼 수 있다. 

통사 구문: [[N , N ]V]
단순 양태 구문: [[[N,N]V]을 줄 모르다]
복합 양태 구문: [[[[N,N]V]+을 줄 모르다]를 거다]

[[N + N + V]+양태구문] 은 동사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에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양태 의미까지 전달해 준다. 동
사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발화나 문맥을 전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어휘가 동사의 선택제약관계를 준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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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택된다. 

양태 구문과 통사 구문은 서로 선택하는 관계에 있다. 발화사건은 어떤 동작을 중심으로 틀 사건이 만들어진다. 기본 
틀 사건이 만들어지면 화자는 표현하려는 의사에 따라 양태 구문을 선택해서 표현하게 된다. 양태 구문이 통사 구문에 
대한 제약 관계는 주로 발화 주체의 자격, 통사구문의 핵심적 요소인 서술어의 기능에 따른 형태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발화 주체의 자격은 주로 주체의 인칭에 따른 제약을 말하고, 통사 구문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서술어 제약은 주로 
활용 등 결합 형태 특징과 통사의미를 제약을 말한다. 

2 ㄱ. 适当的玩儿网络游戏的话对大脑发育好，但他上课中玩儿

ㄱ. 적당하게 인터넷 게임을 하면 대뇌 발육에 좋지만, 그는 수업 중에 논다.

ㄴ. 适当的玩儿网络游戏的话有可能对大脑发育好，但他上课中玩儿

ㄴ. 적당하게 인터넥 게임을 하면 대뇌 발육에 좋을 수 있지만, 그는 수업 중에 논다.

(2ㄱ)은 해당 과문에 나타난 어휘들과 이미 배운 연결어미를 활용해 중국어 문장을 던져준 예이다. (2ㄴ)은 (2ㄱ)에 양
태구문 ‘-ㄹ/을 수 있다’와 연결어미 ‘-지만’의 결합을 보여준 예이다. 이밖에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본고에서 약하도록 한다. 

교사는 해당 과문에 나타난 동사와 형용사가 가질 수 있는 통사 구문을 만들어 결합 가능한 양태 구문과의 구성을 만
들어 준다. 서술어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 외 기타 부사나 관형사는 수식 관계 구문을 만드는데 적극 사용하여 중
국어 문장 또는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준다. 이를 통해 중국어에서 양태 구문과 통사구문의 결합 순서는 양태 구문이 늘 
통사 구문의 선행 위치에 놓이고, 반대로 한국어는 양태 구문의 위치가 통사 구문의 후행 위치에 놓인다는 특성을 장악
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쌍향 번역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준다. 

초급단계부터 문장을 만들어 가는 인지적 과정을 배워가면 구문 만들기 인지 능력이 제고되고, 구문 만들기나 구문 번
역 반응이 빨라질 수 있고, 어휘와 구문을 동시에 공고히 다질 수 있다. 

3.3. 어휘-구문 상호 학습 실제 실시 방안 및 그 효과

교육 현장에서 어휘-구문 상호 학습 모델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실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예습 및 복습 
예습은 주로 새 과문을 배우기 전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함을 강조한다. 복습은 주로 앞서 배운 ‘단순 양태 구문’을 

외운 전제 하에서 결합가능한 ‘단순 양태 구문’과 ‘단순 양태 구문’의 형태에 익숙할 정도로 자아복습을 하거나 교사가 
이끌어 복습을 자주 해야 한다. 

2) 즉석 구문 만들기
즉석 복습은 먼저, 현장 수업에서 교사는 1-32 순서로 학생들더러 해당 과문에 나타난 매 단어로 수식 구문을 하나씩 

만들게 한다. 예로 명사를 만나면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을 만들고, 동사를 만나면 동사를 수식하는 구문을 만들도록 한
다. 다음, 형용사나 동사의 의미특성에 따라 제시된 단어들을 사용해 통사구문을 만든다. 그다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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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로 이미 배운 ‘단순 양태 구문’과 ‘복합 양태 구문’을 제시해 주어 새로 배운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말하게 한다. 이
는 문맥을 활용한 교육에서 학습자 스스로 문맥을 만들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문맥 활용 교수법의 효과를 드러
낼 수 있다. 

3) 중·한, 한·중 번역
즉석 구문 만들기 연습이 끝나면 교사는 새 단어와 이미 배운 양태 구문을 활용해 중국어 문장을 만들거나, 한국어 문

장을 각각 5개씩 만들어 주어 즉석 번역을 하게 한다. 
‘어휘-구문 상호 학습’ 효과는 표면 의미 그대로 어휘와 구문의 유기적인 결합과 활용에 동시에 익숙해 질 수 있따. 

이 교육 방안은 문맥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보다는 어휘를 활용해 문맥을 만들어 가면서 어휘와 구문을 동시에 학습
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게 됨을 실제 현장 교육에서 얻은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어휘-구문 상호 학습 과정
에 한국어 문장 특징과 중국어 문장 특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대조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현장 즉석에서 번역을 
반복적으로 하여 통번역 연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통사 구문과 양태 구문의 결합에서 단어 어순, 형태, 통사, 의미 제
약에서 영활해 질 수 있다. 이는 통번역 연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한국어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과 문맥을 활용한 어휘교육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어휘-구문 상호 학습’방안의 실제 교육 모델을 보여주고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해당 과문에 나타난 어휘로 통합 관계 구문을 만들어 보고, 통합 관계 구문으로 통사구문을 만들어 
보고, 통사구문에 양태구문을 결합하여 문장을 인지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인
지적 과정으로 어휘를 장악하는 데 효과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또 문맥을 활용해 어휘 교육을 하기 보다는 학습
자들의 단계적인 학습능력을 고려해 어휘를 활용하여 문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휘와 구문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었다
는 교육 효과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라는 특징을 활용해 중한 또는 한·중 또는 중·한 문장 즉석 번역능력
을 키우는 데도 그 효과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안 또한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을 것이지만 본고를 통해 
실제 ‘어휘-구문 동시 학습 모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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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발음 과제 분석

전혜진 (단국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발음 과제 활동을 분석하고 발음 교재에서의 발음 과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바라직한 발

음 과제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는 발음 과제 활동 부분이 대부분 나타나 있지 않다. 발
음 교재에 단순히 읽고 발음하기 정도에 그치고 그 외의 기타 다양한 발음 과제 활동들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음
에 관하여 기존 교재를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고찰한 후에 발음 과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발음 과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발음 과제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과제는 일반적으로 연
습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과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보상을 기대하고 행하는 일
종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과제 중심 교육은 ‘과제(task)’ 활동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기존의 말하기, 쓰
기 교육에서도 과제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듯이 발음에서도 과제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발
음 과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발음 교육에서의 과제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기존 발음 교재에서의 발음 과제 활동을 분석하고 발음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기준 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발음 교육에서의 과제에 대한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 기준은 
발음 교육의 전반적인 기준과 말하기 교육에서의 기준을 참고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발음 전문 교
재이다. 지금까지 현재 세 권의 발음 교재가 출판되어 있다. 세 권의 발음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분석 기준을 설정한 후에 전문 분석자로 하여금 분석하게 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기준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발음 교육의 전반적인 기준과 말하기 교육에서의 기준을 토대로 설정할 것이다. 전문가
로 구성된 분석자들은 한국어교육 전공 관련 교사로 4년 이상의 교사들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음 교재에서 과제 활
동의 필요성을 문제 제기하며 바람직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발음 과제의 역할과 목표

2.1. 발음 과제의 역할

과제는 일반적으로 연습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보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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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하는 일종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과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란 사람들이 직장에서, 여가 장소에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라고 Long(1985)은 정의하고 있지
만, 이러한 정의는 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서 과제를 부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과
제의 개념을 보면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하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Richards & 
Rodgers, 1986)이고, 학습자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사고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활동으로 교사
가 이를 위해 그 과정을 통제, 조정하는 것(Prabhu, 1994)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형식보다는 의미에 중
점을 두도록 하면서 목표어를 이해하고 조작하고 표현하거나 목표어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실 활동으로 과제 
자체가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Nunan, 1996). 결국 과제는 형식보다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하고, 의사소통의 결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김미옥, 2005:28)이기 때문에 연습 유형
부터 좀 더 복잡하고 긴 활동까지 과제로 포함할 수 있고, 특별한 목적, 적절한 내용,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를 가진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Breen, 1987; Nunan, 1996 재인용). 

이러한 일반적인 과제의 개념은 지금까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도입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발음 
영역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정순(1996)과 김정숙(1998)을 통해 과제의 개념과 한국어 교육에 적용 
가능한 과제 수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후,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는 과제 중심 접근법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
었다. 과제 수행이 실제적인 의사소통 목표 아래 언어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고, 학습자들이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한국어 습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한국어 말하기나 쓰기 수업에서 과제 수행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과제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개념들을 발음 영역에 적용할 수 있지만 형식보다 의미에 중점
을 두고 학습한다는 부분은 발음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발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성과 유창성 추구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한 목표의 정확한 발음을 생산하는 것이 발음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결국 발음 과
제는 형식과 의미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과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통하여 발음 과제의 역할을 고찰해 볼 수 
있다. Nunan(1996)은 과제의 구성 요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Nunan은 과제의 구성 요소로 목표(goal)와 입력
(input), 활동(activities),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teacher role and learner role), 환경(settings)을 들고 있다. 과제와 요소들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과제의 구성 요소(Nunan, 1996)

과제 중심의 교육을 위해 과제의 목표(goal)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과제와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분
명하게 드러내고, 학습자를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자료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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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과제를 위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자료인 입력(input)1)되는 자료는 일상생활 주변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인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자료의 사용은 학습자가 자신들이 교실 밖에서 해야 할 활동과 교실 학습을 연결시키게 해서 
학습자들을 동기화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교실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activity)은 입력에 의해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수행하는 활동이다. 활동 유형으
로는 교육적인 활동과 실제적인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터뷰나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는 유형부터 논리적인 사고까
지 요하는 활동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다. 활동은 실생활을 위한 연습, 기술사용,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른다는 특징2)이 
있다.

과제의 목표와 유형에 따라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role)이 정해져야 한다. 역할(role)은 과제 수행 중 담당해야 하는 학
습자와 교사의 역할이다. 활동 유형에 따라 학습자는 과제 수행자, 상호 작용자, 청자, 모니터 등을 하고, 교사는 지휘자, 
지시자, 모니터, 촉진자, 상담자, 자료 제공자 등을 할 수 있다. 

대부분 활동이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교실 밖에서 이루지기도 한다. 환경(setting)은 과제가 수행되는 환경
이나 조건, 혹은 교실에서의 배치를 의미한다. 활동이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개별 활동, 짝 활동, 소그룹 활
동, 대그룹 활동, 학급 전체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짝 활동과 소그룹 활동은 학급 전체 활동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
점이 있다. 첫째, 보다 많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셋째,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춰 편안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게 한다. 넷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
하여 과제를 부여하기 때문에 개별화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발음 과제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과제와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학습자를 동기화 시킨다. 둘째, 실제적인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학습자
들이 적극적으로 교실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에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길러 준다. 넷째, 학습
자 주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짝 활동과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의사소통 기회를 주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 효과를 낼 수 

1) 김정숙(1998:101)에서는 입력(input)이 과제의 출발점에 사용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실제적 자료가 입력으로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명함 그림, 사진
  신분증 일기예보
  광고지 버스 시각표
  차림표 텔레비전 프로그램
  조리법 엽서
  게시물 팜플렛
  여행안내서 극장표
  필름 신문 기사 ……

2) Nunan(1996)은 실생활을 위한 연습은 실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 기술을 말하고, 기술사용이란 활동이 기술 획득에 관련되어 
있는가 또는 기술사용에 관련되어 있는가로 전통적으로 통제 연습 활동과 전이 활동을 구분 짓는 것과 연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실생활을 위한 연습은 학습자가 음운적, 문법적 형태를 모방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기술사용은 학습자가 습득한 언어적 형태를 
의사소통적 언어를 이해하고 발화하는데 이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정확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 또는 
유창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은 서로 상보적인 것으로 자료나 활동 자체가 종종 정확성과 유창성이 상반되는 것처럼 고안되기도 하
지만 교사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능력이 더 요구되는지를 잘 판단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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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교육 방법
2000년대 이전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모형, 원격 교육
2000년대 전반 변이음 활용, 파닉스 연극 기법 활용, 청취 통한 교육
2000년대 후반 CALL 활용, 어조청각법 활용, 언어치료기법 활용, TV 광고 활용, praat 활용, 훈민정음 창제 원리 활용, 

발음 제시 방법, 음운 인식 활동 통한 교육, 발음 전략 활용, 성조 활용, 침묵식 교수법 활용

있다. 

2.2. 발음 과제의 목표

발음 과제도 일반적인 과제 활동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과제 
수행 중심(task-based)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김정숙, 1997).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기 때문
에, 상호활동적인 활동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실 활동도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실생활과 관련
된 상황, 기능을 고려하여 실제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호
활동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짝 활동, 소그룹 활동, 학급 전체 활동으로 다양하게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발음 과제도 
역시 의사소통 중심으로 수업 구성을 해야 한다. 학습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중심으로 과제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교실 활동에서는 교육적 과제를 하면서 또한 실생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제적 과제
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활동적인 상황을 위해 다양하게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말하기 과제에서는 과제가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위해 하는 모든 이해, 처리, 생산, 대응하는 활동이
기 때문에, 실제 사용과 관련해 연습하는 사용 단계, 또는 의사소통 단계에서 수행된다. 이때 학습자들이 제시 단계와 연
습 단계에서 설명되고 연습한 내용을 실제 언어 사용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형태가 아닌 의미에 집중해서 연습하게 
된다. 그러나 발음 과제는 말하기 과제와 달리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에서 학습한 발음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야 의사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도 중요하지만, 발음의 정확한 발음 형성에도 집중하게 된다. 발음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을 위
해 필요한 목표언어의 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생산해 내야 한다. 개개의 음운과 단어의 소리, 발화에서의 초분절적 요
소까지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해야 한다. 발음 과제 활동을 구성할 때 학습자들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 구사를 
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음 교육 연구 내용들은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연구 방법, 발음 양상, 교육 항목, 교육 방법, 학습자 변
인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2000년대 전반에는 연구 방법, 발음 양상, 교육 항목, 교육 방법, 학습자 변인, 교육 자료, 평
가, 연구사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학습자 변인, 발음 양상, 교육 항목, 교육 자료, 교육 방법, 연구 방
법에 관한 내용들이었다.3) 이 중에서 발음 과제 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없었다.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
지만 발음 과제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표 1>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내용의 변천(정명숙, 2011:438)

오문경(2005)에 나타난 연극 기법을 활용한 발음 교육 방법은 연극 발성 기법들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음운과 초분절

3) 정명숙(2011:431-440)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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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를 지도한 교육 방법이다. 연극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주로 
교사가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는 어렵고, 학습자들이 과제 활동하면서 문제해결을 한다는 부분이 
없다.

음운 인식 활동을 통한 발음 교육(박윤진, 2007), 발음 전략을 활용한 발음 교육(이혜영, 2009), 성조를 활용한 발음 
교육(김기훈, 2010), 침묵식 교수법을 활용한 발음 교육(함은주, 2011)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발음 
훈련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다. 

말하기는 과제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많고, 교재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에 비해 발음 과제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음 과제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앞서 과제 수행의 개념과 역할에서 보았듯이 과제는 학습자들의 동기화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자들이 주
도가 되는 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음 과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동기화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실제적인 자료의 사용으로 학습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한다.
셋째, 정확성과 유창성을 길러주는 과제로 구성한다.
넷째, 학습자가 주도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한다.
다섯째, 많은 의사소통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여섯째,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학습자의 정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불안감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 수행은 학습자가 유의미적이고 유목적적인 활동을 교실 안에서 수행하게 해서 교실에서의 언어 학습 활
동을 실세계에서의 언어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3. 발음 과제 분석의 실제

3.1. 분석 대상 교재와 분석 방법

① 분석 대상 교재

본고에서는 발음 전문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 교재애서는 발음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습이나 과제활동까지 교재에 제시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출판된 발음 
전문 교재는 건국대학교(2013)의 「처음 만나는 한국어」, 서울대학교(2012)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①」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②」, 연세대학교(2011)의 「한국어 발음 –한글판-」이다4). 

4) 고려대학교(1991)의 「표준 한국어 발음 연습」은 절판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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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저자 권수 출판사

처음 만나는 한국어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1 건국대학교출판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①, ②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2 랭기지플러스 

<한글파크>
한국어 발음 –한글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1) 1 연세대학교출판부

번호 이름 나이 성별 교사 경력 전공 학위
1 가 32세 여 10년 한국어교육 박사과정중
2 나 36세 여 9년 한국어교육 박사수료
3 다 37세 여 10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석사졸업
4 라 37세 여 10년 한국어교육 박사수료
5 마 30세 여 4년 한국어교육 박사수료

<표 2> 분석 대상 발음 교재

  
② 분석 시기: 분석 시기는 2016년 5월이다. 

③ 분석자

분석자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다. 교사는 모두 4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교사
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공은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로 한정하였다.  교사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자인 한국어 교사들의 정보

 ④ 분석 방법

다음 절에서 설정한 발음 과제 분석 항목을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3권의 발음 교재에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교사들의 이름은 가, 나, 다, 라, 마로 표기하였고, 분석 대상 교재는 A, B, C로 표기하였다.

분석 항목은 본고에서 제시한 10가지 항목이다. 분석자들에게 본고에서 설정한 분석 항목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평가 값은 3등급제와 5등급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차이를 중화시키지 않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평가 값은 5등급제를 실시하여 매우 부족(0), 부족(1), 양호(2), 우수(3), 매우 우수(4)로 표시하게 하였다. 등급 
간의 점수 차는 1점으로 하였고, 분석자들에게 숫자 0-4로 자신들의 평가 값을 기록하게 하였다. 분석자들의 분석 후에 
분석 결과에 대해 평가에 대한 평균값을 내었고, 본 연구자가 분석한 값과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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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기준

발음 과제 활동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어 교재
에서 발음 과제 활동이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
다. 따라서 먼저 기존 연구들 고찰하고자 한다. 교재에서 발음 영역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항목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종학(200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발음의 제시 영역이 철저한가?
둘째, 발음의 제시 방법과 순서가 적절한가?
셋째, 음성 체계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가?
넷째, 모국어와 비교하고 있나?
다섯째, 한국어의 유기음과 경음, ‘ㅅ’과 ‘ㅆ’, ‘ㅓ’와 ‘ㅡ’, ‘ㅐ’와 ‘ㅔ’, ‘ㅇ’, 음장, 치음 등에 대한 발음 연습이 있나?
여섯째, 한국어의 음절과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나?

이해영(2001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발음 방법의 소개, 카세트테이프의 제공 등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둘째, 학습자의 발음과 억양 관련 학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발음 연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혹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넷째, 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

적 학습을 돕는가?

서종학(2001)은 발음 제시 영역과 방법에 국한되어 있고, 이해영(2001ㄱ)은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학습 전략, 다른 영
역과의 연관성 유무, 발음 영역에 대한 분석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서 본고에서 논지로 삼고 있는 발음 과제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 외에 기타 연구에 발음 과제 분석 연구가 없다는 것은 앞서 ‘2.2. 발음 과제의 목표’에서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들에서 말하기 과제에 발음 영역을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해영(2001ㄴ)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주장하며 학습자와의 관련성이나 학습 내용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학
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적인 학습의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재의 구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학습자 중심 교재의 구성 요건

◌ 학습자와 관련성 ▶ 관련성
◌ 담화 현장 적용성 ▶ 적용성
◌ 학습 자료/활동의 선택 가능성 ▶ 자율성, 자기 주도성
◌ 교사에 의한 개작 가능성 ▶ 유연성, 선택 가능성
◌ 학습 목표 제시를 통한 학습의 동기화 ▶ 자율성, 자기 주도성
◌ 학습 전략의 학습 유도 ▶ 자율성, 자기 주도성
◌ 자기 점검 기회의 제공 ▶ 자율성, 자기 주도성

이해영(2001ㄴ)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교재 구성 요건은 본고의 입장과도 같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과제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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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영역 분석 항목

말하기

① 샘플로 제시된 대화는 구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가?
②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힐 수 있는가?
③ 실생활의 말하기 과제 활동이 있는가?
④ 말하기(대화, 토론) 전략을 학습시키고 있는가?
⑤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있는가?
⑥ 학습자에 따라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⑦ 개인화가 가능한 활동을 수록해 놓았는가?
⑧ 발음(개별음, 문장과 담화 속의 발음) 연습이 있는가?
⑨ 발음 연습용 테이프가 있는가?

들의 동기화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자들이 주도가 되는 과제로 구성되어야하기 때문에 이해영(2001ㄴ)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교재 구성 요건은 본고의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해영(2001ㄴ)에 제시된 말하기 영역에 대한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 말하기 영역에 대한 분석 항목5)

위의 ‘말하기 영역에 대한 분석 항목’에 제시된 항목들은 실제성, 주도성, 통합성, 발음 학습 측면에서 분석된 항목이
다. 발음 연습은 구어 발화 산출에 초점을 맟추고 있다. 개별음에서 문장, 담화 속의 발음 연습으로 이것을 위한 연습용 
테이프나 CD-Rom 등의 자료 구비의 필요성을 위해 분석 항목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음 연습에 대한 분석 
항목은 과제 수행 중심의 분석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성, 주도성, 통합성 측면에서 분석된 항목들은 과제 수행 
중심의 분석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성은 과제와 샘플로 제공되는 대화 자료의 실제성에 대한 분석이고, 주도성은 
학습 전략, 개별화, 개인화 활동의 선택 가능성과 유연성에 대한 분석이다. 

다음은 김상수(2007)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 분석 항목이다.

(2) 김상수(2007)의 말하기 활동 분석 항목

   ① 교재에 제시된 활동이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② 다양한 교실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③ 수준에 적합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④ 학습 목적(일상생활, 대학 수학 등)을 이루기에 적합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⑤ 다른 영역과의 연계 활동이 가능한가?
   ⑥ 다양한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⑦ 실생활의 상호 작용을 익힐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⑧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를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⑨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가?

5) 이해영(2001ㄴ:473))에 제시된 분석 세목은 Skierso(1991), Cunningsworth(1995), 이해영(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재 
분석 세목과 이해영(2001ㄱ)의 학습자 중심 한국어 수업 구현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세목을 토대로 하여 구성되었으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대한 학습자 중심 수업에의 활용도 분석을 위해 변형, 재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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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분석 항목 A교재 B교재 C교재 평균값

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학습자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는가? 2 3.8 2.8 2.9
② 교재에 제시된 활동이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2 3.4 2 2.5
③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를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1.8 3.4 1.8 2.3
④ 학습자 중심의 활동인가? 1.6 3 1.4 2.0
⑤ 의사소통 기회가 많은 활동인가? 0.8 2 0.4 1.1
⑥ 학습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1.2 2.2 1.2 1.5

   ⑩ 말하기 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습이 가능한가?
   ⑪ 말하기 수업을 위한 교재로 적합한가?

김상수(2007)에 제시된 분석 항목은 실제성, 다양성, 숙달도, 학습자의 학습 목적,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 다양한 기능 
연습,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 학습자 중심 유무, 말하기 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습의 가능성, 말하기 수업에서의 사용 가
능성 측면에서 설정한 분석 항목들이다. 전반적으로 과제 중심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영(2001ㄴ)과 김상수(2007)에 제시된 분석 항목들을 본고에서 설정한 발음 과제의 목표에 따라 재설정하
면 다음과 같다.

  (3) 본고에서 설정한 발음 과제 분석 항목

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학습자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는가?
② 교재에 제시된 활동이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③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를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④ 학습자 중심의 활동인가?
⑤ 의사소통 기회가 많은 활동인가?
⑥ 학습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⑦ 학습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활동인가?
⑧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활동인가?
⑨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적합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는가?
⑩ 발음 수업을 위한 교재로 적합한가?

3.3. 분석 결과

발음 교재에 나타난 과제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발음 교재 과제 활동에 대한 분석 평가 평균값
(매우 부족(0), 부족(1), 양호(2), 우수(3), 매우 우수(4))



136
⑦ 학습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활동인가? 1 2.2 1.8 1.7
⑧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활동인가? 1.2 2.4 1.2 1.6
⑨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적합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는가? 1.4 2.2 1.2 1.6
⑩ 발음 수업을 위한 교재로 적합한가? 1.4 3 1.6 2.0

분석 평균값 1.4 2.8 1.5 1.9

<발음언습 7>
알아 봅시다
1) 콧물 -> 콘물
2) 끝나다 -> 끈나다
3) 걷는 사람 -> 건는 사람
4) 맛있는 빵 -> 마신는 빵

들어 봅시다

교재별로 보면 A교재와 C교재는 부족, B교재는 양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교재는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실제성에서는 양호로 나타났고, 그 외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 학습자 중심 활동, 의사소

통 기회, 학습자의 자율적 활동 선택, 책임감 높이는 활동, 불안감을 낮추는 활동,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에서는 부
족으로 나타났다. 부족으로 나타난 항목 중에서 의사소통 기회는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A교재는 발
음 수업을 위한 교재로 부족하다고 분석되었다.

B교재는 구체적인 목표제시, 실제성,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 학습자 중심의 활동에서는 우수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구
체적인 목표제시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의사소통 기회, 학습자의 자율적 활동 선택, 책임감 높이는 활
동, 불안감을 낮추는 활동,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에서는 양호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에서 의사소통 기회가 양호하
긴 하지만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B교재는 발음 수업을 위한 교재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교재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 실제성에서는 양호로 나타났고,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 학습자 중심 활동, 의사소통 기
회, 학습자의 자율적 활동 선택, 책임감 높이는 활동, 불안감을 낮추는 활동,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에서는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구체적인 목표 제시는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기회는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발음 수업을 위한 교재로는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든 교재가 의사소통 기회는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되어 학습자들에게 동기
를 부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양호나 우수로 나타났고, 실제성이 있는 활동에서는 B교재만 우수하고 나머지 교재들은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를 위한 활동은 B교재만 우수로 나타났고, 나머지 교재들은 부족으로 나타
났다. 그 외 항목들인 학습자 중심의 활동, 학습자의 자율적 활동 선택, 책임감 높이는 활동, 불안감을 낮추는 활동, 수준
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에서는 B교재만 양호로 나타났고 나머지 교재들은 부족으로 나타났다. 

A교재는 7-118쪽까지 실제 내용 중에서 ‘한글 배우기’가 100쪽까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02-118쪽이 ‘발음 연습’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7과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과는 자음 동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들어 보
기, ‘내 친구가 아파요’라는 주제로 말하기라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1> A교재의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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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그림) 
  저는 지금 기숙사에 살아요. 전에는 방을 혼자                      지금은 친구와 같이 사용해

요. 한국에 와서 그 친구를              정말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친구예요.               

(아픈 그림) 
  우리는 수업이               항상 같이 밥을 먹어요. 오늘은 친구가 아파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친구가 어제 수영을                  감기에 걸렸어요. 친구는                       이 나고 목이 
아파서 학교에 못 왔어요. 지금 친구가 기숙사에 혼자                   많이 아플 거예요.           
 

(과일 그림) 
  저는 수업이                  빵집에 갔어요. 빵을 사서 친구에게              친구가 안 먹었

어요. 친구가 “                  과일을 먹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장에 갔어요. 친구에게 줄 
과일을                      친구가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1)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2) 가: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나: 10분 후에 끝나요.
3) 가: 어디가 아프세요?
   나: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요.
4) 가: 누가 동생이에요?
   나: 음악을 듣는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5) 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나: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내 친구가 아파요.

  

‘알아 봅시다’에서는 비음동화에 대해 제시되어 있고, ‘들어 봅시다’에서 굵은 글씨로 비음 동화가 실현되는 단어를 인
지하는지 듣기 활동을 하고 있다. ‘내 친구가 아파요.’라는 주제로 학습자들이 말하는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빈칸에 들
어갈 말을 생각해서 말하고 쓰는 활동이다. 전체적으로 연습이 많이 부족하고 과제 중심의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진
다. 과제 중심 활동이 없다 보니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기회가 적게 되고, 학습자의 책임감을 높이거나 불안감을 낮추는 
활동도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교재의 뒷부분이 ‘한글 배우
기’ 뒤에 나와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은 되지만, 음운 현상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음운 현상에 대해 어느 단계의 학습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B교재는 ‘머리말’에서 의사소통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어 숙달도, 개인별 능력에 따라 선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었으나 분석결과 과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에 의문을 가지
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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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재 머리말>

  이 책은 교실에서 발음 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되거나 발음 연습을 위한 자율학습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략)

  넷째, 단계적인 연습을 통해 발음이 의사소통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매 단원은 목표 발음을 음성적으로 인식한 
후 단어, 문장, 대화 단위로 순차적 연습이 진행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은 발음의 음성적 이해가 단어 단위에서 연습이 되고 
문장 및 대화 단위로 이행되어 반복되고 정착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각 단어와 문장 연습이 다양한 음성적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배열하였다.

(중략)

  여섯째, 한국어 숙달도, 개인별 능력에 따라 선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발음은 개별적 특성과 차이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에 따라 발음 교육이 별도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단원마다 교육 내용이 단원 내
에서 완결되도록 구성하였다.

(후략)

 ① 설날에 고향에 다녀왔어요?
 ② 물냉면보다 비빔냉면이 좋아요.

35. 설날[설랄] - 유음화
단어 연습
 ‘ㄴ’을 [ㄹ]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주의하면서 따라 해 보세요.
  ① 물냉면     사물놀이    설날     실내    일 년    몸살 났어요
  ② 앓는       잃는        핥는     훑는
  ③ 곤란해요   신랑        연락처   원래    편리해요  한라산

문장 연습 1.
 ‘ㄴ’을 [ㄹ]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표시하세요. 그리고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자료 2> B교재의 ‘머리말’ 일부

B교재는 1권과 2권으로 총 두 권으로 구성된 교재이다. 1권은 모음과 자음에 관한 내용이고 2권은 음운현상과 초분절
적 요소에 관한 내용이다. 구성을 보면 도입에 해당하는 ‘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시에 해당하는 ‘규칙’, ‘확인해 보세요’
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단어 연습’, ‘문장 연습’, ‘대화 연습’으로 구성되고 마무리 단계는 
‘정리해 보세요’, ‘쉬어 가는 발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해 보세요’에서는 학습자의 자가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
고 있고, ‘쉬어 가는 발음 이야기’에서는 발음과 관련된 흥미 있는 이야기, 시나 노래, 말놀이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쉬어 가는 효과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권의 35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과는 유음화에 
대해 다루는 과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과제 활동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3> B교재 2권의 3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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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잃는 게 있어야 얻는 것도 있지요.
 ① 연락처 좀 적어 주세요.
 ② 지하철이 버스보다 편리해요.
 ③ 자꾸 약속 시간을 바꾸면 곤란해요.

문장 연습 2.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어서 발음할 경우에도 ‘ㄴ’이 [ㄹ]로 발음됩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① 돈을 내 주세요.
 ② 내일 숙제를 내면 안 돼요?
 ③ 이 사진 잘 나왔네.
 ④ 돈은 잘 넣었어?
 ⑤ 이번에 여행갈 나라는 어디예요?

대화 연습
 ‘ㄴ’을 [ㄹ]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주의하면서 따라 해 보세요.
 ① 가: 뭐 먹을래요?
    나: 전 물냉면 먹을래요.

 ② 가: 일 년 후에 다시 만나요.
    나: 네. 연락 꼭 주세요.

 ③ 가: 설날에 어디 안 가?
    나: 설날엔 가족들과 같이 있을 거야.

 ④ 가: 신랑이 아주 멋있어요.
    나: 네, 신부도 예쁘네요.

 ⑤ 가: 이사하느라 힘들었지요?
    나: 네. 그래서 몸살 났어요.

연습 활동이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대화로 연습이 확장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연습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활동들을 보면 단어 연습에서 ‘~따라 해 보세요.’, 문장 연습에서 ‘~표시하세요. ~따라 해 보세요.’ 대화 연
습에서 ‘따라 해 보세요.’등으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에게 자율적인 활동이나 책임감을 높이는 활동이나 의사소통 기회가 
많은 활동을 제공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단순히 따라 해 보는 기계적인 연습이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과제 활동을 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C교재는 한글, 음운인 자음과 모음, 음운현상, 운소를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일러두기’에서 ‘연습 문제를 넣어 충분히 
연습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인 연습만 많고 유의미적인 연습은 제
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8과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습이나 과제 활동의 예만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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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자음 동화
연습 17. 자음동화에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1. 반찬이 없으니까 밥 맛이 안 생겨요.
 2. 옆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앞 문으로 들어갑시다.
 3.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4. 봄이 되니까 곳곳마다 개나리가 한창입니다.
 5. 박물관에 가면 희귀한 물건이 많습니다.

(후략)

A교재 B교재 C교재

(따로 제시되어 있는 문구가 없음. 주제를 
제시 후 학습자가 말하는 활동.)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잘 듣고 맞는 단어를 찾아서 
O표 하세요.
들은 단어를 표시하면서 길을 따라가 보
세요.
들은 것을 찾아 표시하세요.
들은 단어에 표시해 보세요.
표시하고 따라 해 보세요.
표시해 보세요.

발음해 보십시오.
발음하십시오.
발음 나는 대로 쓰기
읽어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써 넣으십시오.
써 보십시오.
적으십시오.
쓰십시오.
택하십시오.
고치시오.

<자료 4> C교재 8과

C교재에서는 연습 활동이 ‘읽으십시오’, ‘읽고 써 보십시오’, ‘발음 나는대로 적으십시오’ 등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기계
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미적인 연습 활동이 없고 과제 활동이 없는 교재라고 보여 진다. 각 교재에 나타난 연
습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발음 교재의 연습 활동

교재 분석 결과 세 권의 발음 교재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학습자들에게 동기가 부여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실
제적인 자료들을 교재에 반영하고 있었다. B교재는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A교재와 C교재는 정확성과 유창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이 부족
하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세 권의 발음 교재 대부분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
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학습자의 책임감을 높이거나 불안감을 낮추는 활동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
고 세 권 모두 의사소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연습 
유형들도 기계적인 연습에 치우쳐져 있어서 유의미적인 연습과 과제 활동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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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이름 재료 만드는 방법

무엇을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누구와 합니까?

■ 발음 과제 전
1. 다음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2. 여러분 나라의 설날은 언제입니까?
■ 발음 과제 
1. 여러분 나라에서 설날에 무엇을 하는지 친구와 이야기해 보십시오.

2. 설날에 먹는 음식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3.4. 발음 과제 모형 제시

여기에서는 유음화를 학습 후 유음화가 반영된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과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에서 사
용하는 발음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발음 과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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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누구/어디) 이유

설날에 만나는 사람

설날에 가는 곳

3. 설날에 만나는 사람과 가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 발음 과제 후
1. 친구에게 말한 내용을 써 보십시오.
2. 쓴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십시오.
3. 친구들과 가족의 역할을 정하여 설날에 하는 게임을 같이 해 보십시오.

과제는 ‘설날’에 대해 설명하기이다. 유음화에 대해 학습 후에 유음화가 반영된 단어가 제시되는 상황에 대해 짝 활동 
혹은 그룹 활동을 하며 설명하는 활동이다.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은 기본적으로 많은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
자의 자율성과 책임감도 높이며,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과제 활동 전에 먼저 학습자에게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 사진 자료나 간단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의 불안감
도 낮출 수 있게 된다.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목표에 대해 동기가 부여되면서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게 된다. 학
습자들이 아무런 배경 지식 활성화 과정이 없이 수업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학습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게 된다. 

과제 활동 중에는 학습자가 모든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일부 문제만 선택하여 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는 ‘설날’에 관
해 활동을 진행하다가 ‘설날’에 관해 추가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발음 과제 활동 후에는 말한 내용을 써보거나 
발표하거나 역할극을 통해 게임을 할 수도 있다. 위에 구성된 수업 모형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활동이고 교사는 보조
자로서 진행하게 된다. 유음화를 배운 뒤에 하는 활동으로 유음화가 반영된 상황을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정확성과 유창
성이 신장된다. 또한 학습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활동과 책임
감을 높이는 활동이면서 의사소통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과제 활동 중심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발음 영역에서는 실제로 과제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발음 교재에서의 발음 과제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며 발음 교재에
서의 과제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현재까지 나온 세 권의 발음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
석자들로 하여금 분석을 실시하게 하였고 분석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분석 기준은 기존의 발음 연구와 말하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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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 권의 발음 교재 모두 의사소통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음 과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바람직한 발음 과제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
의 발음 교재에서의 기계적인 연습에서 벗어나 좀 더 유의미적이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율적이며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
을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발음 영역에서 발음 과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족한 실
정에서 발음 과제 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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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에 대한 분석과 이해
-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장학생의 한국어교실불안, 학업 성취도, 나이 그리고 성별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최권진 (인하대학교)

Ⅰ. 들어가며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과 학습자 중심 교육이 실행되면서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파악하여 효
과적인 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의적 요인은 학습자의 정서 및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달리 말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심리적 요인을 일컫는다. 유능한 교사라면 학습자의 심리 상태를 항상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기1), 학습에 대한 흥미와 태도,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2), 자기를 방어하는 마음 상태3), 불
안, 감정이입4), 그리고 학습자의 성격이 외향성인지 내성적인지 등을 파악하여 교육하여야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업이 이
루어진다.

정의적 요인은 학습자를 파악하여 만족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가 학습자들의 평소 태도를 보고 직관적 느낌으로 정의적 요인을 
파악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요인 중에서도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 수업 시간에 갖는 불안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분
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외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교실 불안을 
측정할 것이다. 연구는 국내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한국정부초정 외국인 대학원장학생5)으로 
한정하여 진행된다. 먼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어 불안에 대해서 이론
1) 동기(motivation)는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학습자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외국어를 학습하려

고 하느냐는 문제이다.
2) 외국어 학습에서 자아존중심(self-esteem)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판단을 일컫는다. 자아존중심이 높으면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고 한다.
3) 자기방어심(inhibition)은 자아존중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의적 요소이다. 자기방어심은 학습자가 자신이 목표어를 제대로 못한다

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방어심이 높으면 외국어 학습이 저해된다.
4) 감정이입(empathy)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감정 교류가 없으

면 대화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감정 교류가 되어야 교실 안에서 학습효과가 크다.
5)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사업은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의해 운영되며, 교육 교류 및 인재 순환

을 통해 세계 교육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전 세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학부 및 대학원
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원장학생은 2013년에 118개국 544명, 2014년 126개국 587명, 2015년 123개국 560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70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내 10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1년 동안 한국어 연수를 받은 후에 자신이 선택한 
대학원에 진학한다.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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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 이어서 설문
지의 결과값을 피실험자의 학업 성취도, 나이 그리고 성별과의 상관관계를 통계 분석하여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도록 하
겠다.

Ⅱ. 선행연구 검토

외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진 불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불안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정순‧안경인(2009)은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불안 요인이 전체적인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있음을 보였다. 권유진 외(2010)는 외국어 불안과 교실 상황이 어떻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
치는가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불안이 한국어 학습자의 성취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지만, 교실 상황과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유진‧김영주(2011)는 한국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불안과 학업 성취도 그리고 모험시도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이 연구는 불안이 말
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에서 부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모험시도와 성취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불안
과 모험시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보였다. 김영주(2014)는 설문조사와 소규모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대학생의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연구 분야를 세분화하여 
진행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양적 연구로는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지만, 질적 연구를 통
한 분석을 통해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장혜‧김영주(2014)는 언어교육원생,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읽기 불안의 정도와 변인 그리고 읽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고찰했다. 
조인‧김영주(2015)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관하여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쓰기 불안 양상과 구성요인들을 분
류하여 학습자의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폈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불안에 대한 연구는 불안 자체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로 시작하여 각 
세부 언어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영역이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연구
의 양이 많지 않으며, 연구 대상이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들로 한정되어 있고, 불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도 일
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확대가 이루어져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I. 이론적 배경

1. 불안의 정의

불안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심리적 상태, 또는 그러한 감정’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외
국어 교육에서 불안은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면서 교실 내외에서 갖게 되는 모든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일컫는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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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정(실망, 두려움, 불확실, 걱정),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심리를 다루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Clément, 1980, 1987; MacIntyre, 1999; Young, 1999, Sellers, 1998). MacIntyre & Gardner(1994: 284)는 외국어 
불안을 ‘말하기, 듣기 그리고 학습을 포함하여 제2언어 상황과 관련된 긴장과 걱정의 감정’이라고 정의했다. Horwitz 외
(1986: 125)는 외국어 불안을 ‘자율신경계의 각성과 연관된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Horwitz(2000)는 외국어 불안이 
외국어 성취도를 낮게 하는 원인들 중 하나라고 정의했다. 이와는 반대로, Sparks & Ganschow(1991, 2007)은 외국어 
불안이 성취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외국어 불안이 제1언어에서 부호화(coding)의 어려움에서 오
는 결과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학습자가 제1언어 기능이 약하면, 즉, 학습자가 언어 부호6)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학습자
는 제2언어나 외국어 상황에서 큰 불안을 느끼기 쉽다고 주장했다.

불안은 사람이 태생적인 성격상 불안감이 높은 경우인 기질 불안(trait anxiety)과 평소에는 불안하지 않은데 외국인을 
만나거나 시험을 볼 때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생기는 상태 불안(state anxiety)으로 크게 나뉜다. 외국어 불안은 학습자
의 성격과 연관되어 상시 존재하는 기질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경험하는 상태 불안으로 본다(Goldberg, 1993; 
Scovel, 1978; Spielberger, 1983). 상태 불안은 특정 상황에 작용하기 때문에 제2언어습득 그리고 외국어 습득과 관련이 
있다. Horwitz 외(1986)의 정의를 좇아,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외국어 교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 즉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험으로 본다. 그리고 불안을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교실 내외에서 학
습자가 겪는 모든 심리적 불안 상태로 정의한다.

2. 외국어 불안의 원인과 기능

외국어 불안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주원인은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 동료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다(Horwitz 외, 1986). Price(1991)는 외국어 수업의 난이도, 언어적 소질에 대한 학
습자 개인의 인식, 성격적 요소(예를 들면, 완벽주의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모두 학습자에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Young(1991)은 ‘학습자, 교사, 교육 환경’이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외국어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섯 가지 잠재적인 원인을 밝혔다. 그는 외국어 불안은 ‘㈀ 개인 
불안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안, ㈁ 언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소신, ㈂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소신, ㈃ 교사와 학
습자 사이의 상호관계, ㈄ 교실 상황에서의 진행 절차, ㈅ 언어 시험’에 의해 유발되며, 이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고 주장한다.

외국어 불안은 언어 학습의 사회적 측면과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기인한 사회적 불안의 한 종류이다. 불안, 인지 그리
고 행동 사이에는 순환적 관계가 존재하는데, 불안은 입력, 처리 그리고 출력과 관련된 언어 습득의 모든 단계에 개입한
다(MacIntyre, 1995). 따라서 외국어를 배우는 전체 과정의 관점에서 언어 불안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
가 외국어를 좀 더 쉽게 습득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외국어 학습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불안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특정 불안인데, 성적, 시험 또는 학업 성취도 등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촉진적(유익한) 불안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쇠진적(해로운) 불안이 있다. 촉진적 불안은 추
진력을 향상하여 수행능력을 높인다(Young, 1986: 440). 외국어를 배우면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언어 학습과정의 일부
로 받아들여 외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촉진적 불안의 예이다(Frantzen & Magnan, 2005; 
Gregersen & Horwitz, 2002). 즉, 어느 정도의 불안은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긍정적으로 자극하여 학습 의지를 강

6) 언어 부호(language codes)는 음운 특징, 철자법, 구문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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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 반면에 쇠진적 불안은 외국어 학습을 방해한다. 쇠진적 불안을 경험하는 학습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며 외국어 학습을 포기하기까지 한다(MacIntyre & Gardner, 1991; Steinberg & Horwitz, 1986). 너무 많
은 불안이 성공적인 학업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적은 불안도 성공적인 학업을 방해한다(Brown, 2007: 163).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불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외국어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외국어 불안을 연구하는 주목적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 학습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외국어 불안과 관련된 요인은 다섯 유형으로, 행동 요인, 인지 요인, 심리언어적 요인, 신체적 요
인 그리고 사회언어적 요인이다. 행동 요인은 학습자의 행동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학습자가 수업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은 채 수업에 임한다든지 수업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이다. 인지 요인은 언어 소질, 인지 능력, 지나치게 공부
를 많이 하는 것과 같은 학습 습관을 일컫는다7). 심리언어적 요인은 저조한 수행, 어휘 망각, 또는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것, 손에 땀이 나는 것, 과장된 웃음, 고개 끄덕이기가 있다. 사회
언어적 요인은 교실 상호작용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자와 교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Gregersen & 
Horwitz, 2002; Spielmann & Radnofsky, 2001; Young, 1999).

외국어 학습은 불안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과정으로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후회나 학습 포기, 전공 수정을 일으킬 정도
로 깊은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Gardner & MacIntyre, 1989). 일부 학습자들은 불안으로 인해 멘털 블록(mental 
block)8)을 겪을 수도 있다(Onwuegbuzie 외, 1999). Horwitz & Young(1991)은 언어 수업을 듣는 학습자의 절반이 쇠
진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지만, 불안이 촉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9)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Gardner 외, 1984; Price, 1991; Trylong, 1987)에 의하면 불안과 언어 성취도 사
이에는 조금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불안이 덜한 학습자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거나 더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이들 연구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요인은 불안이 적은 학습자들이 더 잘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다는 것이다. 이와 연구의 궤를 같이하여, 많은 연구자들(Aida, 1994; Gardner, 1985; Onwuegbuzie 외, 2000; Saito & 
Samimy, 1996)이 외국어 불안이 외국어 학습 성취도를 가장 훌륭히 예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를 배우는 초급 과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rantzen & Magnan(2005)의 연구에서는 불안 정도가 높은 학습자들
의 최종 성적이 낮았다.

하지만 정의적 요소들과 성인 제2언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Bachman(1976)은 언어 불안과 성취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Chastain(1975)과 Scovel(1978)의 연구도 불안이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외국어 불안과 학업 성취도를 다룬 연구들 가운데 더 많은 연구가 불안과 성취도 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며 불안과 성취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
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7) 이는 Krashen(1982)의 정의적 여과기 가설(Affective Filter Hypothesis)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가설은 제1언어 습득과 관련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감정을 제2언어나 외국어 습득의 주요 요소로 보며 감정이 학습과정의 입력 단계에서 언어 성취를 이
루게 하거나 방해하는 여과기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MacIntyre & Gardner(1991b)는 감정이 입력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처리 단
계와 출력 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8) 멘털 블록은 평소에는 잘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이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사고와 기억이 차단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소위 ‘머
리가 하얗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egersen(2003), Spielmann & Radnofsky(2001)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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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내용

1. 목적

이 연구의 첫 목적은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교실 내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겪는 불안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어 불안과 학업 성취도, 나이 그리고 성별 간의 상관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어교실불안척도(KLCAS)의 결과값과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 점수(초급과정 최종 성적)가 이 연구에서 두 독립 변수로 
활용된다. 이 두 변수를 활용하여 한국어 불안이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결과인 성취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할 것
이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이라는 두 변수가 불안과 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분석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가 수행된 교육기관의 정부초청 장학생들 가운데 매년 15%~20% 정도가 초급에서 유급을 하는데, 이들은 1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도 성취 목표인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합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 중에 매년 일정 비율의 부진자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종 
성취도와 결부된 초급과정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부진이 교실불안과 나이, 성별과 같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 양상은 어떠한가?
2)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는 성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나이, 성별과 같은 요인은 불안도와 성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가. 참가자
연구의 참가자들은 2015~2016학년도에 국내의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로 총 48

명이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 루마니아,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 총 45개 국이다. 이들은 본국에서 최
소 학사과정을 마친 학습자들로 한국정부의 대학원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초 1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한 후에 대학
원 과정에서 수학하게 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에 입국한 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초급 학습자들이다. 이
들 가운데 남자는 25명(52.1%)이며, 여자는 23명(47.9%)이다. 이들의 나이는 최저 22세부터 최고 38세이며, 평균 나이
는 27세이다. 이들은 14주 동안 400시간의 집중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여 한국어 초급(1급과 2급) 과정을 마친다. 학습자 
불안에 대한 설문은 학습자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어 교실 상황을 경험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급(200시간 수
업)을 마친 후에 실시되었으며, 초급을 마친 마지막 성적이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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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외국어교실불안척도(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이다. 이는 

Horwitz에 의해 외국어 학습자의 불안을 측정할 목적으로 설문지 형태로 개발되었다. 개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설
문 문항에서 외국어에 해당하는 항목을 학습자가 학습하는 목표어로 수정하여 활용하면, 그 목표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원래의 설문 항목에서 ‘외국어(foreign language)나 ’언어 
교육(language education)’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어’와 ‘한국어 교실’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FLCAS 설문지가 한국
어교실불안척도(Korean Language Classroom Anxiety, KLCAS)로 개작되어 활용되었다. 그리고 개발자인 Horwitz로부
터 전자 우편으로 FLCAS를 본 연구에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직접 받았다. 

설문지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직접 배포되고 수거되었다. 한국어 초급 단계이며 모두 영어에 
능통한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설문지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예비 설문 조사는 일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문항의 완성도를 검증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들인 정부초청 대학원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이
들이 1급을 수료한 이후에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목적을 
교사들로부터 들은 후에 약 25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외국어교실불안척도(FLCAS)는 Horwitz 외(1986)에 의해 최초 발표된 이후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외국어 불안
을 측정하는 신뢰성을 갖춘 확실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이 도구는 외국어 교실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
안, 부정적인 평가 불안, 수업 불안을 측정하는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아주 동의한다)부터 5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까지의 5단계 리커트 척도가 사용된다.

한국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1급 과정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합계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취합했다. 한국어 
시험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영역을 평가하는 네 종류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이
루어져 있다. 중간시험은 100 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이수한 이후에 실행되며, 기말시험은 200 시간을 이수한 이후에 실
시된다. 각 학습자들이 1급을 수료하고 2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총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과락 점수인 
60점 이하의 성적이 하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 시험은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를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분석 자료의 실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시험의 결과를 연구 분석에 그대로 활용했다. 이렇게 
취합된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한국어 불안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분
석 프로그램인 SPSS 23을 통해 분석되었다.

다. 자료 분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외국어교실불안척도(FLCAS)를 한국어 학습 상황에 맞게 수정한 한국어교실불안척

도(KLCAS)가 사용되었다. 이 측정 도구는 한국어 학습 불안에 대한 항목 3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능한 점수는 최
저 33점에서 최고 165점이었다. 측정지 문항 가운데 24개 문항은 불안 방향으로 답변이 구성되어 있으며, 9개 문항(2, 
5, 8, 11, 14, 18, 22, 28, 32번)은 불안이 덜한 역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불안의 정도를 계산할 때 이들 9개 
문항의 점수는 역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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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값

하위요인 문항 총점 평균값

부정적인 평가 불안
(KLCAS1)

2.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실수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122 2.541

3.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내가 호명될 것을 알 때 떨린다. 131 2.729

10. 나는 한국어 수업을 실패할까 봐 걱정한다. 178 3.708

13.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자진하여 대답하려고 하면 당황한다. 132 2.75

19. 나는 내 한국어 교사가 내가 범하는 모든 실수를 기꺼이 수정해 주지 않을 것이
라고 걱정한다.

90 1.875

20. 나는 한국어 교실에서 내 이름이 호명될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 132 2.75

25. 나는 한국어 수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뒤쳐질까 봐 걱정한다. 180 3.75

30. 나는 한국어를 말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많은 규칙들에 압박감을 느낀다. 165 3.437

31. 나는 내가 한국어를 말할 때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까 봐 걱정한다. 106 2.208

33. 나는 한국어 교사가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질문하면 불안해진다. 136 2.833

V. 결과

1.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 양상

총 유효 설문지 48개를 분석하였다. 피실험자들의 개인별 불안도 총점은 55에서 149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98.85
였으며 표준편차는 20.34였다. 피실험자들의 개인별 불안도는 최소 1.67에서 최대 4.51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2.99였
으며 표준편차는 0.62였다.

이를 보면 한국어 수업에서 불안을 최대로 느끼는 학습자는 최소로 느끼는 학습자보다 약 3배 정도 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2.99로 불안의 전체 강도가 심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안 척도 분석에서 144이상은 고불안, 108~144는 중불안, 그리고 108 이하는 저불
안으로 분류된다. 본 조사에서 고불안에 속한 응답자는 1명(2.1%)이며, 중불안은 13명(27.1%)이며, 저불안은 34명(70.8%)
으로, 다른 외국어 수업에 비해 피실험자들의 절대 다수가 한국어 수업 시간에 느끼는 불안의 강도가 낮았다.

<표 1> 피실험자 개인별 불안도 총점 및 평균 기술통계량
N(유효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불안도 총점 48 55.00 149.00 98.85 20.34

불안도 평균 48 1.67 4.51 2.99 0.62

아래 <표 2>는 한국어교실불안 설문지의 각 항목별 측정값을 총점과 평균값으로 정리한 것이다. 피실험자가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항목은 “25. 나는 한국어 수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뒤쳐질까 봐 걱정한다 (총점 180)”이며, 다음은 “10. 
나는 한국어 수업을 실패할까 봐 걱정한다 (총점 178)”이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업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한국어 학습에서 실패할까 봐 크게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총점이 낮은 항목은 “19. 나는 내 한국어 
교사가 내가 범하는 모든 실수를 기꺼이 수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총점 90)”이다. 이는 피실험자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불안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어교실불안척도(KLCAS)의 항목별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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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불안
(KLCAS2)

1.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할 때 자신에 대해 확신이 전혀 없다. 153 3.187

9.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준비 없이 말해야 하면 당황하기 시작한다. 138 2.875

14. 나는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144 3.00

18.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할 때 자신감이 있다. 144 3.00

24. 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아주 수줍어한다. 138 2.875

27.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할 때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진다. 133 2.770

32. 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138 2.875

시험 불안
(KLCAS3)

8. 나는 한국어 교실에서 진행되는 시험을 볼 때 보통 편안하다. 152 3.166

21. 나는 한국어 시험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 123 2.562

수업 불안
(KLCAS4)

4. 나는 교사가 한국어 수업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렵다. 156 3.25

5. 나는 한국어 수업을 더 듣는 것이 전혀 귀찮지 않다. 159 3.312

6. 나는 한국어 수업 동안에 수업과 관련 없는 것을 생각한다. 129 2.687

7. 나는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한다는 생각을 계속한다. 170 3.541

11. 나는 어떤 사람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그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42 2.958

12.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아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긴장하기도 한다. 160 3.333

15. 나는 교사가 수정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한다. 152 3.166

16. 나는 한국어 수업을 잘 준비했어도 걱정이 된다. 136 2.833

17. 나는 한국어 수업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118 2.458

22. 나는 한국어 수업을 위해 아주 잘 준비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169 3.520

23. 나는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 말한다고 항상 느낀다. 164 3.416

26. 나는 다른 수업에서보다 한국어 수업에서 더 긴장하고 불안하다. 158 3.291

28. 나는 한국어 수업에 갈 때 매우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다. 141 2.937

29. 나는 한국어 교사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불안해진다. 156 3.25

외국어교실불안척도(FLCAS)와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실불안척도(KLCAS)는 한국어 교실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부정적인 평가 불안, 수업 불안의 네 가지 하위 구성요인을 측정한다. 한국어교실불안척도의 10개 문항(2, 3, 
10, 13, 19, 20, 25, 30, 31, 33, 이하 KLCAS1)은 부정적인 평가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들 문항은 실수를 하는 것
에 대한 불안과 한국어 교실에서 동료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교실불안척도의 7개 문항(1, 9, 14, 18, 24, 27, 32, 이하 KLCAS2)은 교실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사소통 불안을 측정하는 질문들이다. 한국어교실불안척도의 2개 문항(8, 21, 이하 KLCAS3)은 한국어 시험에 대한 불
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문항들(이하 KLCAS4)은 한국어 수업 자체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질문들
이다.

<표 3> 한국어교실불안척도(KLCAS)의 하위 구성요인들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KLCAS1 48 16.00 47.00 29.08 7.50

KLCAS2 48 12.00 34.00 20.58 4.76

KLCAS3 48 2.00 10.00 5.73 1.76

KLCAS4 48 23.00 66.00 43.46 8.60

KLCAS 48 55.00 149.00 98.85 20.34

위 <표 3>은 한국어불안척도의 하위 구성요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이다. 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불안척도와 그 
하위 구성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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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어교실불안척도와 그 하위 구성요인과의 상관관계 (N=48)

KLCAS1 KLCAS2 KLCAS3 KLCAS4 KLCAS

KLCAS1 Pearson 상관계수 1 0.863** 0.463** 0.784** 0.942**

KLCAS2 Pearson 상관계수 1 0.400** 0.730** 0.895**

KLCAS3 Pearson 상관계수 1 0.544** 0.581**

KLCAS4 Pearson 상관계수 1 0.929**

KLCAS Pearson 상관계수 1

(*:p<0.05 ; **:p<0.01)

위 <표 4>의 측정계수(KLCAS1: r=0.942; KLCAS2: r=0.895; KLCAS3: r=0.581; KLCAS4: r=929)는 한국어교실불
안척도(KLCAS)를 이루는 하위 구성성분의 항목들이 그 구성성분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 표는 상관관계의 유의확률이 0.05이하이므로 각 요인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설문요인들
과의 상호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KLCAS4가 다른 세 설문요인들과 아주 긍정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KLCAS4는 KLCAS1(r=0.784)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이며, 다음으로 KLCAS2(r=0.730)와 연관성을 보이며, 그 다음으
로는 KLCAS3(r=0.544)과 연관성을 보인다. 즉 KLCAS3은 KLCAS1(r=0.463)과 KLCAS2(r=0.400)와 긍정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는 KLCAS의 하위 구성요인에서 높은 측정값을 기록한 학습자는 다른 KLCAS의 하위 구성요인
에서도 높은 측정값을 기록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험 불안을 느끼는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불안을 더 크게 느끼며, 이어 동료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이보다 더 
크게 느끼며, 결국에는 수업 불안을 제일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피실험자들은 ‘시험 불안
(KLCAS3) < 의사소통 불안(KLCAS2) < 부정적 평가 불안 (KLCAS1) < 수업 불안(KLCAS4)’의 순서로 불안의 강도가 
커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한국어교실불안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피실험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기관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
시험을 합한 평균을 활용하여 진급과 유급을 산정한다.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서 한 개 영역 이상에서 과락이 없어
야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진급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급의 중간시험 결과와 기말시험 결과를 합
한 평균 점수인 최종 성적을 분석에 활용한다. 그리고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상, 70~84.9점은 중, 그리고 유급 점수인 
70점 아래는 하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피실험자들의 1급 최종 성적은 상등급이 21명(43.75%), 중등급이 16명(33.33%), 하등급(유급)이 11명(22.92%)이었다. 
이들의 성적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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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적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읽기 성적 48 27.10 100.00 76.78 18.13

말하기 성적 48 53.25 100.00 84.69 10.81

쓰기 성적 48 17.00 99.50 76.89 20.02

듣기 성적 48 43.00 98.00 77.00 15.57

총 성적 48 35.59 99.13 78.88 15.15

위 성적 값과 앞 장 <표 2>의 불안 측정값을 활용하여 불안도 평균과 각 성적 평균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불안도 평균과 성적 평균과의 상관관계 계수         (N=48)
불안도 평균

유의확률 (양쪽) Pearson 상관계수

읽기 평균 0.601 0.077

말하기 평균 0.713 0.055

쓰기 평균 0.470 0.107

듣기 평균 0.806 0.036

총 성적 평균 0.585 0.081

(*:p<0.05 ; **:p<0.01)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성적의 평균 그리고 총 성적 평균이 불안도 평균과 상관관계 계수가 각각 0.077, 0.055, 
0.107, 0.036, 0.081로 나타났다. 이들의 유의확률(p)이 모두 유의 수준 0.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능별 학업 성취
도 구성 요인들 모두 불안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피실험자들의 불안은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의 
개별 성적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또한 전체 성적과도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어교실불안과 나이 및 성적과의 상관관계

피실험자의 나이가 성적과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피실험자들의 나이는 최
저가 22세이고 최고령자가 38세로, 평균 나이는 26.87세이며 표준편자는 3.86세이다.

<표 7> 나이와 성적 및 불안도와의 상관관계 계수     (N=48)
나이

유의확률 (양쪽) Pearson 상관계수

읽기 평균 0.016* -0.346

말하기 평균 0.029* -0.361

쓰기 평균 0.067 -0.266

듣기 평균 0.019* -0.337

총 성적 평균 0.029* -0.336

불안도 평균 0.074 -0.056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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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그룹
전체

평균(27세)미만 평균(27세)이상

성적등급

상
빈도 16 5 21

나이그룹 중 비율 0.6 0.2 0.4

중
빈도 7 9 16

나이그룹 중 비율 0.3 0.4 0.3

하
빈도 4 7 11

나이그룹 중 비율 0.1 0.3 0.2

전체
빈도 27 21 48

나이그룹 중 비율 1.0 1.0 1.0

각 영역별 성적과 나이의 상관관계는 읽기, 말하기 그리고 듣기 성적은 나이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쓰기는 나이와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총 성적 평균과 나이의 상관관계는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상관관계가 있
다. 그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이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성적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도 평균과 나이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학습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보인다.

나이와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실험자들의 평균 나이인 27세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상중하로 구분된 성적 등급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나이 그룹과 성적 등급과의 교차표

평균 나이인 27세를 기준으로 평균 나이 미만은 27명(56.3%), 평균 나이 이상은 21명(43.8%)이었다. 성적을 기준으로 
상은 21명, 중은 16명, 하는 11명이다. 위 <표 8>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나이 그룹과 성적 그룹의 카이제곱 검증 (N=48)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177 2 0.046

카이제곱 검증에 의하면 유의확률이 0.046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나이 그룹에 따라 성적 그룹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평균 미만인 그룹, 즉 좀 더 젊은 그룹에 성적 등급 ‘상’이 많고, ‘중’은 평균 이상인 그룹과 비슷하
며, ‘하’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평균 이상인 그룹, 즉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하’가 
많고 ‘상’이 적다. 이는 나이가 많으면 성적이 낮다는 앞선 상관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나이가 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나이 그룹과 불안도 등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아래 <표 10>은 나이 그룹과 불안도 등급과의 교차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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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나이 그룹과 불안도 등급의 교차표

불안도 등급
전체

고불안 중불안 저불안

나이
그룹

평균(27세)
미만

빈도 1 8 18 27

나이그룹 중 비율 0.0 0.3 0.7 1.0

평균(27세)
이상

빈도 0 5 16 21

나이그룹 중 비율 0.0 0.2 0.8 1.0

전체

빈도 1 13 34 48

나이그룹 중 비율 0.0 0.3 0.7 1.0

전체 비율 0.0 0.3 0.3 1.0

평균 나이인 27세 미만(총 27명, 56.25%)에서 고불안은 1명, 중불안은 8명, 저불안은 18명이다. 그리고 27세 이상(총 
21명, 43.75%)에서 고불안은 0명, 중불안은 5명, 저불안은 16명이다. 위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나이 그룹과 불안도 등급의 카이제곱 검증 (N=48)10)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077 2 0.584 0.857

우도비 1.451 2 0.484 0.857

Fisher의 정확한 검정 1.034 　 　 0.857

검정 결과를 분석하면, 유의확률이 0.857로 나이 그룹과 불안도 등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한국어교실불안과 성별 및 성적과의 상관관계

피실험자의 성별이 성적과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다. 총 48명의 피실험자들 가운데 남
자는 25명(52.1%)이며 여자는 23명(47.9%)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적이 상인 그룹은 21명(43.8%), 중인 그룹은 16명
(33.3%), 하인 그룹은 11명(22.9%)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과 성적등급 간의 교차표를 구성하여 분석하면 아래 <표 
12>과 같다.

10) 카이제곱 검정은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하여야 정확성이 확보된다. 나이 그룹과 불안도 등급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은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55.6%(5셀)이므로 피셔의 정확성 검정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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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성별 및 성적등급 간의 교차표

성별
전체

여자 남자

성적등급

상
빈도 12 9 21

성적등급 중 비율 0.6 0.4 1.0

중
빈도 7 9 16

성적등급 중 비율 0.4 0.6 1.0

하
빈도 4 7 11

성적등급 중 비율 0.4 0.6 1.0

전체
빈도 23 25 48

성적등급 중 비율 0.5 0.5 1.0

위 표를 보면 성적이 ‘상’인 21명 가운데 여자는 12명이고 남자가 9명이다. 성적이 ‘중’인 16명 가운데에서는 여자가 
7명이고 남자가 9명이다. 성적이 ‘하’인 11명 가운데에서는 여자가 4명이고 남자가 7명이다. 전체적으로 여자가 상위권
에 더 많이 분포해 있고 하위권에서는 더 적게 분포하고 있어, 여자들의 성적이 약간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성적 등급이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3>와 같다.

<표 13> 성별과 성적 등급의 카이제곱 검증 (N=48)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416 2 0.493

카이제곱 검증의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이 0.493이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성적 등급이 다
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피실험자들의 성별과 성적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의 성과 불안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그룹과 불안도 등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아래 <표 14>는 남녀 그룹과 불안도 등급과의 교차표이다.11)

<표 14> 남녀 그룹과 불안도 등급의 교차표
불안도 등급

전체
고불안 중불안 저불안

성별

여자

빈도 1 6 16 23

불안도 등급 중 비율 1.0 0.5 0.5 0.5

전체 비율 0.0 0.1 0.3 0.5

남자

빈도 0 7 18 25

불안도 등급 중 비율 0.0 0.5 0.5 0.5

전체 비율 0.0 0.1 0.4 0.5

전체

빈도 1 13 34 48

불안도 등급 중 비율 1.0 1.0 1.0 1.0

전체 비율 0.0 0.3 0.7 1.0

11) 남녀별 불안도 집단통계량
성별 유효수(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불안도
평균

여자 23 3.09 0.62 0.13

남자 25 2.90 0.6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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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차표를 보면, 총 23명의 여성 피실험자들 가운데 고불안은 1명, 중불안은 6명, 저불안은 16명이다. 한편 총 25명

의 남성 피실험자들 가운데 고불안은 0명, 중불안은 7명, 저불안은 18명이다. 위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
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성별과 불안도 등급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N=48)12)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113 2 0.573 0.871

우도비 1.498 2 0.473 0.871

Fisher의 정확한 검정 1.085 　 　 0.871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871로 성별과 불안도 등급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성별과 
불안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VI. 논의

여기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통계 결과와 4.2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를 순서대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연구 문제 1은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이다. 전체 유효수 48명의 불안도 평균 최

소값은 1.67이고 최대값은 4.51로 그 평균은 2.99이었다. 최대 1에서 최대 5까지의 5단계 척도에서 그 평균값이 2.99로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느끼는 불안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이다. 다른 외국어 수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불안도 
측정값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고불안 2.1%, 중불안 27.1%, 저불안 70.8%의 분포를 보여 한국어 수업에
서 느끼는 불안도가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불안이나 지나치게 적은 불안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주장
의 관점에서 보면, 피실험자들의 불안은 공부에 과격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국어교실불안척도의 하위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불안 요소를 살펴 본 결과는 흥미롭다. 앞에서 언급되었
듯이, 외국어교실불안척도를 수정하여 작성된 한국어교실불안척도 설문지는 학습자의 시험에 대한 불안, 한국어로 의사소
통하는 것에 대한 불안, 동료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수업 자체에 대한 불안의 네 하위 구
성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실험자들의 결과값을 보면 이 네 구성요인들 간에 포함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시험 불안을 느끼는 학습자는 의사소통 불안을 더 크게 느끼며, 의사소통 불안을 느끼는 학습자는 동료에 의한 부정
적인 평가 불안을 더 크게 느끼며, 부정적인 평가 불안을 크게 느끼는 학습자는 기타 불안을 크게 느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피실험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연계성은 ‘시험 불안 < 의사소통 불안 < 부정적 평가 불안 < 수업 불안’의 순서로 나
타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교실에서 수업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줄이면 다른 불안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연구 문제 2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불안도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표 6>
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실험자들의 성적과 불안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피실험자들의 불안은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의 
12)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33.3%(2셀)로 피셔의 정확성 검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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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성적과도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전체 성적과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피실험자들의 불안의 한국어 성적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 교육에서 불안과 학업 성취도가 연관성이 없다고 한 Bachman(1976), 
Chastain(1975), Scovel(1978)의 연구 결과와 그 궤를 같이한다.

연구 문제 3은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불안도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피실
험자들의 나이와 전체 성적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나이와 각 영역별 성적과의 관계에서 나이는 읽기, 말하기, 듣
기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쓰기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이와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이가 많을수록 성적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이와 불안도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나
이는 학습자들이 불안을 많이 또는 적게 느끼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녀의 
성별이 성적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남녀의 성별은 성적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안과도 상관관
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성별은 성적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 불안으로 학습에 방해를 받는 학습자들에게는 다른 불안 요인들에 우선하여 ‘수업 불안’에 포함된 
항목들을 분석하여 이들 요인들이 학습자에게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
언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하면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동료에 의한 부정적 평가 불안’
을 연쇄적으로 해소할 여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피실험자들의 성적은 이들의 느끼는 불안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이들이 온화한 불안을 느끼고 있어 불안이 이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피실험자들이 최소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이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
사학위 취득을 위한 동기가 분명하여 자신을 통제하며 학습에 정진하고 있어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불안, 나이, 성별 중에서 불안과 성별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가 없지만 나이의 많고 적
음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과 성별은 정부초정 대학원장학생의 학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
표로 사용될 수 없지만, 나이의 많고 적음은 피실험자의 학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이들이 한국어 학습에 성공하도
록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VII. 맺는말

이 연구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의 불안 양상을 파악하는 시도이다. 외국어교실불안척도를 한국어 
교육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어교실불안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연구의 대상을 국내대학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를 배우고 있는 한국정부초청 대학원장학생으로 특정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는 불안이나 
성별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나이와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들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에 대한 연구의 대상도 확대하여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이다. 
이 설문지는 교실 내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갖는 불안만을 측정하도록 구안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
실 밖의 환경에서 겪는 불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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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둘째로는 연구 대상과 관련된 한계이다. 피실험자들의 균질성을 확
보하기 위해 한 곳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한국정부초청 대학원장학생이라는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보니 피실험자의 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나이와 성별에 따른 분석 이외에 국적, 다른 외국어 학습 경험 등과 같은 다
른 변수를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셋째로는 다양한 한국어 구사 등급의 학습자들과의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다른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된 나이가 한국어 학습에 부진자의 모든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없
다. 학습 태도, 학습 방법, 학습 동기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가 유발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충하는 추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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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중·일 학습자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임형재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1. 서론
 
과거 통번역을 하는 사람은 역관이라 하여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금도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문가로서의 

통번역사라고 칭한다. 하지만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고 문화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21세기 통번역은 과거보다는 보
편적인 개념에서 개인 업무 능력의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통번역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한국인이 외국어 습득을 통해 수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 이
유는 지난 시기 한국어의 위상에서 찾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 배운다고 해
도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사이 한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위상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어에 대한 위상도 많이 변화하였다. 

특히 국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해외 인력의 유입과 이주민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1)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한 전문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통번역 대학원의 신입생 중 외국인
의 비중은 2014년 15%에 달하고 있다.2)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하는 상황을 적지 
않게 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현지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의 통번역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3) 

이제 한국어 교육계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내용과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인재를 양성해야할 책임을 갖게 되었
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물론 한국어교육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어디에서도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심화하고 통역이나 번역의 전문성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찾기는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통번역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최소 두 언어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전문적이 통번
역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소수의 인재로 이해된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과 외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증가로 이러한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주여성 통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커뮤니티 통번역의 여러 부분에
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의 활동이 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현지 한국어 사용자에 의해 통번역이 수
행되고 있다. 
1) 2015년 법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93년 국내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1,075명으로 2015년 102,117명의 1.05%에 불과하였다.
2) 성초림(2014:364)은 국내 통번역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과 이로 인해서 통번역대학원 입장

에서 깊은 고민을 갖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의 근거로 각주 6에서 2014년 국내 통번역대학원 입학생 중 15%가 외국인이었음
을 제시하였다. 

3) 중국에서 통번역 교육을 위한 한국어 MTI(전문석사)과정은 2014년 17개교에서 2015년에는 20개교를 넘었으며, 앞으로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은정 외 20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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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송은정 외(2015:310)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한국어

에 대한 번역과 통역을 요구 받고 또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4) 다시 말해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는 전문적인 통번역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교적 일찍부터 통역 또는 번역에 대한 행위를 요구받거나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같은 연구에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은 미래 자신의 직업으로 또는 직장에서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로 통번역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는 학문목적 한국어교육 외에
는 아직 이를 준비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의 발전 상황과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외국인 한국어 통번역사 양성의 토
대와 기반이 되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적에 맞는 교육내용의 
구성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평가를 통해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과정의 유효성과 성취도,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 한다.

2.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에 대한 검토

세계적으로 단일 언어 사용자 보다는 다중언어 사용자가 더 많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다중언어 
사용자를 우리는 '통번역사'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통번역은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능력, 언어교체(Code 
Switching)나 언어선택(Code Choice)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혜연(2010:2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리학적 영
역의 차별화된 활동으로서 또는 인지심리학적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통번역 능력(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 설
명하기 때문이다. 정혜연(2010:226)은 Ammann/Vermeer(1990)의 통번역 능력의 하위 체계 구성을 인용하여 통번역 능
력은 전문적인 통번역 행위에 필요한 지식적, 심리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L1과 L2의 텍스트 능력, 문화 능력, 전
환 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정의한 통번역 능력의 구분을 참고해 보면, 외국인이 위와 같은 
모국어와 한국어의 언어전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L2(한국어)의 언어 
숙달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이 한국어교육에서 설정한 고급(Topik 5.6급)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범위를 넘어, 문화 해석과 전이가 가능한 수준의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한다. 즉,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의 이해

와 표현, 한국문화의 해석에서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의 수준을 넘어서고, 일반 어학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 
전문가 과정이나 한국어 최고급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통역과 번역의 기능영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일반목적 한국어 고급과정(Topik5.6급) 이상의 학습자나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심화와 통번역의 기초능력을 양성하는 통번역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5) 여기에는 전문 통번역교육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외국어(L2)가 되는 한국어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한 언
어, 문화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내 대학 내 어학당에서 중·고급(4~6급)에 재학 중인 62명의 학습자에게 설문을 한 결과 이중 41%인 26명의 학습자가 공식적인 
통역 또는 번역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응답자의 67%가 자신의 미래 업무 수행 능력으로 통번역을 꼽았다.

5)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는 이런 수준의 외국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강남과 강북
의 학원가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학생들을 따라 외국어 통번역 학원가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전문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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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연구 분석

지난 세기 8~90년대에 들어서 한국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한국어에 번역이 조금씩 시도되기는 하였지만6) 외
국인의 한국어 통역 또는 번역에 직접 관련된 연구는 90년대까지도 찾을 수 없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몇몇 논
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관련된 연구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교육과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은 최권진(2006), 고암(2009), 
장정윤(2011), 이은진(2011), 이민우(2012), 송혜정(2013), 성초림(2014), 임형재·송은정(2015)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최근 4-5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인식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 연구에서 가장 먼저 살펴 볼 연구는 최권진(2006)으로 불가리아 대학교 한국어 전공과목으로서의 통번역 수업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와 유사한 연구로 장정윤(2011)은 베트남에서의 번역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한국어 번
역 교육을 위한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은진(2011)은 뉴스를 이용한 통역 교육을 연구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의 번역 또는 통역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통번역을 한
국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적 영역보다는 통번역 수업의 단계
와 통번역의 절차 등 수업운영 방법을 다루고 있다.7)

이런 점에서 고암(2009)의 연구는 본격적인 외국인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외국
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실제적인 요구분석을 시도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통번역 목적 한국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활용 능력이라는 한정된 목표를 가졌다는 한계는 있다. 

이후 이민우(2012)와 송혜정(2013)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개설된 한국어 통번역 과정 개발의 실제를 제시하고 10주에 
해당하는 단기과정을 제안하였고, 이 연구는 비록 6급 과정에 추가된 단기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한국어교육
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통번역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내용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철자(2011)는 통번역 교육과정 연구에서 통번역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실 수업이 이루
어지기 전에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과정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보다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과정 개발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비록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에 대
한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설계에도 도움이 된다. 

성초림(2014)는 국내 통번역 전문대학원의 한국어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L1, L2로서의 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교육에 수준 제고 문제와 함께 한국어 교육
을 담당할 교원의 확보, 그리고 교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통번역교육 영역에서 한국어교육의 역할의 필요성을 
살필 수 있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송은정(2015)의 논문에서는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이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과 달리 통번역 전개 과정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통번역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과정

6) 대부분이 국내 거주 외국인(공관 및 주재원) 또는 일부 일본계 문학가 또는 학자들이었다. 
7) 해외 현지 대학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통번역에 대해 국내보다 일찍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한국어 전공을 운

영하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교과목으로 한국어 통번역 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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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역과 번역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 있는 통번역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2 연구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설계에서 학습자의 요구조사의 중요성은 앞서 정철자(2011:132)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에 따라 사회나 기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 기대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조사하여 명확한 교수법 및 학습 대상 항목과 학습 과정에 대한 정의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목표 중심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교실과는 유리된 상황에서 계획이 구성되어 실행력이 결여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한 연구로 송은정 외
(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분석을 위해 외국인의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학습내용에 대한 요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통번역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한국어 능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여 교육내용에 대
한 수요(학습자 결여 사항 및 요구 사항, 학습 전략)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자료가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습자 요구와 통번역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
용을 살펴보고, 둘째로 교육내용에 대한 실제성과 효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교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해당 교육과정
을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평가를 분석해 보다. 

설문조사는 아래와 같이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학습자 개인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과정 구성요소별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
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어 번역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며 과정을 통해서 목표하는 능력을 달성했는가
를 묻는 질문이다. 

둘째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조사로 학습자가 교육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교육내용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내용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학습내용과 교육내용이 
얼마나 합치하는지에 대한 조사항목이다. 

네 번째는 교육과정에 사용된 교재에 대한 만족도로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붇는 
항목이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과목별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자질 과 
교사의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상의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및 통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유효성과 학습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내용의 유효성과 더불어 교육의 효율성과 학
습의 몰입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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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과정에 따른 기준 기준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한국어 분석능력
(이해)

다양한 담화/텍스트 듣기 및 읽기 연습
통번역 분야와 한국 문화적 배경 지식 학습
통번역 분야별 술어 및 이해어휘 확장

한국어 전이능력8)

(언어 전환)

언어 전환을 위한 통번역의 절차적 지식 학습
모국어와 한국어의 대조 문화적 개념 학습
모국어와 한국어의 대조 언어학적 체계 학습

한국어 재구성능력
(표현)

다양한 담화/텍스트 말하기 및 쓰기 연습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의 한국어 규정 학습
정확한 발음, 억양, 언어예절
통번역 분야별 술어 및 표현어휘 확장

3.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3.1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과 통역을 행하는 것은 두 언어를 모두 완벽하게 사용하는 이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행위로만 
정의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통번역을 하는 것은 완전한 다언어 화자의 행위 능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언어 사용자
가 자신의 언어능력에 따라 나름의 언어전환 능력을 활용하여 행하는 다양한 수준의 언어전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고급단계를 넘어 통번역에 대한 전문적인 언어전이 능력을 습득하고 동시
통역과 같은 언어사용 능력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목적에 맞는 교육과
정과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교육과정은 각주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 통번역대학원에 늘고 있는 외
국인 한국어 통번역 지원자를 위한 기초과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한국어 고급학습자가 통번역을 위한 언어능력, 문화능력을 갖춰 통번역을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3.2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은 송은정 외(2015:319~322)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
이 느끼는 통번역에 대한 어려움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교육과정의 목표는 통
번역교육이 아닌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에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L2 언어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표현
을 모국어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분석, 전이, 재구성이라는 통
번역의 전개 과정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의 교육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다. 교육내용
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통번역 전개 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여기에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인한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8) 전환를 위한 L1과 L2간의 등가 의미 검색 및 자동화 능력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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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통역과 번역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교육내용으로 앞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통역과 

번역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즉, 번역 상황과 통역 상황은 각기 다른 기능적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번역을 위한 것과 통역을 위한 것, 그리고 한국어학, 한국문화와 같은 공
통과정이라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둘째는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이라는 목표에 맞는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재를 개발하야 한다. 
정철자(2011:132)의 연구에서도 교수학습 내용구성에 대해 학습자와의 협의를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사와 발달 상황에 
적합한 교육 항목을 선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 능력을 파악하고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종
합적인 교수 학습 활동과 과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일반목적의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정과는 달리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통제되지 않은 
한국어 자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 특성을 참고하여 단계별 과목구성과 교육내용을 
설계하였다.

1) 분석(이해) 단계를 위한 한국어 교육내용 구성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외국인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전문화된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전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

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한 갈래이다. 그러므로 통번역의 전개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분석’을 위해서는 출발어 
L1 또는 L2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한 한국어 재구성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분석능력은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장르, 다
양한 기능, 전문화된 주제로 이루어진 이해 연습이 우선되어야 하고, 문체나 표현에서 장르와 기능의 차이로 인한 한국
어의 특징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교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는 
한국어 통번역에 있어 기본 능력인 고급 한국어(장르별, 기능별)의 듣기와 읽기 능력 제고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제 통번역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9) 통번역 목적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은 문화 간 소통 전문가(Intercultural Communicator)로서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통번역에서 전문 영역의 통번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번역 현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
므로 통번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문화 해석을 통해 언어의 사회문화적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지식이 필요하다.10)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내용에는 한국학의 지식을 포함하여 한국어 모어화자가 인지하고 있는 한국의 법, 정치, 국제 관
계, 역사,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지식과 텍스트 이해를 위한 분야별 전문 어휘 교육 내용이 
통번역을 위한 기초 지식으로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분석 단계를 위한 교육내용에는 출발어의 이해 내용을 기억하고 이를 도착어로 전환하기까지의 내용 해석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번역을 위한 이해와 해석의 정확성, 통역을 위한 언어전환과 이해 내용의 기억 연습을 포함
하여 입력과 산출의 연습모형을 구성하였다.

9) 통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코드전환을 넘어서 ‘문화 간 소통’ 또는 ‘사회적 문화번역’이라고 할 정도로 통번역 전문가에 대한 사회, 문화의 
이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통번역의 완성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로 지목된다.

10) 고암(2009)에서도 통번역대학원 외국인 재학생들이 추가로 개설되기 희망하는 한국어 관련 교과목으로 ‘한국 사회(정치, 경제 등)’
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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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전환 단계를 위한 한국어 교육내용 구성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전이능력’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국어가 출발 

언어이고 도착 언어가 한국어인 경우와 한국어 입력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
서 교육내용을 설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통번역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단계가 모국어로 이해한 바
를 한국어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언어 간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어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통번역 기초 이론 교육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통번역의 원리 학습과 이론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다.11)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관련 예문이나 예시 영상을 보여주는 방
법,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습 활동 실시 등의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언어전환에 대한 교육내용 구성에서는 학습자의 L1과 한국어 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되곤 한다. 더욱이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의 경우, 유창성을 중시하는 한국어교육의 
결과, 학습자 스스로도 한국어의 정확성과 문법성에 대한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전환 교육내용에는 L1과 한국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관점의 문법교육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모국어의 의미를 한국어로 전환할 때 구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완하여 정확성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통번역 이론과 한국어 문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전환하기 위한 자동화 훈련도 함
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어전환’은 전환 과정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언어 전환능력의 
배양을 위해 함께 교육할 내용으로는 원활한 언어전환을 위한 실습과 훈련이 가장 우선시된다. 언어전환을 위한 교육에
서는 한국어 다시쓰기 연습, 그리고 언어 간 다시쓰기와 같은 반복적 훈련을 구성하였다. 이중 한국어 다시쓰기 연습은 
L2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모국어 화자와 비견할 수 있는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의 적응력
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즉, 한국어 사용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여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구성을 통해 
실제 예비 통번역사의 훈련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인의 한국어 전환 훈련 방법을 구현하였다. 

3) 재구성(표현) 단계를 위한 한국어 교육내용 구성
세 번째 단계인 ‘재구성’을 위해서는 도착어를 한국어로 보고 통번역 현장에서 부딪힐 만한 다양한 글을 써 보고, 또 

다양한 장르에 대한 발화를 연습하는 쓰기와 말하기 교육으로 구성된다. 학습자는 통번역을 위해 앞선 연구에서 보았듯
이 쓰기와 말하기 수업에서 모두 높은 학습 요구를 보였다. 또 고암(2009)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번역 대학
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한국어 능력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발음과 함께 쓰기와 말하기 능
력을 꼽았다.12) 이는 한국어 표현의 정확성 높이기 위해 쓰기와 말하기 교육에 대한 목적성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재구성 단계를 위한 한국어 문법과 정서법의 재교육은 모국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접근과 언어의 유형론적 접근
을 통한 언어전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목적 한국어의 고급단계를 완성한 한국어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11) 4장에서 제시된 학습 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론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찾아볼 수 있다.
12) 이 외에도 조재영(2000)은 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번역 시 생각을 도착어로 다양하게 바꾸어 쓸 줄 알아야 한

다.”고 정리하고 있다.(이석규 외, 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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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 통역에서 발화와 쓰기에서 요구하는 정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문장부호 등 한국어 정
서법에 대한 규정과 언어예절을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정서법과 언어예절은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그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외국인이 이해 가능한 교육내용을 별
도로 구성하여 규범을 익힘과 더불어 반복된 연습을 통해 체득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어학의 교육내용 중 1단계 교육은 쓰기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한국어 통역에서는 말하기의 정확성과 발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음과 억양, 담화 예절, 화법 등의 교육
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발음과 억양 교육은 학습자의 요구가 매우 높은데, 이는 통역의 특성상 시간적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이해와 전달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자의 요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학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이론적 제시와 더불어 실제 발음 교정 연습과 억양 훈련 위주의 실제적 교육 훈련을 교
육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재구성 단계를 위한 교육내용에서는 고급 한국어의 쓰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장르별, 기능별 한국어 표
현 학습을 교육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 영역과 함께 표현 영역에서도 장르와 기능에 따른 한국어 표현에 대한 교육내
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역과 번역은 글의 장르와 현장의 상황에 따른 격식성의 변화가 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빠른 격식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한국어 이해와 표현 1.2에서 그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분야별 전문 어휘에 대한 적응 및 대응 능력도 교육내용에 포함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 어휘와 분야
별에 기초적인 지식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실제 전문 통번역 현장은 분야마다 내용과 지식의 범위가 매우 
넓고, 요구의 수준을 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교육내용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 수준이나 내용의 범위는 학
습자가 스스로 수행 영역을 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소한 목적성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 어휘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인의 고등교육의 교양 수준의 전문성을 기준으
로 분야별 술어에 대한 어휘교육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번역 현장에서 더 심화된 내용이 제시될 경우, 스스
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4) 한국어 통번역을 위한 통합 교육내용 구성
앞에서 통번역의 과정에 따른 세 단계의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내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정리한 교육내용

은 단계별로 한국어학,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해와 표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한국어에 대한 종합적 숙달
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외국인 통번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 과정으로 이을 위한 통합교육 내용은 분석교
육과 전이교육 그리고 재구성교육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또 실무형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학, 한국어학, 통
번역학의 융합 교육으로 실제 한국어 통번역을 경험하고 기초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의 특징을 기반으로 교육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는 통합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위의 세 단계의 연습과정을 일체화한 것으로 통번역의 현장을 미리 통제된 자료를 통해 경험해 보는 것이

다. 학습자 요구분석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인 교육내용으로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습
득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국어 통번역 능력을 종합하여 연습하는 기본적인 통번역 연습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통번역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제한된 통번역 연습을 통해  간단한 문학 작품이나 학술 소논문과 같은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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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학습자 스스로 번역하거나, 연설이나 뉴스와 같은 논리적 내용을 가진 발화를 통역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해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훈련과정의 성과물로서의 의미와 함께 한국어 통번역을 수행하
는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해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
을 배양하며,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화를 통한 한국어 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교사에 의해 난이도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통번역의 현장을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써 학습자의 학습 의지를 북돋아 주고, 통번역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세 번째는 통역과 번역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리고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통번역 수행을 위한 크고 작은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번역과 통역의 기초 훈련에서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대한 시간 제약을 
두어 반복 연습함으로써 외국어인 한국어 입력에 대한 기억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빠른 반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통역의 상황은 동시통역, 순차통역 모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모국어를 한국어로 재구성하거나 전환하는데 필요한 집중력 기초 훈련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였다. 이는 모국어나 한국어
의 이해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한국어로 재구성하여 산출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숙달도와 정확도를 높
이는 교육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4.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 평가분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내용을 구성할 시에는 교육 목표 설정 단계에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
여 교과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교수설계에 있어 교사는 학습자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 목표 설정에 반영된 학습자 요구 사항을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교실에서의 교과과정 실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정철자 2011:133) 본 연구
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성취도와 만족도 그리고 학습자가 느끼는 난이도를 조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즉 교육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대상은 국내 대학의 한국어교육 과정으로 개설된 '통번역 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습자
로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는 3장에서 살펴본 교육내용을 8개 과목으로 구성하여 과목당 평균 주 2-3 시간의 학습
에 참여하였고, 평균 매일 4시간씩 20주 통역 목적 한국어와 20주 번역 목적 한국어를 중심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중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한국어 번역과정과 통역과정 전체 800시간 과정 중, 최소 한 과정(6개월:400
시간) 이상을 수료한 21명의 학습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참여한 학습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00시간의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과정 중, 평균 600시간을 수료하였으며, 전체 대상자가 이미 수료한 번역과정에 대한 
평가를 설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1명의 선정된 학습자를 언어권별로 나눠보면 중국어권 학습자가 13명(대만 2명, 홍콩 2명 포함)이고 일본어권 학습자
는 8명(교포 1명 포함)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은 21명 모두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TOPIK 5급
(10명).6급(11명)에 해당하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13) 이후 20~40주에 이르는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13)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TOPIK 5.6급이라는 기준과 구술 면접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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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수료하였다.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경력을 살펴보면 21명 중 5명은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이고 14명
은 국내 대학 또는 어학당에서 2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명은 교포이거나 제 2언어로 한
국어를 습득한 학습자이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상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습자 간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비교적 큰 학습자 군을 형성한다.14)

  

4.1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 분석

학습자 성취도는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목적하는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시험이나 계속평가 등을 통해서 측정하지만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함으로 과목별로 학습자 스스
로 과목별로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 정도를 물었다. 

성취도는 매우 부족(1)에서 매우 만족(5)점 사이에서 과목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성취도는 
3.6점으로, 이는 100%을 기준으로 72%에 해당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가장 
많은 학습 성취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
습'으로 4.3(86%)이었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통번역을 목적으로 교육과

정에 참여한 만큼 교육내용에서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습 과목이 학습자 만족도가 높고, 그 결과가 학습자의 성
취도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습자의 평가를 그래프로 보면 학습자들이 성취도를 높게 평가한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습' 다음으로는 정서
법과 문법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번역을 위한 한국어학' 과목에 대해 성취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과목은 한국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통번역을 위한 한국학1'의 이해로 전체 8개 과목 중 가
장 낮은 3.4점(68%)이었다. 이를 다시 언어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평가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어권 학습자의 평가만을 살펴보면 일본어권 학습자는 성취도 평가에
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느낀 과목으로 '번역을 위한 한국어학'을 꼽았다. 그
리고 '번역 기초 이해'를 두 번째로 꼽고 있어, 일본어권 학습자는 한국어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통번역 목적이라는 점에서 
번역 이론 학습에 그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취도를 가

장 낮게 평가한 과목은 '언어권별 작품 번역'으로 아래 중국어권 학습자가 같은 과목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를 보면 일본어권 학습의 평가와는 차이를 보인다. 중국어권 학습자는'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습'과목에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으며, 두 번째로 높은 성취도를 보인 과목 역시 '언어권별 한국어 작품 번

역'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는 통번역의 정확성 또는 이론적 기초 학습보다는 실
용적이고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교과과정에서 성취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도를 보면 일본어권 학습자가 중
국어권 학습자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어 일본어권 학습자가 교육

절차를 통해 과정에 참여하였다. 
14)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난이도 조사에서 그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4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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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더 높은 수용적 태도는 보였다.

4.2 학습자의 난이도 평가 분석

학습자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이해 능력에 
대한 학습 강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를 찾을 수 있다. 학습자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난이도는 학습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내
용에 대한 적절한 난이도 구성을 시도해야 하는데, 학습자를 통한 난이도 평가는 교육내용에 대한 난이도 조절에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아래 난이도 평가는 4점 척도로 하였는데 이는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 '판단 유보'의 선택을 없애
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난이도 평가를 보면 4점 척도에서 2.5점으로 난이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안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과목별의 난이도에서는 '번역을 위한 한
국학의 이해' 과목이 가장 높은 3점으로 조사되었고, 한국어 고급과정의 읽
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번역을 위한 이해 강화' 과목이 가장 낮은 난이도 평
가를 받았다. 낮은 난이도는 1.9점 그리고 가장 높은 난이도는 3점으로, 학
습자가 느끼는 8개 과목의 난이도 최대 편자는 27.5%이다. 그리고 과목간

의 난이도 편차는 ±0.2로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과목을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한국학 과목 외에는 L2에 대한 기억력과 L2 

다시쓰기를 연습을 포함한 '번역을 위한 한국어 기초 훈련'과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습' '언어권별 한국어 작품 번역' 
등 연습과 실습과목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언어권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일본어권 학습자의 특징으로는 '한국학'과 '번역을 위한 한국어 기초 훈련'을 
제외한 6개 과목의 난이도가 2.0~2.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난이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여준다. 특히 난이도 2.5가 넘는 과목이 8개 과목 중 4개 과목으로 일본어권 2
개 과목과 비교되며, 난이도 2.0이하의 과목도 일본어권에서는 한 과목도 없었
으나 중국어권에서는 3개 과목으로 과목 간의 난이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세 가지 면에서 원인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교실에서 교사의 
학습자 평가를 보면 일본어권 학습자는 중국어권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에 완성
도가 높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어권 학습자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균등하게 평

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중국어권 학습자에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한 태도를 보였으며, 반면에 일본어권 학습자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해 수용적인 태
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교과과정에 대한 친숙성에 의한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중국어권 학습자가 난이도를 
낮게 평가한 과목은 '한국어 이해 강화'와 '한국어 표현 강화' 그리고 '한국어학'으로 1.6~1.7의 낮은 난이도로 평가하였다. 
이 과목은 모두 한국어에 대한 교육내용과 관련되며, 한국어 고급과정의 연장선에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익숙한 교육내용으로 인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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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습자의 교재구성 만족도 분석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육과정 안에서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를 평가하는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내용과 학습 환경, 학습 조건 등에 대한 학습자의 만
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교재와 교사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평가 
대상을 지정하였다.15) 

교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보면 5점 척도에서 3.5(70%)~4.3점(86%)의 
만족도를 보였다. 과목별 교재의 만족도에 대한 편차는 0.8점(16%)으로 비
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교재구성에 대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과목은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습' 교재로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전체 
교육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과 L1과 L2의 언어전환에 연습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교재는 '번역 기
초 이론'으로 비록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론을 담고 있지만 학습자에게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과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해당 교재의 구성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과목의 교재를 보
면 '번역을 위한 한국어학', '번역을 위한 한국학의 이해' 모두 교재 내용이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과목임을 알 
수 있다. 

교재 만족도의 결과를 언어권 학습자 집단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일본어
권 학습자의 교대 만족도는 80%를 넘는 4.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목이 3개
로 '한국어 작품 번역', '번역을 위한 한국어 기초 훈련',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습' 교재가 동일한 만족도를 보인다. 그리고 전체 8개 과목의 교재구
성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두 언어권 학습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일본어권 학습자는 성취도 평가에서와는 달리 '한국어 번역 기초' 과목의 교재에 대해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
다. 

중국어권 학습자는 교재 만족도에서도 성취도 평가와 유사하게 '언어권별 
한어국어 번역 실습'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성취도에서는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된 '한국어 작품 번역'보다 L2의 기억력 
훈련과 다시쓰기 연습을 포함한 '한국어 기초 훈련'의 교재구성에 대한 만족

도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작품 번역이 성취도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교육내용에서는 번역을 위한 한국어 훈련이 유
의미하였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이 두 과목을 제외하면 6개 과목의 교재는 70~75%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른 만
족도를 보였다. 여기에서도 교육과정에 참여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실용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볼 수 있다.

4.4 학습자의 교사 만족도 분석

15) 성초림(2014:372)에서는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재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안
정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한국어 말하기나 쓰기 등을 위한 교육 교재가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교재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한국어교육에서 통번역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교재가 많지 않아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새로운 교재에 대해 
학습자의 평가를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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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의 두 번째는 대상은 교사로 통번역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

육내용에 따라 다양한 자질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교육내용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교과과정이 운영된다는 점에
서 교사의 만족도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만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개인적 자질과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과목 만족도에 대한 보완적 자료로 그리
고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기반으로서의 만족도를 살피는 지표로 삼는 것이 좋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교재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만족도 편
차는 0.9점(18%)을 보였으며, 전체 학습자 평가에서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
습' 과목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과목별 교사 만족도는 
4.3의 교재 만족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차이가 있다면 교재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던 '번역 기초 이해' 과목과 '번역을 위한 한국어학'의 순서가 바뀌어 교사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론 과목에 해당하는 3과목에서 교사 
만족도 역시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일본어권 학습자의 교사 평가에서는 과
목 난이도 평가에서 높게 나왔던 '번역을 위한 한국학의 이해' 과목의 교사 
만족도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사 평가는 일본어권 학습자에 높게 나타났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교사 평가에서는 교재 만족도와 과목별 성취도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던 '언어권별 한국어 번역 실습' 과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중국어권 학습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실용적인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어권 학습자와는 

달리 이론과목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교재 개발과 교수법 개발 그리고 교
과과정을 설계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한다.  

5. 결론

해외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한국어 현지 통역은 통번역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상
당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통번역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또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많은 학습자 중에
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 국제회의, 문학작품 등 전문적인 통번역사의 영역에 접근하고자 하고, 동시통역사의 언어 능력
을 갖추고자 하는 학습자가 계속 늘고 있다.16)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교육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통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교육하고, 통번역교육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을 교육하는 전
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의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역할은 단순히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통

16)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조사에서 67%가 미래 자신의 업무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어와 
통번역 능력의 기반을 다지고, 커뮤니티 통번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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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학에
서는 유창성을 확보하면서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발음, 어휘, 문법, 의미 등 다양한 한국어학 분야의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내용의 구성은 학습자가 통번역 기능 습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4장에서는 학습자 설문을 통해 언어권별 학습자의 요구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와 그 특성은 
학습자에 맞는 교수 방법과 교재 개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인 한국어교육 영역과 더불어 일부 전문 통번역교육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외국어 숙달도와 통번역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교사의 자질이 된다. 이를 위해 언어권별 통번역 
전공 교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 확보를 통해 학습자 모국어 자료의 적절한 난이도 통제를 수
행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한국어 통번역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아직은 부족한 교육내용을 보
완해야 하고 다양한 교재도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3장에서 언급된 교육내용을 외에도 더 다양하
고, 좀 더 세밀한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 통번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
국어교육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향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의 
확보라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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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전공자의 커리큘럼 만족도에 관한 연구

权笔载 (广东白云学院 教授 经营学博士)
黄丙刚 (广东白云学院 副教授 文学博士)

Ⅰ. 연구의 목적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문자와 발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법은 학생들에게 자칫 초
기에 공부를 포기하는 성향을 보일수도 있다. 실제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초기에 한국어를 테스트 해보면 1년 동안 
공부가  자신감을 갖게 된 중상위 그룹에 비해 하위 20% 내외는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실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주관적 성격이나 태도에 기반한 한국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인해 초기에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포기자의 성향을 분류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년별 커리
큘럼 조정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실증적인 조사에 목적을 두었다.

1.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하였다.
특히, 학년별 각 과목별로 어떤 영향요인이 학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촛점을 맞추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통계패키지 19.0을 이용하였는바, 적용된 주요 분석 기법은 측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변수의 구성 
항목간 내적일관성 측정기법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분석기법, 측도의 타당성 검증을 하고 변수별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법, 그리고, 독립 및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 및 조절효과
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기법 등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언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약 5천개 정도라고 한다.이 중에 사용자가 1천명 이하인 언어가 1천여 개, 1만명 
이하의 언어가 3천여개로 세계 언어의 절반 정도가 소수민족의 언어이다. 또한 사용자가 적어서 소멸할 위험에 처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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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3천여개가 넘는 다고 하는데, 이의 핵심 원인은 첫째 사용인구가 적다는 것이고 둘째 배움의 어려움이고 셋째 영어
의 파워라고 한다.

위의 세 가지 관점 중 배움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어는 배우
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학자인  메라비언(Meharabian, 1972)은 의사 전달을 전체 100%로 하였을 때 보디 랭귀지가 55%, 목소리
가 38%, 말의 내용은 단지 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언어학자인Birdwhistell(1952, 1970)과 Burgoon, Buller와 
Woodall(1989), Ferraro(2006)은 메시지 전달의 60～70%가 비언어적 요소에 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달율이 높은 비언어적 특성

언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높은 전달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자연스러움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비언어적인 특성
은 상황과 환경, 태도에 따라 표현의 방법을 달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다수의 연구가 있었다.

이주섭(2005)은 3가지로 비언어적 표현을 제시했는데, 첫째,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을 대체, 보완 및 강조, 규
제, 반복함으로써 소통하게 될 의미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둘째, 비언어적 표현은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비언어적 표현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관계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소통하게 한다. 의사소통에
서는 내용 메시지와 더불어 관계 메시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관계 메시지를 소통하는데 비언어적 
표현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한, 이창덕 외(2010)는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메시지에 수반되어 의미를 보강하거
나 강조하고, 명료하게 해주며,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인 메시지의 의미와 모순되는 의미를 전달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으로 언어적 메시지가 반복될 수 있고, 언어적 메시지를 대신하고 화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언어적인 요소는 의사소통의 기능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Oliver(1997)는 만족이란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판단’이라는 총제적인 정의를 제시
하며, 동시에 이 정의에 대한 만족개념이 분석수준에 따라 여러 형태를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Zeithaml and 
Biter(1997) 등은 고객들의 만족 반응을 군집화된 사회차원, 산업차원, 기업차원 수준에서부터 개인차원 수준의 만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개인차원 수준의 만족은 한 거래시점에서의 만족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만족이라는 연장선상
에서 생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Parasuraman et al.(1994) 등은 거래 특유적 고객만족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가 자신의 욕구와 기대에 일치된 상태라고 정의하며, 이는 서비스 품질, 제품 품질, 그리고, 가격에 
대한 평가의 함수라고 하였다. 

Spreng, Mackenzie and Olshvsky(1996) 등은 제품 또는 서비스 경험에 정서적 반응으로써 감정적 상태의 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 Engel and Blackwell(1982) 등은 사전신념과 선택대안의 일치여부에 대한 평가로 인지과정 이후 형성되는 
소비자의 평가로 개념적 정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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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커리큘럼의 구성은 학생들에게 비모국어로서의 접근에 있어 거부감을 줄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 
또한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의 구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학년별로 커리큘럼의 요소를 적용하여 현재 진행되어온 커리큘럼이 첫째, 학생들에게 배움의 욕구가 유발되
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으며, 둘째, 과목별 만족도의 척도에 따라 어떤 긍정적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과 셋째, 
결과에 따른 흥미로움의 진행 정도가 공부에 대한 몰입의 과정까지 연결되는가 대해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의 내용을 바
탕으로 학년별 커리큘럼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가. 회화 과목에 관한 가설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외국어를 배우는 나라에 관심이 많다. 그 나라를 여행하고 싶고 그 나라 사람들

과 대화하고 싶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였을까? 
한국어를 전공자들이 한국을 처음으로 알게된 시기를 초등학교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전체(113명) 대답자의 60.2%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대단히 빨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회화 과목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듣기 과목에 관한 가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초등학교인데, 그럼 무엇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가수라

고 대답이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수의 외모가 영향을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많이 
듣고 따라하면서 점점 심취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행동을 유추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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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듣기 과목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쓰기 과목에 대한 가설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문법 다음으로 어려운 공부과 쓰기이다. 쓰기 공부는 한국인들도 혼란스러운 맞춤법이 상당히 

많다. 또한, 처음부터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을 음미하는 깊이로 빠르게 도달하기 쉽지 않지만, 정형화 되고 한정된 틀 속
의 범주에서는 한국인 못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쓰기 과목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문법 과목에 대한 가설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이 한국어 문법이다. 특히 중국인은 모국어의 문법과 너무 다른 구조로 인해 한국어 

문법을 매우 어려워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려워 하던 문법도  1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완전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표
현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문법 과목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 시청각 과목에 대한 가설
여타의 과목보다는 학생들에게 쉽게 흥미를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시청각 과목은 학생들이 거부감이 별로없는 과목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가설 5 : 시청각 과목은 흥미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관련변수의 측정 및 실증자료 분석과 해석

1. 관련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도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
성이 입증된 측도들과 본 연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응답자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113명에는 당일 출석한 학년별 인원 전체를 대상으
로 했으며, 성별의 경우는 언어를 공부하는 특성상 여자가 남자에 비해 월등이 많은 98.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지
역은 광저우 18.6%, 불산 11.5%, 산토우 8.8%,  메이조우 10.6%, 기타 50.5%로 지역의 광대함으로 특정 지역에의 쏠
림 현상은 없었다. 혈액형의 경우 O형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이는 학년별 교차분석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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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초기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Alpha

회화 4 4 0.847

듣기 4 4 0.840

쓰기 4 3 0.806

문법 4 4 0.803

시청각 4 4 0.813

만족 5 3 0.818

불만족 3 3 0.730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항목들이 변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측정항목간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어지는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Nunnally(1978)에 
따르면 탐색적인 연구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값이 0.5-0.6, 기초연구(basic research)에서는 0.8이상, 
그리고 응용연구((applied research)에서는 0.9-0.95 이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해본 결과 각 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이 최소 0.7이상이므로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뢰성 검증

나. 타당성 검증
‘타당성(validity)’은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는가, 검사점수가 검사의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검사도구 목적의 적합성에 해당된다(성태제, 2002: p. 36).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각각의 차원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각 변수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별로 그 구성차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
각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때 평가기준으로서 요인적재값은 0.5이상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고유값(Eigen Value)도 1
이상인 경우를 요인으로 추출하도록 하였다. 

<표 2> 각 항목들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정한가를 나타내는 KMO값은 0.911로 나타났고, 각 요인들의 회전후 설명
력은 64.15%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독립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요
인에서의 요인적재량이 0.60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내에서는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비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0.50이상
을 초과하는 요인적재량이 없으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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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회화 듣기 쓰기 문법 시청각 공통성

회화1 .757 .465 -2.40E-02 -.225 .486 .693

회화2 .806 .400 -1.87E-03 -.340 .489 .675

회화3 .767 .421 -2.23E-03 -.281 .421 .651

회화4 .785 .423 -4.704E-02 -.620 .433 .689

듣기1 .337 .754 -.230 -.308 .422 .701

듣기2 .455 .801 -.290 -.195 .421 .643

듣기3 -.146 .899 -.165 -.238 .451 .687

듣기4 -.155 .758 -.188 -.197 .489 .601

쓰기1 -.184 -5.71E-02 .554 -.199 -3.50E-03 .649

쓰기2 -1.87E-03 -4.40E-03 .601 -.174 -2.85E-02 .618

쓰기3 4.553E-02 -5.57E-03 .599 -.169 6.423E-02 .634

쓰기4 -5.30E-02 .778 -.295 8.534E-02 .609

문법1 -5.71E-02 -4.81E-02 -.327 .554 -.105 .587

문법2 -4.70E-02 6.553E-02 -.125 .601 -.225 .567

문법3 -2.21E-02 -.299 -.236 .599 -.274 .555

문법4 -.430 -.189 -.134 .778 -.210 .614

시청각1 .454 .475 -.335 -.220 .771 .693

시청각2 .405 .380 -3.80E-02 -.435 .735 .658

시청각3 .492 .523 -2.91E-02 -.233 .765 .681

시청각4 .478 .424 -.203 -.205 .825 .663

KMO=0.911

고유값 5.104 2.238 1.909 1.069 3.326

분산율 20.568% 13.849% 9.521% 4.356% 15.874% 64.148%

측정항목 만족 불만족 공통성

만족1 .850 .187 .543

만족2 .754 .247 .731

만족3 .685 8.731E-02 .712

만족4 .610 .354 .632

만족5 .784 .118 .527

불만족 .448 .514 .425

KMO=0.855

고유값 3.628 1.003

분산율 47.609% 18.032% 65.641%

<표 2>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표 3>에서 요인은 2가지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들에 대한 KMO값은 
0.855로 나타났고, 요인들의 회전후 총 설명력은 65.64%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내에서는 측정항목간 요인적재량이 
0.60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내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그러므로 각 요인들 간에는 0.50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적재 값들
이 없기 때문에 요인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다. 

<표 3>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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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목 구분 β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회화
(상수) 1.103 .231 4.783 .000

회화 .752 .050 14.921 .000

R2=0.493,F=222.643,P=.000

수업과목 구분 β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듣기
(상수) 1.053 .335 4.026 .000

듣기 .694 .048 9.364 .000

R2=0.422, F=359.258, P=.000

수업과목 구분 β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쓰기
(상수) 1.983 .369 5.362 .000

쓰기 .387 .098 7.8265 .000

R2=0.372, F=299.254, P=.000

4. 가설 검증

가. 회화 과목에 대한 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화 과목에 대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회화의 경우 결정계수 값이 0.493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 
중 49.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회화가 만족을 49.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회화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회화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4> 회화 과목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나. 듣기 과목에 대한 관계 검증
다음으로 듣기 과목에 대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듣기의 경우 

결정계수 값이 0.422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 중 42.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듣기 과목에 대한 만족
을 4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듣기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듣기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표 5> 듣기 과목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 쓰기 과목에 대한 관계 검증
세번째 쓰기 과목에 대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6>에서 처럼 쓰기의 경우 결정계수 값이 

0.372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 중 37.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쓰기가 만족을 37.2%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쓰기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쓰기 과목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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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목 구분 β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문법
(상수) 1.053 .335 4.026 .000

문법 .694 .048 9.364 .000

R2=0.284, F=293.764, P=.000

수업과목 구분 β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시청각
(상수) 1.128 .421 4.325 .000

시청각 .702 .064 7.874 .000

R2=0.446, F=325.129, P=.000

과목 연 구 가 설 채택여부

회화

수업의 수준 → 만족 채택

말하기 → 긍정 채택

시간연장 → 긍정 채택

수업의 재미 → 긍정 채택

듣기

듣기의 수준 → 만족 채택

듣기의 원함 → 긍정 채택

시간연장 → 긍정 채택

듣기의 재미 → 긍정 채택

쓰기

쓰기의 수준 → 만족 채택

쓰기의 원함 → 긍정 기각

시간연장 → 긍정 기각

쓰기의 재미 → 긍정 채택

라. 문법 과목에 대한 관계 검증
네번째 문법 과목이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문법의 경우 결정계

수 값이 0.284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 중 28.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회화가 만족을 28.4%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회화는 만족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문법 과목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마. 시청각 과목에 대한 관계 검증
다섯번째 시청각 과목이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8>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시청각의 경우 

결정계수 값이 0.446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 중 44.6%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청각 과목이 만족을 
4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시청각 과목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시청각 과목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실증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가설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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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문법의 수준 → 만족 채택

문법수업 원함 → 긍정 기각

시간연장 → 긍정 채택

문법의 재미 → 긍정 기각

시청각

시청각의 수준 → 만족 채택

시청각의 원함 → 긍정 채택

시간연장 → 긍정 채택

시청각의 재미 → 긍정 채택

Ⅵ. 결론 

1. 맺음말과 한계점

학생들의 만족도에 따른 결과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열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
가 없다.

대학은 특정 과목에 편중한 교육을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수업시수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만족도가 높은 과목일수
록 수업시간을 늘려 흥미와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어려워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만족하는 교육은 만들수 있다. 이는 교육자의 열정과 학생이 만들어 가는 대
학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각 대학 한국어과 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성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그 서열을 뛰어 넘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한번 정해진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편의성 보다는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정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심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를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보니 처음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마치 표준화 인양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피해는 학생들이 겪는다. 

시대가 변하면 언어 교육의 과정도 변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관점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학교의 수준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학마다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외국어 교육은 접근성, 자극, 동기유발, 흥미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어의 접근이 처음부터 어렵게 느껴지면 학생들은 심리적 거부반응을 먼저 갖게 된다. 저학년 
일수록 커리큘럼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며, 매년 신학기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더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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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습득의 이해
-음의 길이의 측면에서-

윤은경 (대구사이버대학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지하다시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습득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윤은경, 2013). 
어두초성 위치의 한국어 폐쇄음은 ‘폐쇄-지속-파열’의 3단계의 조음적 특징이 있고, 발성유형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의 
삼지적 상관속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어말에서는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마지막 조음 단계인 ‘파열’의 단계가 생략되
는 미파/불파현상으로 인해, 어두초성에서 각각의 조음 특성을 가지고 조음이 되는 장애음들이 중화가 되어 제 음가를 
잃게 된다. 이러한 음성·음운적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
다. 더 나아가 모국어에 장애음 종성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권 학습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학습자들의 언어 실태를 살펴보면, L1과 L2의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종성이 탈락되는 오류(예, ‘한국어’ *[한구어]), 
비음 종성의 교체 [ㄴ] → [ㅇ] (예, ‘~한다는’ *[한다능], 모음의 장음화로 인해 개음절이 되는 오류(예, ‘읽기’ *[이:
끼]), 종성의 음의 길이에 의한 자음 삽입 등의 오류(예, ‘흑이’ *[흑기/흑끼])에 대한 논의로 주제를 압축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어 종성에 위치할 수 있는 [ㅂ, ㄷ, ㄱ, ㅁ, ㄴ, ㅇ, ㄹ]의 7개의 자음 중에서 연구개 폐쇄음 [ㄱ]을 대상으
로 음의 길이의 측면에서 자음을 음성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예컨대, (C)VC.V의 음절구조를 갖는 ‘흑이’가 
MOP(Maximal Onset Principle)에 의해 종성이 후행하는 모음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연음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여
전히 *[흑기/흑끼]와 같이 종성에 폐쇄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V.CV의 구조에
서 1음절에 음절꼬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음절 자음의 음의 길이로 인해 종성에 [ㄱ]가 삽입되어 1음절이 중음절이 
되는 VC1.C2V의 음절구조로 지각되는 현상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예, ‘세기’ *[섹기/섹끼]).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
구는 연구개 폐쇄음 [ㄱ]의 음성학적 실현을 통해 분절음의 음의 길이가 분절음 수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2. 선행연구

한국어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으로서 음의 길이, VOT, 음의 높이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다. 특히 폐쇄음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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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웃하는 모음의 음의 길이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로 표진이(1975), 지민제(1993), Oh & Johnson(1997), 배재연·신
지영·고도흥(1999), 박희정·신혜정·양병곤(2002), 양순임(2005, 2006, 2010), 정현성(2008)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어중위
치의 폐쇄음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2.1. 선/후행하는 모음의 길이

위의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쇄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는 평음이 가장 길고 경음과 격음 앞에서 짧아진
다. 그리고 선행하는 모음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모음의 길이에서도 차이가 난다. 지민제(1993)1)는 이러한 모음의 음의 
길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파열 단계 이후에 모음이 안정구간을 가지기까지의 전이구간이 기(aspiration)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평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가 긴 것에 대해 박희정 외(2002: 181)는 후행하는 유성음화된 폐
쇄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무성음일 때보다 유성음을 발화할 때 성대 근육을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므로 선행 모음을 
미리 길게 발음하는 것으로 보았고,2) 양순임(2005)은 경음이나 격음 앞의 선행 모음의 길이가 짧은 이유로 자음의 후두
긴장성으로 인해 선행 모음을 위한 성대 긴장을 오래도록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2. 폐쇄지속시간 

신지영(2011)에 의하면, 폐쇄지속시간은 경음>격음>평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음이나 격음에 비해서 평음의 폐쇄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다. 조음의 위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구개음이 양순음이나 치조음에 비해 폐쇄구간이 매우 짧다. 
Hardcastle(1973, 배재연 외 1999; 145에서 재인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개음의 조음에서 조음체가 되는 혓몸의 
움직임이 치조음의 조음을 위한 혀끝이나 양순음의 조음을 위한 두 입술에 비해 느리기 때문인 듯하다.” 

2.3. VOT

평음은 어중에서 폐쇄구간 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므로 VOT는 측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신지영 2011). 배재연 
외(1999)에서 폐쇄음의 VOT는 격음>경음의 순으로 나타났고, 폐쇄음과 후행모음의 평균 길이는 경음>평음>격음의 순으
로 나타났다. 격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점과 VOT와 후행하는 모음의 길이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
립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대체로 조음위치가 양순음에서 연구개음으로 갈수록 VOT가 길어진다.

3. 실험

3.1. 피험자

본 실험에 참여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총 13명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서울 소재 한 대학원의 석사 1학기
1) 선행모음 대 자음의 길이 비율은 ‘에데’에서 약 0.55였고, ‘에떼’에서는 약 0.25로 나타났다. 
2) 필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음예기현상’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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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고, 한 명은 박사 과정생이었다. 그들 중 11명(남:여=10:1)은 한족 출신이고, 2명(남:여=1:1)은 중국동포이다. 평균 
연령은 25.2세(24∼28세), 한국어교육 경력은 2.6년(1∼5년), 한국 거주 기간은 2.7년(1∼6년)이다. 그리고 이들은 광둥
성, 북경, 산서성, 상해, 시안, 신장, 어저우, 연길, 옌진, 잠춘, 하북성, 후베이 출신이다. 

3.2. 실험 방법 및 절차

3.2.1. 음소 지각 실험
실험에 참여한 13명의 피험자들에게 신문 기사를3) 낭독하도록 하여 praat 5.4.03 버전에 헤드셋 마이크로 직접 wav 

파일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음성들을 필자가 듣고 연구개 폐쇄음 [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wav 파일로 저장하였다. 
100개의 음성 자료 중에서 정확하게 발음한 것은 44%, 부정확하게 발음된 것이 56%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 음성 자료
들을 프랏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랜덤으로 섞은 뒤 2번씩 재생되도록 하였다. 한국인 청자는 한국어 교육 경력이 없는 
30-40대 여성 2명과 30대 남성 1명이었다. ISI는 8초를 두어 청자들이 시료를 듣고, 들리는 대로 응답지에 한글로 전사
하도록 요구하였다. 실험을 준비하고 마치는 데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3.2.2. 음성 분석 방법
음성 분석을 위해 어중위치에 있는 연구개 폐쇄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 폐쇄 구간, VOT, 선행모음과 자음의 길이

의 비율(ratio)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어중초성에서의 폐쇄음은 유성음화가 되어 VOT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
라서 ‘흑이’에서 [흐기]의 [ㄱ]의 VOT를 측정할 수 없어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흑이’를 [흑기]처럼 발음하는 경우 평음이 삽입되는 것으로 지각되는 음성 자료들에서 어두초성의 평음과 유사한 VOT
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 측정값을 입력하였다. 정현성(2008)은 폐쇄음의 음운환경이 후행하는 모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은 통제된 단어 목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문기사를 낭독하는 것이어서 운율경
계로 인한 문말장음화로 인해, 후행 모음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측정값을 제외하였다. 

4. 실험 결과

4.1. 학습기간에 따른 산출의 정확성

아래의 <표 1>은 한국어 원어민 3명이 듣고 평가한 종성 [ㄱ] 발음의 정확성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응답 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는 α=.896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보이는지를 정답률에 따라 구분하고, 한국어 교육 기간과 비교해 보았다. 한
국어 교육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확성이 그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동아일보 2016년 3월 14일자 신문 ‘인간’ 이세돌 3패 뒤 첫 승“이기게만 세팅돼 무리수 둔 듯”에서 발췌.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14/7697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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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인원수 한국어 교육 기간

0% 3명(23.1%) 1.3 ∼5년

∼10% 미만 3명(23.1%) 2.5∼4년

∼25% 미만 1명(7.7%) 3.5년

∼55% 미만 1명(7.7%) 2년

∼75% 미만 3명(23.1%) 1.4∼5년

100% 2명(15.4%) * 재중교포

<표 1> VC.V/V.CV의 음절구조 내 [ㄱ] 발음의 정확성

4.2. VOT 유/무에 따른 분절음의 지각

어중 폐쇄음의 VOT 유/무에 따른 한국인 청자의 분절음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 결과가 아래의 <표 2>에 나타나 있
다.4) 평음이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가 되면 폐쇄구간 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어 VOT를 잴 수가 없다. 아래의 표에
서 보면 VOT가 존재하지 않는 어중 폐쇄음은 80.8%로 유성평음으로 지각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VOT가 존재하는 어
중폐쇄음은 평음이 삽입되어 ‘평음+평음’으로 지각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평음이 36%로 나타났
는데, 이때의 평음은 앞서 본 유성음화된 폐쇄음과 달리 어두초성의 무성음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인 청
자들은 어중폐쇄음이 VOT를 갖게 될 경우 무성의 평음으로 지각되거나, 분절음인 평음이 하나 더 삽입되는 것으로 지
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VOT 유/무 범주 빈도 퍼센트

무

평음 63 80.8

평음+평음 14 17.9

평음+경음 1 1.3

소계 78 100

유

평음 80 36.0

경음 16 7.2

평음+평음 93 41.9

평음+경음 32 14.4

합계 222 99.5

<표 2> 어중폐쇄음의 VOT 유/무에 따른 한국인 청자의 지각 비교

4.3. 폐쇄지속시간

아래의 <그림 1>은 전체 100개의 음성 자료 중에서 한국인 3명의 청자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자료(73%)들의 음성 산
출 결과 중 폐쇄구간의 길이를 분석한 자료이다.5) 폐쇄구간의 길이는 예측 가능한 대로 평음<경음<평음삽입<경음삽입의 
순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1>은 <표 3>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 응답 중에서 분절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으로 파악한 1개(0.5%)의 결과는 실수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2명만 의견이 일치한 경우는 25%, 세 명이 모두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음성 자료는 2%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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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ㄱ] 폐쇄구간의 길이 분석 결과

폐쇄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는 음소가 1개로 지각된 경우에 평음은 경음보다 선행 모음의 길이가 짧고(82.3 vs. 
95.6 ms), 폐쇄구간의 길이가 짧았다(51.3 vs. 123.0 ms). 음소가 2개로 지각되는 경우 역시 평음의 음의 길이가 짧았으
나(67.9 vs. 94.0 ms), 폐쇄구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45.6 vs. 146.37 ms). 

일견에 위의 결과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선행연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폐쇄음 앞에 위치하는 선행 모음의 길이는 평음이 경음보다 길고, 폐쇄구간은 평음이 경음보다 짧
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본 실험에 참여한 L2 화자들의 산출 결과에서는 평음이 경음보다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가 
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화자 간의 발화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과 같이 긴 내용의 신문
기사를 낭독한 발화 자료는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따라 발화 속도에 차이가 나므로, 기존의 통제된 단어 목록을 읽는 
실험과 달리, 측정한 선행모음 길이의 절댓값보다는 선행 모음 대 자음의 길이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
로 사료된다.  

4.4. 선행 모음 대 자음의 길이 비율

분석 결과 예상대로 평음이 경음보다 선행 모음의 길이가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음소가 1개의 평음으로 지각되
는 경우 선행모음과 자음의 길이 비율은 1.50, 경음은 0.70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소가 2개로 지각되는 경우 평음 삽입
(평음+평음)은 0.43, 경음 삽입(평음 + 경음)은 0.59의 비율을 나타냈다. 경음삽입의 경우 평음삽입보다는 모음의 길이가 
길게 나타났으나, 평음으로만 지각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
로 폐쇄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는 평음이 경음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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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행모음 대 자음의 길이 비율 비교

4.5. VC.V vs. V.CV 음절구조의 차이에 따른 오류의 양상

위의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전체 시료 중 56%에 해당하는 학습자 오류에서 1) 연구개 폐쇄음 [ㄱ]의 종성이 후행
하는 모음 사이에 하나의 분절음이 더 지각되는, 즉 삽입되는 것처럼 지각되는 경우는 전체 오류 중 64.9%를 차지했고, 
어두초성의 C2의 자음이 선행모음에 후행하는 음절꼬리의 위치에 음소가 하나 더 삽입된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는 전체 
음소 개수 중에서 33.3%를 차지했다. 중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V.CV의 음절구조의 음성을 듣고 한국인 청자들에게 받침
이 있는 것처럼 지각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학습자 오류 중에서 ‘이기게’의 예와 같이 *[이끼게, 익기게, 익끼게] 중 하나로 발음한 오류의 비율은 경음 오류
가 84%, 평음 삽입(평음+평음)이 16%, 경음 삽입(평음+경음)의 예는 없었다. 

<그림 3> VC.V 음절구조에서의 [ㄱ] 오류 양상

  

한편 VC.V의 음절구조, 예컨대 ‘익이’의 경우 *[이끼, 이기, 익끼]의 오류의 중 경음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음 삽
입이 39%, 평음 삽입의 비율은 61%에 해당했다. 전체적으로 오류의 양상을 보았을 때 한국인 청자들이 듣기에는 평음
이 하나 더 삽입된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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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CV 음절구조에서 [ㄱ] 오류 양상

위의 두 경우를 볼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VC.V나 V.CV의 음절구조에서 연구개 폐쇄음 [ㄱ]의 조음 시 폐쇄
음의 폐쇄구간이 길게 하고, 어두초성의 폐쇄음처럼 VOT가 있도록 발음을 한 자료에 대해 한국인 원어민 청자들은 평
음이 경음으로 대체되거나, 평음이나 경음의 음소가 하나 더 삽입된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오류를 음의 길이에 초점을 두고 선행모음의 길이, 폐쇄구간
의 길이, VOT, 선행모음과 자음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
화자료에서 VC.V나 V.CV의 음절구조에서 연구개 폐쇄음 [ㄱ]의 조음을 할 때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가 짧고, 폐쇄음의 
폐쇄구간을 길게 하고, VOT가 있으면 한국인 청자들은 이러한 음들을 지각을 할 때 평음이 경음으로 대체 된 것으로 
파악하거나, 평음이나 경음의 음소가 하나 더 삽입된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각과 산출 실험을 통해 확
인하였다. 홑자음인지, 중첩자음인지를 구별하는 주된 음향적 단서는 소리의 겹/홑의 차이가 아니라, 길이의 차이에서 비
롯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종성의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폐쇄구간의 길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모음의 음의 길이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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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국인 청자 3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음성에 대한 v, cd, ratio의 기술통계량

측정값
한국인청자의 음소 지각 반응

v cd ratio

3명
모두일치

평음

N 126 126 126

최소값 24 25 0.42

최대값 172 107 3.06

평균 82.3 51.3 1.50

표준편차 34.8 18.9 0.79

경음

N 6 6 6

최소값 88 92 0.50

최대값 103 154 0.90

평균 95.6 123.0 0.70

표준편차 8.0 33.4 0.22

평음+평음

N 75 75 75

최소값 25 87 0.15

최대값 154 208 0.92

평균 67.9 145.6 0.43

표준편차 29.5 30.5 0.22

평음+경음

N 12 12 12

최소값 51 100 0.22

최대값 157 211 0.97

평균 94.0 146.3 0.59

표준편차 40.9 42.37 0.28

※v: 폐쇄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 cd: 폐쇄음의 폐쇄구간, ratio: 선행 모음의 길이/폐쇄음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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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입문기 교육에 관한 고찰
–홍콩 지역 입문기 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폴리 롱 (Polly Loong,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언어 학습 과정에서 입문기는 학습의 시작 단계로, 초급 학습의 준비 과정이자 이후 한국어 학습 및 한국어 능력의 기

초를 다지는 첫 단계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입문기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경
험하기 시작한다. 민현식(2012:283-284)은 광의의 문법론1)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능력을 논하면서 문법 능력을 어휘 
능력, 문장 능력, 담화 능력으로 구성하고, 어휘 능력은 다시 발음 능력, 단어 능력, 표기 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다른 
시기의 학습 단계의 경우 위의 세 가지 문법 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도 있겠지만, 입문기는 그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발음·단어·표기의 세 가지 어휘 능력, 즉 기초 문식성2)에 가장 우선하여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문기에서 한
국어 능력이란 어휘 능력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문장 능력 및 담화 능력과의 통합적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는 표음문자인 한글을 문자로 사용하며 한글 자모의 표기도 복잡하지는 않지만, 기초 문식성의 함양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실제 입문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폴리 롱, 2013)에 70%가 넘는 학습자가‘한국어가 예상보다 어렵다3)’
고 응답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유급하는 학습자도 입문기 전체 학습자의 약 15%∼20%에 달하였다.4) 이에 대하여 자발적 
유급을 선택한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결과, 한국어의 경우 표기와 발음을 대응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
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법이 매우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학습자에게는 입문기 교육의 성과가 그들의 한국어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지속적
인 학습 동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고는 한국어 학습의 시작 단계인 입문기에 주목하여, 홍콩 지역의 입문기 교육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홍콩 
입문기 학습자의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언어권의 입문기 수업 내용과 비교하여 홍콩 지역 한국어 입문기 

1) 구본관 외(2015:26)는 좁은 의미에서의 문법론은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론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2) 폴리 롱(2013:2)은 한국어 교육에서 입문기의 기초 문식성을 “한국어 표기(한글)와 소리를 올바르게 대응하여 표기에 담겨 있는 개
념(의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한 바가 있다. 

3) 2011년 가을 학기부터 2012년 여름 학기까지 연구자가 담당한 입문기 수업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8명 학습자 
중 155명(71.1%)이 “한국어가 예상보다 어렵다”로 응답하였다.

4) 연구자는 그동안 6년간(2008년∼2013년까지) 입문기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관찰해 온 결과 학기마다 다음 단계의 학업
에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유급하는 학습자가 약 15%∼20% 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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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육기관:
공립 대학 및 학위 교육기관

과목명 수업 기간/수업 시간 주교재

홍콩대학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KU)

한국어1 한 학기 X

홍콩중문대학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한국어1,
입문 한국어

한 학기 Active Korean 1, 2

홍콩과기대학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어1 한 학기 Active Korean 1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홍콩에서 한국어 입문기 교육 현황

홍콩 지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5)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주 홍
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연말을 기준으로 홍콩에서 약 29,000여 명의 현지인들이 한
국어를 배우고 있다.6) 재학 중인 학습자의 인원수를 공공 교육기관과 사설 교육기관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공공 교육
기관은 9,000명, 사설 교육기관은 약 20,000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홍콩공회연합회7)(이하 공연회) 산하의 
업여진수중심(이하 업여진수센터)에서는 한 학기에 68개의 한국어 강좌가 열리며 그 수강생이 약 4,7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본 장은 홍콩의 공공 교육기관 중 공립 대학교 및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 중 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과 공연회의 한국어 과정 중 입문기8)에 해당하는 수업을 조사하고, 홍콩 지역 한국어 입문기 교육의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한다.9) 먼저 홍콩에서 한국어 입문기 수업에 관한 조사 결과부터 살펴본다.10)

<표 1> 홍콩 지역 입문기 수업 현황 조사 결과

5) 오선영(2012:244)은 홍콩 한국어 교육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및 대학 부속 기관 중 침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Hong Kong Baptist University)이 1993년에 한국어 수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6)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홍콩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결과, 2013년 연말에 홍콩대학을 비롯하여 여섯 개 대학기관에
서 한국어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회를 비롯한 여덟 개 민간 주요 사설학원에서 약 29,000여 명 현지인이 한국어 수업을 수
강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http://hkg.mofa.go.kr/korean/as/hkg/information/edu/edu01/index.jsp.(접속일: 2016년 5월 22일)

7) 홍콩에서 규모가 제일 큰 노동조합인 홍콩공회연합회(香港工會聯合會)는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산하의 평생교육원인 업여진수센
터(業餘進修中心)는 한국어 수강자 규모가 제일 큰 시설로 알려졌다. 2016년 여름 학기에는 입문기를 포함한 여름 학기의 한국어 
관련 수업은 총 145개까지 달한다.

8)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 과정의 명명(命名)에 차이가 있으나, 본고는 ‘Beginner level’(초급 한국어), ‘Introductory Korean’(입문 한국
어), ‘Basic Korean’(기초 한국어) 등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을 모두 입문기로 구별한다(과정명에 
‘Korean1’로 된 경우는 ‘한국어1’로 번역하고, 자료의 출처는 “인터넷 자료”를 참조)

9) 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로, 조사 대상은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나온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한국어 
교육에 제한하였다. 즉, 홍콩 지역 교포나 TOPIK 특별 수업이나 기타 한국 문화에 관한 수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각 교
육기관의 나열 순서 기준은 ① 학교의 설립년도, ② 전문대학에서 정식으로 대학교로 승격된 연도로 한다.

10) 인터넷 자료에서 수업 기간이나 시간, 교재명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X’로 표시한다. 단, 대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업 
구성이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업 시간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은 경우, 모두 ‘한 학기’로 표시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학습자를 통하여 과정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경우 해당 내용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교재의 경우 (한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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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공대학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입문 한국어1

12주 과정/수업·학습 시간 총
109시간(수업 13시간, 세미나 26시간,
비디오 매체로 한 자습 시간 60시간)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홍콩시티대학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한국어1 한 학기 Ehwa Korean 1-1

홍콩침례대학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HKBU)

한국어1 한 학기 X

영남대학
(Lingnan University)

초급 한국어
14주 과정/총 수업 시간 40시간(3시간

수업)
Active Korean1

홍콩교육학원
(The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

한국어1 한 학기 X

홍콩연예학원
(The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

한국어1
2015-2016년도 하반기/ (금요일, 2시간

수업)
X

사설 교육기관:
대학 및 노조 부설 평생교육원

과목명 수업 시간 및 기간 주교재

홍콩중문대학 전업진수학원
(School of Continuing and Professional

Studies, CUHK)
기초 한국어1

총 수업 시간 52시간(주2번 및 주1번
수업 선택 가능)

(한국어 1)

홍콩침례대학 지속교육학원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HKBU)

기초 한국어1
총 수업 시간 30시간
(2시간 수업)

Active Korean 1

홍콩공개대 이가성전업진수학원
(Li Ka Shing Institute of 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 The Open University of

Hong Kong)

한국어1
총 수업 시간 56시간
(2시간 수업)

X

영남대학 지속진수학원
(Lingnan Institute of Further Education)

기초 한국어1 총 수업 시간 60시간 X

홍콩대학 부속학원
(HKU SPACE Community College)

한국어 입문1
총 수업 시간 54시간
(3시간 수업, 총 18회)

Active Korean 1

공연회 업여진수센터
(HKFTU Spare Time Study Centre)

한국어 초급 12주 과정/총 수업시간 18시간(90분 수업) 한국어1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홍콩의 교육기관 15곳에 16개의 입문기 과정이 있으며, 수업의 기간이 가장 짧은 과정
은 18시간, 가장 긴 과정은 약 60시간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절반 이상이 주교재로 『Active Korean 1』혹은 『한국
어1』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홍콩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공식 교재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이 뿌리내린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는 아직 한국 대학에서 출판한 교재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서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2014년에 발표한 조사와 동일하게 대학 및 노조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수업이 홍콩 한국어 교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대학 기관 내에서 개설되는 한국어 입문기 수업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 인원이 사
설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은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학습 시간이나 기간, 수업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어 입문기 학생들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다. 둘째, 
학비와 수업 진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사설 교육기관의 수강료는 학기당  최저 550홍콩 달러부터이고, 
수업 시간도 90분을 기본으로 주 1~2회에서부터 주 1회 3시간 수업 등 매우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개인 
일정 및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 강사 혹은 광둥어나 공용어로 
수업할 수 있는 강사가 수업을 개설하기 때문에 입문기의 학습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11) 

아래에서는 홍콩에서 입문기 학습자 규모가 제일 큰 공연회의 수업을 사례로 입문기 교육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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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교육 내용

어휘 교육 내용 문장 교육 내용 담화 교육 내용

1. 한글자모

2. 한글의 필순

3. 음절의 구성

4. 음절표

5. 종성과 광둥어 운미 및 입성의 대조

6. 어휘의 종류(고유어·한자어·외래어)

7. 기초 어휘

8. 음운 규칙

1. 어순

2. 문장 성분

3. 조사(‘이/가’, ‘은/는’, ‘을/를)

4. 평서문과 의문문

5. 부정문(명사)

6. 용언의 어미변화(‘V/Aㅂ니다/습니다’)

7. 문장 만들기 연습

1. 인사 표현 및 예절

2. 자기소개 표현 및 예절

3. 수업 관련 기초 표현

4. 일상생활 관련 기초 표현(사과하기, 감사하기 등)

5. 식사 관련 표현 및 예절

6.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에 관한 기초 이해

7. 높임법에 관한 기초 이해

8. 호칭

공연회의 입문기 수업은 1995년에 시작하였으며, 2016년 여름 학기 입문기 수업은 총 66개이다. 교재의 경우, 서울대학
교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1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통일된 교재는 없으며 수업 진도는 교사의 판단에 맡긴
다.12) 다음은 해당 입문기 과정에서 한국어 1의 제3과까지 진행하였던 수업 내용을 민현식(2012:283-284)에서 제시
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한국어 입문기 수업 내용

총 12주 수업 중 1주부터 6주까지는 어휘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두고, 위의 세 가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다양
한 문화 교육 내용과 함께 병행하였다. 중간시험을 통하여 입문기 학습자들의 기초 문식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을 확
인한 후, 7주부터는 교재의 내용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민현식(2008:263)에서 제시한“문법 교육을 기반으로 한 기능 통합 
교육”13)에 돌입한다. 즉, 이는“문법 형식의 정확성, 전달 의미의 유의미성, 사용 장면에서의 적절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어휘 교육, 문장 교육, 담화 교육의 통합 교육 내용 단계인 것이다. 

3. 홍콩 한국어 입문기 학습자 오류 분석 – 음운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실수나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본고는 학습자 오류를 코더(Corder 1967, 
1971, 1981(신승용·김지민·이순영 옮김(2011))의 오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입문기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학습자들이 
입문기 과정에서 언제, 무엇을, 왜 어려워하는지 짐작하게 해 주는 단서로 간주한다.14) 이를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오류 원인 해석 및 예방, 교육 자료의 설정 및 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5) 

11) 입문기에서 한국어로만 설명하는 것은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연회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가 취미
로 수강하는 한국어 과정인 경우 입문기만큼은 광둥어나 다른 공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호한다는 학습자의 요구가 많다.

12) 수업의 진도는 교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권장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표기 입문(한글7), 제3과 혹은 제4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3) 민현식(2008)은 Larsen-Freeman(1995, 2001, 2003)의 ‘문법 형식-의미-사용’의 3차원적 문법 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에 하여 논의하였다.

14) 이정희(2003)는 오류와 실수의 구분이 애매하고, 오류의 원인 분석도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오류
를 제2언어 습득 과정을 연구하는 주요한 자료로 강조한 바가 있다.

15) 이정희(2002:176)는 학습자 오류 연구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학습자들이 무엇을 어렵게 생각하고 많이 
틀리는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연구 결과로 교수 내용의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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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폴리 롱(2013)의 입문기 학습자 듣기 자료 중 두 듣기 연습을 추출해서  재분석하여 음운 오류16)에 대해

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입문기 학습자의 음운 오류는 2011년 여름 학기부터 2012년 봄 학기까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가지 종류의 듣기 연습(듣기①과 듣기②17)의 참여자 인원수는 각각 218명과 166명)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다
음은 홍콩 입문기 학습자의 음운 오류를 초성·중성·종성의 세 가지 음절 구성 성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듣기①은 초성, 
듣기②는 초성·중성·종성의 내용은 모두 포함됨). 

3.1. 초성 오류(자음 오류)

먼저 초성 중 삼지 상관속18)을 구별하기 위한 듣기①의 학습자 오류부터 분석하도록 한다. 듣기①은『한국어 1』의 
부교재에서 삼지 상관속을 구별하기 위한 연습이고, 예비편 5를 학습한 후에 실시한 연습이다. 홍콩 입문기 학습자의 네 
가지 계열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ㅅ/ 계열> /ㄷ/ 계열> /ㅂ/ 계열> /ㄱ/ 계열의 순위로 나타났다. 

평균 정답률이 가장 낮은 기역 계열의 결과를 보면 /ㄱ/이 정답인 경우의 정답률이 가장 높으며, /ㅋ/과 /ㄲ/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각 문항을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ㄱ/이 정답인 경우에는 /ㄱ/을 /ㄲ/으로 대치한 오류가 /ㄱ/을 /ㅋ/으
로 대치한 오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대치 오류의 오류율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ㅋ/이 정답인 경우
에는 /ㅋ/을 /ㄱ/으로 대치한 오류가 /ㅋ/을 /ㄲ/으로 대치한 오류보다 거의 세 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ㄲ/이 정
답인 경우는 /ㄲ/을 /ㄱ/으로 대치한 오류가 /ㄲ/을 /ㅋ/으로 대치한 오류보다 약 1.45배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홍콩 
입문기 학습자들은 기역 계열의 삼지 상관속 중 /ㄱ/과 /ㅋ/의 구별을 가장 어려워하며, 특히 /ㅋ/을 /ㄱ/으로 잘못 변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가지 계열의 듣기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홍콩 입문기 학습자는 삼지 상관속(평음-경음-격음) 중 경음을 가장 잘 구
별하였으며, 격음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듣기①에서는 격음과 평음의 오류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3.2. 중성 오류(모음 오류)

듣기②에서 모음에 관한 문항 중 /거/와 /고/(정답은‘고’)를 변별하는 연습에서 /ㅗ/를 /ㅓ/로 대치한 학습자는 18.7%
로 나타났다. /중/과 /종/의 변별 연습(정답은‘중’)의 결과를 보면 26.5%의 학습자가 /ㅜ/를 /ㅗ/로 잘못 선택하였다. 즉, 
입문기 학습자들은 /ㅜ/와 /ㅗ/ 모음을 변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모음 간에 
혀의 높낮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강희숙, 2009:259).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음 체계
에서 /u/발음의 원순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모어 음운 체계에 대한 학습 경험19)이 없으며, /u/모음이 광둥어에는 자

16) 입문기의 기초 문식성 단계에서 나타난 표기 오류 중 자형 오류 및 의미 오류는 이미 폴리 롱(2013)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고
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오류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한편, 듣기에 나타난 음운 오류는 대치 오류의 유형을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분석한 자료를 추가해서 재분석하였다. 

17) 본 장의 듣기② 결과는 폴리 롱(2013)의 통계에 당시 다른 교사가 담당한 입문기 수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응답(한 
집단)을 추가하여 통계한 결과이다. 

18) 본고에서 ‘ㄱ-ㅋ-ㄲ’, ‘ㄷ-ㅌ-ㄸ’, ‘ㅂ-ㅍ-ㅃ’, ‘ㅅ-ㅆ’의 계열을 모두 평음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ㄱ/ 계열, /ㄷ/ 계열, /ㅂ/ 계
열, /ㅅ/ 계열로 표시한다.

19) 광둥어 모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에 음운 체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한자어와 발음의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습득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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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의 결합에서 제약이 많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대응하는 한자가 없음)일 수도 있다(폴리 롱, 2013:87).

3.3. 종성 오류(받침 오류)

광둥어20)에는 한국어의 7종성 중 /ㄹ/을 제외한 모든 음운이 존재하므로 홍콩 지역 학습자들이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
보다 종성을 학습하는 데 다소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듣기②의 경우 /장/과 /잔/의 변별 문항(정답은‘잔’)에서 /ㄴ/을 /
ㅇ/으로 대치한 학습자는 26.5%, /목/과 /못/의 변별 문항(정답은‘못’)에서 /ㄷ/을 /ㄱ/으로 대치한 학습자는 43.4%로 
나타났다. 즉, 모어인 광둥어에 /p/, /t/, /k/의 종성(광둥어에는 입성(入聲)으로 분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학습
자들이 /ㄷ/과 /ㄱ/을 구별하는 데 모어 지식으로부터의 긍정적 전이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언
급하였듯이 모어의 발음 교육에서 음운 체계에 대한 학습이 없었던 것과 광둥어에서 입성으로 분류된 /p/, /t/, /k/의 결
합이 아주 제한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ㄴ/과 /ㅇ/의 혼동에 대해서는 모어 습득에서 /n/과 
/ng/을 구별하는 데 실패한 일부 학습자에게 이로 인한 부정적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21)

4. 다른 언어의 입문기 교육과의 비교

한국어 입문기의 내용을 다른 언어의 입문기와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동일한 교육
기관22)의 네 가지 다른 언어의 입문기 수업을 이수하였다.23) 비교 대상으로 한 입문기 수업은 일본어, 태국어, 러시아
어, 북경어이고, 한 학기의 총 수업 시간이 한국어 입문기와 동일하게 18시간(90분 수업 총 12회)으로 구성되었다.24) 본 
장에서는 각 입문기 수업의 주요 학습 내용을 <표 2>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각 수업의 
교재는 참고 교재를 참조).

20) 본고는 한국어와 광둥어 종성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한국어 종성은 한글 표기로 표시하고, 광둥어 종성은 모두 영문자로 표
시한다.

21) 입문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어 발음 능력 측정 결과, /n/과 /ng/의 변별 문항 정답률이 59.8%로 나타났다.
22) 입문기의 수업 시간이나 기간은 입문기 교육 내용과 교수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기관의 입문기 과정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연구자가 당시 같은 기관의 한국어 교사임을 모든 수업 담당교사에게 보고하였음).
23) 연구자가 학습 경험이 있는 언어인 경우 단독으로 이수하였고, 학습 경험이 없는 언어인 경우는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자와 함께 이수하였다.
24) 북경어 입문기 수업을 제외하여 모든 입문기 수업은 매주 수업 1회, 총 12주(12회)로 구성되었다. 북경어 입문기 수업(총 6주, 12

회)은 여름 방학 기간의 집중 수업(intensive course)이고, 수업 내용과 총 수업 시간은 정규 과정(주1일제)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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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언어권별 입문기 수업 내용 정리

입문기 언어
문법 교육 내용

어휘 교육 내용 문장 교육 내용 담화 교육 내용

일본어

1. 일본어 표기 소개(히라가나·가타카

나·한자)

2. 음절표(50음도)

3. 히라가나 필순 및 쓰기 연습→가타

카나 필순 및 쓰기 연습

4. 장음

5. 요음(拗音)

6. 촉음

7. 억양

8. 기초 어휘

9. 어휘 낭독 연습

10. 일본어 한자와 광둥어 한자의 대조

11. 탁음(濁音)·반탁음

1. 어순

2. 문장 성분

3. 조사(‘と’,‘の’,‘が’, ‘は’,‘を’ 등)

4. 관형형

5. 지시 대명사

6. 평서문과 의문문

7. 부정문(명사)

8. 인칭 대명사

9. N+‘ください’(주제요)

10. 번역 연습

1. 인사 표현 및 예절

2. 식사 관련 표현 및 예절

3. 일상생활 관련 기초 표현(사과하기,

감사하기, 쇼핑하기 등)

4. 자기소개 표현 및 예절

5. 성씨 및 호칭

6. 높임법에 관한 기초 이해(경어 및 겸

손 표현,‘お’의 사용 등)

태국어

1. 태국어 자모

2. 음절의 구성

3. 음절표

4. 자모의 필순 및 쓰기 연습

5. 성조

6. 장음

7. 기초 어휘

8. 어휘·문장 낭독 연습

1. 문장 구조

2. 문장 만들기 연습

3. 지시 대명사

4. 평서문과 의문문

5. 청유문과 명령문

6. 부사

7. 동사(과거, 현재 시제)

8. 개사(介詞)

9. 짧은 글 읽기(한 단락→ 세 단락까지)

10. 가정법

11. 번역 연습

1. 인사 표현 및 예절

2.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 차이 및

예절

3. 자기소개 표현 및 예절

4. 호칭

5. 일상생활 관련 기초 표현(사과하기,

감사하기 등)

러시아어

1. 러시아어 자모

2. 음절의 구성

3. 자모의 필순 및 쓰기 연습

4. 억양

5. 기초 어휘

6. 낭독 연습

7. 명사의 양성·음성·중성의 구별

1. 어순

2. 문장 성분

3. 평서문과 의문문

4. 소유격

5. 시제

6. 번역 연습

7. 문장 만들기 연습

8. 짧은 글 읽기

9. 명사·형용사의 복수형

1. 인사 표현

2. 자기소개 표현

3. 일상생활 관련 기초 표현

4. 성씨·이름 및 호칭

북경어

1. 성모(聲母)와 운모(韻母)

2. 병음(拼音) 원리
3. 성조

4. 어휘·문장 낭독 연습

5. 성조 표시 연습

6. 받아쓰기(성모·운모 채우기)

7. 북경어와 광둥어의 어휘 대조

해당 없음25) 1. 북경어 관용 표현

2. 성씨 및 호칭

언어별 입문기 교육 내용들과 수업 진행 방식을 비교한 결과, 네 가지 언어권 수업에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기와 해당 표기의 대응 발음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하여 학기의 초반에는 어휘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네 가지 언어권 중 낭독 연습 및 발음 교육 위주로 학습을 진행한 북경어 수업을 제외하면 세 
가지 언어권의 입문기 수업에서 동일하게 번역 연습을 하였다. 네 가지 언어권의 입문기 중 필기시험이 있는 수업은 일

25) 해당 입문기 수업은 홍콩 지역 광둥어 화자의 언어 배경을 고려하여, 발음 및 어휘 교육을 위주로  진행된다(학습자들이 북경어 
발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재 및 자료를 모두 번체자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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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뿐이었고, 북경어 수업은 발음과 관련된 받아쓰기 및 성조 표시 등과 관련한 시험이 있었다. 태국어 수업은 태국어 
자모가 홍콩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표기와 발음 연습을 12주로 나누고 단계별로 진행하였으며, 매 
시간마다 강사가 연습 답안을 직접 칠판에 써 주면서 설명하였다. 러시아어 수업은 발음 및 회화를 강조하였으며, 다른 
언어권의 입문기 수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표기의 자형 연습이나 단어·문장 쓰기 연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
지 않았다. 북경어 수업은 성조 및 광둥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에 초점을 두어, 어휘와 담화의 통합 교육을 집중
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어 입문기 수업 내용과 비교하면 한글처럼 창조의 역사, 자형의 원리 등의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표기 학습에 있어 대응 발음과의 기계적인 반복 연습 및 자모의 쓰기 연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
어 수업에서 강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본 50음의 표기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화와 그림 등의 연
상법을 활용하여 히라가나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며 입문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 
및 활동에 번역 연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은 일
반적으로 입문기 단계의 수업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26)을 받아왔으나, 이 교수법의 개념을 활용하되 학습자를 진단하
고 학습 진도에 맞추어 변형시킨다면, 입문 단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5. 입문기 교육에 관한 시사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입문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분명한 필요성에도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첫 단추
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입문기 교육의 성과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함양은 물론이고, 그들의 향후 한국어 학
습 발전 및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자는 다른 언어의 입문기 수업을 이수해 봄으로써 한국어 입문기 수
업 내용의 구성 및 교수법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반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학습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 특히 교사가 학습자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 이를 바탕으로 입문기 교수·학습 내용, 수업 시
간, 학습자 인원수 등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함으로써 학습 진도를 조절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희숙(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연구,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49-276쪽.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Ⅰ-개관, 음운, 형태, 통사-, 서울: 집문당.
민현식(2008), 연구논문 :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

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334쪽. 
민현식(2012), 문법과 문법 교육,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국어교육연구소·언어교육원 공편(2012),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넷.
신승용·김지민·이순영 옮김(2011),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1981), 서울: 박이정.

26)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같은 모어 배경으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목표어의 문법 및 어휘에 초점을 두어, 문학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학습자 모어와 목표어의 번역하기 활동 등을 위주로 하는 대표적인 전통 교수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고급 학습자에게는 필요하지 몰라도 입문기 수업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Horwitz, E. K. 2007: 49-50).



204
오선영(2014), 홍콩 대학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연구 2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35-251쪽. 
이정희(2002), 한국어 오류 판정과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5-197쪽.
이정희(2003),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299-318쪽.
폴리 롱(2013), 홍콩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입문기 표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rder, S. P.(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5, 

No.4, pp. 161-170.
Corder, S. P.(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9(2), pp. 147-160.
Horwitz, E. K.(2007), Becoming a Language Teacher - A Practical Guide to Second Language and Teaching, Pearson/Allyn and 

Bacon: Boston, USA. 

참고 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 한국어1-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Cho, Y.M. et al.(201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USA.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2006), Active Korean 1. Moonjinmedia Co., Ltd.: Seoul, Korea. 
陳淑文：《俄語課本(第一册)》，（中國香港：俄國文化協會，2007年）。

香港工會聯合會業餘進修中心課程敎材：《日本語(一)》，（中國香港：香港工會聯合會業餘進修中心，2013年）。

(韓國) 韓國首爾大學語言教育院著，孫玉慧譯：《新版韓國語1》，（中國北京：外語教研出版社，2007年）。

(韓國) 韓國首爾大學語言教育院著，孫玉慧譯：《韓國語1同步練習冊》，（中國北京：外語教研出版社，2008年）。

韓良平：《泰語基礎敎程(1)》，（中國香港：萬里機萬里書店，2012年）。

姚世榮：《初級普通話日》，（中國香港：香港工會聯合會業餘進修中心，1999年）。

기타 참고 자료(인터넷 자료)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hkg.mofa.go.kr/korean/as/hkg/main/index.jsp), 교육관련 공지사항(2014.5.5.): 홍콩 내 
한국어 교육 열기 뜨겁다.(http://hkg.mofa.go.kr /korean/as/hkg/information/edu/edu01/index.jsp).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시티대학, https://www.cityu.edu.hk/), Department of Asian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www.cityu.edu.hk/ug/201415/Minor/ MNR-KORS.htm).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홍콩침례대학, http://www.hkbu.edu.hk/eng/main/index.jsp), Language Centre (http://lc.hkbu.edu.hk/ 
course_foreign.php).

Lingnan Institute of Further Education (영남대학 지속진수학원, https://life.ln.edu.hk/en/), Korean and Korean Popular Culture 
Studies (https://life.ln.edu.hk/yijin/ programme/?p=languages).

Lingnan University (영남대학, http://www.ln.edu.hk/), Centre for English and Additional Languages (http://www.ln.edu.hk/ceal/ 
courses/AL/outline/syllabus_2015_16_continuous_ assessment/KOR1101.pd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중문대학, http://www.cuhk.edu.hk/ english/index.html),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Modern Languages (http://www.cuhk.edu.hk/lin/new/en_prog_ml_kore.html).

The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 (홍콩연예학원, http://www.hkapa.edu), Language Learning Centre 
(http://www.hkapa.edu/language/language-learning-centre/).

The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 (홍콩교육학원, http://www.eduhk.hk/main/), Linguistics and Modern Language Studies 
(http://www.ied.edu.hk/curriculum/module/ LIN1018.html).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이공대학, http://www.polyu.edu.hk/web/en/home/ index.html), The Department of 
Chinese and Bilingual Studies (http://www.cbs.polyu. edu.hk/minor.html).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과기대학, http://www.ust.hk/), Center for Language Education 
(http://cle.ust.hk/courses/korean/).

The Open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공개대학, http://www.ouhk.edu.hk/wcsprd/Satellite? pagename=OUHK/tcSingPage&lang 
=eng), Foundation Certificate in Korean  (http://www.ouhk.edu.hk/wcsprd/Satellite?pagename=OUHK/tcSing Pag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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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LIPACE&cid=1385169771018&lang=chi&pri=2).

Th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대학, http://www.hku.hk/), School of Modern Languages and Cultures (http://www.smlc.hku.hk/ 
programmes/course.php?course=625).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홍콩침례대학 지속교육학원, http://www.sce.hkbu.edu.hk/), 
Certificate in Korean (Introductory)  (http://www.sce. hkbu.edu.hk/future-students/part-time/cert-dip/CP0290/).

School of Continuing and Professional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중문대학 전업진수학원, http://www. 
cuscs.hk/tc), Languages & Translation (http://www.cuscs.hk/cuscs/others/lang/koreafiles/162_timetable.pdf). 

School of 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대학 전업진수학원, http://hkuspace.hku.hk/),  
Part-time Programmes> Introductory Korean (Part1) (http://hkuspace.hku.hk/programme/subject/ korean#&sort=start_date 
+asc).

Spare Time Study Centre, Hong Kong Federation of Trade Unions (홍콩공회연합회 업여진수센터, http://www.ftustsc.org.hk/d_ 
index.html), Chinese and Foreign Languages (http://www.ftustsc.org.hk/info/ m1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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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 한국종교문화와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최주열 (선문대)

1.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데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반만

년의 단일 민족을 자랑하던 한국도 근래에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더불어 200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다문
화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는 배경에는 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시장 개
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 확대와 농어촌 청년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급격하
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19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한류의 열
풍은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다양한 문화상품을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으며 새로운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낳고 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준비하며 21세기 다문화시대를 새롭게 준비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전통문화와 새로 유입되어 온 다양한 문화와의 차이
에서 오는 문화 충돌에 대한 해결이다. 일상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관습화 된 문화적 행동양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한 인간의 관습화 된 행동양식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판가름하는 가치관에도 직결된다. 이주민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화
와의 충돌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종교적 행동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은 심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
다.

현대의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단순한 사회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인류사회는 결국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마을 공동체로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며 공유하는 삶이 된다. 지구촌시대 다문화
사회의 세계시민에게 필요한 공통된 가치관은 무엇일 것인가? 다문화사회를 수용하고 새로운 글로벌시대를 열어가야 하
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어야 할까? 한국은 무교,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을 한 가족 구성원은 물론 전 국민 대다수
가 믿으면서도 큰 갈등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다양한 고등종교가 민간신앙
화 된 무속과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과 관련한 
한국인의 가치관을 알아보고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다문화시대를 선도할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가치관을 찾아보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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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와 문화의 관계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고 한다. 오직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종교적 행위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판단과 정의적 감정을 느끼
며 의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동물과 구별된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과 가치, 나아가 
생존의 근원과 사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 행위는 
인간 능력의 한계에서 온다. 종교는 나름대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적 신념을 통
해 보다나은 삶을 해결하고 불안한 미래의 세계에 대해 위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인간의 종교적 행위는 인간
의 삶 전반의 행동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오늘의 운수를 보고 하루의 일정을 조정하기도 한다. 한 
종교인의 기도의 신념은 고난의 삶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종교는 인간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독특한 전통적인 종교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문화는 인간이 창조한 인간의 정신작용의 총체적 산물로 인간의 삶의 내용 전반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행동양식에서
부터 사회의 구성원의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서 독특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한 지역의 의식주 문화의 특성은 대부
분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인간의 삶 속에 녹아난 문화의 형태는 
보다 편리하고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의 추구에서 비롯된다. 즉 문화가 발전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현재의 생활환경에서 보
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환경을 새롭게 극복하거나 사회구성원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윤리적 규범을 
만들거나 사회제도를 창출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한 시대적 문화를 창조하며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한 시대의 윤리 규범이나 인간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쳐 온 것은 
당대의 종교적 배경이 크다. 동양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사회적 규범은 불교나 도교 나아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서양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사회규범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 종교문화의 영향은 인간의 삶의 행동양
식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주거문화, 음식문화, 의복문화 등 일상생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 현대 문화유산
으로 남아있는 건축 양식들도 대부분 종교문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종교와 문화는 상호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폴 틸리히는 문화와 종교의 관계를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라고 했다(김광식, 재인용). 일반적으로 문화의 개념이 인간 정신작용의 총체적 산물이라
고 볼 때 각 시대의 문화적 특성은 각 시대를 살아 온 인간의 행동양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저급 종교이든 고급종교이
든 종교적 믿음이나 종교적 의식 및 의례는 인간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한 개인의 행동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구성원들이 지키고 갖추어야 할 사회적 제도나 윤리적 생활규범으로 남게 된다. 한 국가의 민족성 역시 
그 지역의 민족들 사이에 믿고 있는 종교적 사고의 신념, 의식, 의례의 영향을 받으며 그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대중문화 속에 녹아든 종교문화도 인간의 현실적 욕망과 가치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종교문화와 대
중문화의 긴밀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즉, 종교는 넓은 의미에서 제도화된 기성 종교, 성스럽고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
는 것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이나 경향,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종교적 믿음과 수행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
다(전명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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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사회와 한국종교문화의 특성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질적 문화로서 주변화 되어 있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 서양문화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소수민
족 집단을 주류 문화의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다문화주의라고 한다.(김경식,2012)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배경
의 이론적 핵심은 다양성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가장 큰 요소이다. 서로 다른 언어, 및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즉 예절, 
윤리, 종교적 신념 등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문화 다양성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 간 차이를 포괄적으로 포함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가지고 들어온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극복이다. 그 중
에서도 이미 관습화 된 행동양식이나 개인의 가치관과 직결된 종교적 의식이나 의례는 더욱 큰 과제로 남는다. 일찍이 
다문화사회를 이루며 국가를 형성해 온 미국에서는 다문화사회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 샐러드 
볼 이론 등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민족 차별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과제는 경제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  끊임없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도 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적 분쟁은 세계 각 국가에서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랜 역사동안 한국의 종교는 무교에서부터 불교, 유교,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자리
를 잡아 한국인의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은 한 가족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믿으며 크게 충돌 없이 가
족공동체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종교문화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는 한국인의 종교적 성향
을 특징지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종교문화는 한국의 일반적인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국 종교문화에 대
한 탐구는 한국인의 종교성,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문화
의 특성을 통하여 한국종교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 왔는
지 알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을 이원규는 포용적 관용주의, 열정적 감성주의, 현세적 공리
주의, 조화적 혼합주의, 무교적 기복주의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이원규, 2014).

첫째는 포용적 관용주의이다. 포용적 관용주의는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의 특수성에서 오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서로 
수용적이고 관용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풍토적으로 온대몬순지역으로 사람들의 태도가 반항적, 대항적이라기보다 수용
적, 굴종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태도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을 경외하고 자
연의 순리에 순종하는 심성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농사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조하며 인화가 
중요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바탕이 한국인이 다양한 종교를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심성적 바탕이 되
었다. 일반적으로 배타성이 강한 기독교를 제외한 무교나 유교, 불교에서는 대부분 수용성과 포용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열정적 감성주의이다. 한국인은 종교를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믿으며 실천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성향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심성의 바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은 감성과 열정이 강조되는 디오니소스형 종교문화라는 것이다. 한국의 종교적 정서는 무교에서의 
굿이나 불교의 연등회, 기독교에서 부흥운동 등 종교적 행사에서 열광적으로 박수치며 찬송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시 되
는 것은 신바람 나는 열정적 의식이 된다. 이러한 한국인의 종교문화의 열정적 감성주의는 한국 종교 부흥에 큰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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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현세적 공리주의 이다. 한국인의 현세 중심적 사고와 삶의 태도는 자연히 공리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이것
은 한국의 종교문화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의 무속신앙은 초월적인 신령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지극히 현실
적인 문제 해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를 성취하려는 것이다. 한국인은 무속신앙에서 현실생활의 고난을 벗어나고 가정
에 우환이 없이 가족 모두가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 무속신앙의 이상이 되고 
있다(김인회, 1979). 불교, 유교, 기독교에서도 대부분 현세에서 부귀영화와 자신의 소원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종교문화의 현세적 공리주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기에서 지금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기원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조화적 혼합주의이다. 대체로 서양의 사고방식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반면 동양의 사고방식은 감정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양종교의 특성은 진리의 절대성에 바탕을 두고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중요시하고 
동양종교의 특성은 진리의 절대성을 가정하지 않는 대신 인간이 진리의 실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한국문화의 조화정신이 바탕이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를 강조해 왔으며 너와 나 그리고 이웃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우리문화를 중요시 해 왔다. 한국의 조화문화는 
민족정신의 뿌리가 되는 단군신화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땅에서 사는 동물이 정화된 인간이 되
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내용은 하늘과 땅을 가장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예라 할 것
이다. 이러한 한국의 조화문화는 한국 종교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화적인 종교문화는 종교
적 혼합주의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인들로 하여금 여러 종교의 사상과 이념들이 섞여 동시에 여러 종교의 성향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즉, 무교,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의 교리적 성향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 혼합적으로 녹아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무교적 기복주의이다. 한국의 혼합적인 종교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교이며 한국 종교문화의 특
성이 무교적이라는 것이다. 무교는 한국인의 생활습관에 깊이 뿌리내린 민간신앙으로 한국인의 종교의식의 저변을 구축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 외래종교가 쉽게 접하고 번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속신앙에는 자연과 인생을 주
제하는 신령에 대한 깊은 신앙,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이 깔려있으나 이러한 신령들은 인격적인 윤리적 존재라기보
다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신으로 숭상된다. 즉 지상인의 질병을 물리치거나 건강을 지켜주는 등 인생의 길흉화복을 해결하
는 신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무속신앙은 일반 민중들의 무병장수, 부귀영화, 행운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
다. 이러한 기복신앙의 형태는 유교, 불교, 기독교 등 한국에서 번성하고 있는 고등종교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교문화의 특성이 되고 있다. 

위의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에서 포용적 관용주의, 조화적 혼합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한 다문화사회에 중요한 덕목
이 된다. 한국인의 이러한 열린 가치관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들여온 다양한 종교적 문화도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덕목이 된다. 한국인에게 일반화된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은 다문화시대 문화와 종교의 차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 무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온 인간의 궁극적 욕망
을 성취하고자 하는 심성이 세계 고등종교의 이념과 가치를 수용하고 소화하여 현대의 다문화시대 문화적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문화의 특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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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종교문화와 한국인의 가치관 이해

한 사람 혹은 한 집단 구성원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속한 생활환경 혹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
이다. 한국인의 가치관 역시 장구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에서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인의 가치관을 논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문화는 공간적으로는 세계문화사의 주축을 이루는 동서양의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전
통과,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부터 19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모든 종교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문화
현상이 현대 세계문화사의 여울목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윤이흠, 1987).  

한국 종교문화는 무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민간신앙에서부터 다양한 외래 종교가 들어와 상호 조화적 혼합주의의 성격
을 띠면서 특별한 갈등과 대립이 없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국 종
교문화의 특성과 연계하여 한국 역사에 시대적으로 번성하게 된 무교, 불교, 유교, 기독교의 문화에 나타난 보편적 특성
에서 한국인의 가치관 형성에 미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교문화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미친 내용 중 신관을 살펴보면 범신론적 다신관이라고 볼 수 있다. 무속에서는 273
종의 신이 있으며 크게 자연신과 인간신으로 대별되며 그 기능과 역할도 각각 다르다(김태곤, 1981). 또한 신이 인간 세
상과 분리되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고 타협하며 서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인신론적 특성이 
강하다.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전지전능의 유일신이 아니다. 인간에게 때에 따라 벌을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두려운 
존재요 함께 타협하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존재이다. 또한 지상과 천상을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같은 공간권내
에 존재하는 신이다. 무교의 신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은 첫째, 신에 대한 존재성이다. 유형의 자연계에
서 살고 있는 인간이 무형의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고등종교의 창조신에 대한 믿음의 기반이 된다. 둘째, 신에 대한 
전능성이다. 신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믿는다. 셋째, 신에 대한 의존성이다. 인간의 모
든 문제는 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존성을 갖게 된다. 

무속에서의 인간관은 인간 존재의 이중구조이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승에서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저승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다. 무속의 인간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은 첫
째, 인간의 영생이다. 인간은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다. 둘째, 권선징악 사상이다. 
무속에서의 천당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지상생활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야 천당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셋째, 화해정신이다. 무속에서 병을 치료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령에게 굿을 통해 재물을 바치며 화해하면 해결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도는 원귀는 사람의 협조를 통해서 저승으로 갈 수 있다
는 믿음이다.  

무속에서의 세계관은 이승과 저승의 이중구조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믿는다. 무
속의 세계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은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인간은 이승세계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죽으면 영혼이 저승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자연 만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자연 만물
의 신성성이다. 산신령에 대한 믿음이나 큰 바위나 나무에 신이 깃들어있다고 믿는다.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제
사를 지내주는 나무이다. 

불교문화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미친 내용 중 인간관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도 수련을 하거나 깨달음을 
통하여 불성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불교의 인간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은 첫째, 인간의 평등사상이
다.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지닌 존재로 인간의 가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다. 둘째, 겸허한 자세이다.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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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다는 믿음이다. 셋째, 권선징악 사상이다. 불교에서 극락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지상생
활에서 선한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불교에서의 세계관도 무교에서의 세계관과 같이 지상과 천상
의 이중구조이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은 무속과 같이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과 인간이 영
생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으며 인과응보에 따른 윤회의 과정이 다르다. 자연 만물에 대한 관점도 불성의 가
치를 인정하고 있다. 

유교문화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미친 내용은 사회 윤리적 도덕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적
으로 갖추어야 할 행동양식에 대한 도리를 지키도록 한다.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경천사상, 충효사
상, 선비사상 등은 유교문화에서 온 가치관이다. 특히 삼강오륜의 윤리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한국인의 유교적 가치관은 한국인의 인격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 왔다.  

기독교문화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미친 내용 중 신관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관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즉 유일신, 창조신, 절대신, 사랑의 신, 인격신 등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
계를 인격적인 아버지로 연결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신으로 모든 사람은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자매
라는 믿음이다.  즉 모든 인류가 하나의 부모아래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전의 종교적 문화는 상호 이해와 존중, 화해 등 관계적 갈등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물론 일부 교파나 개인들이 배타적 성향이 많다는 지적도 있으나 기독교 
본래의 종교적 문화는 인류 한가족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말씀이나 창조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내용은 횡적 종적 질서와 사랑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과 관련한 한국인의 가치관을 알아보고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다문화시대를 선도할 세계시민으로
서 요구되어지는 가치관을 찾아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한국의 종교문화는 다양한 고등종교가 민간신앙화 된 
무속과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종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한국인의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은 첫째는 포용적 관용주의, 두 번째는 열정적 감성주의, 세 번째는 현세적 공리주의, 네 번째는 
조화적 혼합주의, 다섯 번째는 무교적 기복주의이었다. 이러한  한국 종교문화의 특성에서 포용적 관용주의, 조화적 혼합
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한 다문화사회에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었다. 

한국 종교문화와 관련한 한국인의 가치관은 무교의 신관, 인간관, 세계관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와 중복 및 혼합되고 
있었으며 공통된 한국인의 가치관 중 신관에서는 신의 존재성과 절대적 능력에 대한 인식이었다. 인간관에서는 인간 존
재의 이중구조와 영생관이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있으며 지상에서 살다 죽으면 천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
는 인식이었다. 또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성과 윤리 도덕 및 권선징악의 가치관이었다. 세계관에서는 지상세계와 천
상세계의 이중구조로 보아 인간은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한국인의 가치관은 한국인의 종교적 특성인 포용적 관용주의, 조화적 혼합주의와 함께  다문화시대 문화와 종
교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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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문학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문학사 구분과 작품 선정 방향을 중심으로-

오지혜 (세명대)
김혜영 (서울대)
신윤경 (인천대)

Ⅰ. 서론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적과 의의는 이미 여러 차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 
교육의 목적으로 Carter &Long(1991)의 ‘언어 모델’, ‘문화 모델’, ‘개인성장 모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어 교
육에서도 윤여탁(2003:138)은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과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한국
학 또는 한국 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한국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을 문학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한국학을 전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다 심도 있게 한국 문화와 문학을 이해하는 교양인, 지성인의 지식과 경험을 위
해서도 문학교육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이나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 자료’로서 문학이 
활용된 경우 내지 교재에 실린 작품의 경향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 문학 자체를 즐기고 
감상하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러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늘고 있으며, 교육통계 서비
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 5000여 명이었던 숫자가 2015년 91,3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1) 특히, 91,332명 중 대
학에서(학사부터 박사까지) 공부하는 숫자가 55,739명이다. 어학 연수생 2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것은 문학 
교육의 방향과 무게를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어학 연수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의 일환으로 문학 자료
를 활용하는 수준의 논의였다면, 이제는 대학에서 학습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문학 자체’로서의 문학 교육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문 목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로서, 더 이상 의사소통으로서가 아니라 문학 자체를 
즐기고 감상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과목으로 존재하는 문학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학 자체’를 즐기고 감상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습득
할 수 있는 문학 수업의 필요성과 그 수업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실제 교재 출
판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1) http://kess.kedi.re.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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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의 필요성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학문 목적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과 현장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어 교재 역시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
학 교육 측면에서 교재 개발은 아직까지 논하기 어렵다. 즉, 대학 내 교양 혹은 전공 수업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문학 
교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제 교재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으
며,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는 문학 수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신영지(2011)는 유학생 전용 과목으로서 ‘한국문학’ 강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강좌는 ‘한국문
학’을 한국어로 학습하는 전면적 접근을 의미하며, 유학생들에게 문학을 통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가원(2015) 역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학 교재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에게 어학원과는 다른 차원의 수업과 그에 따른 교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학 교재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 먼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문학 교육은 대부분 대학의 한국어 전
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목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문학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문학 작품 선독’과 ‘문학사’ 수업이 3, 4학년에 개설되어 있으
며,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과 몽골 대학도 문학사를 포함한 ‘작품 강독’을 3, 4학년에, 베트남과 러시아도 비슷하게 3, 
4학년에 과목을 개설, 운용하고 있다.3) 또한 아랍어권의 아인샴스 대학의 한국어과에는 ‘문학, 번역, 역사’ 등의 교과목
이 1학년에 포함되어 있으며(조위수, 2009:432),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의 한국어학과에는 1학
년에 ‘문학개론’, 2학년에 ‘고전문학’, 4학년에 ‘한국 현대문학’ 과목이 필수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
안토니나, 2015:27) 이렇게 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과에서 문학이 전공 과목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문학이 ‘의사소
통’ 교육의 수단으로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문학 교육이 의사
소통 교육을 넘어서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전공에 따라 교양으로든 전공으
로든 과목으로서 개설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습자라는 공통요소를 반영한 것이어야 

2)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의 문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와 같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사
용하신 교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 교재는 자체 제작으로 구성
- 수업 때마다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 한국문학통사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교재로 구성함.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2, 3(지식산업사, 2005)
- 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길벗, 1994)
- 조동일, 한국문학은 어떤 문학인가,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 집문당, 1996. 등
- 정병헌, 한국고전문학의 특질, 한국고전문학입문, 집문당, 1996
- EBS독학사 한국문학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 문학 교육론 등
- 본인이 직접 구성한 자료(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1권~6권 참고) 
- 이창식(2009),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박이정.

3) 신윤경(2012), 「중국 대학 한국문학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25-226.

   송명희(2010), 「몽골 대학의 한국문학교육 연구」, 『한어문교육』 2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75-100.
   하채현(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한 방법: 해외 한국문학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권 3호, 한국

언어문화교육학회, 311-331.
   최인나(201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문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어문교육』 23집, 한국언어문학교

육학회,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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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국어국문과’의 문학 과목과는 차이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유학생의 급증과 함께 그들의 전공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한국어 교육’, ‘한국학’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대부분 ‘문학’ 수업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4) 또한 대부분
의 대학은 ‘문학’ 관련 수업들이 핵심 교양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들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전공이 ‘한국어’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양 과목을 수강할 기회는 많다. 그러나 이런 과목에서 사용하
는 교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광범위하여 선뜻 선택하여 듣기가 어렵다. ‘문학 자체’를 즐겁게 감상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수업과 교재는 너무 버거울 뿐이다. 즉, 그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학’ 과목으로서 수업이 
개설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재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교재는 수업 활용뿐 아니라 독학서로도 그들에게 맞
춤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가원(2015)과 도혜민(2015)은 유학생과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
발을, 조위수(2009)는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를, 남연(2012)은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사 교재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실제 출판된 교재들도 마찬가지이다.5) 

문학 교재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들
이 ‘문학 자체’를 감상하려면 작품들의 원본이 교재에 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실려야 하는가에 대
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활동한 시기와 작품이 창작된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하여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철(2013:62)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문학사 교육은 
학습자가 작품을 특정 시기의 문학 현상 속에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인문적 지식과 사고
를 성장시킨다고 했다.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국어 교육, 더 나아가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문학사를 근간으로 작품을 선
정하고 교재를 개발을 통해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 분야, 특히 국내에서 현재 출판된 얼마 안 
되는 문학 교재들도 문학사를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해 놓고 있다.6)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학 교재의 개발 방향
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문학사 시대 구분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적 구분에 맞추어진 작품 선정이다.    

      

4)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4영역에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  
5) 적절한 교재의 부족은 교수자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교수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신윤경

(2014:68)에서는 실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의 설문에서 자체 편집, 제작해서 사용하거나, 여
러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교재로 사용한다고 했다. 즉, 그만큼 적절하고도 다양한 교재가 없음을 의미한다.      

6) 배규범(2011),『외국인을 위한 한국근현대문학사』, 하우.
이선이·구자황(2012),『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학 산책』, 한국문화사.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한국문화사.
이정임 엮음(2000),『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읽기』, 월인.
이창식(2010),『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박이정.
최운식 외 엮음(2010),『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보고사.

   등의 교재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대부분 고전부터 현대까지 시대별 구분에 따른 작품을 선
정해 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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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학사 시대 구분과 작품 선정 방향

3.1. 한국문학사 시대 구분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재 편찬을 위해서는 한국문학사 시대 구분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혜준(2009)7)에
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학사는 하나의 문학사적인 실체, 즉 대표적인 작가들의 역사적 계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여탁(2003)에서는 한국문학 교육이 교양교육 차원, 문화 교육 차원, 문학 교육 차원’의 각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윤여탁(2003)에서 볼 때 ‘문학 교육 차원’의 한국어 문학 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지현(2004)에서는 정전보다 주제나 내용면에서 보편성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택하라고 하나 이는 한국어 통합 
교재 속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로 본 연구의 학문 목적 한국어 문학 교재의 작품 선정에서는 그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문학 교육 차원, 즉 학문 목적 한국어 문학 교육의 입장에서 시대 구분 문제와 대표적 작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의 문학 작품 이해 능력을 기대하
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교재에서 문학 작품을 다루는 태도는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을 위해서는 국문학계, 국어교육학계, 한국어교육계의 문학사와 정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본 교재의 작품 선정의 독자적 기준이 제시될 것이다. 김윤식(2014)
에서는 한국의 현대문학사의 시대를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1945년, 1945-1950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나누어 정리한다. 풀턴과 권영민(2005)은 한국문학사를 근대(1917-1945), 
현대(1945년 이후)로 나눈다. 근대는 이광수의 ‘무정’이 시작이고, 근대와 현대는 해방을 기준으로 나누었다8).

Lee(2003)에서는 ‘구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향가, 신라의 한문 표기, 고려 가요, 고려의 한문 표기, 초기 조선 찬양
가, 초기 조선 시조, 초기 조선 가사, 후기 조선 시조, 후기 조선 가사, 조선 한시, 조선 한문소설, 조선 국문소설, 판소
리, 민중극, 문학비평, 20세기 초기 시, 20세기 초기 남성소설, 20세기 초기 여성 소설, 20세기 후기 남성 시, 20세기 후
기 여성 시, 20세기 후기 남성 소설, 20세기 후기 여성 소설, 북한 문학’와 같이 문학적 시대를 구분한다. 이 중 20세기 
문학의 비중이 큰 이유로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어 국문문학이 20세기에 많다는 것과 학습자들의 선호가 20세기 문학
에 많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현대문학을 남성과 여성 작가를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여성 작가가 접근법, 
범주, 스타일에 있어 남성과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국과 국내의 한국어 문학 교육계에서 윤혜준(2009)은 앞서 언급된 피터 리(2003)의 현대문학사가 방대하나 편집 원
칙과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피터 리의 작업을 부실한 미국식 한국학의 문제라고 신랄하게 평가하는데 20세기 문학을 
각기 시와 소설로만 장을 구성하였고, 남녀 작가의 문학을 구분해서 기술했다는 것과 고전문학, 현대문학 시대 구분의 

7) 윤혜준(2009)에서는 영문학을 필두로 하는 외국문학이 모두 각 문학전통을 대변하는 대표 작가들의 계보에 무지한 상태에서 해당
문학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8) 이에 실린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현진건, 운수좋은 날(A Lucky Day, 1924), 김동인, 감자(Potatoes, 1925), 이태준, 까마귀(Crows, 
1936), 김동리, 무녀도(The Shaman Painting, 1936), 이상, 날개(Wings, 1936), 김유정, 메밀꽃 필 무렵(When the Buckwheat 
Blooms, 1936), 채만식, 치숙(My Innocent Uncle, 1938), 최정희, 우물 치는 풍경(The Ritual At The Well, 1948), 황순원, 왕모
래(Coarse Sand, 1953), 이호철, 탈향(Far from Home, 1955),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Seoul: 1964, Winter, 1965), 최인호, 타
인의 방(Another Man's Room, 1971), 김북향, The Son (1971), 조세희, 칼날(Knifeblade, 1975), 최일남, 타령(Ballad, 1976), 이
청준, 눈길(Footprints in the Snow, 1977), 이문열,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The Old Hatter, 1979), 박완서, 엄마의 말뚝(Mother's 
Hitching Post, 1980), 오정히, 순례자의 노래(Wayfarer 1983), 최윤, 회색 눈사람(The Gray Snowman, 1992), 김영하, 도마뱀
(Lizar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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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반면, 노철(2013)은 피터 리(2003)의 작업에 대해 분단과 한국전쟁의 문학유산을 분단 이데
올로기를 벗어나 한국문학의 문제적 상황을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배규범(2011)에서는 문학교육
에서 개별 작품을 한국문학 전체 체계 내에 위치시킬 수 있는 문학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위한 문학사 
교육은 언어 학습 측면, 문화 이해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국문학의 시대를 배규범(2011)에서 ‘원
시․고대 시기의 문학, 삼국․남북국시대의 문학, 고려시대의 문학, 조선 전기의 문학, 조선 후기의 문학’을 거쳐 배규범
(2012)에서는 근현대문학사를 ‘개화기〜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
년대 이후’로 구분한다9). 이선이 외(2012)에서는 시대를 ‘원시‧고대 시기의 문학, 삼국‧남북국시대의 문학, 고려시대의 문
학, 조선전기의 문학, 조선후기의 문학, 근대계몽기의 문학, 1920년대의 문학, 1930년대와 일제 말기의 문학, 해방공간과 
1950년대의 문학, 1960년대의 문학, 1970년대의 문학, 1980년대의 문학, 1990년대의 문학, 북한의 문학’으로 나누고 있
다10). 현대문학사 부분을 개관하면 ‘근대계몽기의 문학’은 1900년 전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의 시기로 전근
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1920년대의 문학은 다양한 서구 문예사조의 유입, 카프의 사회주의 문학 운동 등
을 보여준다. 1930년대와 일제 말기의 문학은 리얼리즘 문학, 모더니즘 문학, 순수 문학의 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해
방 공간과 1950년대의 문학은 남한과 북한의 문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실존주의 문학, 민족 문학이 논의되었다. 
1960년대의 문학은,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분단 현실, 민족 문학에 대한 모색, 자유민주주
의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룬다. 1970년대의 문학은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1980년대의 문학은 민중 문학적 지향이 뚜렷하고 여성작가가 다수 등장하며, 
1990년대의 문학은 개인의 내면탐구와 일상적 삶에 대한 탐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어 교과서의 문학사 구분은 박종호 외(2014)에서 ‘한국문학의 뿌리(삼국 시대 이전), 개인 서정의 표현과 한문학의 
전개(삼국 시대-고려 전기), 성리학적 문학관과 한글문학의 태동(고려 후기-조선 전기), 민중의식의 표출과 한글 문학의 
융성(조선 후기), 근대문학의 태동과 일제 강점기 문학(개화기-1945년), 해방공간과 전후 문학(해방-1960년대), 산업화 
시대의 민중과 민족 문학(1970-1980년대), 개인의 욕망과 일상성의 미학(1980년대 이후), 윤여탁 외(2014)에서 ‘개화기 
이후의 근대문학, 해방기 이후의 현대 문학’으로, 최지현 외(2014)에서 ‘한국문학의 태동과 형성(삼국시대-통일신라), 한
국문학의 성장과 발전(고려 시대, 고려 후기-조선 전기), 한국문학의 성숙과 모색(조선 후기), 전환기 한국문학과 근대문
학(개화기-1920년대, 1930-해방 이전), 한국 현대문학의 발전(해방 후-1960년대, 1970년대-)로 보고 있다. 
9) 배규범(2012)에서 개화기에서 1910년대는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이행하면서 자유시, 현대소설의 기틀이 마련된 때이다. 1920

년대는 3.1 운동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한 시대로 소설에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계급주의 소설을 볼 수 있고 시에서 낭만주의, 
상징주의, 경향파, 민족주의적 경향의 시를 볼 수 있다. 1930년대는 일제가 조선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음에 따라 억압, 수
탈이 심해져 비판적 작품 활동이 위축되고 순수 문학적 경향을 띤다. 모더니즘 시, 생명 탐구의 시, 자연 친화적 시 경향도 볼 수 
있다. 1940년대는 1945년까지 태평양 전쟁으로 억압이 극대화되어 문학의 암흑기로 청록파의 순수시, 저항과 성찰의 시를 볼 수 
있다. 해방부터 전쟁 전까지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했다. 이념적 혼란, 분단의식, 식민지적 삶의 극복 등을 볼 수 있다. 광복의 
기쁨과 역사의식을 노래한 시가 보인다. 1950년대는 분단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문학, 실존주의적 인간 탐구가 중심내용을 
가진다. 1960년대는 4.19 혁명과 5.16군사정변을 거치며 역사의 수난을 그린 작품, 소시민적 삶을 다룬 작품이 있고 현실 참여시, 
순수시를 볼 수 있다. 1970년대 군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사회를 위한 갈망을 다룬 작품, 산업화, 근대화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나
타난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민중문학이 활발히 일어나고 여성작가가 다수 진출한다. 현실 참여와 문명 비판의 시
가 많이 보인다. 

10) 근대계몽기의 문학(주요한, ’불노리, 이광수, ‘무정’, 1920년대의 문학(현진건, ‘운수 좋은 날’,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30년대와 일제 말기의 문학(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동리, ‘무녀도’,  해방공간과 1950년대의 문학(박두진, ‘해’, 황순원, 
‘학’), 1960년대의 문학(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이근삼, ‘원고지’), 1970년대의 문학(신경림, ‘농무’,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80년대의 문학(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조정래, ‘태백산맥’), 1990년대의 문학(최승호, ‘달맞이꽃에 대한 명
상’, 신경숙, ‘외딴방’), 북한의 문학(홍상화, ‘꽃 파는 처녀’, 조기천,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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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세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연구이며 그 첫 

작업을 현대문학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전술한 시대 구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문학사의 시대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표 1> 문학사 시대 구분
분야 저자 시대 구분

국문학

분야

김윤식(2014)
1900년대/1910년대/1920년대/1930-1945년/1945-1950년/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1990년대

/2000년대

풀턴․권영민(2005) 근대(1917-1945)/현대(1945년 이후)

한국어

교육

분야

외국 Lee(2003)
20세기 초기 시/20세기 초기 남성소설/20세기 초기 여성 소설/20세기 후기 남성 시/20세기 후기 여성

시/20세기 후기 남성 소설/20세기 후기 여성 소설/북한 문학

한국

배규범(2012) 개화기〜1910년대/1920년대/1930년대/1940년대/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 이후

이선이 외(2012)
근대계몽기의 문학/1920년대의 문학/1930년대와 일제 말기의 문학/해방공간과 1950년대의 문학/1960년

대의 문학/1970년대의 문학/1980년대의 문학/1990년대의 문학/북한의 문학

국어

교육

분야

박종호(2014)
근대문학의 태동과 일제 강점기 문학(개화기-1945년)/해방공간과 전후 문학(해방-1960년대)/ 산업화 시

대의 민중과 민족 문학(1970-1980년대)/ 개인의 욕망과 일상성의 미학(1980년대 이후)

윤여탁(2014) 개화기 이후의 근대문학/해방기 이후의 현대 문학

최지현(2014)
전환기 한국문학과 근대문학(개화기-1920년대, 1930-해방 이전)/한국 현대문학의 발전(해방 후-1960년

대, 1970년대-)

표의 시대 구분을 보면, 연대별로 나눈 기존 논의들은 그 시대에 대한 세부 기술로 들어갔을 때 그 핵심어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는 ‘일제치하, 식민지’로,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해방, 전후, 사
회변혁’, 197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 민중’, 1980년대는 ‘폭압적 현실, 민주화 열망’, 1990년대 이후는 ‘개인의 일상, 다
양성, 새로운 상상력’ 등으로 나타난다. 

각 논자들의 한국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진 본 연구의 시대 구분은 세 가지 측면, 즉 1) 연대별 특
징으로 시대를 나눌 것인가, 인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작품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주
제사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것인가, 2) 한국어 학습자들 위한 교재 개발을 염두에 둘 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문학에 
대한 심리적 접근의 용이성, 3) 북한문학을 다룰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문학 교재 개발의 첫 단계로 이루어져 학습자가 한국 문학에 접근할 때의 심리적 
용이성을 고려하므로, 연대별 시대 구분보다는 핵심어를 활용한 주제사적 시대 구분 방법을 택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
재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을 가지는 한국문학 학습을 위한 것이므로 북한문학은 다루지 않는다. 이
런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한국현대문학사 시대 구분은 ‘1910년대~1945년, 해방~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 
이후’가 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시대 구분의 틀을 토대로 현재 출판된 한국어교육용 문학 교재에 실린 작품들
을 살펴보고, 문학 교재 개발에 있어서 작품 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2. 한국어교육용 문학 교재 내 작품 수록 양상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한 현대 문학사 시대 구분에 근거하여, 작품 선정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작품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범주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교재는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재이기 때문에 일반 문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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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교재 1910년대 ~ 1945년 해방 ~ 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 이후

현대시

이선이․김현양․채호석 3 2 2 1

이선이 구자황 0 5 8 4

이정임 0 0 0 0

최운식 외 5 1 0 3

이창식 8 5 3 2

배규범 18 6 6 0

윤여탁 외(한국) 11 7 7 4

윤여탁 외(미국) 16 5 1 1

윤여탁 외(중국) 20 5 6 0

총 편수 165 81 36 33 15

현대소설

이선이․김현양․채호석 3 1 2 1

이선이 구자황 0 4 6 4

이정임 3 1 5 6

최운식 외 1 1 1 0

이창식 0 12 28 5

배규범 15 8 5 0

윤여탁 외(한국) 6 3 5 6

윤여탁 외(미국) 6 4 8 3

윤여탁 외(중국) 9 6 6 1

총 편수 175 43 40 66 26

<표 2> 시기별․장르별 문학작품 수

을 위한 작품 선정과는 범주가 분명 달라야 한다. 따라서 그 범주 고려를 위해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과 관련한 최근 연구로서 윤여탁 외(2014)에서 제시한 한국, 미국, 중국의 문학 정전으로서의 문학작품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대학 수업을 위한)를 위한 문학 교재로 현재 출판되어 있는 총 6종11)의 문학 교재를 대상으
로 하고자 한다. 그 교재는 다음과 같다.

가. 배규범(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근현대문학사』, 하우.
나. 이선이·구자황(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학 산책』, 한국문화사.
다.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한국문화사.
라. 이정임 엮음(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읽기』, 월인.
마. 이창식(2010),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박이정.
바. 최운식 외 엮음(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보고사.

이와 같은 범주로 앞서 언급한 문학사 시대 구분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이창식의 경우, 작품에 따라서는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작품과 작가만 언급된 경우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용 문학 교재를 대상으로 문학사 시대 구분과 이에 따른 작품 수록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작
품과 작가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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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1945년

현대시(총 81편)/빈도수 현대소설(총 43편)/빈도수 희곡 및 수필(총1편)/빈도수

김소월 「진달래꽃」5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5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5

한용운 「님의 침묵」5

윤동주 「서시」5

박목월 「나그네」4

정지용 「향수」4

윤동주 「자화상」3

김광균 「와사등」2

김소월 「먼 후일」2

김소월 「산유화」 2

이상 「거울」2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2

조지훈 「승무」 2

한용운 「알 수 없어요」2

현진건 「운수 좋은 날」5

김유정 「동백꽃」5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3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3

김동리 「무녀도」3

이광수 「무정」 2

이기영 「고향」2

이상 「날개」 2

희곡/수필

이선이․김현양․채호석 0 1 0 0

이선이 구자황 0 2 4 2

이정임 0 0 0 3

최운식 외 0 0 1 4

이창식 0 0 0 0

배규범 0 0 0 0

윤여탁 외(한국) 1 1 5 2

윤여탁 외(미국) 0 2 2 2

윤여탁 외(중국) 0 1 3 2

총 편수 38 1 7 15 15

시기별 수록된 작품 수
(교재 간 중복되는 작품 포함)

125 83 114 56

위의 표에서 보듯이 먼저 문학 교재에 실린 현대 문학작품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현대소설이 175편, 현대시가 165편, 
희곡 및 수필이 38편으로 현대소설 > 현대시 > 희곡 및 수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학 시기별로는 1910년대~1945년
에 125편, 에 83편, 1970년대~1980년대 114편,  1990년대 이후가 56편으로, 1910년대~1945년 > 1970년대~1980년대 
109편 > 해방~1960년대 > 1990년대 이후 순으로 문학작품 수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해
방~1960년대, 1990년대 이후의 문학작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문학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수록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표 3> 시기별 문학작품의 수록 빈도수12)

12) 빈도수가 1편인 경우는 표에 넣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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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1960년대

현대시(총 36편)/빈도수 현대소설(총 40편)/빈도수 희곡 및 수필(총 7편)/빈도수

서정주 「국화 옆에서」 5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5

김춘수 「꽃」5

김수영 「풀」4

김수영 「눈」2

박두진 「해」2

최인훈 「광장」5

하근찬 「수난이대」4

황순원 「소나기」3

김승옥 「무진기행」3

김승옥 「서울, 1964년 서울」2

이범신 「오발탄」 2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2

전광용 「꺼삐딴 리」 2

황순원 「학」 2

이근삼 「원고지」4

1970년대~1980년대

현대시(총 33편)/빈도수 현대소설(총 66편)/빈도수 희곡 및 수필(총 15편)/빈도수

천상병 「귀천」4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4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3

고은 「화살」3

신경림 「농무」3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3

고은 「백두산」2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2

이성복 「남해금산」2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7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4

박완서 「엄마의 말뚝」3

윤흥길 「장마」 3

이문구 「관촌수필」3

이문열 「금시조」3

조정래 「태백산맥」3

황석영 「삼포 가는 길」3

박경리 「토지」 2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2

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4

법정 「무소유」3

이강백 「파수꾼」2

피천득 「인연」2

1990년대 이후

현대시(총 15편)/빈도수 현대소설(총 26편)/빈도수 희곡 및 수필(총 15편)/빈도수

안도현 「연탄 한 장」3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2

신경숙 「외딴방」3

김영하 「바람이 분다」2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2

오정희 「옛우물」2

1910년대~1945년 문학작품의 경우, 수록된 현대시 총 81편 중에서 김소월의「진달래꽃」은 다섯 번, 김영랑의 「모란
이 피기까지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윤동주의 「서시」는 다섯 번, 박
목월의 「나그네」, 정지용의 「향수」는 네 번, 윤동주의 「자화상」은 세 번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한 
번 혹은 두 번 수록되는 데서 그치고 있다. 현대소설에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김유정의 「동백꽃」은 다섯 번,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동리의 「무녀도」는 세 번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상 문학 교재에서는 1910년대~1945년 문학작품이 다른 시기의 문학작품보다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가 시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상황의 특수성이 두드러진 시기였고, 이에 대한 문학사적, 작
가론적, 작품론적 선행 연구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수록된 시의 경우, 김영랑
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윤동주의 「서시」뿐만 아니
라, 정지용의 <향수>와 같은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상실의 비애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박목월 <나그네>와 같이 서정시, 토속성을 강조
한 자연주의 작품, <와사등>과 같은 모더니즘 시 작품은 사회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교재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현대소설의 경우,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소설적 장치를 해석하고 감상함과 동시에 1930년대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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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 여성관 내지 결혼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이와 같은 류의 작품은 선정의 가치가 있다. 

해방~1960년대 문학작품의 경우, 수록된 현대시 총 36편 중에서 서정주의「국화 옆에서」, 신동엽의「껍데기는 가
라」, 김춘수의「꽃」은 다섯 번,  김수영의「풀」은 네 번,  김수영의「눈」은 두 번, 박두진의「해」는 두 번으로 나타
났으며,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한 번 수록되는 데서 그치고 있다. 현대소설 40편 중에서는 최인훈의「광장」은 다섯 번, 
하근찬의「수난이대」는 네 번, 황순원의「소나기」와 김승옥의「무진기행」은 각각 세 번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희곡
과 수필을 합한 총 7편 중에서 희곡 이근삼의 「원고지」가 네 번 수록되어 있어 이 작품의 수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다고 할 수 있다. 문학 교재를 위한 작품 수록에 있어서 이 시기의 문학작품을 선정한다며, 해방,  한국 전쟁, 그리고 
1960년대의 삭막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작품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파 시의 성격을 지닌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와 같은 작품보다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을 표방하는 그리고 1960년대 참여 문학, 참여시로서 신
동엽의「껍데기는 가라」, 김수영의「눈」과 같은 시 작품들, 그리고 최인훈의「광장」, 하근찬의「수난이대」와 같은 작
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1980년대 문학작품의 경우, 총 33편의 현대시 중에서 천상병의「귀천」, 김지하의「타는 목마름으로」가 각
각 네 번,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고은의 「화살」, 신경림의「농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각각 세 번씩 수록되어 있다. 현대소설 66편에서는 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일곱 번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고, 뒤를 이어 이문열의「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네 번, 박완서의「엄마의 말뚝」, 윤흥길의「장마」, 이문구의
「관촌수필」, 이문열의「금시조」, 조정래의「태백산맥」, 황석영의「삼포 가는 길」이 각각 세 번 수록되어 전체 수록 
작품 수에서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필 및 희곡 중에서는 유안진의「지란지교를 꿈꾸
며」가 네 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법정의「무소유」가 세 번, 이강백의「파수꾼」, 피천득의「인연」이 두 번으로 
수록되어 총 15편의 수록 작품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작품은 사회문화적으로 1970년대의 산업화,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문학 교재에 수록할 
작품 역시 이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의 군사독재정권, 6·25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 상
황을 그린 김지하의「타는 목마름으로」, 고은의 「화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조정래의「태백산맥」
과 같은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197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대 배경 속에서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민중문학으로서 신경림의「농무」, 석영의「삼포 가는 길」, 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은 당
시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문학작품의 경우, 앞선 시기의 수록 문학작품에 비해 특정 문학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시의 경우, 총 15편의 수록 작품 중에서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 세 번, 정호
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두 번 수록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한 번만 수록되어 있다. 현대소설 
역시 신경숙의 「외딴방」이 세 번, 김영하의 「바람이 분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오정희의 「옛 우물」이 두 
번으로 총 26편의 전체 소설작품의 빈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다른 시기의 비해서 1990년대 이후 작품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인 유학생들은 이전 시기의 작품보다는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
한 학습 요구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교재 개발을 위한 문학작품 선정에 있어서 1990년대의 한국 사회문화를 반
영하는 작품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문학작품의 경향을 살펴보면, 여성 작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
는 한편, 문화적 일탈,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현대의 소비사회 속에서 개인적 욕망과 허위의식 등을 꼽을 수 있
다. 또한 1990년대 이후의 문학작품들은 도시, 일상 속, 개인, 정체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독, 사랑, 희생, 가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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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 욕망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문체로 현재 사회의 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이 
점은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자료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문학 언어가 지닌 일상 어법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교재에 수록할 작품 역시 이러한 주제와 문체로 그려진 작품들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안도현의 「연탄 한 장」,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등과 같은 시 작품 혹은 오정희, 은희경, 박완서 등의 소설 작품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상의 문」학 교재에 수록된 191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사 측면에
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학 내 외국인 학생 대상 문학 교재의 목적이 ‘문학 작품 자체를 
감상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면, 이러한 취지에 맞게 문학사적 가치와 함께 당대 시대의 사회 문
화 상황에 초점을 두어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작품들이어야 할 것이다. 즉,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 즐거움과 그 시
대적 문화 반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작품 선정의 전제가 될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교재의 필요성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문학 
자체’를 즐기고 감상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문학 교재 개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리고 그 첫 단계 기초 작업으로서 문학 교재에 수록할 작품을 선정하는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문학 교재
의 개발 방향의 축을 두 가지 측면 즉,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적에서 적절한 문학사 시대 구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작
품 선정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기존의 문학사 시대 구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현대문학사 시대 구분을 1910년
대~1945년, 해방~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 이후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토대
로 하여, 현재 출판된 한국어교육용 문학 교재 6종에 실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학 교재 개발을 위한 작품 선정의 
기초적인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과 관련한 최근 연구로서 윤여탁 외
(2014)에서 제시한 한국, 미국, 중국의 문학 정전으로서의 문학작품을 살펴보았다. 이 때, 당대 시대의 사회 문화 상황에 
초점을 두어 폭넓고, 깊이 있게 반영하는 작품들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 점은 문학사적 가치와 함께 문학 교재용 작품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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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1945년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희곡

문학 교재 내 
수록 작품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 ‘외국
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요한 ｢불놀이｣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동리 ｢무녀도｣
이광수 ｢무정｣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3 3

이선이·구자황(2012) ‘외국인을 위
한 한국현대문학 산책’

- - -

0 0 0

이정임 엮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읽기>, 월인, 2000

-
김동인 ｢붉은산｣
김유정 ｢동백꽃｣
황순원 ｢별｣

-

0 3 0

최운식 외 엮음, <외국인을 위한 한
국문학>, 보고사, 2010

김상옥 ｢봉선화｣(시조)
김소월 ｢진달래꽃｣
박목월 ｢나그네｣(46발간)
윤동주 ｢서시｣
한용운 ｢사랑하는 까닭｣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5 1 0

이창식,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박이정, 2010

김광균 ｢와사등｣
김동명 ｢파초｣
김동환 ｢국경의 밤｣
김소월 ｢진달래꽃｣
박용철 ｢떠나가는 배｣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필균 ｢자주독립가｣
한용운 ｢님의 침묵｣

- -

8 0 0

배규범, 외국인을 위한 한국근현대
문학사, 도서출판 하우, 2012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김상옥 ｢사향｣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김소월 ｢산유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박목월 ｢나그네｣
백석 ｢여승｣
신석정 ｢꽃덤불｣
심훈 ｢그날이 오면｣
윤동주 ｢서시｣
이상 ｢거울｣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용악 ｢낡은 집｣
이육사 ｢절정｣
정지용 ｢향수｣
조지훈 ｢승무｣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한용운 ｢님의 침묵｣

김동리, ｢무녀도｣
김동리, ｢역마｣
김동인, ｢감자｣
김유정, ｢동백꽃｣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안국선, ｢금수회의록｣
이광수, ｢무정｣
염상섭, ｢두 파산｣
염상섭, ｢만세전｣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이상, ｢날개｣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채만식, ｢태평천하｣
최서해, ｢홍염｣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18 15 0

<부록> 문학교재에 수록된 시기별 문학작품 목록

<표 1> 1910년대 - 1945년 문학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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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탁 외 
(2014) 정전 

목록

한국

김소월 ｢먼 후일｣
김소월 ｢진달래꽃｣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백석 ｢고향｣
윤동주 ｢서시｣
윤동주 ｢자화상｣
이상 ｢거울｣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정지용 ｢향수｣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님의 침묵｣

김유정 ｢동백꽃｣
이기영 ｢고향｣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채만식 ｢탁류｣
현진건 ｢고향｣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오영진 ｢시집 가는 날｣

11 6 1

미국

김소월 ｢먼 후일｣
김소월 ｢진달래꽃｣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박목월 ｢나그네｣(46발간)
백석 ｢흰 바람 벽이 있어｣
윤동주 ｢별 헤는 밤｣
윤동주 ｢서시｣
윤동주 ｢자화상｣
이상 ｢거울｣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지용 ｢고향｣
정지용 ｢향수｣
조지훈 ｢승무｣
한용운 ｢님의 침묵｣
한용운 ｢알 수 없어요｣

김유정 ｢동백꽃｣
이상 ｢날개｣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현진건 ｢빈처｣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16 6 0

중국

김광균 ｢와사등｣
김광균 ｢추일서정｣
김소월 ｢산유화｣
김소월 ｢진달래꽃｣
김소월 ｢초혼｣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박목월 ｢나그네｣(46발간)
박목월 ｢청노루｣(46발간)
윤동주 ｢서시｣
윤동주 ｢자화상｣
이상 ｢오감도｣
이상화 ｢나의 침실로｣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육사 ｢광야｣
이육사 ｢청포도｣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정지용 ｢백록담｣
정지용 ｢향수｣
한용운 ｢님의 침묵｣
한용운 ｢알 수 없어요｣

김동리 ｢무녀도｣
김동인 ｢배따라기｣
김유정 ｢동백꽃｣
김유정 ｢봄봄｣
나도향 ｢벙어리 삼룡이｣
이기영 ｢고향｣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최서해 ｢탈출기｣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2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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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방~1960년대 문학작품 목록

해방 -1960년대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희곡

문학 교재 내 
수록 작품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박두진 ｢해｣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황순원 ｢학｣ 이근삼 ｢원고지｣
2 1 1

이선이·구자황(2012) ‘외국인
을 위한 한국현대문학 산책’

김수영 ｢눈｣
김우종 ｢유적지의 인간과 그 문학｣
김춘수 ｢꽃｣
서정주 ｢국화 옆에서｣(47/56)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김동리 ｢역마｣
김승옥 ｢역사｣
이태준 ｢해방전후｣
최인훈 ｢광장｣

이근삼 ｢제18공화국｣
이어령 ｢폭포와 분수｣

5 4 2
이정임 엮음, <외국인을 위한 한
국문학읽기>, 월인, 2000

- 김승옥 ｢서울, 1964년 서울｣ -
0 1 0

최운식 외 엮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보고사, 2010

서정주 ｢국화 옆에서｣(47/56) 황순원 ｢소나기｣ -
1 1 0

이창식,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
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박이
정, 2010

김종삼 ｢민간인｣
김수영 ｢푸른 하늘을｣ 
박재삼 ｢추억에서｣
유치환 ｢보병과 더불어｣
유치환 ｢울릉도｣

(작품명만 제시됨)
김동리 ｢등신불｣
김성한 ｢바비도｣
서기원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손창섭 ｢광야｣, 
손창섭 ｢사연기｣, 
손창섭 ｢설중행｣, 
손창섭 ｢잉여인간｣, 
이범선 ｢오발탄｣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전광용 ｢꺼삐딴 리｣
최인훈 ｢광장｣
하근찬 ｢수난이대｣

-

5 12 0

배규범(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근현대문학사』, 하우.

구상 ｢초토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 
김현승 ｢눈물｣
김수영 ｢풀｣
김춘수 ｢꽃｣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손창섭｢비오는 날｣
오상원｢유예｣
전광용｢꺼삐딴 리｣ 김승옥｢무진기행｣
최인훈｢광장｣
하근찬｢수난이대｣ 이범선｢오발탄｣
황순원｢학｣

-

6 8 0

윤여탁 외 
(2014) 정전 

목록

한국

김수영 ｢눈｣
김수영 ｢풀｣
김춘수 ｢꽃｣
박두진 ｢해｣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서정주 ｢국화 옆에서｣(47/56)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최인훈 ｢광장｣
하근찬 ｢수난이대｣
황순원 ｢소나기｣

이근삼 ｢원고지｣

7 3 1

미국

김수영 ｢풀｣
김춘수 ｢꽃｣
서정주 ｢국화 옆에서｣(47/56)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심훈 ｢그날이 오면｣

김승옥 ｢무진기행｣
오영수 ｢화산댁이｣
하근찬 ｢수난이대｣
황순원 ｢소나기｣

이근삼 ｢원고지｣
피천득 ｢나의 사랑하는 
생활｣

5 4 2

중국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김수영 ｢풀｣
김춘수 ｢꽃｣
서정주 ｢국화 옆에서｣(47/56)
서정주 ｢인연 설화조｣

김승옥 ｢무진기행｣
김승옥 ｢서울, 1964년 서울｣
안수길 ｢제3인간형｣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최인훈 ｢광장｣
하근찬 ｢수난이대｣

이근삼 ｢원고지｣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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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80년대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희곡

문학 교재 내 
수록 작품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신경림 ｢농무｣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정래 ｢태백산맥｣ -

2 2 0

이선이·구자황(2012) ‘외국
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학 산
책’

고은 ｢화살｣
곽재구 ｢사평역에서｣
김종삼 ｢어부｣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75/82)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이성복 ｢남해금산｣
천상병 ｢귀천｣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박경리 ｢토지｣(69-95)
박완서 ｢해산 바가지｣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정래 ｢태백산맥｣
황석영 ｢한씨 연대기｣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오태석 ｢부자유친｣
이강백 ｢파수꾼｣
피천득 ｢인연｣

8 6 4

이정임 엮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읽기>, 월인, 2000

-

박완서 ｢겨울나들이｣
배수아 ｢허무의 도시｣
오정희 ｢꿈꾸는 새｣
이문열 ｢금시조｣
최인호 ｢침묵은 금이다｣

-

0 5 0
최운식 외 엮음, <외국인을 위
한 한국문학>, 보고사, 2010

-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0 1 1

이창식, 다문화시대 한국어교
육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박이정, 2010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김춘수 ｢처용단장｣
박노해 ｢노동의 새벽｣

김성동 ｢만다라｣
김원일 ｢겨울골짜기｣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김원일 ｢불의 제전｣
김주영 ｢천둥소리｣
박경리 ｢토지｣(69~)
박완서 ｢엄마의 말뚝｣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오정희 ｢유년의 뜰｣
윤홍길 ｢완장｣
이동화 ｢장난감 도시｣
이문구 ｢관촌수필｣
이문열 ｢금시조｣
이문열 ｢사람의 아들｣
이문열 ｢영웅시대｣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이병주 ｢지리산｣
이창동 ｢소지｣
이청준 ｢매잡이｣
임철우 ｢아버지의 땅｣
전상국 ｢아베의 가족｣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정래 ｢태백산맥｣
한수산 ｢부초｣
홍성원 ｢남과 북｣
황석영 ｢무기의 그늘｣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표 3> 1970년대~1980년대 문학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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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 0

배규범, 외국인을 위한 한국
근현대문학사, 도서출판 하
우, 2012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서정주 ｢신부｣
신경림 ｢농무｣ 
정호승 ｢겨울 강에서｣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박완서 ｢엄마의 말뚝｣
이문구 ｢관촌수필｣ 윤흥길 ｢장마｣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6 5 0
윤여탁 외 

(2014) 정전 
목록

한국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고은 ｢백두산｣
고은 ｢화살｣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신경림 ｢농무｣
천상병 ｢귀천｣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윤흥길 ｢장마｣
이문열 ｢금시조｣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법정 ｢무소유｣
안병욱 ｢만남｣
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이강백 ｢파수꾼｣
피천득 ｢인연｣

7 5 5

미국

천상병 ｢귀천｣ 박완서 ｢엄마의 말뚝｣
오정희 ｢동경｣
윤흥길 ｢장마｣
이문구 ｢관촌수필｣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임철우 ｢사평역｣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황석영 ｢삼포 가는 길｣

법정 ｢무소유｣
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1 8 2

중국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고은 ｢백두산｣
고은 ｢화살｣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이성복 ｢남해금산｣
천상병 ｢귀천｣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청준 ｢눈길｣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최인호 ｢별들의 고향｣
최인호 ｢타인의 방｣
황석영 ｢삼포 가는 길｣

법정 ｢무소유｣
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이어령 ｢네 잎의 클로버｣

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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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희곡

문학 교재 내 
수록 작품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최승호 ｢달맞이꽃에 대한 명상｣ 신경숙 ｢외딴방｣ -
1 1 0

이선이·구자황(2012) ‘외국
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학 산
책’

김경주 ｢먼 생｣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안도현 ｢연탄 한 장｣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표절; 신경숙 ｢감자먹는 사람들｣)
김영하 ｢바람이 분다｣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오정희 ｢옛우물｣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
랑하는 까닭｣
이만희 ｢그것은 목탁구멍 속
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4 4 2

이정임 엮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읽기>, 월인, 2000

-

김인배 ｢성서적 초야｣ 
오정희 ｢술꾼의 아내｣ 
원재길 ｢새벽의 손님들｣ 
전상국 ｢서울 촌놈들｣
정건섭 ｢최신식 부부｣ 
정해종 ｢컴맹 네티즌 되다｣  

정숙희 ｢낙엽케이크 (일반인 
수필)
지용옥 ｢오토바이 불빛(일반
인 수필)
최정희??｢잊혀지지 않는 얼굴

0 6 3

최운식 외 엮음, <외국인을 위
한 한국문학>, 보고사, 2010

서범석 ｢수건연가｣??
이재호 ｢덩굴손｣???
이해인 ｢꽃씨를 닮은 마침표처럼｣ -

이강백 ｢들판에서｣
장영희 ｢A+ 마음｣
최운식 ｢가재와 굼벵이｣
피천득 ｢엄마｣

3 0 4

이창식, 다문화시대 한국어교
육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박이정, 2010

곽재구 ｢은행나무｣
김대규 ｢야초｣

(작품명만 제시됨)
신경숙 ｢외딴 방｣
양귀자 ｢한계령｣
홍성원 ｢달과 칼｣
홍성원 ｢먼동｣
황석영 ｢장길산｣

-

2 5 0
배규범, 주옥파, 외국인을 위
한 한국고전문학사-연표와 
도표로 읽는 문학사, 도서출
판 하우, 2010

- - -

윤여탁 외 
(2014) 정전 

목록

한국

나희덕 ｢푸른 밤｣
안도현 ｢연탄 한 장｣
안도현｢너에게 묻는다｣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김영하 ｢바람이 분다｣
박완서 ｢해산 바가지｣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외딴방｣
오정희 ｢옛우물｣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
랑하는 까닭｣
장영희 ｢또 다른 시작｣

4 6 2

미국

안도현 ｢연탄 한 장｣ 김영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은희경 ｢빈처｣

신영복 ｢청구회 추억｣
최윤 ｢생생한 일상을 위한 연
습｣

1 3 2

중국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법정 ｢사람과 사람 사이｣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
랑하는 까닭｣

0 1 2

<표 4> 1990년대 이후 문학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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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KSL)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이진경 (건양사이버대학교)

1. 서론
 
국내 다문화학생1)은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82,536명이며 이는 매년 약 20%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펼쳐 교육 기관에서는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과정 연구학교 컨설팅 보고서(2015)에 의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2013년 한국어
(KSL : Korea as a Second Language) 교육과정 연구학교 31개교, 2014년에는 29개교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정부의 다
문화 정책을 반영하여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다문화 학생 교육정책 연구학교, 다문화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교육이 진행되고 그 안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한국어(KSL)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과 비례하여 한국어교원의 진로와 역할이 확대되어
야 하지만 실제 한국어교원 채용 상황은 이중 언어 강사나 한국어교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온다. 2016년 3월 국립국어원의 공개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1~3급)을 취득한 한국어교원은 
23,2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어교육과정에서 한국어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의 문제와 한국어 교육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
어교원의 문제가 함께 있다고 본다. 

2012년 원진숙 외(2012)에서 개발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13년 연구학교 시행 전 전국의 초·중·고등학
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KSL) 교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담당교원을 한국
어교원이 아닌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원진숙 외
(2013:10)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은 단순히 생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교 교실 
상황에서 필요한 학습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및 태도 교육까지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교과 전문성 및 학습자 발달 수준에 대한 정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 능력까지 두루 갖춘 
현장 교원들이 다문화적 인식과 태도, 한국어 교육 관련 전문 지식과 교수 기능을 단기간의 집중 연수 과정을 통해 보강하
도록 함으로써 KSL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원의 
역량을 점검해 볼 때, 현재 많은 한국어교육학과에서는 다문화 교사로서 갖춰야할 한국 사회와 문화, 상호 문화 이해 교육
과 태도 교육은 물론 다문화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해 내고 있기 때문

1) 다문화학생=국제결혼 가정자녀(국내 출생 자녀+중도 입국 자녀+외국인 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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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부분은 우려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 이해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어교원이 전문성을 더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원진숙 외(2013)의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KSL 담당 교원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총 60시간 교육
에서 25시간을 타전공 교원에게 한국어 교수지식을 전달하고, 한국어 교수 기능에 해당하는 교육을 8시간, 다문화 교육
에 대한 인식과 신념에 관한 내용을 11시간,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통합 내용을 10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한
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공으로 2년 또는 4년 동안 16과목 이상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다문화와 다문
화 태도에 관한 과목 등을 수강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과연 이 연수를 통해서 일반 교원들이 한국어교육에 대한 능력
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연수를 통해서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역
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보다는 한국어 교원에게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과 학습자 특징과 요구
도를 분석 및 파악하게 하여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원진
숙 외(2013)에서 우려한 ‘학습 한국어 교육, 교과 전문성, 학습자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영역은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에 반영할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한국어 교수(학습의 
방법), 교사 화법, 상담 및 생활지도, 실제 수업 참관, 한국어 수업 교재 분석과 수업 자료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국어교원의 역량이나 준비도를 진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KSL) 교육에서의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원의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이를 위한 재교육 요구도를 파악해 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어(KSL)교육에서
의 갖춰야 할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재교육 내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어(KSL)교육과정에서의 담당 교원의 현황과 담당 업무

한국어교육과정에서의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의 목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담당 교원의 채용 현황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원의 채용 현황과 채용 조건과 요구하는 담당 업무를 살펴보았다. 

1) 한국어(KSL) 담당 교원 채용 현황  

한국어교육 분야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어(KSL)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과 운영은 당연히 한국어교원의 몫이라
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의 담당 교원의 실태도 그러할까? 

2014년 한국어(KSL) 교육과정 연구학교2) 성과보고회(2014:11)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강사 또는 이중언
어강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강사를 고용한 학교는 11개교, 이중언어강사를 고용한 학교는 22개교로 파악된다. 이
에 대해 보고서는 다문화학생의 초기 적응과 관련하여 학교생활 및 문화적응을 우선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 문제이
며 한국어교육 담당인력의 자격기준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2015년 한국어교육과정 연구학교 컨설팅 보고서(2015:61~62)에 따르면 2014년 29개 연구학교에서 한국어강사와 다
문화언어강사를 모두 고용하여 활용한 학교는 9개교뿐이고, 한국어강사의 고용률이 전체 연구학교의 38%로 저조한 것을 
2) ‘한국어(KSL) 교육과정 연구학교’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2년간 지원하여 2013년에는 30개교, 2014년에는 29개교

가 연구학교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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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한국어강사를 고용하지 않은 18개교의 경우에는 기존 교과 담당 교사 또는 다문화언어강사가 맡아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담당교원에 대한 제언 부분에서는 “공교육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교원을 채용해야 하고,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 또는 이중언어교육과의 차별성을 운영 교
육기관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의 개설 목적은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할 교원 채용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체계가 뒤따라야 한국어교육과정 운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
관에서 한국어강사 채용 조건과 요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격 요건과 담당 업무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한국어강사의 채용 조건과 주요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한 8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색하여 한국어강사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정리해 보았다. 결과 8개 중 7개교에서 한국어강사채용 공고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예비학교의 한국어강사 지원 자격 및 요건
순번 학교명 지원 자격 및 요건

1 한벌초
해당분야의 일정 자격 및 능력을 갖춘 전문가(KSL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소지자

2
김해
내동초

KSL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고 결격사유 없는 자
*채용 우선 순위
1)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수업 경력자
2)교사자격증 소지자
3)청년 대졸실업자
4)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층 우선 채용 권고

3
대구
신당초

다문화 교육 관련 활동자로서 한국어 강사 자격 및 이중 언어 수업이 가능한 자
(다문화 예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지도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우선 채용)
*자격증 소시자를 우대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소시자로 채용이 곤란할 경우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

4
안산
원곡초

한국어지도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한글, 액셀 등 문서 작업 가능자 우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도경력자 우대
국어, 수학 등 학습 지도경력자 우대

5 시화초

한국어교원 3급 이상+한국어교육경력(사설학원경력은 불인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한국어교육경력(사설학원경력은 불인정)
초등 정교사자격
중등 국어교사자격

6 야음중
학습지도 능력이 우수하고 학습지도 경력자 우대
한국어강사 자격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출신자(중국어 능통한 자 우대)

7 가좌고

(1)한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2) 다문화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10개월 이상인 자
(3) (1), (2) 유형에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가)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한국어관련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가)의 해당자가 없을 경우 기타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8
구미
옥계초

한국어교원 채용 공고 없음
이중언어강사 채용 공고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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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1 다문화예비학교 및 일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한국어집중 지원 교육 실시

2 다문화예비학교 및 일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문화 교육 실시

3 다문화예비학교 및 일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과보충 교육 실시

4 학부모 상담 지원 및 학부모 교육 실시

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그룹지도

6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및 보조

7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교육장소 관리 및 환경미화

8개 학교 중 7개 학교에서 한국어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1개 학교에서는 이중언어강사만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공통된 한국어강사의 채용 조건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이며 우대 사항은 다문화 기관 및 다문화 교육 관
련 경력이다. 그리고 이중언어 능력, 행정 업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학습 지도 능력 및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예비학교의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에 제시된 한국어(KSL) 담당 교원의 주요 업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요구하는 한국어(KSL) 담당 교원의 업무 내용

한국어(KSL) 담당 교원이 다문화예비학교 및 일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과보충, 학부모 상담 
및 교육, 그룹지도, 학생 재량 활동, 학교 행사, 방과 후 활동 및 시설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 교수 능력을 포함한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다문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역
량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한국어교원자격을 가졌다고 한 번에 갖춰지
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변인과 학습 목적의 변인, 교육 상황에 따른 변인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은 경험과 
재교육을 통해서 쌓이고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교원의 자가 점검을 통해서 자신이 더 보완해야 할 지식과 교육 
능력을 개발해야 한국어 교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3. 한국어 교원의 한국어(KSL) 교육에 대한 준비도 조사 

1) 설문 조사와 분석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
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2’에서 살펴본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요구하는 담당 교원이 갖춰야할 조건과 주요 업무
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의 역량을 점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재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에 대한 이해도, 한국어(KSL) 교
수 능력 정도, 재교육 참여 의사 여부를 조사하였다. 빠른 조사와 답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1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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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문항 내용

기본 정보
1 한국어 교육 경력

2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경력 유무

한국어(KSL) 교육에서의
교수 능력

3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수 능력

4 개인지도, 그룹지도, 집합식지도에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 가능도

한국어(KSL) 교육에 대한 이해

5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

6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나 교육 내용을 알고 있다.

7 생활 한국어 교육과 학습 한국어 교육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습자에 대한 이해
8 나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언어 습득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9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업무 능력
10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재량 활동(취미, 창의적 체험 등)을 지도할 수 있다.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관련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할 수 있다.

재교육 참여
12 한국어(KSL) 교육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료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13 재교육 내용 중 선호 분야

<표 3> 설문 조사 항목 및 문항 내용

설문에 응답한 한국어교원 50명 중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 24명으로 48%, 3년 미만이 10명으로 20%, 2년 미만
이 3명으로 6%, 1년 미만이 10명으로 20%, 경력 없음이 3명으로 6%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경험’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명 즉 80%가 교육 경험이 있었
고, 10명(20%)이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 가능 유무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을 할 수 있다.’의 질문에는 <그림 1>에서 보듯이 15명(30%)만이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 27명(54%), 할 수 없음이 8명(18%)로 응답하였다. 30%만이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위의 교육 경험과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 배
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KSL) 교수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재나 교육 내용을 알고 있다.’의 질문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27명(54%), 
잘 모른다는 응답이 23명(46%)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KSL)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이 약 50%에게는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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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의 차이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다.’의 질문에는 <그림 2>와 같이 50명 중 39명(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1명(22%)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11명은 모두 한국어 경력 3년 미만자들
이 응답한 결과 였다. 이 응답을 통해서 한국어 교원의 학습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대부분 갖췄지만 한국어교원 
활동 3년 미만자들에게는 학습 한국어교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그림 3> 학습 한국어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그러나 ‘학습 한국어교육 내용을 알고 있다.’는 질문에 <그림 3>과 같이 25명(50%)가 알지 못함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어교원들이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갖춰졌으나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나 교육 절차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는 유의미한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4> 초·중·고등학교 학습자의 발달과 언어 습득

                  



239
‘초·중·고등학교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언어 습득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의 질문에는 <그림 4>와 같이 50명 중 2

명(4%)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통 알고 있다는 23명(45%), 잘 모른다는 25명(50%)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96%로 한국어교원이 원진숙 외(2012)에서 보인 우려대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수 방법에 문
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에 한국어교원에게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 단계에 따른 발달 단계와 그에 따른 언어습
득 과정에 따른 이론과 방법에 대해 보완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5>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의 질문에도 <그림 5>와 같이 2명(4%)만이 잘 알고 있다는 응
답을 보이고 보통 이하가 약 98%3)으로 한국어 교원에게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초·중·고
등학교 교육과정 속에 한국어 교육과정이며, 한국어 교육은 이 정규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체 교육과
정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개인지도, 그룹지도, 집합식 지도에 따른 교수방법을 잘 알고 있다.’의 질문에는 8명(16%)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명(32%)이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은 26명(52%)으로 제일 많았다. 이는 다문화 배경 학습
자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인원 수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
법과 특징 등에 대해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조사였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재량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특기와 역량이 있다.’는 질문에는 7명(14%)만이 역량이 있다
는 응답을 하였고, 보통은 34명(68%), 없다는 응답은 10명(20%)을 나타났다. 학습자의 취미 활동이나 창의적인 체험과 
같은 재량 활동의 역량 개발은 개별적으로 해야 하나 교육 기관 내에서의 재량활동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무
엇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에 대한, 인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 관련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할 수 있다.’의 질문에는 8명(16%)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35명(70%), 할 수 
없음이 7명(14%)로 응답하였다. 이는 위의 재량 활동 영역과 같이 다문화 관련 행사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
한 제시를 통해서 한국어 교원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과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
다. 

  

3) 1명이 중복 체크를 하여 비율차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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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교육 참여 의사

        

‘한국어(KSL) 교육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료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의 질문에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34명(68%)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 의사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16명(32%),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설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다문화 배경 학습자 한국어교육에 당
면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재교육 내용과 방법과 소요 비용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다. 이를 통해 많은 한국어교원들이 자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그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KSL) 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

     

이 설문은 재교육 구성 시 교육 내용의 비중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내용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그림 7> ‘① 초·중·고등학교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②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 ③ 학습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원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학생에 대한 이해, 학습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시한 
교육 내용을 한국어교원의 재교육 내용으로 모두 구성하되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학습자의 특징, 교육 내용에 대해 집중
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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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복한 정착보다는 학업 중도 포기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및 민간 단체나 종교 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특성
화된 학교들이 개발 및 운영되면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안정적인 정착도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KSL) 교육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도구로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당 교원의 채용 기준을 엄격하게 한국어교원 자격과 경력으로 두고, 이중 언어 강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전문성
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은 다문화 상담사나 다문화 언
어 강사와 같은 전문가를 채용 및 활용하여 한국어교육과는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교원의 학습
자로는 외국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중언어강사들을 활용하여 기회도 부족하였고 학습
자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원들이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가르쳐 본 경험이 유학생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언어강사, 다문화언어강사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국어교원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개별적인 연구와 개발에서 벗어나 한국
어교원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서 한국어교원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
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교원의 자질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의 준비도를 측정
해 보았다. 한국어교원의 준비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채용 조건과 교원
의 업무를 1차 기준으로 삼았다. 정규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원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업무는 한국어 어학
원이나 한국어학당과 같은 한국어교육 만을 위한 교육기관과는 다르고 특수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학습자 대상이 국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라는 것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령기에 맞는 언어 발달 
단계와 언어 습득력 등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다. 또한 한국어 수업뿐 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 행사나 재량 활동 같은 추
가적인 업무가 부가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국어교육원에서도 한국어 수업 외의 특별활동 및 한국 전통 문화와 관련
된 활동 등이 요구되지만,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재량 활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
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한국어(KSL) 교육에 대한 이해, 한국어
(KSL) 교육에서의 교수 능력, 학교에서의 업무 능력’ 등과 관련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개의 질문을 통해서 50명의 한국어교원에게 설문을 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어교원들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학
습자의 발달 단계, 언어 습득과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였고,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수에 따른 교수법에 관해서도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KSL)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알고 있다고는 응답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교육 내용으로 제일 선호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교육내용과 학습한국어에 대한 이해
와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교원들에게 필요한 한국어(KSL) 교육 관련 재교육 내용은 설문 척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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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고등학교 학습자에 대한 이해

다문화 학생의 현황

다문화 교육 현황

학령기에 따른 학습자의 발달 단계
(유아, 초등, 중·고등)

언어습득론, 외국어 습득론

담당 교원의 사례 발표

2 한국어(KSL) 교육에 대한 이해

생활 한국어와 학습한국어

한국어(KSL) 교육과정

한국어(KSL) 교육 내용

담당 교원의 사례 발표

3
한국어(KSL) 교육에서의

교수 능력

진단 평가와 평가에 대한 이해

한국어 수업 교재 분석과 수업 자료 개발

개인지도, 그룹지도, 전체지도에 따른 교수법

상담 및 생활 지도

실제 수업 참관 및 담당 교원의 사례 발표

4 학교에서의 직무 능력
한국어(KSL) 교원의 역할과 업무의 이해

학교 기관에 대한 이해

었던 내용이 중심이 되고, 설문 결과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요구도 따라 순서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 4> 한국어(KSL)  교육 담당한국어 교원을 위한 재교육 내용

한국어(KSL) 교원을 위한 재교육 내용은 첫째,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서 ‘다문화 학생의 현황,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와 실태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
소년기의 특성에 따른 발달 단계와 특성에 대해 알고 이들의 제2언어 습득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면 학습자를 분석하
고 그에 맞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배경 학생’에 관한 경험과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줄 
경력자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어(KSL) 교육에 대해서는 언어 교수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이 
아닌,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특징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차이와 그에 따른 교수법’, ‘한국어(KSL) 교육과정’, ‘한국어(KSL) 교육 내용’이 교육되면 
좋을 것이다. 이 부분도 경력자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현장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직 교원의 발표
를 포함시켰다.

셋째, 한국어(KSL) 교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교재, 학생 수에 따른 지도 방법, 학생 상담과 생활 지도로 
구분하였다. 이 또한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위해 개발된 진단 평가나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보충 교재나 기 개발된 부교재 등을 접하게 함으로써 수업 활용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학습 시작 시기, 연령, 모국어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개인 지도, 그룹 지도와 같은 
지도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학습자 특성에 맞고 학습 목적에 맞든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그룹, 전체 학
습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담과 같은 것은 상담 이론이 아니라 현직 담당 교원의 사
례 발표를 통해서 각 사례에 따른 대처 방안이나 상담법과 이에 관한 질의 응답이 될 수 있게 자유 토의 시간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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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넷째,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어교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기관
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학교 조직도나 연간 행사 일정 등과 같이 학교에 대한 배경지식을 많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본고는 점차 발전해 가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KSL) 교육에서 한국어 교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한국어교원의 역할과 업무를 점검해 보고, 이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준비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의 재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효율적인 재교육이 되려면,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교원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어교원의 경력과 한국
어(KSL) 경력에 따라 요구분석을 통해서 그에 따른 차별적인 내용으로 교육해야 될 것이다.  

한국어교원에게 재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재교육의 효과까지도 검증하여 더욱 발전된 재교육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
지만, 한국어 재교육 내용을 모색해 본 것과 이를 예비 한국어교원 교육 내용에 반영할 내용을 마련한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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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중심으로-

게렐치맥 (신한대학교)

Ⅰ. 서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 당시 문화관광부는 전문기관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수렴하여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100대 민족문화상징이란 한국민족이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적으로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
어온 민족문화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한국민족문화의 정체성(identity)에 바탕을 둔 문화상징을 가리킨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개발을 통하여 한국민족의 문화유전자를 찾아내고, 전통문화의 현
대적 및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이미지 재고 및 
홍보를 하겠다는 목적을 밝혔다.1)

발굴분야는 한국민족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민족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을 민족상징, 강역 및 자연상징, 역사
상징, 사회 및 생활상징, 신앙 및 사고상징, 언어 및 예술상징 등, 6대 분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발굴 대상의 
상징물은 민족적․사회적 관습을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로 상징성을 가질 것, 문화콘텐츠로서 산업화가 가능할 것, 유네스
코지정문화재 등,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 통일문화 형성차원에서 남북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상징도 포함
하고, 국제분쟁에 있는 독도와 동해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발굴기준을 세웠다.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대한 선정과정과 배경, 그것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수업설계와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005년 6월 1일, 당시 문화관광부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자인연구원과 ‘100대 민족문화상징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 과업 내용에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통한 디
자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구축과 함께 민족문화상징 디지털콘텐츠를 각종 산업의 창작 요소 활용방안을 위한 과제를 명기
한다.2) 

이는 발굴 대상의 상징물은 민족적․사회적 관습을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로 상징성을 가질 것, 문화콘텐츠로서 산
1) 김용범(2007), ｢문화관광부의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과 향후 과제｣,『아시아민족조형학보(통권 제7집)』아시아민족조형학회, 

pp.14-15.
2) 김용범(2007), 앞의 논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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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가 가능할 것, 유네스코지정문화재 등,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 통일문화 형성차원에서 남북에 공통
적으로 중요한 상징도 포함하고, 국제분쟁에 있는 독도와 동해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발굴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문화산
업적 자산으로서 활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실제를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한국민족의 문화 역량을 전 세계에 알
리고, 보급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만화, 전자책, 캐릭터, 영화, 게임, 방송, 영상, 모바일, 인터넷 등, 문화 콘
텐츠산업의 필요한 창작소재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각 분야에 걸쳐 관련 사업을 개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활용하는 목적성의 한 분야로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교육 수업의 한 가지 주제로 
도입하여, 수업설계 및 지도방안을 이끌어낸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의 대표적인 민족문화상징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실행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 과정의 시각은 다분히 대
내적인 시각에서만 고려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문화 교육의 일환으로써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문화를 바라보는 문화상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제시한다면 자연스럽게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의의를 대외적으로 알
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문화학습 매개체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본론에서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과정과 배경,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 기준,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 과정 및 배경, 100대 민족문화상징 내용을 조사 선정하여 
앞으로 연구 논문으로 완성할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
이다.

II. 본론

1.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과정과 배경

본 논문의 주제인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문화교육은 그 범위와 폭을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을 지배
하고 있는 종합적인 표상이므로 이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한국문화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모두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선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범위를 영역별로 나누고, 그 영역 안에서 필수적인 항목을 선
정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대상으로서 주제로 삼은 2006년 문화관광부가 선정, 발표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대하여 그 선
정기준과 선정과정, 배경,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 기준

문화관광부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 2년여 동안 전문기관과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수렴한 후 100대 민족문화상
징을 발표했다. 한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적․공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문화 중에서 대표성
을 지닌 것으로서 민족문화 정체성에 바탕을 둔 문화상징 100개를 추출, 선정하여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상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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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문화관광부는 몇 가지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원칙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개발을 통해 우리민족의 문화유전자(DNA)를 찾아낸다.
(2) 전통문화의 현대적 및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3) 민족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 제고 및 홍보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과 함께 발굴분야는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민족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을 6대 분야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1) 민족상징 
(2) 강역 및 자연 상징
(3) 역사상징
(4) 사회 및 생활상징
(5) 신앙 및 사고 상징
(6) 언어 및 예술상징 분야 

이상과 같은 6대 분야로 세분화하여 그 대상을 찾고, 그 발굴 대상의 문화상징은 다음과 같은 선정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1) 민족적․사회적 관습을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로 상징성을 가질 것.
(2) 문화콘텐츠로서 산업화가 가능할 것.
(3) 유네스코지정문화재 등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
(4) 통일문화 형성차원에서 남북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상징도 포함할 것.
(5) 국제분쟁 있는 상징물 독도, 동해 등을 우선 선정할 것. 

이와 같은 발굴기준을 통하여 발굴, 선정한 결과가 바로 한국 민족의 ‘100대 민족문화 상징’이다.3) 하지만 이들 
상징의 선정과정과 선정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이들 상징물을 발굴하기에 앞서 실시한 조사를 통하여 100
대 민족문화상징에 대하여 먼저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6년도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4)에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고급반에 재학 중인 교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
라의 대표상징물을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고급반에 재학 중인 교포 및 
외국인 230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배포한 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조사기간은 1996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조사내용은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설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연상 이미지
②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 이미지
③ 중국 / 일본과 구분되는 한국 고유 이미지

3) 김용범(2007), 앞의 논문 pp.14-15
4) 김용범(2007), 앞의 논문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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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억에 남는 기념품
⑤ 한국을 대표하는 색깔

당시 이 설문조사 결과는 문화관광부의 한국의 10대 문화상징으로 수렴되어 문화관광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IMAGE 
OF KOREA에 한복, 한글, 김치, 불고기,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 항
목이 공개되고 있다. 이는 국내적 시각이 아닌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상징을 추려본 것이다. 

이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5)

- 한국 연상 이미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미지, 중국․일본과 구분되는 이미지는 모두 생활 문화와 정서가 1순위임
- 김치, 한복, 한글,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알리는 행사였음
- 2002 월드컵의 중요성 부각
-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은 홍보되어 있지 않음
- 경제 성장은 대표적 이미지로 부적절함
- 외국 거주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중국․일본과는 차별 상징화되지 못함
- 문화 유적지와 관광지보다 서울을 상징화 할 필요성 증대
- 기념품은 전통적이어야 함
- 한국을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
- 서울 소재의 문화유산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성
- 남대문이 가장 널리 알려진 문화재
- 거북선은 중국과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문화유산
- 국제적 문화유산의 홍보 필요성
- 팔만대장경, 금속활자 등은 전연 홍보되지 못함
-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많은 곳
- 김치, 한복, 한글, 태권도가 한국을 상징
- 단, 김치는 중국․일본과 많은 차별성을 지니지 못함
- 국가 상징물은 인지도가 낮음
- 전통 민속놀이가 널리 알려짐
- 아리랑, 판소리, 사물놀이 등이 널리 알려짐
- 서울 상징물 개발 필요성
- 경제 성장은 한국을 알리는 매개체이지만 상징은 되지 못함
- 전통이 깃든 기념품 개발 필요

위의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시사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문화의 
대표상징성과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문화의 대표상징성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한국이 한국문화를 좀 더 널
리 알리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00대 민족문
화상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5) 김용범(2007), 앞의 논문 p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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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선정 과정 및 배경

2005년 2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굴, 선정하기 위해 우선 민족문화 정수 발굴 자문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 자문회의를 통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방향성을 타진한 후에 전문기관용역을 발주한다. 그 추진과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00대 민족문화 정수 발굴 자문회의(2005년 2월～3월)
(2)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2005년 4월～5월):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원
(3) 상징물 발굴 및 선정(2005년 5월～12월)
   -발굴, 선정과정
    ・민족문화상징 발굴 기본원칙 수립
    ・발굴 위한 상징의 범주 지정(기초 작업으로 2배수 200개 선정)
    ・자문회의 개최(4회) 및 100대 민족문화상징(안) 선정
    ・문화관광부 내부의견 수렴 및 보완
    ・100대 민족문화상징(안) 발굴 완료(2006년 12월 15일)
(4) 상징(안)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1,437명 응답, 2006년 2월～3월)
   -1차 설문조사 : 612명 응답(2006년 2월 20일～24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회원)
   -2차 설문조사 : 925명 응답(2006년 3월 9일～16일, 인터넷 포털 
                   ‘다음’ 접속자)
(5)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 자문회의(2006년 4월 17일)
   -내용 :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00대 상징 추가 및 제외
(6) 상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006년 5월 15일～6월 12일)
   -조사대상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9명
(7) 100대 민족문화상 최종안 확정 자문회의(2006년 6월 23일)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내용 : 한국갤럽 국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100대 상징 최종안 확정

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기초 작업으로 선정된 200개 예비 대상들을 놓고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선정안의 타당성과 홍보효과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최초 발굴 안에 대한 인터넷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 매력적인 상징과 제외
하고 싶은 상징을 고르고(5개 이내), 후보군 중 ‘대체’하고 싶은 민족문화상징을 제시해 달라는 설문을 부여하여, 문화관
광부 홈페이지회원 612명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접속자 925명이 참여하여 2차에 걸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
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정밀 분석하고 통계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한국갤럽에 의뢰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1,509명(제주 제외)
으로, 100대 민족문화상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으로서 상징에 대한 선호, 제외, 추가 등을 조사하고, 100대 민족문
화상징에 대한 선호도를 응답자의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며 
연구 수행방법으로는 지역별 층화무작위 추출법에 의한 1 : 1 개별면접조사와 통계분석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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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분 야 선 정 항 목

민족상징
(2개)

민족상징(2개) 태극기, 무궁화

강역 및
자연 상징
(19개)

강역(6개) 독도, 백두대간, 백두산, 금강산, 동해, 대동여지도

경관(3개) 황토, 갯벌, 풍수

동식물(4개) 소나무, 진돗개, 호랑이, 한우

과학기술(6개) 천상열차분야지도, 거북선, 측우기, 물시계와 해시계(자격루와 앙부일구), 수원화성, 정보통신(IT)

역사상징
(17개)

선사(2개) 고인돌, 빗살무늬토기

도읍(3개) 서울, 경주(서라벌), 평양(아사달)

인물(9개) 단군, 광개토대왕, 원효, 세종대왕, 퇴계(이황), 이순신, 정약용, 안중근, 유관순

사찰(1개) 석굴암

현대사(2개) 비무장지대(DMZ), 길거리 응원

사회 및
생활상징
(34개)

경제(2개) 오일장(장날), 잠녀(해녀)

마을생활(6개) 강릉단오제, 영산줄다리기, 솟대와 장승, 두레, 정자나무, 돌하르방

의생활(3개) 한복, 색동, 다듬이질

식생활(11개) 김치, 떡, 전주비빔밥, 고추장, 된장과 청국장, 삼계탕, 옹기, 불고기, 소주와 막걸리, 냉면, 김밥

주생활(4개) 한옥, 온돌, 제주도 돌담, 초가집

건강․체육(6개) 동의보감, 인삼, 태권도, 씨름, 활, 윷놀이

교육(2개) 서당, 한석봉과 어머니

신앙 및
사고 상징
(9개)

불교(2개) 선(禪), 미륵

유교(3개) 효(孝), 선비, 종묘와 종묘대제

무속(4개) 굿, 서낭당, 도깨비, 금줄

언어 및
예술 상징
(19개)

언어(1개) 한글(훈민정음)

기록(4개) 한지,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미술(7개) 고구려 고분벽화, 반가사유상, 백제의 미소(서산 마애삼존불), 고려청자, 백자, 분청사기, 막사발

연희(2개) 풍물 굿(농악), 탈춤

음악(4개) 판소리, 아리랑, 거문고, 대금

문학(1개) 춘향전

석을 과제로 지정한다. 
당초의 안에서 국민여론 조사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그 결과가 정리 수용됨으로써 

100대 민족문화상징은 2006년 6월 23일 최종선정 회의를 가지고 이를 확정, 문화예술 산업의 창작소재로 활용하거나 관
광코스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민족문화상징이 갖는 이야기 구
조와 교육적 요소를 감안하여 교육용 도서로 제작하는 등 우리 민족문화가 갖는 의미를 현대에 되살려보고 이에 기반한 
콘텐츠 활용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 7월 26일, 100대 민족문화상징 최종확정안을 발표기에 
이르렀다.6)

4. 100대 민족문화상징 내용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한민족 100대 민족문화상징 분야별 최종확정안과 그 선정이유를 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표 1> 100대 민족문화상징 최종 확정안7)

6) 김용범(2007), 앞의 논문 pp.16-21.
7) 김용범(2007), 앞의 논문 pp.21-22 정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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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민족문화상징 선 정 이 유

1 태극기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자체가 문화적 상징 직관물임

2 무궁화 대한민국 국화, 근역(槿域)의 역사적 함의

3 독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야할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대두됨. 한반도 해양강역의 제일 상징물

4 백두대간 한반도의 등뼈. 그 자체로 넓은 지역과 사람들, 문화를 두루 내포함

5 백두산 한민족의 성산(聖山),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대간의 시작

6 금강산 가장 빼어나고 수려한 산의 상징

7 대동여지도 한반도 강역을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상세하게 그린 지도

8 동해 세계적으로 명칭 자체를 널리 알려야할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대두

9 황토
한국적 흙의 정서를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 황톳길, 황토방 등의 황토를 매개로 한 무한
한 연계 물들.

10 갯벌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갯벌 자체가 인간과 자연이 빗어낸 바다 밭의 문화적 상징물임. 생태문화의
으뜸 상징

11 풍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근본적인 사유에서 비롯하였고, 구미에서는 풍수자체가 새로운 문화벤처로
각광받고 있음

12 소나무 한반도 식생의 상징. 소나무문화라 지칭할만한 다양한 문화들

13 진돗개 한국 토종개의 상징으로 얼마든지 세계적 개로 알릴 수 있고, 알릴 필요가 있음

14 호랑이
한국산 호랑이는 거의 멸종되었으나 민화(民話), 민담 등을 비롯하여 호랑이가 남긴 문화유산이 다
대함

15
천상열분야
지도

고구려 이래로 한국인의 천문관과 우주 이해도를 잘 드러냄

16 거북선 한국인이 만든 세계적인 철갑선으로 세계유수의 조선국(造船國)인 해양강국의 표징

17 측우기 전통과학의 으뜸 상징

18
물시계와 해시계(자격
루와 앙부일구)

전통과학의 으뜸 상징

19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약용이 설계한 뛰어난 과학구조물

20 IT 높은 인터넷 보급률, 핸드폰, 반도체 등 정보통신 강국 이미지

21 고인돌 ‘고인돌의 나라’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세계적인 거석문화

22 빗살무늬토기 동북아시아 선사문화의 공통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으뜸 상징

23 경주(서라벌) 신라의 고도

24 서울 조선과 일제 강점기, 오늘의 수도

25 평양(아사달) 고구려의 수도

26 단군 민족 기원의 상징

27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비를 매개로한 고구려 및 북방문화의 상징물

28 원효 ‘대중 불교’의 원조로 한국불교문화사에서 첫 손을 꼽을 만한 인물

29 세종대왕 한글창제뿐 아니라 세종의 전반적 통치술이 보여주는 제왕다운 능력의 재평가 필요

30 퇴계(이황)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감화를 주고 있는 유학자

31 이순신 세계 해전사에 빛날 위인

32 정약용 한반도 실학, 즉 국학의 대부와도 같은 존재

33 안중근 20세기 초반 ‘제국과 식민의 시대’에 동양 평화의 상징적 인물

34 유관순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

35 석굴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교조각의 최고 조각품

36 비무장지대(DMZ) 분단의 상처이자 화해의 미래이며 생태환경의 마지막 보루

37 길거리응원(붉은악마) 2002년 월드컵 이후 자리 잡은 역동적인 응원문화

38 오일장(장날)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의 상징이자 오늘까지 이어지는 풍속의 문화사

39 잠녀(해녀) 일본 등에도 해녀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통적 잠수문화

40 강릉단오제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문화유산 걸작’

41 영산줄다리기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표 2>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 이유8)

8) 김용범(2007), 앞의 논문 pp.22-26 정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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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솟대와 장승 동북아 신앙상징과 한국인의 얼굴을 닮은 신앙상징 직관물

43 두레 상부상조하며 공생의 삶을 구가하던 공동체문화의 상징

44 정자나무 마을 공동체문화의 정신적 지주

45 돌하르방 제주도의 대표적 신앙상징 직관물

46 한복 우리민족의 전통의상

47 색동 한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킨 색깔문화의 하나

48 다듬이질 세탁된 옷감을 방망이로 두들겨 다듬는 일로 다듬이질 소리는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리

49 김치 한국인이 창조해낸 야채 발효식품의 으뜸

50 떡 밀가루문화 빵에 비견되는 쌀 문화의 일 상징

51 비빔밥 복합음식의 대표 격으로 세계화가 가능한 음식

52 고추장 고추와 장문화가 창조해낸 한국 특유의 장(醬)

53 된장과 청국장 발효된 장문화의 으뜸으로 건강음식의 대표 격

54 삼계탕 수많은 닭요리 중의 하나이나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화가 가능한 일상 보양음식의 하나

55 옹기 한국 그릇문화의 상징물로 가장 표편적인 용기임

56 불고기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의 고기문화

57 소주와 막걸리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어온 대중적 술

58 냉면 평안도 함경도 등 한반도 북방음식의 백미

59 김밥 가장 간편하면서도 대중적이면 전통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전통음식

60 한옥 우리민족의 전통적 주거양식

61 온돌 한국인이 만들어낸 뛰어난 난방문화

62 제주도 돌담 현무암 돌담 그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

63 초가집 한국인 살림집 문화의 으뜸

64 동의보감 현재까지도 인용되는 한의학의 대표서적

65 인삼 세계 최고의 성분을 자랑하는 인삼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고 일찍부터 국제화되었음

66 태권도 세계화에 성공하여 올림픽종목까지 진출

67 씨름 일본 스모 등에 비견할 한민족 특유의 전통씨름

68 활 ‘활의 나라’답게 국궁(國弓)을 비롯하여 양궁에 이르기까지 활쏘기의 종주국을 상징

69 윷놀이 한국인의 정통오락의 으뜸으로 전통성, 고유성, 오락성, 승부성 등을 두루 갖춤

70 서당 지금은 사라졌으나 21세기에도 새롭게 살펴볼만한 배움터

71 한석봉과 어머니 우리나라 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일화를 전함

72 선(禪)
일본이 선을 젠이란 이름으로 세계화 시켰으나 정작 선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한국의 대응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므로 한국 선의 저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73 미륵 한국불교문화사의 독특한 서민성, 대중성을 두루 간직하고 있는 상징

74 효(孝)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정신, 근본덕행

75 선비 그 자체 ‘선비문화’라 지칭할만한 포괄적 존재

76 종묘와 종묘대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통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의식

77 굿 한국 기층문화의 상징인 무속의 으뜸 상징

78 삼신할매 출산과 육아의 비밀을 간직한 신앙상징물

79 서낭당 한국의 대표적 마을신앙이자 거리 신으로 보편성을 지님

80 도깨비 조형물, 민담 등으로 전해지는 판타스틱한 상징물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문화의 으뜸

81 금줄
부정(不淨)한 것을 금기(禁忌)한다는 뜻으로 대문·길 어귀·신목(神木)·장독 등에 걸쳐놓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술적인 줄.

82 한글(훈민정음) 한국인의 말과 글

83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왕실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역사서

84 팔만대장경 몽고군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고자 만든 불교경전

85 직지심체요절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활자문화의 상징

86 한지 아름답고 질기고 실용적인 천년을 가는 종이문화

87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북방문화의 으뜸 상징물

88 반가사유상 국보 제78호.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불교불상

89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

백제인의 예술과 미적 감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상징물의 하나로 한국불교미술사의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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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고려청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자기

91 백자 조선시대 자기의 주류

92 분청사기 한국인이 빚어낸 가장 독창적인 도자문화

93 막사발 투박성, 토속성, 실용성 등이 두루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발

94 풍물 굿(농악) 한국이 낳은 가장 보편적이며 세계인에게도 어울리는 복합문화

95 탈춤 한국의 얼굴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춤 예술

96 판소리 ‘1인 오페라’라 지칭할만한 한국의 대표적인 서사

97 아리랑 역사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조건에서 해외 동포까지를 망라한 민족의 노래

98 거문고 한국전통 고유악기의 대명사로 선비문화의 상징이기도 함

99 대금 한국 전통고유악기의 대명사로 한국인 심금을 잘 드러내는 음색의 상징

100 춘향전 한국인이 낳은 최고의 ‘러브스토리’로 외국에도 가장 널리 알려진 문학작품

이상과 같이 100대 민족문화상징은 강역과 자연 상징, 역사 상징, 사회 및 생활 상징, 신앙 및 사고 상징, 언어 및 예
술 상징 등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선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측면에서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교육 대상으로 
문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문화 수업은 문법이나 독해 등과 같이 어학적 수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다른 수업에 비해 설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
나 직접 체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교육은 대상의 객관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과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
는데, 문화 학습에서 강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며,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그 대상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인식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체
험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 수업은 이해나 암기 등의 인지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느낌과 태도 등 정서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 충격과 갈등, 편견에서 벗어나 한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험학습은 모든 학습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
든 학습이 체험 위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체험의 방식을 많이 도입하여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 
문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강사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체계적인 
문화 교육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 준비된 문화 수업을 할 만큼 전
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문화 교육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간에 문화 교육에 대한 대상의 요구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적극적 활동을 어렵게 한다.

문화체험을 위한 수업 내용은 학습자의 상황과 교육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며, 교육 
기관의 정규 수업과정9)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중심의 문화교육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또한 체
험의 범주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보고, 듣고, 자료를 찾는 모든 활동을 체험의 범주에 넣
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교실 안팎에서 이론적인 수업과 현장 체험 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교육 수업방법을 

9) 정규 과정이란 대체로 대학 부설 기관에서 1주에 약 20시간 정도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 기간은 한 단계가 약 10-16주 정도
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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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해결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현장 체험 수업 방식의 문화교육 수업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장 체험이 교실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설명보다 절대적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문화를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이나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직접 보거나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습자가 그냥 보고 느끼
는 문화체험이 단순히 ‘신기하다, 재미있다’는 느낌만으로 이 학습을 끝낸다면 이는 단지 체험만 했을 뿐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수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그 체험 대상의 문화
에 대한 사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며, 체험 이후에도 교실 수업을 통해 체험한 내용에 대하여 한국문화에 대하여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하거나 토론을 통하여 경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
으로 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본고를 토대로 연
구하여 수업설계와 지도방안을 다음 논문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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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orea Culture and Education to utilize literature
-Focusing on immigrate children-

심재숙 (충북대학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는 다국적 시대이며 다문화 시대이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합류해야 한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분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2001년과 2015년의 '국민의 배우자 국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모잠비크·앙골라·코소보·적도기니·시에라리온·피지·수리남·니카라과·콩고민주공화국·솔로몬군도….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14만9872명이고 그들의 국적은 143개국이었다. 세계의 어지간한 나라는 우리의 사위 국가이거나 며느리 국가인 셈이다. 
15년 전인 2001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총 88개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
됐음을 알 수 있다.1) 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곧 세계 여러 나라가 이웃이라는 것을 쉽게 알도록 해준다. 아울러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143개국이라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도 그만큼 다양한 언
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며느리는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4만5000여 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외국인 사위 역시 중국인이 1만1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도입국자녀 역시 중국인이 가장 
많다(교육부통계자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통하여 ‘중도입국자녀’의 명칭 및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교재 분석을 통하여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다문화문학으로 선정된 문학작품과 교과서에 실린 작품,『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윤여
탁 외,2015)에서 선정된 한국문학 정전을 살펴보고 고은(2010)의 시집『만인보』를 통하여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제
시할 것이다. 

1) http://www.chosun.com (2016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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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검토

  
중도입국자녀가 증가추세에 들자 관련 논문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

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로는 이효인(2015), 이해영(2014), 전은주(2014), 전은주(2012), 원진숙(2014), 원진숙
(2013)이 있다. 이효인(2015)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밝히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과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해영(2014)은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배경 학생
들은 한국어 능력이나 연령, 모국어 배경 등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한 학급에서 동시에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비용적인 문제나 전문 교원 수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다양한 특성에 맞게 별도의 학급으로 
분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예비학교에서 원적학교로의 
복귀를 위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교사는 한국어 교육 능력과 교과 연계를 위한 교육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은주(2014)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육의 개념과 위상을 밝히고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교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학습 한국어 영역 교수-학습의 전제와 원리, 모형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상호 문화적 내용 중심 교수-학습 모형과 학습 의사소통 기능 교수-학습 모형이 다문화 배경 학
습자의 교과 학습 성취를 높일 수 있는 학습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전은주(2012)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문화 배경 학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살
펴보고 있다. 또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하여 내용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하
여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이자 한국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원진숙(2014)은 보다 확대된 국어교육의 외연(外延) 안에서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도입과 함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언어 교육 지원 시스
템 구축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남은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원진숙(2013)은 모든 제반 연구 내용과 방법론에 관
한 논의가 얼마나 다문화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고 효용성이 높은가를 제 일차적인 준거로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를 다변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 학습 현장 기반의 다
양한 실험 연구와 사례 연구, 참여 관찰 연구, 수업 대화 분석, 조사 연구 등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및 양적 연구 방법
론이 KSL 교육과 관련하여 구축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연구로는 송지영(2016), 오영훈 외(2015), 민병곤
(2014), 오영훈 외(2012)가 있다. 송지영(2016)에서는 중도입국자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겪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이 긴밀하게 구성되어 실질적인 지원
과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2)오영훈 외(2015)는 다문화 교과과정의 편성은 다문화대안학교의 교과과

2) 교육개선 두 가지 측면
  첫째, 교육지원 정책으로 한국어(KSL)교재 및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교육기관 시설 확충, 다양한 멘토링 현실화, 부모교육 강화 

정책 마련, 이중언어 강사 및 다문화상담교사배치, 취업지원 방안이 정부 및 산하기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 다양한 지원정
책이 펼쳐져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일반학생과의 교류를 통한 수업, 가족교육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 프로
그램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활발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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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중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른 다문화 교과과정의 분석은 다문화대안학교의 특성 파악과 
대안학교의 대안교과과정 편성에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는 본 연구는 다문화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을 확인
하고, 다문화대안학교들이 공통으로 채택할 수 있는 다문화 교과과정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천한누
리학교와 새날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병곤(2014)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
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초·중·고 “표준 한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재의 질적 수준이나 적합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문화 배경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교재의 내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환경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한국어 학습 주체의 다양성, 한국어 교수 주체의 전문성,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으로서 한국어의 정체성, 교수·
학습 환경으로서 한국어 교재의 매체 특성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오영훈 외(2012)에서는 다문화대안학교 한국
어교육 현황과 초급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의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교재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은 다문화교육이나 한국어문화 교육 관련 자료들이다. 김명정(2011), 조금주(2011), 조옥이 외(2011)가 있다. 김명
정(2011)은 결혼이주가정 자녀들과 다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
다고 지적하였다. 언어적· 문화적 적응교육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할 뿐더러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 대안학교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조금주(2011)는 노동이주, 국제결혼 등을 
통한 이주민 가정 자녀들의 교육권 침해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알
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학제적, 언어적 전환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한 공교육 진입이나 
교육 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고 하였
다. 미등록 체류 자녀에게 교육권 보장,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민성교육과 인권교육 실시 등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
에 관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주민 자녀들이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옥이 외(2011)에서는 중도입국자녀들을 돕는 길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절
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마련,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 인권이나 부모의 역할 등의 연구로 김정민(2015), 손영화(2015), 송민경(2014), 박봉수(2013), 엄명용(2013), 
최경옥(2012)이 있다. 김정민 외(2015)에서는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진학동기와 진학 후 학습경
험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밝혔다. 다문화 대안학교의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경험은 한국사회에서 자기주
도적으로 삶을 개척하기 위한 내외적 동기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한
국어능력부족은 대안학교에서 수준별 한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 부진과 상급학교 진학의 걸림돌 
및 진로결정에 여전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사회는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
원함에 있어 자국 학생들과의 차별적 우대가 아닌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학습능력과 한국어능력 신장 및 진로직업교
육 실천을 위한 학교교육지원 체계에 대한 노력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화 외(2015)에서는 중도입국청
소년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재사회화 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시민 단체 등 다양한 관계에서 어
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는가를 밝혀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모두 남성이고 인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한국어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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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한국인 양부에게 입양되어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입국 초기부터 연구하였기 때문에 적응 과정 변화를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민경(2014)은 중도입국청소년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재혼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을 둔 여성결혼이민자 10명의 구술 자료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적 제안을 하고 있다. 박봉수 외(2013)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부모는 자
녀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
가 한국으로 이주 전에 수행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들은 물질적 지원 
역할이 아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더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부모와 자녀가 한국 사회문화 적응과 같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녀가 기대한 역할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
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
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엄명용(2013)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상황과 아울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 지원을 위한 실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
도입국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
다고 하였다. 일부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복합계 부모 관계를 가진 가족적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히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경옥(2012)에
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며, 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법적 근거와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특히 중도입국자녀, 미등록 이주아
동의 교육방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과 문제점에서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 중도입국자녀의 교육문제, 미등록이주
자녀의 교육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정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
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그들은 다른 문화와 언어, 피부색 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타문화, 타언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들의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들이 이들을 방치해놓은 채 생업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집안에서 인터넷이나 두드리는 인터넷 중독자가 많다고 하였다.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언어를 지닌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
하였다. 

2. 중도입국자녀 현황과 교재 분석

2.1. 중도입국자녀 현황

교육부에서는 2012년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다문화학생 교육 선
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담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최근 5
년간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를 밝혔다. 
  



259
입학절차 안내

➡

학력 인정

➡

예비학교 배치

➡

사후 관리

▪외국인등록이나

국적취득 시

입학정보 안내

▪외국학력 인정

▪필요시 교육청

학력인정심의후학교에

배치

▪한국어 문화
사전교육(6개월) ▪학생별사례관리

-입학절차 상담
- 학교적응 지원
-기초학력 관리
-학교 밖 다문화학생 발굴
지원

정규학교 배치

▪원소속학교또는 본인희망
학교

출입국관리소 전담 코디네이터가 전 과정 지원

<표 1> <다문화학생 입학 지원 절차>

<표 2>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학교급별)>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국인자녀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0.7% 20.3% 9.0% 71.2% 18.5% 10.3%

(단위 : 명)

<표 3>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최근 5년)>

연도
인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단위 : 명)

다음은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 배경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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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문화 배경 자녀 (교육부)>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

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대부분이 중국인 조선족(약 90% 이상)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 후반(중 고등학생)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가정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헌법 제6조 제2항 및「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 비준)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짐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 중학교 입학이 가능

송영화 외(2015)는 이들의 법적인 권리 또한 제약이 많고 신분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중
도입국청소년의 법적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관련 법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갖는 
법적 권한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 지원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이민 가족의 자녀로 한정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출입국관리법」또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별
도의 조항이나 규정이 없어 미성년 아동의 신변 보호나 교육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이고 경
험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통일 되지않았다는 것도 밝혔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법적 보호 필요성 제기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사회 부적응 현상과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전은주(2012)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도입국 국제결혼 자녀, 이주근로자 자녀, 새터민 자녀, 
귀국자 자녀 등을 아울러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중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낮은 중도입국 국제결혼 자녀와 
이주근로자 자녀를 교육과정 적용의 원형으로 삼고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중도 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인 어머니
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학교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탈북 학생, 또는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 한국
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민병곤, 2014:39).

중도 입국 자녀란 청소년 이주자(immigrant youth)와 유사한 개념인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
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으로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나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하다. 대부분이 중국인·조선족(약 90% 이상)으로 비교
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중·고등학생)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교육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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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자녀와는 달리 새롭게 구성된 가족문화와 이미 본국에서 형성된 가치

관과 달라 이중문화를 접하면서 사회적 편견, 정체성 혼돈, 가치관 혼란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
국문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족하며, 특히 언어문제로 인해 학업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 존중
감, 또래와의 관계성 결여, 심지어 학업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청소년들은 정규학교에 편입되지 
못하고 비정규 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오영훈 외,2012:52)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유·아동기를 본국에서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도
입국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로 국내 다문화가정 출생자녀보다도 한국어와 학교생활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능력, 학업성적부진, 한국문화이해 부족, 진로결정 등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
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중도입국한 이들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방과 후 한국어 교실 운영을 지원하
고 있으나, 아직도 그들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언어와 학교문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요인으로 곧 사회문제로 전이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해소와 사회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까지 총 3
개의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2). 특히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는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구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인성교육 및 안정된 한국사회생활을 위한 한국
어교육, 기술교육, 문화예술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김정민 외,2015:159).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기관과 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이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기보다는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와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
이다. 특히 중도입국 자녀(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은 그 필요성의 주장
이 최근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 이들을  한국어 교육 여건은 대단히 빈약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사용하는 ‘중도입국 자녀’는 첫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면서 본국의 자녀를 중간에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이다. 둘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
소년의 경우이다. 셋째,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중도입국 자녀의 구분을 
자녀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를 근거로 분류하는 것이다.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수를 나타내는 것일 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를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경옥(2012:324)에서는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정부가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2009년 기준 17,0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상급 학교로 올라
갈수록 탈학교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이
효인,2015:310-315).3)

3) 이효인(2015)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전남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313-314쪽.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에는 이들의 다문화 상황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정확한 상황을 기록을 관리하는 정부 주체가 없고, 이로 인해 

교육부나 지방 교육청도 이들 중 학교에 진학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경우에도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
로자와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는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단속에 쫓기다보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엄
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단속될 경우 자녀들은 학기 중이라도 강제 출국되거나 강제출국 당하는 부모와 떨어져 지인
의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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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습 내용

1 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l

2 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3 자음 2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4 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ㅚ, ㅙ, ㅝ, ㅟ, ㅞ, ㅢ

5 받침 받침

※ 동화로 배우는 한글

과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제목 주제 기능/과제 문법 어휘 주제 관련 교과 주요 학습 내용

6 안녕하세요? 소개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이에요/예요

•은/는

•에서 왔어요

•수(일~십)

•몇

•인사

•나라 이름
교수-학습 도구어 전 교과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주하는말알고익히

기

7 이게 뭐예요? 물건

•물건의 이름

묻고 답하기

•물건의 소유

묻고 답하기

•이/그/저

•무엇(뭐)

•의

•이/가 아니에

요

•교실 물건

•문구
여러 가지 도형 수학

•도형의개념및종류

알기

•도형관련교과학습

어휘 익히기

8 운동을 해요
학교

생활

•학교생활말하

기

•반말로말하기

•에 가요

•-아/어요

•을/를

•-아/어(반말)

•아/야

•학교생활 어휘

•놀이

순서화하기

사고 도구어
전 교과

•순서화의 개념 알기

•순서화하는 방법 익

히기

9

음악실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와

방향

•위치 말하기

•방향설명하기

•이/가

•하고(와/과)

•에 있다/없다

•(으)로

•위치와 장소

•학교부속시설

•방향

그림지도 사회

•그림지도의 개념 알

기

•그림지도 관련 교과

학습 어휘 익히기

※문화 1. 세계의 인사법

10 책을 읽으세요 규칙

•선생님의지시

를 듣고 이해하

기

•규칙 /금지사

항 말하기

•-(으)세요

•-지 마세요

•-(으)ㅂ시다

•-지 맙시다

•수업시간 활동

•쉬는시간 활동

•학교생활규칙

덧셈과 뺄셈 수학

•덧셈과 뺄셈의 개념

및 주요 용어 알기

•덧셈과뺄셈관련교

과 학습 어휘 및 표현

익히기

11

친구랑

운동장에서

놀아요

방과 후

활동(놀

이)

•방과 후 활동

말하기

•격식적인표현

사용하기

•에서

•(이)랑

•-습니다/ㅂ니

다

•-습니까?/ㅂ

•장소

•방과 후 활동

(놀이)

분류하기

사고 도구어
전 과목

•분류의 개념 알기

•분류하는 방법 익히

기

2.2.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분석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과 『초

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과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고등학생을 위한 교재『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과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분야 중 문학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5>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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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안(부정)

12
공책 두 권

주세요
문구점

•문구점에서물

건 사기

•가격 말하기

•-(으)ㄹ까(요)?

•단위 명사(개,

명,장,권,병,마리)

•도

•은/는(대조)

•만

•수(하나~백)

•가격

•색깔

물건이 우리 손에

오는 과정
사회

•물건이우리손에오

는 과정 알기

•물건이우리손에오

는과정관련교과학습

어휘 익히기

13
어제 10시에

잤어요

하루일

과

•하루 일과 말

하기

•과거 일 말하

기

•-았/었어요

•에(시간)

•부터~까지

•-기 전에

•-(으)ㄴ다음에

•시간

•시간 어휘

•하루 일과

문장 부호 국어

•문장부호의개념알

기

•문장부호의종류및

표현 익히기

※ 문화 2. 동화 - 미운 오리 새끼

14
오늘 숙제는

일기 쓰기야

학교

숙제

•주간(월간)활

동 말하기

•알림장 쓰기

•-겠-

•-고

•(이)나

•-기

•월/일/요일

•과목명
시각과 날짜 수학

•시각과 시간의 개념

•시각과날짜관련교

과 학습 어휘 및 표현

익히기

15
우리가족은네

명이에요
가족

•가족소개하기

•높임말사용하

기

•께서

•-(으)시-

•-고 있다

•-고 계시다

•가족 관계

•나이

•존대 어휘

친척 호칭
국어.

사회

•친척을 부르는 호칭

알기

•친척을 부르는 관련

어휘 및 표현 익히기

16

이따가

축구하러

갈래?

약속

•약속제안하기

•거절하기(이

유 말하기)

•-(으)ㄹ래(요)?

•-(으)러 가다

•못

•-아/어서

•운동
질문하기

사고 도구어
전 과목

•질문하기의 개념 알

기

•질문하기관련 어휘

및 표현 익히기

17
따뜻한 봄을

좋아해요

계절과

날씨

•계절과 날씨

비교해서말하기

•계절 활동 말

하기

•-(으)ㄹ 수 있

다/없다

•-(으)ㄴ(형용

사의 관형형)

•보다

•-아/어지다

•계절

•날씨

•기초 형용사

•계절에 대한 생

활 모습

•자연재해

사회,

과학

•계절에대한생활모

습 알기

•자연재해의 개념 및

종류 알기

•자연재해 관련 교과

학습어휘및표현익히

기

18
방학에운동을

많이할거예요
계획

•계획 말하기

•미래 일 말하

기

•-고 싶다

•-(으)ㄹ 것이다

•-기 때문에

•-기로 하다

•방학 계획
설명하기

사고 도구어
국어

•설명하기 개념 알기

•설명하기 관련어휘

및 표현 익히기

※ 문화 3. 전래 동화 - 호랑이와 곶감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에서는 문화편이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문화 2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문화 3에서는 ‘호랑이와 곶감’ 등 문학(동화)을 활용하여 계획한문화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15컷 정도의 만화 
형태로 구성하여 그림으로 이해를 돕고 문장은 간결하게 표현한 것 역시 부담을 줄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
화편이 아닌 자음과 모음의 학습 후에 ‘동화로 배우는 한글’ 역시 중도입국자녀들이 흥미를 갖게 해 줄 것이다. 자연스럽
게 문학을 통하여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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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제목 주제 기능/과제 문법 어휘 주제 주요 학습 내용

1 여보세요? 전화

•친구에게 전화하

기

•문자 메시지 보내

기

•-지요?

•-아/어 주다

•낮춤말(-니?,-자)

•-(으)면

•전화번호

•전화 표현

띄어 읽기와 띄

어쓰기

띄어읽는방법과띄어쓰는

방법

2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을 탔어요

주말

활동

•주말 활동 말하기

•취미 활동 말하기

•-아/어서

•-아/어 보다

•-는 것을 좋아하다/싫어

하다

•-지 않다

•주말에하는일

•취미
감정

기분이 좋다,즐겁다,슬프

다,속상하다,신나다,무섭

다,심심하다

3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장래

희망

•꿈에 대해 말하기

•자신의계획 말하

기

•처럼

•-았/었으면 좋겠다

•-아/어야 되다

•-(으)려면

•재능

•직업
직업

화가, 디자이너,운동선수,

기자,통역사,교사,의사,연

예인,경찰,요리사,가수,소

방관

4
어른보다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예절

•예절 설명하기

•허락 구하기

•들은 이야기 전달

하기

•-아/어도 되다

•-(으)면 안 되다

•-(ㄴ/는)다고 하다

•-(으)라고 하다

•규칙

•예의
비교하기 비교하기의 개념과 방법

※ 문화 1. 세계 여러 나라의 동작 언어·나라별 무례한 행동

5 어디가 아파요? 건강

•아픈 증상 말하기

•학교 보건실 이용

하기

•-(으)ㄴ 것 같다

•-(으)니까

•에(하루에 세 번)

•-(으)ㄹ 때

•신체

•증상
몸(신체어휘)

눈,코,입,귀,손,냄새를 맡

다,먹다,듣다,만지다,보다

6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길찾기

•교통수단 말하기

•길 찾기

•-(으)려고 하다

•(으)로

•-다가

•-(으)면 되다

•교통수단

•교통관련 어휘

사람들이 모이

는 곳

공원,영화관,주민센터,대

형마트,백화점,버스터미

널,공항,기차역,우체국,동

물원,경찰서

7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음식과

맛

•음식 추천하기

•여러나라음식소

개하기

•동사의 관형형

•(-(으)ㄴ/-는/-(으)ㄹ)

•-(ㄴ/는)다

•-아/어 보이다

•맛, 음식 물체와 물질

물체,물질,나무,철,유리,고

무,플라스틱,종이,고체,액

체,기체

8

발키스는

똑똑하고

활발해요

외모와

성격

•성격이나 생김새

묘사하기

•-지만

•에 비해서

•-(은)ㄴ/는 편이다

•-(으)ㄴ/는데

•성격

•생김새
예시하기 예시하기의 개념과 방법

※ 문화 2. 속담

9
단어를 예습해

오는 게 좋겠어요
시험

•이유 말하기

•조언을 구하기

•-느라고

•-잖아(요)

•-아/어야지(요)

•-는 게 좋겠다

•시험관련어휘 학습 전략
공부를잘하기위한습관과

전략

10
청소를 도와

드렸어요
집안일

•도움을 제안하기

•도움을 요청하기

•-아/어 놓다

•-아/어 드리다

•-거나

•-(으)ㄹ 줄 알다/모르다

•집

•집안일
집

집,집의 모습,집의용도,아

파트,단독주택,한옥,초가

집,기와집

11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일기예

보

•일기예보 이해하

기

•날씨와생활에대

해 이야기하기

•-겠습니다

•-도록

•-(으)ㄹ수록

•-게 되다

•일기예보

관련어휘(기온)
물의 상태 변화

얼음,수증기,응결,얼다,녹

다,끓다,증발,물의 순환,온

도,습도

12
설날에는 세배를

해요
명절

•명절 풍습 소개하

기

•자신의경험 말하

기

•에는

•만큼

•-네요

•-(으)ㄴ 적이 있다/없다

•명절풍습관련

어휘

여러 나라의 명

절 풍습

명절,설날,대보름,추석,동

짓날,춘절,추수감사절,솔

끄란

<표 6>『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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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3. 동화 - 개구리 왕자

13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했어요
습관

•자기 습관 말하기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 조언하기

•-(으)면서

•-았/었었-

•-던

•-(으)ㄹ 뻔하다

•좋은 습관

•좋지않은습관
추론하기 추론하기의 개념과 방법

14
먼저 사과할걸

그랬어요

친구관

계

•사과하기

•감사 표현하기•

반성하기(후회 표현

하기)

•-(으)ㄹ까 봐

•-(으)ㄹ 걸 그랬다

•-나 보다/-(으)ㄴ가 보다

•-(으)ㄹ 테니까

•사과

•감사

•감정

양의비교

양,많다/적다

크기,크다/작다

무게,무겁다/가볍다

길이, 길다/짧다

높이,높다/낮다

넓이,넓다/좁다

15
백설공주

이야기를 알아요?

전래동

화

•전래 동화 읽기

•전래 동화 소개하

기

•피동

•-아/어 있다

•-고 말다

•-(ㄴ/는)대요/(으)래요/재

요

• 동화

•동화 속 인물

(공주,왕자 등)

원인과 결과
원인,결과(그래서, 왜냐하

면, 때문이다)

16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세종 대왕이에요

존경하

는인물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말하기

•-(으)ㄴ지/는지 알다/모르

다

•-게 하다

•-나요?/-(으)ㄴ가요?

•사동

•고유명사(한국

의 인물,세계의

인물)

•인물일대기관

련 어휘(태어나

다 등)

다양한 삶의 모

습들(기념일)

삼일절,식목일,어린이날,

현충일,광복절,한글날, 석

가탄신일, 성탄절

※ 문화 4. 전래동화 - 재주 많은 삼형제

17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곳 고장,위치,시·도,시·군,구·읍·면,주소,자연환경/인문 환경,지형,기후

18 개구리의 한살이 개구리의 일생 올챙이,개구리,한살이,겨울잠,물갈퀴,허파,뒷다리,앞다리,꼬리,알,아가미

단원 제목
주제(장면)

기능 문법 어휘 문화
일상생활 학교생활

1
글자와 발음: 모

음과 자음 Ⅰ
한글

•모음과 자음 익히기

•자음과 모음의 결합

익히기

•모음(1)ㅏㅓㅗㅜㅡlㅐㅔ

•모음(2)ㅑㅕㅛㅠㅒㅖ

•자음(1)ㄱㄴㄷㄹㅁㅂㅅㅇㅈ

ㅎ

•자음+모음(1)

•모음기초어휘,발음(1)

•자음기초어휘,발음(1)

•자모음 결합 어휘(1)

교실 용어❶

2
글자와 발음: 모

음과 자음 Ⅱ
한글

•모음과자음읽고쓰

기

•모음(3)ㅘㅙㅚㅝㅞㅟㅢ

•자음(2)ㅊㅋㅌㅍㄲㄸㅃㅆㅉ

•자음+모음(2)

•모음기초어휘,발음(2)

•자음기초어휘,발음(2)

•자모음 결합 어휘(2)

교실 용어❷

3
글자와 발음: 받

침
한글

•받침있는글자읽고

쓰기

•홑받침

•겹받침

•자음+모음+자음

•발음(연음)

•받침 기초 어휘
한글 제자 원리

교실 용어❸

4
어디에서 왔어

요?

인사

자기소개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이에요/예요

•에서 왔어요

•입니다/입니까?

•은/는

•인사말

•국가 이름

•학교 종류

•학년, 반

인사 표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에서는 문화편이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문화 3에서는 ‘개구리 왕자’, 문
화 4에서는 ‘재주 많은 삼형제’ 등 문학(동화)을 활용하여 계획한문화 관련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15컷 정도의 
만화 형태로 구성하여 그림으로 이해를 돕고 문장은『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에서 보다 문장이 좀 더 길어지
고 구체적인 표현을 접할 수가 있다. 특히 교재 15과에서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하여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있다.

<표 7>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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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건 연필이 아

니야
사물 교실 물건

•사물이름말하기(반

말)

•부정 표현하기

•사물 유무 말하기

•(이)야

•이/가 아니에요/아니야

•이/가 있어(요)/없어(요)

•하고=(이)랑

•지시어

•학용품

•교실 물건

학교 사물함

6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물 위치

표현

장소위치

표현

학교 구조

소개

•길 찾기

•위치 표현하기

•-습니다/ㅂ니다

•에 있다/없다

•앞,뒤,위,아래/밑,옆,안/속,밖

•도

•장소 명사(1)

•학교 주요 장소(1)
속담

7 난 책을 읽어

하루 일과

및

일상생활

수업 후 활

동

•하루일과에대해말

하기

•장소에서의 행동 표

현하기

•-아/어(요)

•을/를

•에서

•‘ㄷ'불규칙

•동작 동사

•안(부정)

•시간 명사(새벽, 아침,

점심,저녁,밤,오전,오후)

중학생의 여가

생활

8 지금어디에가?
장소 및 위

치표현

방과후 수

업

•장소 이동 표현하기

•이동하는목적 표현

하기

•에 가다/오다

•-(으)러 가다/오다

•(으)로

•-(으)세요

•숫자

•장소 명사(2)

•학교 주요 장소(2)

중학교의 종류

9
좀 비싸지만 좋

아요
물건 가격 주말 활동

•문방구에서 물건 사

기

•물건의 단위 표현하

기

•-고

•-지만

•-았/었-

•‘으'탈락

•수

•단위 명사

•가격(숫자+원)

•명사(학용품)

• 형용사(1)

학용품 종류

10
여름은 더워서

안 좋아요

계절과 날

씨
날씨

•날씨와 좋아하는 계

절 표현하기

•‘ㅂ'불규칙

•-아서/어서(이유,원인)

•-겠-

•-(으)면

•날씨

•계절

•형용사(2)

사계절과 계절

활동

11
토요일에 같이

공부할수있어?

시간 요일

날짜
시험

•시간 표현하고 약속

하기

•-고 있다

•-(으)ㄹ거예요/거야(미래)

•-(으)니까

•-(으)ㄹ 수 있다/없다

•요일

•날짜(월/일)

•시간

중학교 시험 종

류

12 우리뭐먹을까? 음식 주문 급식시간

•음식 주문하고 제안

하기

•희망 표현하기

•-(으)ㄹ까(요)?

•-자

•-고 싶다

•-아/어 보다

•음식 종류

•맛
속담

13
말씀좀전해주

세요
통화

선생님께

전화하기

•전화 메시지

전달 부탁하기

•‘ㄹ'탈락

•-아/어 주다

•-(으)시-

•-(으)ㄹ게(요)

•존댓말

•감기 관련 어휘

전화 예절

한국 생활에 유

용한 전화번호

14
재미있고 좋은

동아리가 많아
여가활동 동아리

•주말활동에대해말

하기

•동아리 소개하기

•-지 않다

•-(으)ㄹ것 같다

•-는/(으)ㄴ/(으)ㄹ

(동사 관형형)

•-(으)ㄴ(형용사 관형형)

•스포츠 관련 어휘

•동아리

한국의 전통 놀

이

속담/명언

15
송편을 빚을 거

야
명절

명절(설날,

추석)

음식 만들

기

•추석에 대한 경험과

계획 말하기

•-지 못하다

•-아서/어서(순차)

•-(으)ㄴ데/는데

•-(으)ㄹ 거예요(추측)

•추석 관련 어휘

•명절 음식 종류

세배

명언

16

유명한 수영 선

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장래 희망
•미래계획세우고표

현하기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으)ㄴ 지

• 때문에, -기 때문에

•-아야/어야 하다

•직업의 종류

한국인의 옛 직

업

미래 유망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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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제목
주제(장면)

기능 문법 어휘 교과 학습 문화
일상생활 학교생활

1
어떤 산물이 좋

을까?
선물 체육대회

•추측하기

•선택하기

•-(으)ㄹ까(요)?(추측)

•-거나

•-잖아(요)

•-(으)ㄹ수록

•선물 관련 어휘

•상의 종류

사회

(돌잔치)

5월의행사및선

물

2
학원에 가기 전

에 농구를 해요
취미 특별활동

•취미 소개하

기

•능력 말하기

•-기 전에, 전에

•-(으)ㄹ줄 알다/모르다

•-든지

•-(으)ㄹ 때

•취미 관련 어휘

•특별반 종류

체육

(여가 활동)
방과후학교

3
재미있게 봤던

책이에요
독서

도서 대출

및 반납

•결과 표현하

기

•사물에 대해

설명하기

•-았던/었던, -던

•-게 되다

•(으)면서

•-지 못하다

•독서 관련 어휘

•도서관 관련 어휘
국어

(독서)

중학교 필독 도

서

4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요

일상 규범
학교 규칙

과 금지

•생활 규범 말

하기

•복장 관련 학

교 규칙 말하기

•-지 말다

•(이)라도

•-(으)면 안 되다

•-아도/어도 되다

•분리수거 관련 어

휘

•교칙 관련 어휘

도덕(양심) 중학교 교칙

5
주말에 미용실

에 갈까 했는데
머리 모양

학교에서의

두발과 복

장

•머리 모양 표

현하기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외모

에 대해 표현하

기

•-(으)려고

•-(으)ㄹ 까 하다

•-(으)려면

•-도록 하다

•미용실 관련 어휘

•학교복장관련어

휘

도덕

(진정한 아름다

움)

청소년의 옷차

림

6
선물을 미리 준

비할걸 그랬어
후회

시험관련주

의사항

•잘못한 일에

대해후회하기

•대비하기

•-(으)ㄹ걸 그랬다

•-았을/었을 텐데

•-기 위해서

•-아/어 놓다

•생일 관련 어휘

•시험 관련 어휘

•시험종류관련어

휘

체육

(환경 오염)

시험 답안지

시험 질문 유형

7

우리 학교 누리

집 있는지 몰랐

어?

학교 누리

집 소개

인터넷 기

능

•인터넷 사용

하기

•-는지 알다/모르다

•-(으)ㄴ다음에

•-아/어 버리다

•-아서/어서 그런지

•컴퓨터 관련어휘

•스마트폰 관련 어

휘

과학

(컴퓨터)
인터넷 언어

8
차가전혀안움

직이는 것 같아
약속 지각

•추측하고 변

명하기

•-느라고

•-(으)ㄴ/는 것 같다

•-는 바람에

•-아/어 가다/오다

•대중교통 관련 어

휘

•학교생활 시간 관

련 어휘

기술·가정

(시간 관리)

생활시간의 분

류

9
제주도에 가 본

적 있어?
여행 수학여행

•여행 경험 말

하기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ㄹ 뿐만 아니라, 뿐

만 아니라

•-는 길에

•-자마자

•지역이름관련어

휘

•여행 관련 어휘

국어

(기행문)
수학여행

10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는게

좋겠어

잃어버린

물건 찾기

역할 분담

하기

•권고 하기

•역할 나누기

•생각 말하기

•-기는 하지만

•-는 게 좋겠다

•-(ㄴ/는)다고 생각하다

•-(으)ㄹ 테니까

•분실,찾기관련 어

휘

•학교행사관련어

휘

생활국어

(건의하는 글)
중학교 행사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에서 별도로 구성되었던 문화편이 따
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과마다 ‘교실 용어’ 등 문화 요소를 싣고 있으며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표 8>『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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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버스를 놓칠 뻔

했잖아
실수

교내 안전

사고

•실수 말하기

•상태 말하기

•-(으)ㄹ 뻔하다

•-았더니/었더니

•-다가

•-아/어 보이다

•실수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어휘

•병원 관련 어휘

국어

(실수와 사고)
교내 안전 수칙

12

쉽고 재미있는

책을 읽는 편이

야

모임 봉사활동
•모임의 특징

말하기

•-아도/어도

•-(으)ㄴ/는 편이다

•-곤 하다

•-(으)ㄹ까봐

•빈도 관련 어휘

•봉사활동관련어

휘

도덕

(봉사 활동)

중학생들의 봉

사 활동

13
얼마나 떨리는

지 몰라

걱정과 긴

장

시험 스트

레스

•느낌과 기분

표현하기

•얼마나 -(으)ㄴ지/는지

모르다

•-고 보니

•-아지다/어지다

•-고 말다

•스트레스 관련 어

휘

•피로 관련 어휘

기술·가정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방법

속담

14
지구가 점점 더

워지고 있대

기상 현상

과 기후 변

화

태풍 대비

방법

•간접 인용 활

용하여 기상 현

상에 대해 말하

기

•-던데

•-ㄴ다고/는다고 하다, -

다고 하다,(이)라고 하다

•-ㄴ대/는대, -대, (이)래

•(으)로 인해, (으)로 인한

•환경 관련 어휘

•기후 관련 어휘 과학

(지구 온난화)

한국의 기후 특

징

속담

15

비보이 공연을

보러가는게어

때?

공연
학교 축제

와 공연

•공연에 대해

소개하고 제안

하기

•-는 게 어떠하다

•-는 대로

•-냐고/-(으)라고/-자고

하다

•에 비해서

•공연 관련 어휘
음악

(공연)
한류

16

열심히 한다면

통역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미래 계획
장래 희망

상담

•장래 희망 및

계획 말하기

•-(으)ㄴ/는 대신(에), 대

신(에)

•-기로 하다

•-ㄴ다면/는다면,-다면

•만큼,-(으)ㄴ/는 만큼

•전공계열관련어

휘

•전공 관련 어휘

기술·가정

(진로와 진학)

중학생의 진로

선택 방법

단원 제목
주제(장면)

기능 문법 어휘 문화
일상생활 학교생활

1
글자와 발음: 모

음과 자음 Ⅰ
한글

•모음과 자음 익히기

•자음과 모음의 결합

익히기

•모음(1)ㅏㅓㅗㅜㅡlㅐㅔ

•모음(2)ㅑㅕㅛㅠㅒㅖ

•자음(1)ㄱㄴㄷㄹㅁㅂㅅㅇㅈ

ㅎ

•자음+모음(1)

•모음 기초 어휘,발음(1)

•자음 기초 어휘,발음(1)

•자모음 결합 어휘(1)

교실 용어❶

2
글자와 발음: 모

음과 자음 Ⅱ
한글

•모음과자음읽고쓰

기

•모음(3)ㅘㅙㅚㅝㅞㅟㅢ

•자음(2)ㅊㅋㅌㅍㄲㄸㅃㅆㅉ

•자음+모음(2)

•모음 기초 어휘,발음(2)

•자음 기초 어휘,발음(2)

•자모음 결합 어휘(2)

교실 용어❷

3
글자와 발음: 받

침
한글

•받침있는글자읽고

쓰기

•홑받침

•겹받침

•자음+모음+자음

•발음(연음)

•받침 기초 어휘
한글 제자 원리

교실 용어❸

4 안녕하세요?
인사

자기소개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이에요/예요

•에서 왔어요

•인사말

•국가 이름
인사 예절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에서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에서 별도로 구성되었던 문화편이 따
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3과 재미있게 봤던 책이에요 단원에서는 ‘늑대 할머니’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비교해서 쓰고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필독 도서 12권을 소개하고 있다.

<표 9>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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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입니까?

•은/는

•학교 종류

•학년, 반

5 무엇이 있어요? 사물
수업시간

준비물

•사물이름말하기(반

말)

•사물 유무 말하기

•부정 표현하기

•이/가 있어(요)/없어(요)

•이/가 아니에요

•(이)야

•하고=(이)랑

•지시어

•학용품

•교실 물건(1)

고등학생의 필

수품

6
근처에 서점이

있습니까?

사물의 위

치

장소의 위

치

학용품 소

개

•장소의 위치

묻고 답하기

•사물의 위치

묻고 답하기

•-습니다/습니까?

•에 있다/없다

•여기/저기/거기

•도

•위치 관련 어휘

•교실 물건(2)

여러 나라의 수

도

7
소설책을 읽어

요
일상 활동 교실 활동 •활동 표현하기

•-아요/어요

•을/를

•에서

•‘ㄷ'불규칙

•기본 동사

•장소 관련 어휘

고등학생의 여

가 생활

8
모두 음악실로

가세요
장소 교실 활동 음악 시험

•에 가다/오다

•-(으)러 가다/오다

•-(으)세요

•(으)로

교내 장소 관련 어휘 이동식 수업

9
저 티셔츠는 얼

마예요?
쇼핑

서점에서

문제집 사

기

•물건 사기

•과거에한일표현하

기

•-고

•‘ㅡ'탈락

•-았/었-

•-지만

•형용사

•숫자

•시간 관련 어휘(1)

•시간 관련 어휘(2)

한국화폐속인

물

10
봄은 따뜻해서

좋아

계절과 날

씨

동복 (겨울

교복)입기

•계절과 날씨 말하기

•일기 예보 듣기

•-아서/어서(이유,원인)

•‘ㅂ'불규칙

•-겠-

•-(으)면

•계절 관련 어휘

•날씨 관련 어휘
한국의 사계절

11

밥먹기전에신

문도 보고 음악

도 들어

하루일과
중간고사

일정

•날짜와요일묻고말

하기

•하루 일과 말하기

•-(으ㄴ 다음에, -기 전에

•-(으)ㄹ 거예요(미래)

•-고 있다

•-(으)니까

•시간 관련 어휘

•날짜 관련 어휘

•요일

고등학생의 학

교생활

시간에 관한 속

담

12
튀김보다 떡볶

이가 더 맛있어
음식 주문 급식시간

•음식 추천하고 주문

하기

•맛 표현하기

•-(으)ㄹ까(요)?

•보다

•-아/어 보다

•-고 싶다

•음식 종류

•맛 관련어휘

식사 예절

각 나라의 점심

시간

13
집에 아무도 안

계셔
전화 통화

선생님과

전화하기
•친구와 전화하기

•-(으)시

•-(으)ㄹ게(요)

•-(으)ㄹ 수 있다/없다

•-아/어 주다

•‘ㄹ'탈락

•높임 표현

•통화 관련 어휘

전화 예절

주요 전화번호

14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여가활동 공연준비

•주말 활동 말하기

•여가 활동 말하기

•-는/(으)ㄴ/(으)ㄹ

(동사 관형형)

•-지 않다

•-(으)ㄴ(형용사 관형형)

•-(으)ㄹ것 같다

•운동 관련 어휘

•동아리 활동 관련 어휘

한국의 전통 놀

이

학교 동아리 활

동

15

오늘은 다른 약

속이 있기 때문

에 못 가

약속
지각 이유

설명

•약속하기

•거절하기

•못, -지 못하다

• 때문에, -기 때문에

•-(으)ㄴ데/는데

•-아서/어서(순차)

•모둠 활동 관련 어휘

•대중교통 관련 어휘
두레와 품앗이

16
선생님이되었

으면 좋겠어
장래 희망

장래 희망

에 대한 상

담

•희망 말하기

•의무 말하기

•-(으)ㄴ 지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으)ㄹ 거예요(추측)

•-아야/어야 하다

•직업 관련 어휘

•전공 관련 어휘

한국의 옛직업

현대의 새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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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제목
주제(장면)

기능 문법 어휘 교과 학습 문화
일상생활 학교생활

1
생일선물로뭐

가 좋을까?
생일 선물 5월기념일

•추측하기

•선택하기

•-잖아(요)

•-(으)ㄹ까(요)?(추측)

•(이)든지

•-(으)ㄹ수록

•선물 관련 어휘
사회

(다양성과 관용)

선물 문화(대학

수학 능력시험)

2
난 시간이있을

때 농구를 해
취미

동아리 활

동

•취미 소개하

기

•능력 말하기

•-(으)ㄹ 때

•-거나

•-(으)ㄹ줄 알다/모르다

•밖에

•취미 관련 어휘

•운동 종류

사회문화

(개인과 사회 구

조)

취미 및 여가 활

동

3 늦게가면안돼 생활 규칙 학교규칙

•생활규칙알

기

•학교생활 규

칙 말하기

•-(으)면 안 되다

•-아도/어도 되다

•-지 말다

•(이)라도

•금지 관련 어휘

•학교규칙관련어

휘

한국지리

(지형 환경과 생

태계)

학교생활관련 규

정

4
평소에도 좋아

하던 시예요
독서 시 감상

•독서 감상

•이유 말하기

•-(으)ㄹ 만하다

•-게 되다

•-(으)면서

•-던

•도서관관련어휘

•문학작품관련어

휘

국어(독서 특성

의 이해)

도서관이용방법

추천 도서 목록

5

사거리에서 횡

단보도를 건너

도록 하세요

길 찾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길 찾기

•대중교통 이

용하기

•-(으)려면

•-도록 하다

•-(으)려고

•-(으)ㄹ 까 하다

•교통 관련 어휘

•안내 관련 어휘

과학

(에너지와 환경)

세계여러나라의

교통수단

6
미리 준비할걸

그랬어요

여행 준비

하기

시험과 후

회

•후회하기

•대비하기

•-기 위해서

•-아/어 놓다/두다

•-(으)ㄹ걸 그랬다

•-았을/었을 텐데

•여행 관련 어휘

•시험 관련 어휘

사회

(생활양식)
쓰레기 재활용

7
어떻게 내려받

는지 알아?

인터넷 이

용하기

학교홈페

이지 이용

하기

•인터넷 사용

방법

•학교 홈페이

지 이용하기

•-(으)ㄴ지/는지 알다/모

르다

•-(으)ㄴ 후에, 후에

•-아/어 버리다

•-아서/어서 그런지

•인터넷 관련어휘

•학교홈페이지관

련 어휘

과학

(자기장)
이모티콘

8
차가 많이밀리

는 것 같아요
교통체증 지각

•변명하기

•추측하기

•-(으)ㄴ/는 것 같다

•-아/어 가다/오다

•-는 바람에

•-느라고

•교통 관련 어휘

•출결 관련 어휘

사회

(근대화)

토끼와 거북이

시간관련속담및

명언

9
경주에가본적

있어?
경주여행 수학여행

•여행경험말

하기

•여행계획세

우기

•-(으)ㄴ 적이 있다/없다

•-는 도중에

•-(으)ㄹ 뿐만 아니라

•-자마자

•경주 관련 어휘

•수학여행관련어

휘

국어

(기행문)
한국의 문화유산

10
바꿔주시는게

좋겠어요
교환

학교 바자

회

•물건교환하

기

•생각 말하기

•-는 게 좋겠다

•-(으)ㄹ 테니까

•-기는 하지만/했지만

•-(ㄴ/는)다고 생각하다

•전자제품관련어

휘

•학교바자회관련

어휘

사회

(사회변화와 발

전),

수학

(방정식)

아나바다 운동

11
미끄러워서 넘

어질 뻔했어

실수와 사

고

교내 안전

사고

•실수나 경험

담 말하기

•나의몸 상태

표현하기

•-다가

•-(으)ㄹ 뻔하다

•-아/어 보이다

•-았더니/었더니

•실수및사고관련

어휘

•신체 관련 어휘

과학

(마찰력)

금도끼 은도끼

주의 관련 속담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에서는 학교생활 관련 문화수업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문학 관련 수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표 10>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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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쌍꺼풀이 있고

눈이큰편이야
외모 성격

•외모의 특징

말하기

•성격 말하기

•-곤 하다

•-(으)ㄴ/는 편이다

•-아도/어도

•-(으)ㄹ까봐

•성격 관련 어휘

•외모 관련 어휘

과학

(유전)

흥부와 놀부, 옹

고집, 자린고비

속담 및 한자 성

어

13

얼마나 스트레

스를많이받는

지 몰라요

스트레스
학업 스트

레스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소법

말하기

•-고 말다

•-아지다/어지다

•얼마나 -(으)ㄴ지/는지

모르다

•-고 보니

•스트레스관련어

휘

사회

(삶의 질)

스트레스 원인

속담 및 한자 성

어

14
폭우가 내린다

고 해
장마

환절기 및

감기

•기상 현상과

기후변화에대

해 말하기

•-ㄴ다고/는다고 하다

•-던데

•(으)로 인해, (으)로 인한

•-ㄴ대/는대, -대, (이)래

•장마 관련 어휘

•기후 관련 어휘

사회

(전통 가옥의 구

조)

한국의 24절기

15

연극공연을보

러 가는 게 어

때?

공연 예매 공연 감상

•제안과 조언

하기

•감상 표현하

기

•-는 게 어떠하다

•-냐고하다, -자고하다,

-(으)라고 하다

•에 비해서

•-는 대로

•공연 관련 어휘
국어

(전통 공연)

공연 관람 예절

학교 축제

16

노력한만큼좋

은결과를얻을

거야

직업 박람

회
진학 상담

•장래희망말

하기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는 대신에

•-기로 하다

•만큼,-(으)ㄴ/는 만큼

•-ㄴ다면/는다면,-다면

•박람회관련어휘

•상담 관련 어휘

국어

(수필)

이과와 문과

고교 졸업 후의

진로

한자 성어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문화 수업이 크게 늘었다. 4과 평소에도 좋아하던 시예요 
단원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수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추천 도서 목록’4)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9과에서는 ‘토끼
와 거북이’, 11과에서는 ‘금도끼 은도끼’, 12과에서는 ‘흥부와 놀부’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16과에서는 수필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성격에 대해 공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교재를 살펴보았다.『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에서는 문화편에 대해 다양한 문화 관련 학습 내용
을 우리의 전래 동하나 다른 나라의 동화·문화 등의 형태로 흥미롭게 제시하였으며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문화 적응력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에서는 문화편을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구축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였으며 ‘일상생활 문화, 전통문화, 
언어문화, 문학’ 범주 중에서 단원의 주제와 연관 있는 내용을 찾아 구성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활동의 방식 또는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로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자녀에게는 무엇보다 정서적인 지지와 문화 매개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
러므로 정서적인 지지와 문화 매개자 역할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현장에서 문학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박봉수 외(2013)에서는 ‘부모 역할수행과 자녀기대 부모역할 비교’를 통하여, 부모가 수행한 역할과 자녀가 바라는 부
모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5)특히 자녀가 기대한 부모역할 중 ‘정서적 지지 역할’이나 ‘문화 매개자 역할’은 

4) 고등학생 추천 도서 목록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청준 ‘눈길’, ‘당신들의 천국’/김승옥 ‘무진기행’/하근찬 ‘수난이대’/윤흥길 ‘장마’/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상 ‘날개’/황대권 ‘야생초 편지’/정재승 ‘과학 콘서트’
5) ‘부모 역할수행과 자녀 기대 부모역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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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곧 이 역할은 학습현장 프로그램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3.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

언어와 문학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불가분의 관계이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다. 문학과 문화, 문화와 문학 역시 긴
밀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혜경(2012)에서는 언어 교수 학습 이론과 문학 독서와 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내
용을 계획하고 탐구하여 가치관 교육과 문화 이해 교육을 병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학
습자와 다수의 일반 학생 모두를 고려한 양방향 통합 교육 수업을 실시하고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6)

김부경(2013)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문화문학을 정의하고 다문화문학을 문학적 요소와  문화적 요
소로 나누어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문학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적 측면의 선정 기준7)과 문화적 측면의 선정 기준8)을 제시하면서 다문화문학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에 유의하며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장에서는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
고자 한다.

문학교육과 문화교육의 필요성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며 
나아갈 길이 멀다.

문학 텍스트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대상인 다문화 배경 학습자는 주로 외국인인 부모 밑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수학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학생이다. 이들은 쉽고 재미있는 학습 

구분 부모가 수행한 부모역할 자녀가 기대한 부모역할
자녀 입국 전

물질적 지원 역할 정서적 지지역할
통제자 역할 친부와의 교량 역할
방관자 역할 상담자 역할

자녀 입국 후

문화 전수자 역할 문화 매개자 역할
문지기 역할 문지기 역할
갈등조정자 역할 갈등조정자 역할
물질적 지원 역할 물질적 지원 역할
정보제공자 역할 정보제공자 역할
감시자 역할 친구와의 교량 역할

6) 긍정적인 성과
  첫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문학 중심 독서 지도를 통한 가치관 교육은 다문화 학습자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셋째,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적 문식력을 향상시켜 준다. 다문화 학습자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반 학생들에게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준다. 
7) 문학적 측면의 선정 기준은 ‘등장인물의 외모와 성격, 행동과 언어는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적인가?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실

제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현실성과 신뢰성이 있는가? 갈등은 독자를 몰입하게 하고 긴
장감이 있는가? 사건의 해결 과정이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가? 주제는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가?’의 6가지이다.

8) 문화적 측면의 선정 기준은 ‘소수집단의 문화가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소수집단의 문화가 다면적이고 통합적으로 
드러나는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묘사되어 있는가? 작가는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가? 소수집단을 동
등한 능력과 인권을 지닌 존재로 표상하고 있는가?’의 5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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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방법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정체성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가치관을 
확립해주기 위해서 문학 독서를 통한 인성 지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문학 텍스트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교수 학습 교재로서 효용성이 매우 크다. 언어 사용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적 가치는 물론이고, 교재로서 인지적·정의
적·문화적 측면의 종합적인 발달을 돕고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처하는 문제 상황을 독서 지도로 치유할 수 있다. 또한 
낙인 효과(labeling effects)9)를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
시하여 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소수자인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우혜
경,2012:5-12).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초·중급 교재를 살펴보면 대체로 대화나 단문, 기본 어휘나 문법 중심이어서, 다양한 담
화 및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부각된다. 이는 제시된 언어 자료나 활동 내용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 학
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고급 수준의 교재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급 수준에서부터는 담화 및 텍스트의 구존 구조 관련 표
지들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 중등 과정의 중급 이상에서는 동화 수준의 문학 작품이
나 가공된 실용 텍스트를 넘어서 실제성 높은 다양한 담화 및 텍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문화적
인 요소들을 탐색하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민병곤,2014:55).

Povey(1972)는 외국어교육에 있어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문학은 언어적 자료를 제공하고 어휘와 
용법을 통사적 구조 및 문체 등을 통하여 언어적 지식을 확장시켜주므로 문학을 공부하면 모든 언어 기능이 신장 될 수 
있다. 둘째, 문학은 언어적 표현으로 명시된 그 목표 문화와 관련되므로 문학을 통하여 목표 문화와 자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 준다. 셋째,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자아의식과 인간적 사상 등
을 통하여 제2언어 학습자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Carter & Long(1991)의 문학교육 모형은 언어 모형(Langauge model), 개인 성장 모형(Personal Growth model), 문
화 모형(Culturemodel)이다. 이 세 모형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정 단계에 이르면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
상에 세 가지 모형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성장 모형과 문화 모형은 
언어 모형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는 점이다. 문화 모형(Culture model)은 문학을 가르치는 목적을 문화 학습에 둔다. 
한 나라의 문화 속에 축적되어 온 지혜와 사상, 감정이나 가치체계 등이 문학 작품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학습
자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문화적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 학습자들이 그 나라의 생활양식과 사고유형
을 문학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므로 문학 텍스트는 문화적 이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언어 자원이다. 문화를 구성하는 주
요 요소인 언어가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 있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맥 하에서 쓰인 문학 텍스트는 언어 학습과 더불어 
문화 학습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 올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산물이며, 언어는 문화의 기
초 요소가 된다. 문학 작품은 학습자에게 특정 문화의 각 측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작품의 배경이나 인
물들이 겪는 사건 혹은 그들의 취미, 성향 등을 통하여 그 작품의 기반이 되는 전반적인 문화 양상을 제시한다(우혜
경,2012).

문학작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결과물을 
내 놓고 있어 밝은 미래가 예측된다. 김부경(2013)에서는 다문화문학 30편을 선정하여 소개를 하고 있다. 우혜경(2012)

9) 낙인 효과란 사회 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 이론
(labeling theory)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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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으로 2015(윤여탁 외)년에 출간된『한국어교육
에서 한국문학 정전』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을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통계 조사, 전문가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작품 목록을 확정하였다. 미국과 중국에서 선정
한 정전 목록에는 북한의 문학작품이 선정되어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연구자는 고은 시인의『만인보』를 통하여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은의 『만인보』는 
총 30권으로 1986년-2010년에 완간되었다.『만인보』는  실존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과정 
하나하나를 증언하고 있어 증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총 4001편의 시에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역사의 면면들이 고스란히 그려지고 있다. 그러므로『만인보』는 문화적으로 접근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박
성현(2015)에서는 『만인보』30권을 권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있다. 1-9권은 일제강점기의 일상, 10-15권은 1970년대
에 활동한 지식인들, 16-20권은 6·25전쟁과 관련된 시, 21-23권은 4·19혁명과 연관이 있는 시, 24-26권은 종교적으로 
승려들과 관련이 깊은 시, 27-30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시로 분류하였다. 

『만인보』에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한다. 또한 일상생활의 문화와 역사의 문화가 공존한다. 그리하여 『만인
보』를 감히 문화의 보고(寶庫)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고은시인은 2000년 이후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목되
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문학을 활용한 문화수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
치가 있다고 본다. 4001편의『만인보』에서는 과거와 현재, 기쁨과 슬픔 등을 나누는 남녀노소를 만날 수가 있다. 

조항록(2004)은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크게 일상생활 문화와 성취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외
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언어문화’, ‘일상문화’, ‘성취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화교육론에 대한 4단계 접근 방식에 기준을 두어 한국어 문화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 의식주문화
- 역사문화
- 민속문화
- 사상문화
- 관념과 가치관
- 일상생활문화
- 제도문화
- 예술문화
- 문학
- 기타

민현식(2008)은 문화적 자존심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모국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 개관
- 한국 생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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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의식주 문화
- 한국의 매체 문화
- 한국의 창조
- 한국의 문학
- 한국의 역사
- 한국인의 사고방식
- 한국의 인물
- 한국의 언어문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분류를 살펴보면, 문학은 언어문화나 성취문화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만인
보』에서 만나는 시를 접하게 되면 곧 이 시들이 우리 문화의 보고(寶庫)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문학이 문화 
분류에 있어서 언어문화나 성취문화의 하위분류로 볼 것이 아니라『만인보』속에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제도문
화, 역사문화 등 크고 작은 모든 문화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을 활용한 문
화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주제별 문화교육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에 따라 문학작품을 개
작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내용을 함축하거나 일부분을 활용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학습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수자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세부적인 방안은 후속으로 기약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통하여 ‘중도입국자녀’의 명칭 및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정서적으로나 문
화적으로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어서 교재 분석을 통하여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언급
하였다. 이에 앞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문화문학으로 선정된 문학작품과 교과서에 
실린 작품,『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윤여탁 외,2015)에서 선정된 한국문학 정전을 살펴보았다. 한편 200년 이후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되고 있는 시인 고은(2010)의 시집『만인보』를 통하여 
그 가치를 살펴보고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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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창룡 / 부채의 한국 문학적 심상(心象) 19
3. 김혜숙 / 프랑스․독일․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39
4. 민현식 /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 89
5. 박장순 / 한류와 수치(數値)로 본 한국영화 르네상스 139
6. 변정민 / 어휘 구조와 매체 언어에 나타난 한국 문화 현상 169
7. 아시다 마끼코 / 한일 양국어의 대우법 대조 연구 193
8. 이유기 / 근대국어의 어휘 213
9. 조항록 /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징과 발전 방안 249
10. 최은정 /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색채어 체계 대조 연구 269
■ 3권 1호 ■
1. 김석기 / ｢TV 동화 행복한 세상｣을 통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1
2. 김윤정 /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15
3. LE DANG HOAN / 베트남의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수법 도입 상황 41
4. 박장순 /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문화콘텐츠, 그 개념에 대한 이해 55
5. 변정민 / 언어 변화의 의미적 특성 67
6. 신은희 / 민족주의에 나타난 북한 언어문화의 특징 83
7. 이영래 / 언어행위에서의 (반)공손과 대인관계 105
8. 이희경 /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일본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류 125
9. 조항록 / 한국어 듣기 교수법 153
10. 최경희 / 조선족의 친족 호칭어․지칭어연구 167
11. 최권진 /한국 문화의 이해와 충돌 199
12. 태평무 / 중한 언어문화의 차이로부터 본 양국 간의 의사소통의 특징 225
■ 3권 2호 ■
1. 기준성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연구 1
2. 김성희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3
3. 김숙자 / 타문화간 의사소통 면에서 본 한국어의 거절표현 57
4. 김영란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역사 교재 연구 73
5. 김혜숙 / 대학 총장 연설의 단계별 구성과 표현 방법론 99
6. 김혜진 / 한국어 피동형태에 관한 재고찰 123
7. 민현식 /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137
8. 서승아 / 국어과 국민공통 교육과정 개정안의 분석과 검토 181
9. 육효창 / 한국어 음운 교육 연구 203
10. 윤 영 / 학습자 중심의 문화수업 방법 연구 219
11. 이혜영 / 한․일 여성관사와 남성관사의 대조 237
12. 최윤곤 / 중국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257
13. 황정아 /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관계 27
■ 4권 1호 ■
1. 강보유 / 세계 속의 한류 1
2. 괵셀 튀르쾨쥬 / 터키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현황 19
3. Kim Do-young / Possibility of the Korean Cultural Wave in India 35
4. 김혜진․김은진 / 외국인 학습자의 한글 쓰기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제안 51
5. 민원정 / 중남미에서 한국이해교육사례 75
6. Beckers-Kim, Young-ja / 비한류 (非韓流) 지역의 한국어․한국학․한국문화 교육 진흥 방안 모색 99
7. 빠릿 웡타나센 / 태국에서의 한류 현상 129



279
8. 왕혜숙 / 미국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류 145
9. 이해영․임명걸․왕청청․필신연․정란․최수진 / 한국어-한국학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사례 163
10. 하세가와 유키코 / 일본의 한류 189
■ 4권 2호 ■
1. 김성희 / 한국어 교수법과 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통섭적 관계 1
2. 김 염 /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교육 방법 연구 21
3. 남 연 / 중국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한국문화 지도 방안 43
4. 박건숙 / 일기예보에 나타난 한국 문화 59
5. 오지혜 /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83
6. 왕 단 / 한국어 학습 사전의 형용사의 의미 정보 기술 방법 연구 121
7. 이지영 / 초기 한국어 교재의 내용 분석 159
8. 임 상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183
9. 전태현 / 인도네시아 하사누딘대학교의 한국이해 교육 215
10. 최권진 / 한국어 읽기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37
■ 5권 1호 ■
1. 김대행 /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1
2. 김창원 / 한국어 문화교육과 차이의 문화학 63
3. 한상미 /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능력의 평가 83
4. 최권진 / 쿠레레(Currere) 방법을 적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113
5. 권종분 /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135
6. 김의진 ＆ 김혜진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휴대폰(일본)에서의 한국어 입/출력에 관한 연구 177
7. 김인규 / 대학 사회에서의 한국어 사과 화행 연구 195
8. 김혜련 / 식민지기 국어과 교육과 ‘조선, 조선 문화, 조선인’의 재구성 기획 235
9. 이수미 / 텍스트 읽기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의 제 양상 연구 273
10. 이호형 / 문화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293
11. 조수진 / 대학생 교류를 통한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 321
12. 황정민 / 성별 담화표지어의 사용 양상 비교 연구 347
■ 5권 2호 ■
1. 성기철 /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1
2. 강 영 / 김학철 소설 『격정시대』의 해학과 풍자 27
3. 곡 로 / 중국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담화 분석 45
4. Do-young, Kim / Teaching Korean with Three Language Formula of Phonetic and Semantic Application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69
5. 마쯔자키, 나카가와 /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87
6. 민현식 / 한국어교육에서 소위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115
7. 오지혜, 박안또니나, 임결, 축명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표현 교육 연구 151
8. 윤윤진 /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그 대안 177
9. 이지영 /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195
10. Florian /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 문제 225
■ 6권 1호 ■
1. 박정은 /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다문화주의 1
2. 유영미 / ‘외국어교육표준’에서의 간 문화적인 이해 29
3. 윤여탁 /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53
4. 윤영 /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문학수업 방안 71
5. 이홍매 / 부사 ‘자칫’과 ‘하마터면’의 의미, 통사, 화용 대비 97
6. 전미순, 이병운 / 초급 단계 문화 어휘 선정과 문화 교육 방안 119
7. 전월매 / 윤동주와 심연수 시에 나타난 만주 인식 고찰 145
8. 최권진, 황주원 / 마케팅 전공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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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guyen Thi Phuong Mai / 베트남 학습자들의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언어 · 문화 교육 연구 191
10. 베. 히식자르갈 /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문화교육 연구 213
■ 6권 2호 ■
1. 김정우 /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1
2. 김지민 / 교수·학습 관점에서 본 오류 판정과 해석의 조건 33
3. 김혜진 / ‘-(어)지-’에 관한 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1) 59
4. 노금송 / ‘가다’와 ‘去’의 인지 의미 대조 연구 77
5. 리광일 / 연변 조선족 중학교 조선말 교육의 실태 고찰 101
6. 문영자 /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막기 위한 한국어 교육 115
7. 이홍매 / 이해 변인에 의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읽기 수업의 구성 방안 133
8. 전태현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식물 이름 사전기술과 교육의 문제점 163
9. 조수진 / 한국어교육의 간문화 교육 연구 185
10. 홍혜련 / 간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209
■ 7권 1호 ■
1. 강현화 / 문화교수의 쟁점을 통해서 본 문화교수의 방향성 모색 1
2. 권성미 /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학습자 참여적 한국어 문화 교수‧학습모형 연구 31
3. 김염 / TV뉴스를 활용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 연구 59
4. 김중순 / 다문화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사교육의 방향 81
5. Rou Seung Yoan, Kim Keum Hyun / Role and Importance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A Case Study of Malaysian Universities 117
6. 민현식 /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 의식 조사 연구 145
7. 박수경 / 인지언어학과 TPR교수법에 의한 한국어 교육 활용방안 고찰 173
8. 석주연 / 한국어 문자 언어문화의 제도화와 훈민정음: 문자 ‘훈민정음’ 의 창제와 해례본『훈민정음』의 간행을 중심으로 197
9. 신윤경 / 문학을 활용한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 교육-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219
10. 조흥욱 / <서동요 배경설화의 구성방식 연구 239
11. 지현숙 /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정 연구의 새로운 탐색-소위 ‘다문화교육’을 넘어 261
■ 7권 2호 ■
1. 근보강 / 한·중 분류사 대조와 한국어 분류사 교육 1
2. 김미혜 / 다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선정 원리 탐색 23
3. 김윤희, 최혜실 / <미녀들의 수다>에 나타난 외국 여성 이미지 연구 47
4. 송명진 / 혼혈의 서사화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 71
5. Shin, Seong-Chul / Strategic Direction and Tasks for the Global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93
6. 신현숙, 박건숙 / 매체 환경에 따른 언어·문화 비교 연구 121
7. 이홍매 / ‘남’의 의미적 특성 연구 149
8. 전태현 / 인도네시아의 언어정책 171
9. 조수진 /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195
10. 최권진, 정혜령 / 매체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221
■ 8권 1호 ■
1. 마금선 / 한국어 교재 발음정보에 대한 고찰 -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1
2. 박인기 / 학교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커리큘럼 상호성 23
3. 송현정, 양정실 /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45
4. 심상민 / 호주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의 현황 65
5. Oh, Hyeon-ah / A Study on the Important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Human Relations in TV Commercials 83
6. 이선웅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방송언어 활용사 - 거시적 관점의 서술을 중심으로 109
7. 정다운 / 내용 중심 교육과 장르 중심 교육을 통합한 한국어 쓰기 구성 방안 연구 -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131
8. 조경덕 /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의 인지심리학적 미술 치료 사례 연구 159
9. 주월랑, 양명희 /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175
10. 최은경 /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어미에 대하여 - 종결어미와 종결어미의 통합형을 중심으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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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축취영 / 중국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양반전>교육 연구 - <범진 향시 급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31
■ 8권 2호 ■
1. 김용 / 논항구조 인식을 통한 한국어 동사 교육 방안 1
2. 서승아 /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 미시구조를 중심으로 27
3. 신명선, 권순희 /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57
4. 신현단 / 한국어 문화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91
5. 이미향 / 한국어 교수 설계를 위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언어문화 考 113
6. 이수미 /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143
7. 이정란 / 외국인 유학생의 구두 발표와 보고서에 나타난 응결 장치 비교 165
8. 이홍매 / ‘말(을/도) 마라’의 의미 화용적 기능 연구 185
9. 정미진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론하기’의 전략과 언어 표현 연구 205
10. 최경희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225
11. 최권진 / 이슬람권 학습자의 한국언어문화 적응 연구 253
12. 최열 / 인터넷 활용능력이 한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277 
■ 9권 1호 ■
1. 강승혜 / 한국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1
2. 카가와 아키오 / {명사+동사 ‘부리다ㆍ떨다ㆍ피우다‘} 연어에 대한 연구 39
3. 석주연 /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의 비언어적 신체 한국어의 습득 양상 연구 79
4. 신영지 / 한국어 문학교육을 통한 문화적응 가능성의 모색 101
5. 양지선 / 외국인 학습자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 조사 129
6. 오정미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적응 153
7. 오지혜 /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리터러시 교육 연구 173
8.오현아, 박민신 / 일제 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재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199
9. 이효신 / 일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에 관한 연구 221
10. 진강려 /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 연구 247
11. 최준식 /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271
■ 9권 2호 ■
1. 김대행 /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 3
2. 장소원 /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27
3. 박준언 / 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 49
4. 김정숙 /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소고 75
5. 김가람 / 한국어 학습자의 페이스북(Facebook)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95
6. 남애리 /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 연구 119
7. 신현단 / 한국어 문법 교수에서의 교사 코드 전환 양상 연구 145
8. 엄나영, 성은주 /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한 ‘자기 문화 스토리텔링’ 활용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179
9. 이기영 / 한국어 교사의 교수 행동과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 연구 211
10. 이미향 /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고찰 235
11. 정대현 / 한국어교육에서 입력 처리 교수 연구에 관한 통시적 고찰 265
■ 10권 1호 ■
1. 권성미 /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1
2. 김승연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시각화 연구 25
3. 오재혁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성 유형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변별 지각 양상 57
4. 오지혜 /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 75
5. 윤지원 / 한국어 쓰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연구 99
6. 이은미 / 체험담 내러티브에서의 문말표현 ‘-것이다’에 대하여 131
7. 전은주 /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티 153
8. 조형일 / 교육용 외래어․외국어 표현 선정과 표기 방안 연구 183
9. 최은경 / 한국어 교육을 위한 ‘듯’ 연구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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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주희 /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상대 높임의 등급 전환 양상 연구 229
11. 황설운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항목 선정 연구 253
12. 황정민 / ‘거절하기’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 연구 275
■ 10권 2호 ■
1. 김은희, 이미향 / 한(韓)-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연구 1
2. 김충실 / 한국어어휘 교육에서 원형이론의 적용 -서술성명사와 의존동사를 중심으로- 31
3. 노복동 /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자율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49
4. 박민신 / 텍스트 응집성 중심의 한국어 쓰기 피드백 방안 연구 71
5. 박은하 /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  99
6. 번웨이샤 / 한국어 조사 {로}와 관련되는 중국어 개사(介飼) 대조 연구 123
7. 윤여탁 /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149
8. 이경애 / 결혼이민자의 학습양식이 한국어 학습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177
9. 이기영 / 외래어 의미 변형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래어 의미에 대한 인식 203
10. 이성희 / ‘화성인류학자’를 활용한 예비 한국어 교사의 상호 문화 능력 교육 방안 -‘정의적 능력’을 중심으로- 225
11. 임칠성, 서혁, 정영아, 신혜영, 최진희 / 재미 한국학교의 교수자 여건 및 전문성 확보 방안 연구 247
12. 주월랑 / 문화어휘 ‘우리’의 사용 양상과 ‘우리+명사’ 구조의 의미 인식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275
13. 최윤곤, 허유리 / 한국어 교사의 채점자 훈련 모형 개발 295
14. 최주열, 김명권 /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대한 고찰 -외국인 단기 연수생을 중심으로- 317
15. 타니자키 미쯔코 / 자연을 통한 감정 표현 연구 -‘해’와 ‘달’의 한ㆍ일 감정 표현 대조- 345
■ 11권 1호 ■
1. 김성주 / 터키의 한국문화 교재에 대한 분석과 활용 및 개선 방안 - KORE’Yİ TANIYARAK KORECE ÖĞRENELİM 

(한국을 알아가면서 한국어를 배웁시다)를 대상으로 - 1
2. 변정민 /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 - ‘-어서’와 ‘-니까’를 중심으로 - 23
3. 신윤경 / 한국문학 읽기를 위한 어휘 주석 연구 -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맥락 이해 추가 설명을 중심으로 - 43
4. 양지선 / 베트남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 - 교사요구와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과제 중심으로 - 63
5. 엄나영 / 역할극을 활용한 무역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91
6. 예경순 / 다문화 문식성 향상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 문학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 - 113
7. 이준영 / 교육 이념의 전환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137
8. 정지현, 김영순, 홍정훈 /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유레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 165
9. 최정혜 / 한국어 속담에 나타난 과장 표현 연구 - 의미 양상을 중심으로 - 195
■ 11권 2호 ■
1. 강남욱 /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1
2. 김규훈, 김건우, 김혜숙 / 상호문화적 국어교육 관점의 국어 교과서 제재 분석 27
3. LIU YING / 한‧중 고사성어 대조 연구 53
4. Bui Kim Luan, 이길원 / 베트남의 한국 언어ㆍ문화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79
5. 우인혜 / 다문화가정의 정체성문제 해결방안 연구 -다문화자녀의 2중 언어‧문화교육을 중심으로- 107
6. 임형재 / 해외한국학에 대한 접근방법 연구 -한국학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135
7. 장국화 / 중국인 여성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의 발음 습득 양상 -초‧중‧고급 학습자의 음성산출 결과를 중심으로- 161
8. 한하림 / 한국 심층 문화 교육을 위한 다중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187
■ 11권 3호 ■
1. 구민지, 김원경 / 과정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대면 피드백 사례 연구 -초급 학습자의 작문을 중심으로- 1
2. 김선영 /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적 특징 연구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23
3. 김은희 / 읽기-쓰기 통합 수업에서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의 실현 양상 연구 47
4. 남은영 /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71
5. 민정호, 전한성 /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실천 방향 탐색 93
6. 박선영 / 며느리 설화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121
7. 배고운 /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사례 -탄뎀 수업을 중심으로- 151
8. 유나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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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수미, 윤여탁 / 한국어 교육학 사전 텍스트의 특성 연구 -어휘 사용을 중심으로- 199
10. 장향실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음운의 제시 순서 연구 221
11. 최권진, 송경옥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재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247
12. 홍승아 / 한국어 학습자의 주체 높임법 습득 연구 -중ㆍ고급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271
13. 황미혜 /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91
■ 12권 1호 ■
1. 윤여탁 /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1
2. 김규훈 / 서사적 의미 소통의 스토리텔링 분석틀 : 한국어교육을 위한 서사표현교육 담론 탐색 23
3. 김혜진 / 한글능력검정시험의 문항 유형과 중급단계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관한 연구 : 3급 필기시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53
4. 김혜진·김종철 /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흥’ 이해 교육 연구 : 고전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79
5. 신윤경 / 한국어 쓰기를 위한 문학 텍스트의 내용 지식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 연구 113
6. 유민애 / 장르-텍스트 기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 논리적 응결 장치를 중심으로 139
7. 최주열 /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 167
■ 12권 2호 ■
1. 기준성 / 한국어교육실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모의 수업‧강의 실습을 중심으로 1
2. 김민수 / 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 : 현황 및 발전 방향 23
3. 김승연 /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NIE 연구 : 텍스트 시각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45
4. 김현민 /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 75
5. 민현식 /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 97
6. 박수진 / 한국어 학습자 서사의 담화적 특성 : 조사, 시제 선택을 중심으로 125
7. 이수정 /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지식 교육에 대한 연구 :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155
8. 이준영 /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183
9. 황사윤 /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 초기 교재를 중심으로 221
■ 12권 3호 ■
1. 김윤주 / 귀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1
2. 신윤경·방혜숙·성지연 / 학습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쓰기 상위인지 전략사용 연구 25 
3. 이경애 / 중국 내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언어 51 
4. 이미향 / KFL과 KSL의 학습요인별로 본 한국어 교재의 담화 연구 –1950~1980년 중반의 자료를 대상으로– 79
5. 이훈호·신카 조피아 /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 과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을 

중심으로- 111 
6. 정서영 /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145 
7. 정지현·최희·김영순 / 한국 언어문화 리터러시에 나타난 북한이탈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 183
8. 최수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화용적 특성 기반 문법 교육 연구 -‘(이)나’와 ‘(이)라도’를 바탕으로– 211
9. 최유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명사절 ‘-기가’ 내포문 교육 연구 239
■ 13권 1호 ■
1. 김금숙 /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사례 연구 1
2. 류경애 / 한국어 교육목적과 학습동기 변인에 따른 상관성 분석 31
3. 배재원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57
4. 이명봉 / 정경론에서의 동일성을 활용한 서정시 교육 연구 –학문 목적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79
5. 장미미 / ‘부탁’ 관련 표현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차이 분석 –드라마 말뭉치를 기반으로- 111
6. 전미화·윤지원 /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내용 피드백 제시 방안 연구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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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8. 6. 1. 
개정 2009. 9. 1.
개정 2014. 1.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 윤리의 지침을 제시하고, 윤리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
자 표시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2.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는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

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연구 윤리 수칙)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본 학회의 모든 회원과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아래의 연구 윤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활동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새로운 성과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3.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존중한다. 선행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이고, 어떤 부분이 본

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는 게재 후 2년 간 보관한다. 
5. 논문 및 연구 관련 심사를 맡은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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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목적)
본 학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학회 내에 회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총무이사(선임자 1인)를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

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심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심의 사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
1. 위원은 진실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위원은 심의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9조 (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위원장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제1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일시는 정해진 학술지 발간일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기타 다른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

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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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한국언어문화학을 포함하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
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
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회원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14조 (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 윤리의 검증

제15조 (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하

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

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 (예비조사)
1. 위원회는 본 학회 차원에서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예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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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조 (본조사)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한다.

1)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2)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
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판정)

1.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조사 결과
를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
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재조사)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 사유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조사는 18조 본

조사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되, 조사와 판정 일정은 6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결과 조치)
1. 검증 절차를 통해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행위에 의해 작성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

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조 1항의 1), 2), 3)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위를 행한 자의 경우에는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3년 간 박탈한다.
4) 제2조 1항의 4), 5)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행한 자,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를 행한 자, 

제18조 2, 3항을 위배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자의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1년 간 박탈한다.
2.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판정, 재조사에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윤리위원회가 보관한다.

제4장 연구 관련 부정 행위 제보

제22조 (제보 및 접수)
1. 제2조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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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
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본 학회의 회원인 경우,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2.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 학회와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사안은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

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제25조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 윤리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4. 본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